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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된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혁신과 국경없는 

세계화 및 세계질서의 변화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모습이 단선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미래의 모습에 대한 예측은 필요

합니다. 미래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과 준비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지만, 미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새로운 기회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 페러다임 변화에 바탕을 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많은 분야의 

혁신과는 별도로 한국 역시, 새로운 변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선진국으로의 안착,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따른 국제 전략의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을 

지나가는 현재 한국에게 다양하며 수많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

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세계질서의 다극화 속에서 불확실성과 복잡성 및 변동성의 

소용돌이에 속에 던져질 것이며, 이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주도하느냐는 따라 한국 

정치계는 큰 변화를 격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사회 생산성이 고도화되는 시기에 적정 인구 규모와 가용노동인구의 노인 부담 

가중이라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산업, 경제 및 사회의 체질 전환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

사회는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발전, 기술발전, 정주공간과 먹거리 및 미래 정치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휴먼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등 5개의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별로 2050년을 예측하고 BAU(Business 

As Usual)를 기반으로 Continued Growth, Collapse, Transformation 등 다양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지향전략, 대응전략, 회피전략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FGI, 간이 델파이 등을 통해 미래질문 도출, 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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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미래시나리오 구성 및 시나리오별 BAU와의 갭분석을 통해 영역별 10개씩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지향, 대응, 회피전략으로 구분하여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실제 모습에 가까운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예측의 정확도의 

유무를 떠나, 미래를 영리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와 이와 함게 수반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김홍범 연구위원을 총괄로 하여, 박인숙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연구진으로는 (사)미래학회의 윤기영 이사를 비롯한 많은 참여연구진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박현주 박사님께서도 보고서를 

최종 완료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연구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함의를 학보하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미래연구에서 벗어나 종합미래연구 수행을 통해 단기 계획이 아닌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 진 (朴 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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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l 급변하는 기술, 사회, 경제적 미래를 예측하여 적응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선진국

으로의 안착,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따른 국제 전략의 변화 등 다양한 미래 

현상에 대한 지향, 대응, 회피 전략 마련

- 순히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예측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

l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분야별 미래연구를 바탕으로 종합미래

예측의 필요성 제기

- 2018년 기술 분야(IT, BT, ST)를 비롯하여 사회, 정치, 경제 등 13개 

분야별 연구를 실시하여 65개 이슈 및 137개 정책을 발굴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와 정책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및 휴먼 영역으로 융복합화하여 상호 관계를 분석

하여 새로운 함의 도출이 가능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l 2018년 연구결과를 활용한 거시적, 장기적, 통합적 연구

- 2018년의 미래연구와 연계성을 지닌다. 2018년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

변수 도출 연구’ 정책과제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정량)과 워크숍(정성)을 

통해 5개 분야를 확정하여 본 연구의 기반으로 삼음 



- ii -

- 기존의 결과인 13개 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해 분야가 끼치는 상호 연관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최종 종합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시

l 종합미래시나리오 도출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단계별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적용

<본 연구의 산출물(예 영역1 : 거버넌스) 구성>

- 5개 영역별 핵심질문을 발굴하고, 5개씩의 미래질문 도출, 미래질문별 

5개씩의 동인 발굴, 미래시나리오 작성 후 정책의제 발굴 프로세스에 따라 

연구를 진행

- 빅데이터 분석, 트렌드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문헌조사, FGI, 간이 

델파이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도출

❑ 선행연구

l 다양한 미래예측 방법론에 대한 분석 실시

- 미래예측의 과정은 크게 투입(input), 예측(foresight), 결과(outputs), 

전략(strategy)의 지속적 전략 과정(continuing strategic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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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특히, 예측의 경우는 분석(analysis), 

이해(interpretation), 전망(prospection)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됨 

- 통합적 미래연구 방법론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나리오 델파이, 퓨처스 휠, 

환경스캐닝, 시나리오 기법, 교차영향분석, SWOT분석, 추세연장 기법, 

통찰력 예측, 전문가 패널, 우선순위 로드맵 등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적용함

l 본 사업의 핵심 예측 기법인 시나리오 방법론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분석 

실시

- 미래를 예측할 때 이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거시환경에서의 주요한 영향력

(동인)과 트렌드를 확인하여 목록화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을 

정의하며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때에도 주요 동인들과 트렌드를 재활용하여 

완성할 것을 제안함

- 발생 가능한 복수의 미래상을 고려하고 각각에 대한 지향, 대응, 회피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및 정책 개발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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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 영역별 미래질문 도출

l 각 영역별 미래질문 프레임을 확정하여 미래질문 도출 후 간이 델파이를 

통해 최종 미래질문을 5개씩 확보

- 거버넌스 영역은 거버넌스 영역의 키워드 분석을 위해 미국의 Shaping 

Tomorrow를 활용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분과는 성장과 

분배를 두 개의 축으로 활용하였으며, 개인과 공동체 영역에서는 개인, 

가족, 공동체와 사회의 층위로 미래질문을 확정함

- 의식주 영역에서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활용

하였고, 휴먼분야에서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기본으로 하여 미래질문을 

도출함

l 각 영역별 미래질문은 다양한 이슈를 발굴한 후 융복합하여 최대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질문으로 체계화함

영역 미래질문

거버넌스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영역별 미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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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미래질문

성장과 발전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개인과 공동체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 할 것인가?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 할 것인가?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의식주

우리가 사는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휴먼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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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동인 분석

l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핵심 미래동인을 구조화하여 미래동인 도출

- STTEP분석, 내생/외생성 구분, 동인유형(Trend, Uncertainty, Weak 

Singal, Wild Card) 분석, 상세 내용 및 2050년 전망을 포함하는 상세 

동인기술서를 작성

- 핵심동인을 STEEP의 영역별로 분포를 본 결과 기술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환경 영역에서 9개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하여 도출함

<핵심동인 영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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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시나리오

❑ 미래질문별 미래시나리오 도출

l 미래질문에 따른 핵심동인을 분석하여 미래질문별 간이 시나리오를 구성

- 질문별 미래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종합시나리오는 미래원형 기법을 사용

- 미래원형은 납득 가능한 대표 미래를 모두 도출하는 방법으로, Peter 

Schwartz(2004)의 방법을 근간으로 현재 상태의 지속 미래(Business 

As Usual), 쇠퇴미래(Collapse), 지속성장미래(Continued Growth), 

전환미래(Transformation) 등 4가지를 도출

l 미래질문별 시나리오 구성

- 각 질문에 따라 동인을 발굴하고 동인의 상세 예측을 바탕으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

- 미래질문별 시나리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인 간 상관관계 즉, 

동인의 상충성을 분석하여 동인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또한, 미래질문의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은 개별 동인마다 문헌 

및 FGI를 통해 예측 후 적용

❑ 종합미래시나리오 도출

l 5개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 키워드 

- 거버넌스 영역의 경우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상태의 유지(BAU),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Collapse),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Conitnued Growth), 미래에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

(Transformation)으로 구성

- 성장과 발전 영역의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경제의 고착(BAU), 글로벌 

경제파국(Collapse), 경제의 지속적 성장(Continued Growth), 새로운 

발전 시스템(Transformation)의 4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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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주 영역의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삶 유지(BAU), 삶의 피폐화

(Collapse), 윤택한 삶(Continued Growth), 새로운 삶 영위

(Transformation)로 구성

- 개인과 공동체의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상태의 고착(BAU), 공동체의 

해체(Collapse),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Continued Growth), 사회변혁

(Transformation) 등으로 확정

- 휴먼 영역의 종합미래시나리오는 BAU에 현재 추세의 지속(BAU),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수명과 유전자의 양극화(Collapse), 수명의 급격한 증가

(Continued Growth), 트랜스 휴먼의 등장(Transformation) 등으로 

구성

l 5개 영역별 분야별/종합미래시나리오명

 

영역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명

거버넌스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유지

쇠퇴 시나리오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지속 성장 시나리오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전환 시나리오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

성장과 
발전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경제의 고착

쇠퇴 시나리오 글로벌 경제파국

지속 성장 시나리오 경제의 지속적 성장

전환 시나리오 새로운 발전 시스템

<종합 시나리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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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명

의식주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삶 유지

쇠퇴 시나리오 삶의 피폐화

지속 성장 시나리오 윤택한 삶

전환 시나리오 삶의 방식 전환

개인과 
공동체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고착

쇠퇴 시나리오 공동체의 해체

지속 성장 시나리오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전환 시나리오 사회의 변혁

휴먼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추세의 지속

쇠퇴 시나리오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지속 성장 시나리오 수명의 급격한 증가

전환 시나리오 트랜스 휴먼의 등장

종합미래시
나리오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쇠퇴 시나리오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지속 성장 시나리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전환 시나리오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 x -

4  정책의제 도출

❑ 미래질문별 시나리오와 영역별 시나리오 전개 및 갭분석을 통해서 도출

<미래시나리오와 대응, 회피 및 지향 정책 연계도>

❑ 정책의제 후보군에서 영역별 10개의 정책의제 최종 도출

l 거버넌스 영역

 
정책의제 목록 내용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Ÿ 기술발달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

Ÿ 실질적 민주주의의 유지와 현재 정치, 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서 구조적 실업의 진행 중에도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Ÿ 디지털 전환은 21세기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전자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필요

Ÿ 정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제 강화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향 정책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Ÿ 지식사회로 이행되는 중에 역량 있는 한국청년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은 대응 및 회피 미래 
차원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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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내용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Ÿ 갈등이 다양화되고 심화될 위험이 있는 미래를 회피하기 위해 
갈등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는 IT 시스템 구축 및 점검 필요

Ÿ 갈등의 심화가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대응과 예방적 갈등관리 
측면에서 대응과 지향 미래 정책에 해당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Ÿ 디지털 전환기 디지털 역량은 상당히 중요

Ÿ 디지털 문해력과 아울러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통신 등의 
디지털 범용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

Ÿ 이는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에 모두 해당

플랫폼 협동주의 
(트레버 숄츠)

Ÿ 플랫폼 경제는 전 세계적인 독과점으로 흘러갈 경향 존재

Ÿ 이에 대한 선행연구와 대응 및 회피정책 수립 필요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Ÿ 한국사회의 갈등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갈등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 구축

Ÿ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을 전망하여 예측적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은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에 모두 해당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디지털 
농업 산업 육성

Ÿ 현재의 통계적 예측으로는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

Ÿ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선호 미래를 추구하고, 지방소멸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지향, 대응, 회피 정책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Ÿ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Ÿ 이를 통해 미래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응 및 회피정책에 해당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Ÿ 정책분석에 인공지능 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 진행 필요

Ÿ 정부의 효율성 증가와 정책 지체 최소화 가능

Ÿ 선호 미래 지향,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 및 위험 미래에 대한 
회피 정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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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성장과 발전

 
정책의제 목록 내용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Ÿ 산업사회 복지제도의 근간은 기업체의 고용이 기본
Ÿ 디지털화로 고용형태가 플랫폼 노동, 긱 경제, 프리랜서, 

파트타임, 독립 노동자, 부업 등 다양화되는 시대에 고용 여부는 
복지제도 기준이 되기 곤란함

Ÿ 정규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 따른 수입이나 
부가가치세 방식의 사회보장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Ÿ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라인의 오프라인, 실물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

Ÿ 플랫폼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력 약화 
Ÿ 플랫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지 감시하고 의결 및 

지분참여 필요
Ÿ 법으로 플랫폼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급자와 사용자가 공동 

참여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주는 제도 마련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Ÿ 노년층의 재교육, 경제활동지원 필요
Ÿ 생산가능인구의 상향은 연금 및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여론 수렴해 점진적 시행 필요
Ÿ 생산가능인구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은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고 재정부족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고 회피하는 정책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Ÿ 디지털 암호화폐의 세계적 도입 추세에 맞춰서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도입을 고려치 않는다고 발표

Ÿ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가 등장할 경우 부진한 
국내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 마련 가능

Ÿ 글로벌 기업, 외국정부의 디지털 화폐 시장확장에 맞서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 로드맵 실행이 요구됨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Ÿ 글로벌 노동 플랫폼에서 용역을 받아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는 등 노동의 장소 의미가 사라지고 있음

Ÿ 글로벌 노동, 플랫폼으로 인한 세수 유출을 회피하는 정책이고 
글로벌 노동을 수용하는 노동정책을 지향하는 것이며 
외국기업의 국내 노동시장 교란에 대응하는 정책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Ÿ 은퇴자들이 저렴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첨단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여러 채의 집을 옮겨 다니며 거주하는 프로그램 실시해 
지방도시 공동화 대응

Ÿ 지방공동화에 대응하는 정책이고 은퇴노인층을 활용해 생산성이 
높은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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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의식주

 
정책의제 목록 내용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Ÿ 인구 감소 위기는 국가존망의 문제로서, 합계출산율 상승을 위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대응책 마련 

Ÿ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2자녀 이상의 출산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Ÿ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첨단고속교통 관리시스템의 확대 및 
강화 정책 지향

Ÿ 첨단교통수단발달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교통관리시스템의 재조정과 확대

정책의제 목록 내용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

Ÿ 외국계 인구비율이 10%를 넘어섬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체성 
수립과 교육시스템 정비가 필요

Ÿ 다문화 가구의 양적 증가에 불가피하게 대응하는 정책이고 문화, 
인종적 갈등의 확산을 미연에 회피하는 정책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Ÿ 공유경제는 향후 교통서비스, 거주 공간 외에 일상용품과 개인 
서비스 시장에도 확대 전망

Ÿ 커뮤니티 단위로 일상용품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기여한 지분에 
따라 수익을 얻는 공유서비스의 등장

Ÿ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공유서비스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에 도움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Ÿ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형 혁신센터 필요 

Ÿ 공유형 혁신 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구심체 역할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Ÿ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의 로봇은 대량생산 방식에는 유리하나 
유연생산에는 오히려 인간노동자보다 불리

Ÿ 소품종 유연생산이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인간과 
지능로봇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장려

Ÿ 완전 자동화 로봇보다 협업 로봇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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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Ÿ 가상공간 관련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보완

Ÿ 가상･증강･융합현실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실시하며, 가상현실 기술 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체제 구축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Ÿ 자동화와 사물의 지능화에 따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일어남으로 발생하는 실직과 전직의 이슈에 적절히 대응.

Ÿ 실직 또는 전직할 경우 재교육 보조금 지급하고, 빠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할 교육시스템 구축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Ÿ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 확대  

Ÿ 인공지능 생산 및 관리사회에서 1인당 소득 및 부양인구수 문제 
해소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Ÿ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글로벌 이슈이며, 현재 기후변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Ÿ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마련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Ÿ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선진국형 
감시체계 구축 

Ÿ 신종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역학조사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훈련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Ÿ 인공지능 기반 사업의 확대로 인한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Ÿ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생산에 대한 입법화 및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Ÿ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발전을 견인할 공유경제의 
제도적·인식적 틀의 전환 

Ÿ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Ÿ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의 스마트화 
요구 확대

Ÿ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 및 확충과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새로운 형태의 
도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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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개인과 공동체

 
정책의제 목록 내용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Ÿ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거나 심각해지면 사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사회 및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으로써 사회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

Ÿ 뉴스 및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을 갖추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가짜 여부를 검증해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Ÿ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Ÿ 지역 내 대학 출신자들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만큼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역 대학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도입) 제공 필요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Ÿ 소위 착한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의 탈을 쓴 플랫폼 기업과 구별

Ÿ 공공의 민간영역침해 등 불법업체 단속 필요

Ÿ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의 실업 우려도 함께 
제기되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구축(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포괄)

Ÿ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위한 정책수립 필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Ÿ 플랫폼에서 평가받는 역량에 따라 업무와 보수가 결정

Ÿ 플랫폼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 근로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과도수익 획득

Ÿ 사회양극화에 따른 갈등 고조와 관련 산업 성장에도 어려움 초래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정책

Ÿ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의 건수와 피해액은 급증

Ÿ 국내외의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자원고갈, 식량안보 
등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

Ÿ 이와 같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속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Ÿ 빅데이터와 인공지성 기반의 네트워크화 된 시스템으로 인해 
인간의 뇌에 정보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가능

Ÿ 완전한 감시와 조정이 가능

Ÿ 이런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시스템 작동 
디자인에 사람을 위한 사람을 보호하는 알고리즘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규칙과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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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휴먼

 

정책의제 목록 내용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Ÿ 기업의 경우에도 사무 공간과 건물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음

Ÿ VR, 5G 기술 등이 발달하면 원격에서도 실감나는 
커뮤니케이션, 업무 협력이 가능하게 됨

Ÿ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실시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Ÿ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노인층, 장애인, 
저소득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 기회가 많지 않고 활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Ÿ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및 온라인 접속을 통해 
해결하거나 생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과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Ÿ 한국여성의 평균출산연령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 늦은 가족형성은 분절화된 노동시장으로 이해 사회적 
불안전성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음

Ÿ 가족형태(커플 결합)의 다양성(동거 커플, 비동거 커플, 결혼한 
부부, 재결합 커플)

Ÿ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커플 
지원에 더 중점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Ÿ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집단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임

Ÿ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윤리 및 예절에 대한 
공공캠페인을 전개할 필요 대두

정책의제 목록 내용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

Ÿ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년층 비중이 증가

Ÿ 특히 선호 미래의 경우 기대수명이 상당히 증가할 것

Ÿ 미래 변화에 대응 및 지향 정책으로 의미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Ÿ 유전자 치료는 산업 및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Ÿ 지향 및 대응 정책으로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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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내용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Ÿ 정밀의료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

Ÿ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님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Ÿ 인공자궁이 초미숙아 이외에도 활용되는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급이 있을 것

Ÿ 인공자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용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지향 
및 회피정책으로 필요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Ÿ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시나리오에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 필요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Ÿ 스마트도시에는 고령친화적 요구사항이 있음

Ÿ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고령친화적 스마트 도시를 연구하고 
관련 산업 및 표준을 선도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Ÿ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와 고령자의 극빈층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범죄는 비례하여 증가할 것

Ÿ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전용 교도소 필요

적극적 안락사 허용

Ÿ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필요

Ÿ 지향 및 대응 정책으로 필요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Ÿ 노인 비율의 증가에 따라 노인 통증관리에 대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 필요

Ÿ 이를 통해 건강수명의 증가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가 유인

Ÿ 지향 및 대응 정책에 해당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Ÿ 국회의원 중 청년층을 일정 수준 할당하는 것이 필요

Ÿ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실버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Ÿ 이는 지향 및 대응 정책이기도 하며, 파국 미래를 지양하기 위한 
회피 정책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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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종합미래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시도

l IT, BT 기술과 같은 세부기술 분야 또는 인구추계와 같은 세부 사회분야 

등 특정 분야를 넘어서 영역을 도출함으로써 종합 미래예측을 시도

- 상호 연관관계를 검토하여 단일 동인의 변화로 인해 분야의 미래가 결정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종합 사고 체계를 강화함

l 미래질문 시나리오,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 종합미래시나리오 등 3층 

구조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

- 동인 분석, 시나리오 및 미래정책을 표준화된 정보구성요소로 접근했으며, 

타 연구에서도 표준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인 등의 정보구성

요소를 다른 사례를 분석하여 이전 연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용함

❑ 정책의제 활용성 강조

l 영역별 10개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상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2050년을 

대비하는 지향, 대응, 회피 전략 마련에 기여

-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종합 미래예측을 통해 분야 간의 벽을 허물어 

종합적인 지향 전략, 대응 전략 및 회피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

l 또한, 현재 바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들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책 활용 

시, 단계별 선후 관계 확인을 통해 정책의제 도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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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필요성과�배경

1  미래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및 세계질서의 변화로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Ramirez, et al(Ed), 2008; Allen, et al, 

2011; Amin, 2013). 느리게 변화하는 현황을 파악하면서 미래를 명료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환상은 1980년대에 이미 사라졌으며,(Manjoo, 2016.07.06.)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계획(Planning)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약해져 갔다.(Vecchiato, 

2012; Manjoo, 2016.07.06.), 이와 함께 여러 대학에 개설되었던 미래학 연구와 정부와 

기업에서 유행했던 미래예측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점점 약해졌다.(Manjoo, 2016.07.06.).

이러한 계획(Planning)을 강조하는 대신에 적응(Adaptive)을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미래에 대한 명료한 예측이 어렵다면 변화에 따라 적응하여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부 정책에서부터(Walker, et al, 

2001) 기업의 전략에까지(Ahlstrand, et al, 1998) 적응전략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선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는 100년의 장기 미래에 대

한 고민보다는 10년, 5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예측이 더욱 합리적인 것이다. 나

이트(Knight, 1921)가 불확실성이 이윤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공조직과 기업

의 의사결정권자는 불확실성을 혐오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면, 적응적 대응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1987년으로 거슬러 올

라가 VUCA(Volatile, Uncertain, Complex, Ambiguous)라는 용어가 20년이 더 지

난 2010년대에 재등장했다. 미 육군대학에서 소연방 해체 이후 세계질서가 더욱 변동

하며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모호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VUCA라는 단어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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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에 사용했다1).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NIH, 2019)했으며, 지식

의 발전속도(새뮤얼 아브스만, 2014; Noorden, 2014.03.07.)도 빨라졌다. VUCA의 

A는 모호하다는 Ambiguous에 더해 가속도를 의미하는 Accelerating이 더해졌다

(Giles, 2018.03.09.; Smart, et al, 2019).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적응하려고 하면 이

미 상황이 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변화의 가속도가 더해지면서 적응전략으로만 미

래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전략과 정책의 시의성과 유효성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가

능해졌다.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은 ”돼지도 태풍의 길목에 서면 날 수 있다“고 했다(쑨젠화, 

2017). 레이쥔 회장은 변화를 예측하고 앞서서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론 머스

크(Elon Musk)는 전기 자동차 관련 특허를 공개하고, 우주로켓 발사체의 재활용과 관

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미래에 접근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Three Horizons의 시각틀(Sharpe, 2013; Sharpe, et al, 2016)에 의하면 레이쥔 회

장은 Horizon 2에 대응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Horizon 3를 대상

으로 미래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단순히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

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는 21세기 인류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기

대와 우려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대니얼 벨(Bell, 1976)은 산업사회의 종언과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

터 드러커(1993)는 21세기의 경제 시스템이 지식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Dror(1996)은 인공지능기술, 나노물질기술 및 생명공학기술로 21세기의 인류에 근본

적 도전이 도래할 것으로 보았다. 제레미 리프킨(2012)은 산업혁명까지 인류를 지배한 

화석연료기반 경제에서 인류가 벗어날 것으로 보았다.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전환효율

의 개선이 느리기는 하나, 페루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Grid Parity를 달성했다. 

Dror(1996)의 전망 이후 20년이 지나 세계경제포럼의 슈밥(2016)은 디지털혁명, 나노

물질기술 및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사에 큰 전환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미치오 

카쿠(2012)가 기술복음주의자로 비판한 레이 커즈와일(2007)은 2045년 일반인공지능

1) http://usawc.libanswers.com/faq/8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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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현할 것으로 예언했다. 커즈와일이 전제로 한 무어의 법칙2)은 2016년 CPU 제조

사인 인텔에 의해 사실상 종언을 고했고, 인공지능 전문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인공

지능의 출현 시기를 늦추고 있어, 커즈와일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

로 보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기술복음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21세기 인류에게 근본적 전환기가 도래했다는 데 대해 많은 미래학자가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Bell, 1976; 드러커, 1993; Dror, 1996; 리프킨, 2012; 슈밥, 2016; 드로어, 

2019).

인류의 기술변화 등에 바탕을 둔 역사적 전환과는 별도로 한국은 새로운 변환기에 들

어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남북한 관계의 변화, 선진국으로의 안

착,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따른 국제 전략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21세기 전반기는 한국

에게 다양하며 수많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사회 생산성이 고도화되는 시기에 적정 인구 규모와 가용노동

인구의 노인 부담 가중이라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남북한 관계

는 세계질서의 다극화 속에서 불확실성과 복잡성 및 변동성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를 

누가, 어떻게 주도하느냐는 한국 정치계가 가지는 가진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선진국으

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산업, 경제 및 사회의 체질 전환을 요구

받는다. 그 밖에도 한국사회는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발전, 기술발전, 정주공간과 먹거

리 및 미래 정치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2) 인텔의 무어 고든(Moore Gorden)은 매 24개월마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경험칙을 하나의 법칙으로 196
5년 발표했는데, 이 법칙을 그의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무어의 법칙은 2016년 인텔이 유지하지 않겠다고 묵시
적으로 선언하여 중지되었다. 이후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인 CPU의 칩 집적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2
019년 무어의 법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재기 되었다. 구글은 그들의 양자 컴퓨터인 Sycamore가 양자 우월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지난한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양자컴퓨팅이 상용화되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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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3)와 본 연구의 관계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는 거버넌스를 비

롯하여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과제별로 5개 미래동인을 도출하여 미래동인

에 대한 미래분석을 수행하고, 과제 내에서 미래동인 2개의 조합에 의해  2X2 미래시

나리오를 도출했다. 5개 동인을 조합하여 각 과제별 10개의 미래시나리오 조합, 총 40

개의 개별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각 미래시나리오를 최가능 미래, 피할 미래, 선호 미래

로 정하여, 미래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후 각 과제별 돌발변수를 도출하고, 돌발변수4)

(Wild Card)가 현실화되는 경우, 도출된 미래시나리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점검

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1] 13대 분야별 65대 이슈

3) 국회미래연구원(2018),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4) 실현된 가능성은 낮으나, 실현되는 경우 그 영향이 막대한 예외적 미래동인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고병원성 전염병의 발발, 
고에너지 태양풍으로 인한 디지털 기기의 고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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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13대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에서 제시된 이슈 및 정책과제 간의 유사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

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8년 빅데이터 분석의 연속성을 위해 KISTI

에 위탁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5개의 분야를 확정하여 2019년 국회

미래연구원의 미래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우선 2018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3개 

분야별 보고서에서 이슈 및 정책을 확보하여 65개 이슈 및 137개 정책의 해당 내용을 

텍스트화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불용으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한글형태소분석기를 활용하여 대상 명사를 확보하였다. 

STEEP 13개 과제 키워드 분석

사회

정주여건 지역 교통 도시 주택 부동산 등

사람 종교 건강 정신건강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 심리 가치관 여가 등

인구/사회 인구구조 출생 가족 고령화 교육 문화 계층이동 외국인유입 등

기술

IT
인공지능 디프러닝 신경망 네트워크 인지기술 등 초연결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스마트기술 자동차 팜 팩토리 등 드론 블록체인 등

BT 암 치료 맞춤형 치료 바이오 정보 유전자 기술 뇌 전염병 질병 등

ST 우주물질 우주생명 우주물리 인공위성 우주선 등

경제 경제 산업 시장 빈부 차 임금 기업 차 산업혁명 고용 등

환경

기후변화
환경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탄소 자연재해 홍수 가뭄 태풍 지
진 등 환경오염 미세먼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등

식량/수자원 물 농업 축산 식품 식품안전 곤충 등 

에너지/자원
신재생 태양광 풍력 등 미래에너지 전력시장 수요예측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에너지연료 천연가스 셰일가스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 등

정치

정치/행정
전자민주주의 사회갈등 세대 젠더 등 사회통합 권력구조 시민정치참여 이념
성향 등

국제정치 국제 관계 국제 거버넌스 국제 권력 미 중 북 미 등

북한 안보 통일 전쟁 비핵화 경제협력 인도적지원 등

[표 1-1]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산출물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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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이슈 및 137개 정책에서의 출현 빈도(TF:Term frequency) 및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을 계산하였다. TF-IDF는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이슈/정책)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로 문서(이

슈/정책)에서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문서(이슈/정책)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보편적

으로 사용한다. 특히 계산 시, 출현 빈도(TF)가 높은 단어는 여러 문서에서 흔하게 사용

되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과 개별 이슈/정책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로서의 부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202개 문서에서 추출한 단어 중 3회 이상 출현한 

2,449개 단어에 대한 문서별TF 및 TF-IDF 값 계산하여 검토하였다. 202개 문서(65개 

이슈 + 137개 정책)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시각화하여 VOSviewer및 Gephi

로 가시화하여 최종적으로 5개 분야를 구성하였다. 

이슈중심 정책중심

5개 군집 5개 군집

12개 군집 12개 군집

[그림 1-2] 이슈정책의 2-mo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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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행정, 북학,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중심이 된 정치

영역과, 사회체계, 가족관계 및 종교 등에 파급을 주는 과학기술(IT : 인공지능을 포함

하는 범용기술, BT : 수명과 인간의 개체 중심) 영역, 3D 프린팅, 우주, 신에너지를 포

함하는 우주영역(신에너지 개발 자원중심)이로 나누어졌다. 또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자

원 및 식량을 포함한 성장발전 영역, 마지막으로 먹고사는 문제 중심의 거주, 기후변화, 

에너지 등이 주요 영역으로 확인이 되었다. 정책중심의 분석 결과는 에너지, 환경, 생태

계 및 기후 등을 포함하는 영역과 국제문제, 미중갈등, 남북문제와 경제다변화 등을 포

함한 영역, 자원, 우주 및 기후 등이 중요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었으며, 스마트시티, 에

너지수요 등 거주에 관련된 영역이 중요 영역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2-mod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5개의 영역을 대표하는 질문 

중심으로 각 영역을 구성하여 2019년 미래연구 분야로 확정하였다. 이는 2018년의 기

술, 인구, 정치 등 종적 분야 구분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측면에서 횡적인 구분을 강조하

는 분야로 확정한 것이 특징이다.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키워드를 5개의 미래질문으로 묶을 수 있었다. 5개의 미래질문은 다시 거버넌

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및 휴먼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영역, 미

래질문 및 키워드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영역 핵심 미래질문 내용

거버넌스
누가 사회를 
이끌 것인가?

▲: 이념갈등, 직접민주주의, 계층(세대)갈등, 문화갈등(이민자, 젠더 
등), 지방분권, 新엘리트, 인공지능 정치인

▼: 정부/국회신뢰

성장발전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 신에너지, 우주자원(개발), 에너지수요, 분배 양극화, 계층갈등, 문
화갈등,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북경협

▼: 성장동력, 필수광물공급, 일자리, 노동시장(노사관계), 정부개입, 
가격유연성, 경제성장률, 생물다양성
- 노동정책, 에너지정책, 금융정책, 기술혁신정책, 이민정책, 통일

정책

의식주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 식량(GMO, 안보, 농업), 신에너지 개발, 수명연장, 거주밀집성, 
남북경협

▼: 거주유연성, 녹지면적, 수자원, 생물다양성, 일자리, 경제성장률
- 복지정책, 보건정책, 기후정책, 통일정책

[표 1-2] 본 연구의 5개 영역과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키워드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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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연구는 분야별 미래동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통합

적 관점에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하고자 했다. 따라서 5개 영역은 13개 영역의 동인과 

키워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5개 영역의 미래질문과 미래동인과 13개 과제 간

의 관련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STEEP 13개 과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휴먼

사회

정주여건 ○

사람 ○ ○

인구/사회 ○ ○

기술

IT ○ ○ ○ ○ ○

BT ○ ○

ST

경제 경제 ○ ○ ○ ○ ○

환경

기후변화 ○

식량/수자원 ○

에너지/자원 ○ ○

정치

정치/행정 ○

국제정치 ○

북한 ○

[표 1-3]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13개 과제와 본 연구 5개 영역 간 관계

영역 핵심 미래질문 내용

개인과 
공동체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 종교소멸, 생명연장, 새로운 개체의 등장, 사회윤리 변화 가능성, 
인구변화 가능성

▼: 가족관계, 사회적관계(수직적관계, 경쟁적관계, 면대면회피)
- 결혼제도, 사회정책

휴먼
어떻게 태어나 
죽을 것인가?

▲: 수명, 생명공학기술, 자살률, mind-uploading(BCI), 안락사 비율
▼: 출산율, 미래적응,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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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 중 우주과학기술인 ST 분야는 5개영역과 연관성이 크지 않았다. 우주기술 

중 위성기반무선통신 기술은 성장과 발전 및 의식주에서 안전과 관련성이 있으나, 우주

기술과 관련된 미래질문이 해당 영역에서 도출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영역의 핵심동인 정도로 반영했다. 5개 영역은 종합시나리오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

은 악화가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거버넌스 영역에서 국제정치 및 사회갈등 

등의 미래에 핵심동인으로 수용했다.

본 연구는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와 연계성을 지닌 확장적 연구이다. 

2018년 연구의 성과를 물려받았고, 2018년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5개 영역을 도출했다

는 점에서 2018년 연구와 연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2018년 연구의 확장적 성격도 

지닌다. 2018년 연구가 과제 영역의 안에서 미래시나리오가 도출되어, 종합적 미래를 

전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여 미래질문을 중심으로 모든 미래동인이 통

합되도록 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역별로 동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연결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미래동인의 수를 120개로 확

장하여 미래변화를 보다 역동적이고 세밀하게 보려고 시도했다. 미래시나리오와 정책의

제를 구조화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동시에 본 연구는 2018년 연구에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2018년 연구에서 거론되

지 않은 다수의 동인이 도출되었다. 영역별 미래질문을 4-5개 도출하여, 영역에 대한 

종합적 미래를 전망하려고 시도했다. 미래질문 시나리오, 영역별 미래시나리오 및 종합 

시나리오로 3단계로 미래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모든 동인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키기 위

해 동인이 다수 결합될 수 있는 미래원형 시나리오 방법을 택했다. 이는 지난 연구와의 

근본적 차별점이다. 두 연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18년 연구 2019년 연구 비고

분야 13개 과제 5개 결합 영역

미래질문 수 N/A 총 24개 미래질문

미래동인 및 
돌발변수

13개 영역 X ( 5개 동인 + 
2개 돌발변수 ) = 91개

120개 미래동인

[표 1-4] 2018년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와 본 연구의 체계 비교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12   국회미래연구원

3  5개 영역 개요

2018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및 휴

먼 등 5개의 결합 영역을 확정하였다. 거버넌스 영역은 누가 사회를 이끌 것인가에 대

한 질문 영역이다. 거버넌스 영역과 관련된 키워드는 이념갈등, 직접민주주의, 계층(세

대)갈등, 문화갈등(이민자, 젠더 등), 지방분권, 新엘리트, 인공지능 정치인, 정부/국회

신뢰 등이었다. 미래 한국사회와 인류 거버넌스는 정책적 문제의 복잡화와 정책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등으로 상당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은 정치, 경제 및 사회에도 근본적 전환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

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학계, 산업계 및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여 디지

털 전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권력구조 및 민주주의 체

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거버넌스 분야에 깊은 영향과 불확실성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과 발전 영역은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영역이다. 성장과 

발전 영역과 연관된 키워드는 신에너지, 우주자원(개발), 에너지수요, 분배 양극화, 계

층갈등, 문화갈등,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북경협, 성장동력, 필수광물공급, 일자리, 노

동시장(노사관계), 정부개입, 가격유연성, 경제성장률, 생물다양성 등으로 나타났다. 계

층갈등, 문화갈등은 거버넌스 영역과도 관련이 있는 키워드이다. 인공위성 기반 무선통

신인 6G가 2030년대 예상되었으나 현재 추세로 보아 2020년대 초에 일부 서비스가 

구분 2018년 연구 2019년 연구 비고

시나리오 구성 
방식

2 X 2 Matrix
미래질문별 시나리오

영역별 미래원형 방식의 종합 시나리오
전체 종합 시나리오

2019년 
미래시나리오는 
3단계로 구성

시나리오 구성 단일 시나리오 구조
개요, 전제조건, 시나리오 내용, 각 

시나리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시나리오별 정책적 함의

정책의제 정책 내용  제시
WEF의 Digital Policy Canvas 항목을 

바탕으로 정책의제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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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제3세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제3세계의 디지털 

전환은 제3세계의 성장률을 높일 것이고 이는 한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있어서 기계학습과 디프러닝의 한계

가 드러나기는 하겠으나, 소수의 기업이 기계학습 등의 성과를 독점할 위험이 존재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성장 동력 지체 위험이 있고 우리 기업 중 일부는 아마존과 구글의 

A.I.aaS에 종속될 위험 또한 있을 수 있다. 지속가능 에너지 등의 대안 에너지 개발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핵융합 발전은 2040년 이후에도 경제성

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는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위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는 화석연

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의 비용을 외부불경제로 취급해왔다. 기후위기는 외부불

경제를 내부비용화하고 있어, 에너지 문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높였다.

개인과 공동체 영역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미래질문 영역이다. 

이 영역과 관련된 키워드는 생명연장, 새로운 개체의 등장, 사회윤리 변화 가능성, 인구

변화 가능성,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수직적 관계, 경쟁적 관계, 면대면 회피), 결혼제

도, 사회정책 등이다. 이 중 생명연장은 휴먼 영역의 키워드와도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

에 의한 통번역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폰 세대

로 불리는 Z세대와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의 가치관은 그 이전 세대와 다를 것

이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 등이 일반화되는 경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기계의 관

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은 지속적으로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및 결혼제도 등에 큰 변화가 전망된다.

의식주 영역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으며,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질문 영역

이다. 이와 연관된 키워드는 식량(GMO, 안보, 농업), 신에너지 개발, 수명연장, 거주밀

집성, 남북경협, 거주유연성, 녹지면적, 수자원, 생물다양성, 일자리 등으로 나타났다. 

수명연장은 휴먼 영역에 일자리는 성장과 발전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배양육과 대체육

이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농지 사용이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의 먹거리 변화와 농촌 

공동체의 변화가 전망된다. 더 나아가 대체육 등의 발달은 제3세계의 영양공급을 늘려 

기대수명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유인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의 진행에 따라 농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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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수산업 지도의 변화가 전망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예측적 농업정책 등이 필

요하며, 의식주의 변화 또한 전망하는 예측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의 열대화에 따라 노인사망률이 증가하고, 최적 거주지역의 변화 예상되며, 이에 따른 

스마트도시 정책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먼 영역은 어떻게 태어나, 얼마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관 키

워드로는 수명, 건강수명, 생명공학기술, 자살률, 안락사 비율, 출산율, 미래적응 등이 

있다. 시험관 아기를 포함하여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4.6%에 달한다(국민일보, 2017.10.10.). 덴마크의 경우 신생아 중 시험

관 아기의 비율은 10%에 달한다(BBC, 2018.09.23.). 시험관 아기가 성공한 1978년 

이후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일종의 인큐베이터인 인공자궁은 2020년대 말 경에 사

람을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이 발표되었다. 인공자궁은 임신 12주 이후의 태아에 대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2050년 경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비율은 어떻

게 될까?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N의 보고에 따르면 2050년

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은 87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전자 치료와 정밀

의료는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깊

은 불확실성(Deep Uncertainty)을 던질 수 있다.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 4개의 영역

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아래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2019년 연구 대상인 5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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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1  미래예측 연구의 필요성

가. 급격한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정책을 파악하여,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먼저 미

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한다. 

특히, 미래예측 방법론, 국가 중장기 전략, 미래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선

행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과 관련하여 정

책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와 관

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도출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융·복합 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한다. 그리고 분야

별 미래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다양한 미래예측기법에 입각하여 미래 트렌드를 분석한

다. 또한, 불확실성 시대에 일어날 가상의 여러 상황을 창의적 상상력과 시나리오 등으

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시나리오 기법, 정책델파이 등을 검토한다.

미래를 위한 정책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야별 미래모습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

하고 있는 ‘미래예측-국민선호-정책’ 시리즈 중 예측에 관한 연구로, 시간적 범위와 공

간적 범위를 다른 연구들과 동일하게 상정한다. 즉, 본 연구는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의제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대부분

의 정책이 현 세대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반면, 본 연구는 현안 중심이 아닌 한 세대 앞

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으로 하여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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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보다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안해질수록 

미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한다(유순덕, 이민수, 신선영, 2014). 21세기 지식기

반의 시대에 과학 기술은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미래의 불활실성이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유순덕 외, 2014; 윤성수, 2010). 이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

응하고 빠른 변화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과거의 트렌드로부터 미래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기존의 

전략적 예측방법이 많은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

며 동시에 미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예측을 필요로 한다(임현, 한

종민, 정민진, 2009).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의 

삶의 책임지고 있는 국가에도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다(최항섭, 2012). 국가가 근

시안적인 관점에만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1970-80년대 출산정책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장

기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큰 해가 될 수 있다(최항섭, 2012). 이렇듯 미래를 예

측하는 것은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에서 모두 중요한 일이나, 미래가 가진 본질적

인 특성인 불확실성은 정책 결정자(policy-maker)가 장기적인 고려를 하는 데에 있어 

큰 도전이자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WRR, 2010). 

한편, 미래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가능한 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 개인

이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맥락을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맥락 

간에 여러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7). 이에 어떠한 국가나 

사회 이슈를 접근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측면만을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닌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불확실할 미래에 대한 체계적 사

고에 기여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학, 정치학, 경

제학, 환경학, 복지학 등 여러 학문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융합적 특성을 지닌 미래

연구는 현시점에 무엇보다 필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나. 국내 저조한 미래연구 수준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이와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기존 자료들을 검

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와 미래연구 수준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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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 차원의 미래 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해, IMD의 국가경쟁

력 지수, 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WEF의 환경성과지수를 기반으로 ‘2011년 국가미

래준비지수(National Future Readiness Index)’를 개발하여 각국의 미래준비지수를 

측정하였다(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최진희, 2012). 그 결과 조사시점 시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수의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할 만큼 미래 준비 정도가 높은 반면, 

대한민국은 22위에 그쳤다(장혜경 외, 2012). 미래연구 또한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등이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럽이나 영미권에 비해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장혜경 외, 2012). 우리나라는 미래예측, 미래연구, 미래학 등에 대한 연구가 유

럽, 미국 등의 선진국보다 늦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가 되어서야 미

래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지각하면서 국책 연구기관과 더불어 민간 연구소 및 학계 

등에서도 이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어 이에 대한 성과와 경험이 아직 부족하

다(이세준, 이윤준, 홍정임, 2008; 임현 외, 2009). 

Popper(2008)는 초국가적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예측 연구를 한 886개의 표본

을 기반으로 지리적 위치-투자 맥락(GDP 대비 R&D 투자 강도), 지역 차원, 연구 영

역, 시간 범위 등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 따라 예측 방법에 대한 선택이 어

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논문들에서는 지리학적 위치와 R&D 

지출 맥락을 고려하여 국가들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R&D 투자 강도가 높은 3개의 그

룹, 중간 강도에 속한 두 개의 그룹, 마지막으로 강도가 낮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강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였지만, 국가 표본 수에서 큰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및 스위스)은 174개의 샘플이, 북아메리카(미국과 케나다)로부터는 

109개의 샘플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고려한 아시아는 30개에 그쳤다. 앞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중대

한 결정이나 정책 수립 시 미래예측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연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조하다. 이에 미래 준비를 위한 연구와 정책 차원의 노력을 더욱 요하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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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예측 과정과 방법론

가. 미래예측의 과정

Magruk(2015)는 미래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들은 예측의 역학관계로 인해 많은 방법

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열려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미래연구 관련 여러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상당히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예측 방법들 중 많이 활용되는 방법을 위주로 단순히 

예측 방법들을 나열하여 소개하거나 미래예측과정과 방법 각각에 대해 유사한 특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유형화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안종배 외, 2014; 유순덕 외, 

2014; 이세준 외, 2008; Popper, 2008; Turturean, 2011).  반면 Voros(2003)는 

미래예측 과정과 예측 방법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예측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

을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나 적합한 특정 예측 방법들

을 구분하여 제시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Voros(2003)가 제시한 미래예측 과정

의 특성과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예측 과정을 개괄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4] Voros(2003)의 미래예측 과정과 예측 방법

그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연구에서 미래예측은 크게 투입(input), 예측

(foresight), 결과(outputs), 전략(strategy)의 지속적 전략 과정(continuing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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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등 크게 4단계로 나누었다. 특히, 예측의 경우는 분석(analysis), 이해

(interpretation), 전망(prospection)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

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단계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투입’은 정보 수집과 전략적 정보에 대해 스캐닝을 하는 과정으로 해

당 과정에 많은 방법과 기술이 적용 가능하나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델파이와 환경 스캐닝

이다(Voros, 2003). 한편, <그림 1-4>를 보면 환경 스캐닝이라는 용어 대신 strategic 

intelligence scanning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직 수준

에서 투입요소들을 모으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strategic intelligence scanning 또

는 strategic scanning로 언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 환경 스캐닝이 

주는 수동적인 어감과 early warning system의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해당 용어를 

보다 선호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분석 작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측의 

세부 단계 중 첫 번째로 단계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니?’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보통 투입 단계에서 생성되는 갈피가 안 잡히는 데이터들로부터 어떠한 순서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first-cut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작업에서는 흔히 트렌

드 분석, 교차영향 메트릭스 및 다른 분석 기술들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이해’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더 심층적

인 구조와 통찰력을 찾기 위해 분석의 표면 아래를 탐색하는 것을 추구한다. 선행연구

(Slaughter, 1999; Inayatullah 1998a)에서 해당 단계는 비판적 미래연구, 다원화 인

과계층분석 및 미래생각에 대한 심층적 접근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Voros, 2003). 예

측의 마지막 단계인 ‘전망’은 의도적으로 미래 관점을 창출하는 단계로, 대안적 미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조사하고 창조하는 작업을 한다. 본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비저

닝 및 규범적 예측 방법들이 사용되며, backcasting의 경우 본질적으로 분석적인 특성

이 있지만 미래적 관점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특성에서 해당 단계에 사용할 수 있다. 해

당 단계에서 받게 되는 질문은 어떤 형태의 잠재적인 미래(possible, plausible, 

probable or preferable)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망 단계의 ‘확실치는 않

지만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상상 가능한 미래의 가장 넓은 형태인 possible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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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단계는 예측 작업의 결과물로, 이는 만질 수 있는 결과물과 없는 결과물로 나뉜

다. 해당 단계에서는 예측 작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워크숍, 레포트, 역할극, 필름 등

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 가능하며, 그 방법들이 꼭 미래와 연관된 구

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점, 해당 단계의 핵심이 담긴 질문이 ‘우리가 아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인 점 등에서 이전 단계에 비해 다소 ‘미래’에 대한 고려가 적

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 단계는 예측이 할 일이 마무리된 단계이

며, 의사결정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대한 전략적 조치를 지시하기 위해 결과물이 

전달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제시하는 단계이다. 미래예측의 전반적인 과정에

서 살펴본 결과 Output 이전의 전반과 중반의 과정에서 특정한 예측 방법론들의 사용

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측의 결과물이 산출된 이후에는 

방법론에 미래 관점 적용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점 또한 확인하였다.

나. 다양한 미래예측 방법론

미래연구 방법론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예측 방법들의 정의, 특성, 장단점 등

을 소개하고 있다. 윤성수(2010)는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에 

따라, 미래예측을 위한 주요 방법론 및 프로세스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용 및 진화되

어 왔다고 언급하며, 주요 방법론으로 시나리오, 델파이, 패널, 트렌드 분석, 브레인스

토밍, 기술로드맵의 특성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세준 외(2008)는 통합적 미래연구 방

법론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나리오 델파이, 퓨처스 휠, 환경스캐닝, 시나리오 기법, 교차

영향분석, SWOT분석, 추세연장 기법, 통찰력 예측, 전문가 패널, 우선순위 로드맵 등 

주요 미래연구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 기법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장·단점

을 제시하였다. 특히, 안종배 외(2014)는 사회, 기술, 산업, 환경, 정책 및 동양 등 크게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사용되는 예측기법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고 총 

34가지에 달하는 기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미래예측 방법론의 개

념과 장단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Voros(2003)의 미래예측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되면서 동시에 여러 선

행연구에서 주요 예측 기법으로 공통적으로 소개된 기법(김영명·김민관·이준석·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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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안종배 외, 2014; 유순덕 외, 2014; 윤성수, 2010; Inayatullah, 2008; 

Popper, 2008; Turturean, 2011)을 중심으로 미래예측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델파이(Delphi)

델파이 기법은 미국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미래예측 방법론으로 초기에는 군사와 행

정영역의 미래 전략에 활용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안종배 외, 

2014). 이는 반복된 일련의 질문과 설문과정을 통해 전문가 집단 내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소위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일반화 혹은 표준화된 자료나 

데이터가 없이 미래예측을 할 경우에 유용하다(유순덕 외, 2014; 이세준 외, 2008; 

Fish and Busby, 1996; 전은경 외, 2017에서 재인용). 전문가들의 직관과 합의가 중

요한 만큼 델파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요소는 전문가의 구성과 조사과정에

서의 익명성과 피드백이라 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이세준 외, 2008).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배할 수 

없고 전문가 그룹에 응답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 흔들릴 우려가 줄어드는 등 익명성과 

독립성으로 인해 자유롭고 솔직한 전문가 의견의 개진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이세준 

외, 2008).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될 단계의 설문과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다수

의 전문가 확보, 과다한 시간 소요, 반복 조사로 인한 회수율 저하에 따른 신뢰도 확보

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2) 환경 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

환경 스캐닝은 대안적 미래가 나타날 것을 제시하는 초기 지표와 위험신호를 확인하

는 것으로5) 조직의 외부 환경에서의 사건, 트렌드 및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Choo, 2001).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거나 시나리

오를 개발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된 자료

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이세준 외, 

2008; Puglisi, 2001). 한편, 환경 스캐닝은 크게 자료나 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과 범

5) https://library.teachthefuture.org/wp-content/uploads/2017/01/Futures-Research-Methodology-Version
-3.pdf 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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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도에 따라 수동적 스캐닝, 적극적 스캐닝, 초점화 스캐닝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수동적 스캐닝은 신문과 매거진 등을 읽는 것과 인터넷을 통

해 자료를 보는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스캐닝은 저널과 분석 보고서, 전문지 등

을 정기적으로 구독 및 습득하는 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이세준 외, 2008). 마지막으로 특정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와 컨

퍼런스 등을 통해 집중적인 자료 탐색 및 분석으로 이슈를 확인하는 것이다(안종배 외, 

2014).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에 환경 스캐닝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 분야 보다

는 최근 부각되는 주제에 관한 연구나 미래연구의 사전 단계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세준 외, 2008; Voros, 2003).

3)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

미래예측의 방법 중 미래를 진단하는 초기 과정인 징후를 포착하는 단계의 방법에 유

용한 방법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미래에 트렌드가 될 수 있거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찾아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즉, 이머징 이슈 분석은 수치화된 자료가 없을 때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며, 미래의 주요

한 트렌드로 발전하기 위해 초기에 부각되는 이슈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이머징 이슈 분석에는 스캐팅(자료수집), 요인분석, 의견 교환, 모니

터링 등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이머징 이슈를 보다 자세히 말하

면 그 자체로 사회와 정책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새롭게 떠오

르는 사건과 이슈를 찾는 대표적인 방법은 Horizon Scanning이다(Amanatidou et 

al., 2012). Horizon Scanning은 이머징 이슈를 더 조기에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첩함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슈 또는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의 발견을 

스캔한 데이터의 통합과 분석에 기반하여 재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인 기능을 수

행하기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머징한 사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Amanatidou et al., 2012). 이렇듯 이머징 이슈는 앞으로 주요 트렌드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 이슈를 빠르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전략수립과 조기 대응이 가

능하도록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안종배 외, 2014). 하지만 해당 기법을 사용함에 있

어, 주요 트렌드가 될 때까지 이슈의 지속적인 추적 과정이 필요하며, 천재지변과 같이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변수에는 대응력이 약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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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필요가 있다(안종배 외, 2014).

4) 트렌드 분석_추세연장기법(Trend Extrapolation)

트렌드 분석은 현재 확대되어 가고 있는 트렌드를 탐지하는 것으로, 우리 주의에서 현

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발견해내는 것을 말한다(윤성수, 2010). 과거와 현재의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의 동향을 예측하는 방식이며(유순덕 외, 2014), 이와 같은 트렌드 분석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래예측 방법은 추세외삽법(Trend Extrapolation)이라 

할 수 있다(윤성수, 2010). 트렌드 외삽법은 기존의 자료나 추정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

생할 상황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에 발생한 일들이 특별한 사건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은 한 미래에 재연될 것이라는 전체 하에 접근하는 방식이다(이세준 외, 

2008). 해당 기법은 미래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성장이나 경제발전, 사

회적 성향과 같은 역사적 자료나 시계열 자료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유순덕 

외, 2014). 그렇기에 추세외삽법은 일련의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의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 상황을 해석하기에 용이할 수 있다(이세준 외, 2008). 반면, 추세외삽법

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것을 가정하기에,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력이 급격히 저하

되고 역사와 추세에서 보인 변화 패턴에서 벗어난 데이터가 배제되거나 반대로 벗어난 

불연속적인 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낮은 약점이 있다(이세준 외, 2008).

5) 교차영향분석

미래예측 방법에는 하나의 예측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시도하는 것에 있다(Puglisi, 

2001). 트렌드와 사건들 간의 상호 가능한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하나의 미래상을 예

측하는 것이다(Puglisi, 2001). 한편, 1966년 테드 고든과 올프 엘머가 개발한 교차 영

향분석은 이와 같은 한계에 반하여 ‘미래의 사건들이 서로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친다

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이세준 

외, 2008). 교차영향분석은 예측항목 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무시하는 직관적 기술

예측수법의 하나인 델파이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분석 대상의 

주요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연관성을 지녔다는 전제 아래 주요 요인 간의 

연관 관계분석 및 일정 요인의 발생 가능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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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준 외, 2008). 다시 말해, 한 항목의 발생확률을 예측하거나 다른 예측항목과의 사

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그 판단에 비추어서 지금 예측하고자 하

는 항목의 발생확률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이세준 외, 2008).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차영향분석은 일련의 사건과 변인이 교차영향 행렬 안에

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초기의 양적 버전은 행렬 

안의 사건의 확률, 다른 사건의 다른 트렌드의 규모와 다른 사건의 발생빈도에 기반한 

트렌드의 규모를 평가하는 것인 반면, 질적 버전은 각 행렬의 셀에 다른 모든 사건 또

는 트렌드에 대비한 한 사건의 효과를 채우는 것이다6). 한편, 교차영향분석은 각 분야

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장점을 가진 반면 분석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

아질수록 조건부 확률에 대한 판단이 가중되고 두 개 사건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단점이 있다(이세준 외, 2008). 현실 세계에서 하나의 사건이 단순히 다른 하나

의 사건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과 복잡하게 연관된 것을 감안할 때 이

와 같은 특성은 해당 기법만으로는 사건 간 상호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제

한점이 될 수 있다.

6) 다원화 인과계층분석(Causal Layered Analysis)

본 연구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관찰 가능한 트렌드와 사건의 표면 밑에 있는 

일들을 조사하고, 미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7)

(Inayatullah, 2008). 이는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층은 현재 또는 미래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험 층으로, 해당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중재는 단기적이며, 데이터에 의해 쉽게 이해

되고 풀 수 있다. 다음 경험 층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표면 밑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시스템 층으로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이슈의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등 첫 번째 층에 

비해 더 깊은 층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 층에서 문제들은 이전 단계에 비해 깊은 층인 

만큼 전문가에 의한 중재를 필요로 한다. 세 번째는 세계관/패러다임 층으로 이는 시스

6) https://library.teachthefuture.org/wp-content/uploads/2017/01/Futures-Research-Methodology-Version
-3.pdf 에서 관련 내용 발췌하여 인용하였음

7) https://library.teachthefuture.org/wp-content/uploads/2017/01/Futures-Research-Methodology-Version
-3.pdf 에서 관련 내용 발췌하여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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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층을 정당화할 수 있고 세계를 규범적이고 일관되게 보이게 하는 기본적 신념, 가치 

및 가정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변화에는 더 어렵고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화/상징(metaphor)은 사람들에게 옳은 것과 행동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이야기, 즉 매우 심층적인 무의식적 이야기이다. 해당 층은 새로운 이야기

와 개인 및 집단 실체를 만드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장 심층적인 중재를 필요로 한

다8)(Inayatullah, 2008).

7)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미래예측 방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그 틀이 가장 진화된 방법으로(최

항섭 외, 2005)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 전개 과정

을 상세히 추정하는 것이다(안종배 외, 2014). 미래에 대한 정확하게 예견하거나 예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글로

써 그려보는 방법이다(윤성수, 2010; 이세준 외, 2008). 즉, 대부분의 예측 기법들이 

한 가지 가정에 근거해 미래상을 예측하는 데 비해 시나리오 기법은 복수의 미래를 가

정하고 발생 가능한 대안적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안종배 외, 

2012; 윤성수 2010).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법은 현시점에서 향후 2~3년 후의 단

기적 전망을 살펴보는 것보다 10~20년 이후의 장지적인 전망이 필요할 때 더욱 도움

이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므로 시나리오 기법은 대안적 미래 제시가 가능하여 실

제 외부환경 변화 발생 시,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안종배 외, 

2014; 이세준 외, 2008). 하지만 시나리오 도출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상

호작용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계량화와 일반화가 어렵고 이와 같은 구체성의 결

여로 인해 의사결정과 실행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안종배 외, 2014; 이세준 외, 2008).

8) 비저닝(Visioning)

비저닝 과정은 미래상이 우리 현재의 행동을 제시하고 우리의 선택을 안내하며 우리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한다(Bell, 1997:82; Puglisi, 2001에서 재

8) https://library.teachthefuture.org/wp-content/uploads/2017/01/Futures-Research-Methodology-Version
-3.pdf 에서 관련 내용 발췌하여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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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비전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학자가 미래

상이 사람의 행동과 차례로 그 행동들이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

구하는 것이다(Bell, 1997:81-86; Puglisi, 2001에서 재인용). 두 번째는 어떤 그룹 또

는 공동체에 공유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접근은 공상을 자유롭게 하고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세계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uglisi, 

2001). 이와 같은 특성의 비저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현재 문

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확인한다. 이후 미래의 바람들을 탐구하

고 미래의 목적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명되어야 하는 주요 

동인과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비전과 실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Puglisi, 2001) 

9) 백캐스팅(Backcasting)

백캐스팅은 장기적인 미래 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

는 정책이나 기술을 역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다(허나영·고영주, 2014). 우리가 보

다 익숙할 수 있는 포캐스팅(Forecasting)방법은 주어진 현재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 것인지 또는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어떠한 미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성지은·정병걸·송위진, 2012). 이는 인간의 

행동을 분석할 때, 행동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계획/설계-지

향적 사회과학은 목적 달성의 맥락하에서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는 차이를 고려하여 두 

접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방법론 중 하나이다(Robinson, 2003). 백캐스

팅은 우선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지속

가능성과 같은 장기적 사회문제에 있어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가 꼭 바람직한 

미래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설명에 근거하고 있다(Robinson, 2003). 백캐스팅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안적 미래를 분석하는 접근이다(Robinson, 

2003). 다시 말해, 해당 연구방법은 여타 다른 방법들과 같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람직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에 관심을 두며(Robinson, 1994; Robinson, 2003에서 재인용), 다양한 정책 목표에 

대한 상대적인 실행가능성과 함의를 제공하는 의도를 지닌다(Robin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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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규범적 예측기법(Normative methods)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탐구적 접근법과 규범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구적 접근법이 현재 존재하는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귀납적 특성의 방법이라면, 규범적 접근법은 이와 반대

로 우선 특정 집단의 필요나 목표를 정한 후 어떻게 하면 그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초점

을 두는 연역적 특성을 지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이와 같은 특

징을 지니고 있기에, 연역적 미래예측 방법은 정부와 같이 복잡하고 큰 조직과 시스템

에 사용이 용이하며, 정책 결정자나 계획 수립자가 미래의 여러 가지 대안들의 상대적

인 실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지닌다(안종배 외, 2014). 반면, 해당 

방법은 복잡하고 큰 조직과 시스템 문제에 적용되는 만큼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그 외

에도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예측 작업이 필요하다(안

종배 외, 2014). 

다. 미래예측 방법론의 구분

한편, 미래예측 방법론을 자세히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 방법론의 활용 정도와 방법론

이 가지는 내재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우

선, 미래예측 연구사례에서 적용한 예측 방법별 사용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그림 1-5> 

및 <그림 1-6> 참조), 방법론 중 문헌 검토, 전문가 패널, 시나리오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GFO, 2007; 이세준 외, 2008에서 재인용). 국가적 및 초국가적 수준

에서 미래예측을 하고자 한 886개의 표본에서 사용한 예측 방법론별 빈도수를 분석한 

Popper(2008)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문헌검토, 전문가 패널 및 시나리오는 

다른 기법들에 비해 그 활용 정도가 훨씬 많으며, 연구자의 구분에 따라 가장 널리 활

용되는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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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opper(2008)의 미래연구 방법론 활용 정도

다음으로 방법론이 가진 특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론에 대한 분류체

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현재와 미래 중에 어디를 출발점으로 하여 예측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시간 축 방향에 따른 구분(탐구적/규범적 방법)이며 다음은 미래예측에서 사용되는 자

료의 성격에 따른 구분(정성적/정량적 방법)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과 지식

의 원천에 따른 분류(창의성/전문성 기반의 방법, 근거/상호작용 기반 방법)를 들 수 있

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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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GFO(2007)의 미래연구 방법론 사용 빈도

1) 탐구적 vs 규범적 방법

우선 탐구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 모두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이세준 

외, 2008). 탐구적 방법은 현재로부터 미래를 보는 시간 축의 순서로,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이와 같은 추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를 연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이세준 외, 2008; Puglisi, 2001). 반면, 규범적 방법

은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일어나야 할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Puglisi, 

2001) 미래상을 먼저 정한 후 현재를 보는 시간 축을 따르고 있다. 규범적 예측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바람직한 미래를 정의한 후 이에 도달하기 위한 사건의 연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Puglisi, 2001). 다시 말해, 도덕이나 규범 등의 가치적 요소를 가미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한 후 미래의 시점에서 거꾸로 진행하는 것이다(이세준 

외, 2008). 하지만 두 방법은 과거와 현재의 추세를 이용하며, 두 방법 모두 미래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질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가진다(Puglis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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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vs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은 수적 데이터, 수학적 계산, 도구의 측정, 계량적 자료를 이용하는 경향

이 있는 반면 정성적 방법은 직관, 발견 및 판단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이세준 외, 

2008; Puglisi, 2001). 이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기반하지 않을 

것일 수 있다(Puglisi, 2001). 한편, 정량-정성적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주관적 지식 처리를 위해 수학 및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이세준 외, 

2008). 즉, 정량-정성적 기법의 구분은 모든 기법들이 어느 정도의 정량화를 허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기법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연속선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Puglisi, 2001). 

3) 창의성-기반 vs 근거-기반 및 전문성-기반 vs 상호성-기반 방법

해당 구분은 지식의 원천에 의한 구분으로 흔히 Popper(2008)의 Foresight 

Diamond에 따른 분류 방식이다(이세준 외, 2008). 이는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

는 과정이 근거, 전문성, 상호작용 또는 창의성 중 어떠한 특성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따

라 예측 방법론을 구분하고 있다(Popper, 2008). 이에 따라 주요 예측 방법론을 분류

한 결과는 아래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창의성 vs 근거 및 전문성 vs 상호성 기반 특성에 따른 주요 미래 방법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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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한 축은 근거-기반 방법과 창의성-기반 방법이다. 우선 근거-

기반 방법은 사실과 자료의 기반하는 것으로(이세준 외, 2008),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

해 신뢰할 수 있는 서류 및 통계자료나 다양한 형태의 측정 지표 등의 분석 수단의 지

지에 기반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Popper, 2008). 

반면, 근거-기반 방법에 대응하는 극점에 위치한 창의성-기반 방법은 참신하고 상상력

이 풍부한 생각의 혼합물이며 숙련된 사람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에 크게 의존한다

(Popper, 2008). 또 다른 다이아몬드 축인 상호성 기반과 전문성 기반 방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성-기반 방법에서 말하는 전문성은 특정 분야 또는 주제에서 개인이 가

지는 지식과 기술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하향식 결정을 지지하고 충고나 권고를 제공

할 때 사용된다(Popper, 2008). 해당 기법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무언의 지식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수많은 기간 동안 활동한 경험으로부

터 축척된 지식에 의존한다(Popper, 2008). 반면, 상호작용 기반은 전문성을 화합 및 

특정 주제나 영역의 전문성 외에 다른 전문성,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

까지 연관 짓는 도전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 인정한다(Popper, 2008). 그렇기에 이

와 같은 특성의 연구는 민주적 이상이 넓게 펼쳐진 사회와 보통 상향적이고 참여적 과

정을 통해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다(Popper, 2008).

라. 종합

본 연구에서는 2050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기 위

해, 휴먼, 개인과 공동체,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궁극적으로 5개 영역의 상호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2050년 전체적인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미래상을 예측함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이슈와 트렌드 등 조사 시점 당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동인뿐만 아니라 아직 많은 조사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발생 가능성과 큰 영향력이 예상되는 변인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러

기 위해 통계자료, 선행논문, 연구 보고서 등의 양적 자료와 더불어 창의성, 직관, 전문

가의 사고나 주관적 판단 등 정성적 성격의 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30년 이후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 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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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할 경우 가게 될 가능성이 큰 미래상과 바람직한 미래상 

둘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고 전자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언을 도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현재의 트렌드와 이슈를 중점으로 미래를 예측하

는 탐구적 방법론과 더불어 원하는 미래상에 다가가기 위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지

원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규범적 방법론의 활용 필요하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서는 미래예측에 있어 정량과 정성적 특성, 탐구와 규범적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

론의 사용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래연구 방법론의 분류 결과에서 시나리

오 기법이 이와 같은 특성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후 절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에 보다 중점을 두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시나리오 기법의 개요

가. 시나리오 기법의 역사

미래예측의 주요 방법인 시나리오 기법은 허먼 칸(Herman K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1950년대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처음 사용되었

다(Millett, 2009; Slaughter, 2002). 당시 칸은 소련과의 핵전쟁에 관한 복수의 경로

를 보여줌으로써, 미 공군에게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Millett, 2009). 이후 칸은 허드슨연구소를 설

립하고 시나리오의 적용 범위를 미국의 대중 정책, 국제개발,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 군

사전략 분야 외에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임현 외, 2009). 

1960년대 이후 칸은 시나리오 기법이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길 바라는 두 기업의 전략가인 General Electric의 이안 윌슨(Ian 

Wilson)과 Royal Dutch Shell의 피에르 왁(Pierre Wack)을 만나게 된다. 한편, 두 

기업에서 모두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시기적으로 윌슨의 시나리오가 먼저 완성이 되

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전략의 도구로 폭넓게 활용한 최초의 사례는 로얄

더치셸의 왁이라 할 수 있다(임현 외, 2009). 왁은 1970년대 석유시장의 폭등 가능성

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경영층에 사업방식의 전환과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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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tt, 2009). 이 당시 왁과 윌슨은 시나리오에 확률의 사용 여부를 두고 의견을 달

리했으나 스탠포드 국제연구소(SRI International)에서 기업의 전략 컨설팅 그룹으로 

재회한 후 윌슨은 확률을 사용하지 않는 왁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셸과 스탠포드 국제연

구소의 시나리오 플래너들은 시나리오 방법에 대해 긴밀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후 누가 해당 기법을 실제로 창시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Millett, 2009;). 한편, 해당 기법의 발전은 위한 노력들은 스탠포드 국제연구소(SRI 

International)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처음 배운 분석가인 피터 슈왈츠(Peter 

Schwartz)로 전해지고, 슈왈츠는 The Art of the Long View라는 시나리오 방법 사

용자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책을 작성하게 된다(Millett, 2009). 1980년대에 와서 시나

리오 기법은 다소 침체기를 겪게 되지만(윤성수, 2010), 1990년대의 산업 부흥으로 상

업과 정부에서의 시나리오 이용은 다시 활발하게 되었다(Slaughter, 2002). 특히, 21

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산업과 같은 특정 영역뿐만이 아니라 초국가적, 국가적, 지역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인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대

응과 전략 마련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윤성수, 2010).

나. 시나리오 기법 정의

선행연구들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시나리오’라는 용어가 연

극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의미하듯이(이세준 외, 2008), 시나리오 기

법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극의 대본처럼 스토리 형식으로 미래

의 다양한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측 기법이라 말하고 있다(임현 외, 2009). 즉,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들의 전개 과정을 상세

히 추정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미래예측 시나리오 연구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Schwartz(최합성 외, 2005) 시나

리오를 엄청난 불확실성의 세계에 장기적 관점을 갖도록 돕는 도구이며, 확실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대안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였다(Schwartz, 

1995). 그는 시나리오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발전할 지에 대한 대안적, 실행 가능한 이

야기로 정의하며, 시나리오의 결과가 미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동인에 대한 깊은 이해인 점을 강조하였다(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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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Mietzner와 Reger(2005)도 Schwartz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발생 가능한 미래들에 대한 전략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Bishop 외 동료들은 시나리오를 미래, 놀라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점을 구체화(구현)하기에 적합한 미래연구의 전형적인 산물

이라 보았다. 그렇기에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미래에서부터 와일드 카드에 해당하는 미

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래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다(Bishop, Hines, and Collins, 

2007).

Wodak과 Neal(2015)도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s 

(UNEP) 3rd Global Environmental Outlook (GEO-3)에 따라, 어떠한 트렌드가 펼

쳐질지, 얼마나 주요한 불확설성이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요인들이 활동을 할지 

등에 관해 다양한 가정들을 반영한 발생 가능한 미래로의 여행에 관한 서술이며, 기본

적 전제가 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결과들을 탐험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시나리오 기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언

급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시나리오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요인들에 의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미래상을 이야기로 제

시하고 이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 시나리오 기법의 특성

1) 장점으로 작용 가능한 특성

가) 다양한 미래상 제시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연구 방법론 중 가장 성공적으로 보급이 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

으며 그 틀이 가장 진화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이세준 외, 2008; Slaughter, 2002).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나 트렌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범위

에 대한 윤곽을 그리고, 대안을 제공하며 심지어 이들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nayatullah, 2008). 즉, 시나리오 기법이 지닌 다양한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한 가지 경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이 있는 미래의 모습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예측 기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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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가정에 근거해 한 가지 미래상을 예측해 보는 데 반해, 복잡하고 급변하는 불

확실성의 시대의 비선형적으로 불연속적인 변화에 대해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함으로써, 

대안적인 복수의 미래상을 제공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윤성수, 2010). 이와 같은 

점이 다른 예측 기법들과 큰 차이점이자 시나리오 기법이 가지는 강점이다.

나) 전략적 예측 기법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상을 고려함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특수상황

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과 본질적인 유연성(Slaughter, 2002)은 외부환경에서 변화 

발생 시 조직의 빠른 적응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한다(이세준 외, 2008). 이러한 의미에

서 시나리오는 전략적 예측 방법으로서 미래연구와 전략연구를 연계시켜 주는 고리가 

될 수 있다(최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윤성수(2010)는 시나리오 기법의 일반적 특

성에 대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는 스토리를 제공하는데, 특히 세상의 복잡한 

모습을 단순화시켜 결정자로 하여금 미래를 상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하

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과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

로 미래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담

긴 정책들은 미래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민보경 외, 2018). 실제로 시나

리오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대표적인 전략적 예측의 방법으로 다양한 미래사회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 전략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김유빈 외, 2018; 임현, 

외, 2009; 최홍섭 외, 2006; NIC, 2005). 이 외에 기법의 사용이 용이하고, 시나리오

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참여적 과정이 수반되는 점 등이 시나리오 기법이 더 널

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Slaughter, 2002).

다) 동인 분석에 기초한 복잡한 상황 예측

시나리오 기법은 경제, 사회, 정치 및 기술적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와 동인

들이 과거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이 동인들이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 어떻

게 조합될 수 있는 것인가를 묘사한다(최항섭 외 2006). 즉, 미래를 단순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동인들의 변화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선행연

구들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플롯, 인과관계와 결정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수단을 

좋은 시나리오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보고 있다(이세준 외, 2008; 최항섭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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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또는 동인들을 고려하고 미래를 예측과정에서 

현재와 미래, 그 사이의 동인들 간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좋은 시나리오가 창

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나리오 분석은 생태계, 생태계 관리 및 삶의 질 등 가

장 극적으로 복잡한 수준의 시스템인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발달 과정(궤적)을 고려

하는 데 특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Briggs et al., 2007; Gordon, 2013에서 재

인용).

라) 중장기 미래예측

또 다른 시나리오 기법의 특징은 중장기, 특히 장기적인 미래예측에 적합하다는 것이

다.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미래예측보다는 불연속적인 변화, 높은 불확실성, 복잡함이 

수반될 가능성이 큰 중장기 예측할 때, 다른 예측 방법보다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윤성수, 2010). 안종배 외(2014)에서도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2~3년 후

를 예측할 때에는 크게 기여를 못 할 수 있지만, 10년에서 20여 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할 때는 매우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습이 단선적으로 변하지 

않고 많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시나리

오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최항섭 외, 2006). 실제 선행연구에서 미래를 예

측을 해야 하는 시점에 따라 선택되는 미래예측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장기를 예측하는 데 더욱 강점을 지닌 만큼 예측 시점이 멀수록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

한 연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Popper, 

2008). 아래 <그림 1-8>을 살펴보면, 중단기에 해당하는 2010년까지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시나리오 기법 및 추세외삽법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예측 시

기가 장기일수록 시나리오 기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1~2100년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시나리오 방법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기예측 중에서도 더 먼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시나리오 기법을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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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예측 시기에 따라 사용된 미래연구 방법론의 유형 및 빈도

[그림 1-9] 예측 시기별 적용 가능 미래연구 방법론(유순덕 외, 2014)

2)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

미래예측에 있어 시나리오 기법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기존 연구에서 해당 

기법의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미래예측 방법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성 결여로 인해 의사 결정 및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Popper(2008)의 기준에 따르면 시나리오 기법은 창의성-기반 상당히 치우쳐 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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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중요시하지만 상호작용에 좀 더 중점을 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의한 발

생할 수 있는 구체성 결여, 과학적 예측력 부족 등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동인들의 

변화 분석에 기반한 미래예측이 필요하다. 시나리오에 인과관계가 명확한 플롯, 인과관

계와 결정지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수단이 있을 때,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한 

점이 이에 대한 근거라 할 수 있다(이세준 외, 2008; 최항섭 외, 2006).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기반이 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예측하는 것에 그칠 수 있

다. 다음으로 명확한 방향을 선호하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다양한 미래상과 이에 따른 대

응 전략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비선호할 수 있다(안종배 외, 2014). 반면, 바람직한 미

래상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준비가 

간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세준 외, 2008). EAA(2009)는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52개

의 연구물을 검토한 결과,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한 기관의 성과와 그렇지 않은 기관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기법의 장점에 관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즉,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과 연

구 성과를 평가한 적이 없는 것은 해당 기법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효한 방법인지 아

닌지를 선택하고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Gordon, 2013).

이와 같은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한 가지 방법론만을 사용하

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다채로우면서도 정확한 예측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GFO(2007)에서는 미래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조

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이세준 외, 2008). 그 결과 시나리오 기법과 가

장 많이 조합하여 사용한 방법은 문헌 검토, 전문가 패널 등으로 나타났다(이세준 외, 

2008). 이는 시나리오 기법이 상대적으로 창의성과 상호작용에 보다 중점을 둔 방법론

으로, 문헌 검토와 같은 근거-기반 방법론과 전문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 패널 등의 기

법을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나리오가 연구방법론으로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료된다.

라. 시나리오 기법의 유형

시나리오 유형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움직임은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제시하여 시나리오 유형화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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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도출과정에서 고려하는 불확실성의 축에 따른 구분, 시나리오의 특성 그리고 시

나리오의 도출 과정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불확실성의 개수에 따른 구분

우선,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미래 모습의 수에 따라 단일 시나리오와 복수 시나리오

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시나리오의 경우 하나의 미래 모습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윤성수, 2010). 반면 미래의 

불확실한 많은 기회와 도전의 범위를 제공할 수 있는 복수 시나리오가 우리가 일반적으

로 시나리오 말하는 시나리오 분석 기법이라 할 수 있다(임현 외, 2009). 한편, 복수 시

나리오 중 어떤 framwork 결정을 위한 접근법에는 크게 최소접근법, 표준 접근법 그

리고 최대 접근법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최소접근법은 불확실성에 대한 축이 2개로 총 4가지의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하다. 

2*2 방법은 시나리오 구성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등 장점이 있

지만 해당 포맷은 시나리오의 풍부하고 넓은 결과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고(임현 외, 

2009; Gordon, 2013). 표준 접근법은 불확실성을 2개 이하로 줄일 수 없는 경우에 

추천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의 축은 3~8개 정도이다(윤성수, 2010). 그렇기에 보다 다

양한 미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고려하는 축이 증가한 만큼 시나리오 기법 

외에 윌슨 매트릭스와 형태분석 방법의 결합에 의해 시나리오를 제시한다(임현 외, 

2009). 윌슨 매트릭스는 모든 변화요인들을 불확실성과 영향력, 두 가지 매트릭스에 의

해 평가하는 방식이며, 형태분석은 윌슨 매트릭스에서 핵심 불확실성으로 파악된 요인

들의 변화를 차트로 정리하는 작업이다(임현 외, 2009). 이후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일관성 있는 변화의 조합에 기반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2) 시나리오 특성에 따른 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은 연구들

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모든 유형화 형태를 

나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연구적으로도 의미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여러 시나리오 유형들을 살펴본 후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자 큰 틀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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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의 목적, 담고 있는 내용, 시나리오 작업 시 적용하는 

방법론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 특성이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유

형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Godet and Roubelat(1996)은 1981년도 Roy Amara가 제시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상상 가능성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시나리오의 유형을 크게 가능한 시나리오(상

상할 수 있는 모든 것), 현실적인 시나리오(제한점들을 고려한 것에 기반하여 상상 가능

한 모든 것), 바람직한 시나리오(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것이 아

닐 수 있는)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Gordon, 2013). 다음으로 Börjeson과 그의 동

료들 역시 미래의 여러 타입(probable, possible and preferable)에 대한 Amara의 

구분에 기반하여 새로운 시나리오 유형의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먼저 시나리오를 크게 

Predictive(예측적), Explorative(탐색적), Normative(규범적) 시나리오로 구분하였고 

예측 시나리오는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탐색

적 시나리오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이며, 마지막

으로 규범적 시나리오는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örjeson과 그의 동료들은 세 가지 구분에 따라 각각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하

위 유형을 제시하며 총 6가지 타입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Bishop, P., Hines, A., 

and Collins, T., 2007).

[그림 1-10] Börjeson 외 동료들의 시나리오 유형

한편, Van Notten과 그의 동료들은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ive 

Studies에서 시나리오 유형의 분류체계에 대해, ‘프로젝트 목표가 결정을 지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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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탐구인지’, ‘시나리오 진행과정 디자인이 형식과 직관 중 어떤 것을 따르는지’, 마

지막으로 ‘시나리오 내용이 단순한지 아니면 복잡한지’ 등 크게 세 가지 틀과 시나리오

가 가질 수 있는 14개의 특성을 제안하였다(Bishop et al., 2007).

[그림 1-11] Van Notten 외 동료들의 시나리오 유형

3) 시나리오 도출과정에 따른 구분

시나리오 도출과정에 따른 구분은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거치는 작업 절차와 그 

차이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전 세계 굴지의 미래학 연구소에서는 자신들의 

고유한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거나 이를 브랜드화하고 있다(최항섭 외, 2005). 그 기

법에서 제시하는 절차들 간에는 유사한 면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대

표적인 몇몇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스웨덴 미래연구소인 Kairos Future에서 브랜드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T.A.I.D.A 

기법이 이에 해당한다(최항섭 외, 2005). T.A.I.D.A 기법은 약자에 해당하는 5가지 글

자에 맞게 크게 5가지 절차를 통해 시나리오를 도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

발한다. 우선 Tracking의 T에서는 미래 삶에 큰 영향을 수 있는 현시점의 거시적 변화

들을 찾아내는 것이며, A의 Analysing 작업은 Tracking 작업을 통해 도출한 거시적·

미시적 변화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해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작업이다(최항섭 

외, 2005). 다음으로 I(Imaging)에서는 제시한 시나리오 중 가장 밝은 미래의 모습, 즉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이고, D(Deciding)를 통해 I의 단계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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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과 반대로 비전 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을 제시하게 된다(최항섭 외, 2005). 마지막으로 또 다른 A의 Acting 단계에서 현실적

으로 도출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를 거치며 작업이 마무리 된

다(최항섭 외, 2005). 다음으로 프랑스 국립예술과학원의 MICMAC를 들 수 있다. 프

랑스는 국가와 민간 수준 모두에서 미래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EU 국가 중 하

나이다. 한편, 프랑스 미래연구의 핵심 인물인 Michel Godet(미셸 고데)는 자신이 개

발한 방법론을 MICMAC(Matrice d’impacts croisé Multiplication à un 

classement)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유형을 만들기 위한 복잡한 상호영향

의 순열’이라 번역된다(최항섭 외, 2005). MICMAC는 우선 연구진에 사전에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미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 변수들을 

모두 찾아내고 도출된 변수들 간 상호영향 관계 분석과 수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미래

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거친다(최항섭 외, 2005). 마지막으로 리

스트 업한 것들을 4~6개의 시나리오로 만들어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검증을 받으며 시

나리오 도출하게 된다(최항섭 외, 2005). 

또한, Pteer Schwartz 및 Global Business Network의 The Art of the Long 

View가 또 다른 대표적인 기법이다. 피터 슈왈츠는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연구에

서 있어 선구자 중 한 사람이다(최항섭 외, 2005). 피터 슈왈츠는 The Art of the 

Long View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도출하는 과정에 사용하기 유용한 체크리

스트를 제공하였다(Ringland and Schwartz, 1998). 이에 따라 해당 서적은 이후 많

은 시나리오 사용자들에게 바이블처럼 사용되었고(Millett, 2009), 활발한 미래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슈왈츠와 스텐포드 연구소의 제이 오길비(Jay Ovily)가 설립한 GBN 

(Global Business Network)의 접근의 기반을 형성하였다(Ringland and Schwartz, 

1998). 선행연구를 기반(Ringland and Schwartz, 1998; Schwartz, 1996)으로The 

art of the long view의 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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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단계: 중점적인 이유와 결정의 확인

→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을 통해 미래에 중요한 이슈와 사안을 명료화함

w 2 단계: 지역화경에서의 주요 영향력(힘)

→ 결정의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목록화 

w 3단계: 동인(driving forces)

→ 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주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수준의 동인의 목록화

→ 해당 단계는 가장 연구-집중적인 단계로, 동인을 충분히 정의하기 위해 보통 연구를 필요로 하
기에 가장 연구-집중적인 특성을 지님

w 4단계: 중요성과 불활실성에 의한 동인의 순위결정

→ 2가지 기준에 의해 주요 요인과 동인의 순위를 매김

→ 중요성은 1단계에서 확인한 중점적인 이슈와 결정의 성공에 있어서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기준

→ 불확실성은 요인과 트렌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의미

→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불확실한 2~3가지 요인 또는 트렌드를 확인

w 5단계: 시나리오 논리 선택

→ 순위 결정의 결과는 궁극적인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 중심축이며, 이 축을 결정하는 것은 
시나리오 개발 과정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

→ 목표는 결국 결정권자에게 차이를 만드는 소수의 시나리오임

→ 많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소수의 시나리오만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중요한 불확실성의 기본적인 중심축인 정해지면, 이들을 한 중심축의 스펙트럼, 두 중심축의 
메트릭스 또는 세 중심축의 부피를 제시하는 데 용이함

→ 스펙트럼, 메트릭스 또는 부피의 어느 위치에 제시되는가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가 확인되고 세
부사항들이 채워짐 

w 6단계: 시나리오의 구체화

→ 가장 중요한 영향력(힘)이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논리 결정

→ 한편, 골격만 있는 시나리오를 구체화 하는 작업은 2단계와 3단계에서 확인한 주요 요인들과 
트렌드 목록으로 돌아감으로써 완성 

w 7단계: 시사, 함의

→ 시나리오의 구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미래를 시연해보기 위해, 1단계에서 확인한 중점적인 이슈
와 결정으로 회귀

→ 해당 단계에서 각 시나리오에서의 결정은 어떻게 보이는지, 무슨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결정과 
전략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걸려 강건하지 등을 고려 

[표 1-5] The Art of Long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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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슈왈츠의 시나리오는 현재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경우 자연스럽게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은 Business as Usual(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조직이 

앞으로 향하는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이 현재보다 좋은 Best Case, 반대로 Worst Case

(모든 것이 안 좋게 된 상황) 그리고 파급력이 큰 이머징 이슈에 기반한 놀랄 만한 미래 

상황에 대한 Outlier 등 4가지 케이스를 제시한다(Inayatullah, 2008).

마. 종합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2050년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포괄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휴먼 분과를 구분하여 각 영역에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양상에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변화에 의해 어떠한 미래들이 펼쳐질지를 

그려내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각 영역에서 추출된 동인을 기반

으로 그들이 속한 영역의 변화를 대한 시나리오뿐 아니라 5가지 영역의 미래동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제한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미래연구가 트렌드 분석에 충실한 만큼 이후 정책 제안 작업에 상대적

으로 중점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래 정책에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한 한계점을 감

안하여(최항섭, 2012),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구상하고 각 시나리

오에 대한 정책적 대책과 전략들을 제안함으로써 정책 연구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제시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 중 슈왈츠의 기법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거시환경에서의 주요한 영향력(동인)과 트렌드를 확인 

및 목록화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을 정의하며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때에도 다

시 한 번 주요 동인들과 트렌드를 활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발생 가능한 복수

w 8단계: 주요 지표와 이정표의 선택

→ 실제로 펼쳐지는 역사의 과정과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를 가능한 아는 것 중요         

→ 다양한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중점적 이슈에 관해 시나리오의 의미가 결정이 되면 감독할 수 
있는 몇몇 지표들을 확인하는 데에 상상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이전 단계로 인해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시나리오는 소수의 주요 지표의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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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상을 고려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과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상으로 가

기 위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정부와 정책 차원의 노력과 지원책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후 본 연구에서는 5개 영역과 영역을 종합한 시나리오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Peter Shwartz의 시나리오 방법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한다. 

4  국내 시나리오 기법 활용 연구

가.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국내외 주요 장기예측 연구 비교   

본 연구에서는 2050년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미래상을 시나리오 기법을 기반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 수준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주제나 특정 영역

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 영역에 대한 미래 모습을 시나리오 기법을 활

용하여 예측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유럽, 특히 EU 차원

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제시한 

<표 1-6>과 같다. 한편,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사회, 국제정치, 인구구조, 거버

넌스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세계의 경제상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공통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영역의 변화가 미래 경

제성장에 미치는 모습과는 반대로, 경제의 변화가 이들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다. 연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에너지. 기술혁신, 자원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들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고 양극화나 사회 

갈등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는 변화에 따

른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지 사회 등 다른 영역에서 삶의 질이나 사회갈등 경제적 조건

만큼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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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SPAS(2015)과 CEPS(2013)에서 확인한 몇몇 트렌드는 아직까지 타당하지만, 다른 트렌드에서는 그 이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

10) 6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음: 1) 세계적인 인구와 사회적 도적, 2)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보장 및 효율성, 환경과 기후 변화, 3) 
경제와 기술 전망, 4) 지정학과 거버넌스: EU 경계지역, 통합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역할, 5) 지역적, 이동 역동성, 6)연구, 교
육 및 혁신

11) Global Europe 2050 시나리오는 EU의 정책 범위에서 벗어난 미래의 동태와 추세에 해당하는 글로벌 관점과 유럽 통합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초점을 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됨

12) 임현 외(2009). 「미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방안」,  p14-15 내용을 재구성함

선행연구 연구방법 주요 결과 및 시사점

EPRS
(2017)

문헌검토,
텍스트분석,

시나리오기법, 

□ 최근 선행연구, 거시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된 사실, 텍스트 
분석에 의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2013년9)에 비해 다음 5가지의 
변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1) OECD 국가의 잠재성장력은 더욱 불확실해짐
- 데이터들은 유럽 내 불평등에 대한 명확한 트렌드를 보이지 

않음
2) Economic G3에 의한 세계화의 더 취약한 과정
3) 변형적인 산업 및 기술적 혁신
4) 대체 에너지 발전과 저장의 급격한 성장(OECD와 중국에서 재

생가능한 자원들을 사용한 전력 생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

5) 권력, 상호의존 및 약한 다자간 공동 정책의 변화
- 최근 경제적 및 사회적 트렌드가 EU에 미치는 영향을 대안 

시나리오하(축1: EU의 성장, 축2: EU멤버의 수렴)에서 분석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함

CHAILLOT 
PAPERS
(2018)

시나리오기법

□  2025년 서부 발칸반도 지역에 대한 세 가지(Best, Medium, 
Worst case) 대조적 시나리오 제시. 각 시나리오는 기반이 되는 
메가트렌드가 해당 지역의 미래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1) The hour of Europe: 서부 발칸반도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긍정
적이고 낙관적인 비전(Kosovo와 Serbia관계의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

2) The Balkans in limbo: 발칸 국가들이 EU 통합으로 가는 길
에 있으나,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개혁을 시행하는 데 진보가 
더딤

3) The ghost of the past: 지정학이고 폭력적인 갈등이 다시 기
승을 부리는 동안, EU 통합과정은 정치적 아젠다로 빠져나감

[표 1-6]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국내외 미래예측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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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연구방법 주요 결과 및 시사점

European
Commission

(2012)

시나리오구축,
전문가 회의, 
선행연구검토

□ 관련 최신 미래연구 고찰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펼쳐지는 수많
은 트렌드를 6가지 차원10)으로 언급

□ 해당 연구의 예측 시기가 2050년이라는 점과 모두를 아우르는 범
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대담한 야망과 견실한 현실주의 균형
적인 결합을 요구

□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은 질적 요
소11)와 양적 요소를 결합하고 통합하였음

□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따른 관점은 의도적으로 유럽-중심적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EU중심적임 : 유럽과 EU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들도 명백히 진화를 하고 양적 분석 파트에서 모형화될 것이나 시
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들은 배경에 해당 

□ 나머지 국가들은 논리적으로 다른 궤도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EU
와 세계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다루는 총 9개의 가능
한 시나리오 세트가 생산됨. 이 중 세계적 맥락에서 EU와 유럽에 
대해 가장 대조적인 3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이를 앞서 언급
한 6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설명함
1) Nobody cares: standstill in European integration  
2) EU Under threat: a fragmented Europe, 
3) EU Renaissance: further European integration

□ 사회-정치적 결정자들에게 숫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
를 묘사함에 있어 양적 척도를 사용하기로 결정 : 시나리오들은 
성장모델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의 결
합적 사용을 통해 수적 용어로 번역(해석)

National
Intelligence

C(2008)

워크숍진행,
STEEP분석,

시나리오 기법

□ 시나리오 개발과정에 STEEP 분석틀을 이용해 주요 이슈 확인
□ 약 40개 국가의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세계적인 워크숍(스위스,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개최 등이 
이루어짐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Global Scenarios to 2025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

□ 각 시나리오별로 2009~2025(2009~2012/2013~2021/2022~2025) 
으로 구분하여 8가지 주요 요인(글로벌리더십, 경제성장, 보안환경, 
인구와 인구학, 기후변화 정책, 규제 맥락, 기술과 혁신, 생산과 노동 
및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내용 설명: 

1) Borrowed Time: 주요한 변화가 없는 한 세계가 지속 불가능
한 미래의 길로 가며 그 결과 세계가 복잡한 곤경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

2) Fragmental World: 다국가적 결속의 부재와 결합한 강제적인 
성장 배경에 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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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국내 미래예측 연구의 특성

우리나라의 미래예측 및 전망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국가와 정부출연 연구기

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중점을 두는 대상이나 분

야를 중심으로 예측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연구기관의 특성 및 목적

선행연구 연구방법 주요 결과 및 시사점

3) Constant Renewal: 국제 공동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실질적
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위해 협력적
으로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을 깨달은 세계

Deutsche 
Bank 

Research
(2007)12)

선행자료 리뷰
시나리오 기법

□ 34개국의 2020년까지의 GDP를 예측한 결과인 Global Growth 
Centers 2020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전개

□ 기업문화와 가치창출, 사회적 잠재력 및 정치·법률 프레임워크의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4가지 시나리오 도출: 1)독일 탐
험, 2)와일드 웨스트, 3)도개교업, 4)이웃과의 카드놀이

□ 전통적인 시나리오 방법과 달리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시나
리오를 ‘집중 시나리오’(w)로 명명하였음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전문가 회의, 
델파이조사, 

시나리오기법
(T.A.I.D.A/
MICMAC),

□ 전문가 회의를 통해 2030년 한국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 30여
개 도출

□ 변수들의 그룹화를 통해 최종적인 주요 동인으로 ‘글로벌 환경’, 
‘인구구조’, ‘기술’, ‘사회인프라’를 선정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으로 각 동인에 대해 2가지 발생 상황 설
정하고 16가지 발생 가능한 미래상 도출

□ 16가지 시나리오 중 발생 가능성과 미래에의 의미를 중심으로 4
개 미래상을 채택하여 네 시나리오(Vision 2030 시나리오/ 
Again 1997 시나리오/ Gloomy Silver 시나리오/ My Way 시
나리오) 작성

1) Vision 2030: 지속적인 부의 창출, 정부 세수입 증가, 양극화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2) Again 1997: 글로벌 경제 환경 적응실패, 만성적인 재정적자, 
양극화 심화, 삶의 질 저화, 사회갈등 고조

3) Gloomy Silver: 부는 창출이 되나 소수기업에 집중, 많지 않은 
세수입으로 인한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 선택, 양극화 고착화 시 
사회갈등 심화

4) My Way: 어려운 부의 창출, 부채로 운영되는 복지 위주의 정책
기조 선택, 일시적 양극화 완화 이후 다시 악순환의 고리 진입

□ 각 시나리오별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동인들에 관해 순환관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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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도록 주제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의 전 분야를 다루는 예측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임현 외, 2009), 시나리오 기법의 기반 여부를 고려할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이

마저도 연구 분야마다 예측 연구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

로 살펴보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왔다.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와 영향을 직

접적으로 주고받는 분야까지 고려한 연구들은 있으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각 영역에서 주요한 이슈와 각 이슈들 간의 융합성을 

기반으로 하여 2050년 미래를 예측한 연구가 드물다. 한편, 미래 전망과 예측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정과제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

심으로 이론적 배경의 검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국내에서도 미

래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미래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개인 또는 학술 차원에서도 미래 전망과 예측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또는 학술차원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주된 미래예측 방법으

로 사용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2050년 전반적인 미래상 예측을 위해 적용한 5개 분과별

로 구분하여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우선, 거버넌스에 관한 미래예측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내

외 정치 변화 방향과 대응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북한과 관련하여 통

일 등 북한의 체제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 관계 변화, 북핵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를 제안하는 연구들이 다른 연구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김갑식, 2012; 정지웅, 2002; 조경근, 2010; 채규철, 2004; 최영준·황규성·최혜진, 

2016; 최은석, 2012). 그 외에도 동북아 국제정치 변화, 전쟁과 테러 발생의 패턴과 대

비 등 국제정치와 국가 안보에 중점을 둔 시나리오 연구가 이루어졌다(곽태진·서동수·

전순용, 2011; 남기정, 2014; 배정환·박진희, 2013; 부형욱·이현지·설인효, 2016; 정

한범, 2016; 홍봉기, 2016). 하지만 시나리오 기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영

역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외교와 안보, 남북한 관계와 통일 등 일부 영역에 집중된 반면, 

이 외에 정치 제도와 문화, 미래 변화에 대한 정부 역량, 국내 정치 등 거버넌스와 밀접

하게 연관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장과 발전 분과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성장과 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으로 산업, 기술 및 에너지 파트에 관한 시나리오 연구들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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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산업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거나 이에 대

한 대응 전략을 조사한 연구들이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분야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증강현실, IT, 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방송, 양돈, 한의학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김성은·장신영·하지수, 2019; 김정민·임병

묵·신미숙., 2012; 김준호·홍진환., 2009; 김준호·홍진환·임성준, 2008; 김진한·김성

홍, 2004; 박남규·장완진, 2015; 성경은·이돈태, 2016; 이동은·함고운, 2010; 이숭희, 

2015; 장석권, 2014; 차미경, 2004). 또한 미래에 중요시 될 기술 발전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조사한 연구(김영명·김민관·이준석·한창희, 2011; 손영석·김억, 2008; 윤

장혁·최성철, 2012; 이상윤, 2013; 최양희, 2007)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불어 에너지와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원전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 에너지 자유화에 따른 전력산업 정책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문영석·노동석·

조상민, 2011; 박찬국·이권철, 2007; 임현·한종민·손석호·황기하, 2010; 정연미·한재

각·유정민, 2011; 황병용·최한림·이용석, 2012). 성장과 발전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찬

가지로 산업, 기술, 에너지 외에 성장과 발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동인

들이 노동력과 자본의 변화, 일자리, 노동시장 구조, 경제적 불평등, 사회 안정망, 4차 

산업혁명, 무역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함에도 해당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경제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 사회, 기술 

환경 등 여러 측면들이 존재함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산업, 기술 및 에너지 등에 치우친 예측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과 발전에 

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의식주 영역과 연관이 있는 기존 연구를 보면 크게 기후/환경 파트, 식량 

파트 및 지역 파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기후/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된 만큼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후-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 연구들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 변화 자체뿐 아니라 이에 따른 물

수급, 토지 피복, 산림분포, 가뭄, 임재량 등 환경에 미치는 변화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구교숙·백희정·권원태·부경온, 2005; 김규일·이창효·이승일, 2010; 김문일 외, 

2014; 김민규 외, 2010; 김오석·윤정호, 2015; 김유미·임윤진·이현경·최병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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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김상단·박무종·주진걸, 2016; 김초롱·김영오·서승범·최수웅, 2013; 김현수·정

주희·김유근, 2012; 박명우·이옥정·박윤경·김상단, 2015; 박종철·최광준·송성호, 

2014; 오윤경·최진용·유승환·이상현, 2011; 이동근·류대호·김호걸·이상혁, 2011; 이

상철·최성호·이우균·박태진·오수현·김순아, 2011; 조형경·김샛별·정혁·신형진·김성준, 

2011). 또한 의식주의 ‘식’에 관해서는 논벼 소비량을 추정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식

량자원의 피해로 인한 영향과 대응 등을 조사하였다(안욱현, 2016; 이연정·이윤정·윤

성민, 2014; 이태석·최진용·유승환·이상현·오윤경, 2012; 정상옥, 2012). 그리고 지역 

등 ‘주’에 관해서는 지역격차 완화와 특정 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기

후변화와 경제발전 양상을 고려한 도시면적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영

형·김대영·유민환·이동규, 2013; 김진수·박소영, 2013; 이동규·민연경·유민환, 2015; 

이원일, 2012; 이원일·임덕순·이연희·정의정, 2011). 하지만 의식주 영역에서 진행된 

연구 역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등과 같이 특정 주제나 일부 국소적인 측면을 다루었

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편, 개인과 공동체 및 휴먼과 관련된 주제를 조사한 개인과 학술 차원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

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기관 차원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

다. 하지만 기관 차원의 연구들도 해당 기관에서 중점을 두는 대상이나 주제로 한정하

여 진행된 양상을 보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는 미래 

인구구조나 가구 변화 시나리오별 사회보장재정, 사회복지재정 보건/복지 관련 재정 비

용,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예측하는 연구에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였다(김선업, 2014; 

박종서 외, 2017; 신화연·백화종·주상철, 2014; 원종옥 외, 2014; 이연희 외, 2016).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의 질 향상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

어진 예측 연구는 미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변화, 교원정책 수립을 주제로 하였다

(김경애·류방란· 김지하·김진희·박성호·이명진, 2018; 이도영·이진숙·권다남·최류미·

김대현,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예측 연구도 미래 환경변화가 청

소년 삶의 미치는 영향이나 청소년들의 삶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맞이하게 되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연구였다(김기

헌·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2007; 이경상·박선·조남·공병권, 2014).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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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 미래 한국 가족 모습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및 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보

장 정책, 도정책 등 가족정책과 가족법 대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장혜경 외, 2012; 장

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김수완, 2013, 장혜경 외, 2014). 

다. 종합

앞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시나리오 활용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 2050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구분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휴먼의 5가지 영역과 관련한 연구들이 국정과제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차원과 더불어 개인과 학술차원에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거버넌스에서 남북한 관계 변화, 외교, 안보 등에 연구가 다른 측면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 성장과 발전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술의 발달과 대

응, 에너지 전환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 등과 같이 특정 주제와 측면에 대한 연구

가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을 5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영역

별로 연구 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과 공동체 및 휴먼에 관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2050

년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등을 예측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영역과 동인들

은 그 자체 영역과 영역 내 동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 그 영역의 동인들까지도 감

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장과 발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제 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노동력, 자본, 4차 산업

혁명 등의 요인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와 가치관 등이 존재하며 그 안에 수많은 동인

들의 상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미래예측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 경향으로는 5

개 영역을 다 아우르는 전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로도 

포괄적인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변인과 동인들의 상당수 정략적 데이터의 형태였으

며, 가치관, 판단, 문화 등 정성적 측면을 주요 요인이나 동인으로 고려한 연구가 아직

까지 매우 적다는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이례적으로 미래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법적·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연구한 장혜경 외(2012) 연구에서는 개

인 중심 가치의 강약 정도에 관해 ‘가족가치’를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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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가족가치는 OECD와 EU 등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한 국가들이 중요하게 다

루지 않았던 요인임에도 한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박

성원(2016)의 연구에서 언급한 미래학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안으로 사회 변화뿐만이 

아니라 감정 변화에 대한 연구를 미래학의 주요 도전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

다. 또한, 국내 미래연구의 제한점으로 대부분 타 선진국들의 미래연구를 벤치마킹하여 

결과를 도출하거나 우리나라의 역량과 특수한 문화가 고려되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이

세준 외, 2008). 이에 각 영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데이터의 발굴과 

적극적인 고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

주, 개인과 공동체, 휴먼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미래상을 살펴보는 노

력과 더불어 해당 영역의 미래 모습에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와 변인

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4~5가지의 미래질문과 미래질문별 미래동

인들을 최소 4~5개 정도 선택하고자 하였다. 즉, 한 영역에서 고려해야 하는 미래동인

은 평균 20개 정도로 다양한 동인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한편, 미래질문은 각 영역의 

과거와 현재의 트렌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동인들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 해당 영역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

다. 미래질문별 미래동인 선정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정치 등에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너무 국소적이고 구체적인 동인을 선정하

기보다 여러 동인들을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 수준의 동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질문-질문, 질문-동인 및 동인-동인 간의 단편적이고 직선적인 영향뿐 아니

라 5개 영역의 질문과 동인, 동인과 동인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들까지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2050년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54   국회미래연구원

5  미래시점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비전 205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0년 후의 미래인 

<비전 2011>, 노무현 정부는 20년 후의 미래인 <미래비전 2030>, 이명박 정부는 30년 

후의 미래인 <미래비전 2040>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도 30년 후의 미래비전을 제시

했다. 이들 미래비전은 원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안미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미래연구에 있어서 30년 후의 미래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요한 갈퉁(Jungk and Galtung, 1969)은 30년 후의 미래

인 『인류 2000』을 제시했다. 미래학자의 네트워크 중 하나인 Millenium Project는 

30년 후의 미래시나리오인 『Work/Technology 2050: Scenarios and Actions』를 

작성했다. Jerome Glenn 등은 2015년 30년 후의 미래인 『세계미래보고서 2045』를 

출간했다. 그런데 원미래에 대한 미래보고서는 미래시점을 상징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갈퉁 등이 2000년의 미래를 기르거나, Millenium Project가 2050년의 미래

를 전망한 것이 그 사례다. 일부 미래예측 보고서와 미래 시점과 산출물 유형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에서는 출간연도를 기준으로 미래연구의 사례를 제시했다.

저자/기관 출간연도
미래
시점

30년 후 
여부

제목 유형

Jungk, Robert and 
Galtung, Johan(Ed)

1969 2000 Y Mankind 2000 비전

Stewart, Hugh B. 1988 2018 Y
Recollecting the Future: A View 

of Business,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he Next 30 Years

시나리오

국토부 2009 2050 　 Grand Vision 2050 비전

Smith, Laurence C 2010 2050 　
The World in 2050: Four Forces 

Shaping Civilization's Northern 
Future

시나리오

[표 1-7] 미래연구 사례 및 미래시점과 산출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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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기관 출간연도
미래
시점

30년 후 
여부

제목 유형

Asia Development 
Bank

2011 2050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시나리오

HSBC securities 2011 2050 　 The world in 2050 Forecasting

Franklin, Daniel 2012 2050 　
The Economist: Megachange: 

The world in 2050
미래동인

Ghosh, Bimal 2012 2045 Y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Future of Migration: Issues 

and Prospects: What will 
migration look like in 2045?

미래동인

Luebkeman, Chris 2015 2050 　 2050: Designing Our Tomorrow 미래동인

European 
Commission

2015 2050 　
The Knowledge Future: 

Intelligent policy choices for 
Europe 2050

　

KPMG 2016 2050 　
Energy Scenario: The UK Gas 

Networks role in a 2050 whole 
energy system

시나리오

Futures Centre 2017 2050 Y Living In 2050 시나리오

European 
Commission

2017 2025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
시나리오

Demos Helsinki 
and Demos Effect

2017 2040 　
Work 2040:  Scenarios for the 

future of work
시나리오

Vasenev, 
Viacheslav I. and  

Dovletyarova, 
Elvira, Cheng, 
Zhongqi and 

Valentini, Riccardo, 
ed.

2018 2050 Y
Megacities 2050: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Urbanization

시나리오

Hiroshi Komiyama, 
Koichi Yamada

2018 2050 Y
New Vision 2050: A Platinum 

Society
미래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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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래에서 1년 2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 상징적인 연도를 미래대상 시점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45년 혹은 2050년을 미래대상 시점으로 하는 경

우가 대다수였다. 원미래에 대한 미래예측은 30년 혹은 40년을 대상으로 한다. 위의 사

례에서 30년 후를 미래연구의 대상시점으로 하는 연구가 8개로 40%를 넘는다. 비록 

위의 사례가 미래연구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1세대 30년 후의 미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미래연구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미

래연구 현황을 분석하면 미래대상 시점의 사례의 분석이 가능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3년 6개월간 나라장터에 연구용역으로 제안요청서가 올라온 미래연

구용역을 120건을 분석한 결과(윤기영, 서용석, 배일한 등, 2016), 제안요청서에 미래

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120건 중 83건으로 69%에 달한다. 미래시점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것인데, 연구 용역 기관과 협의에 의해 정하려고 했을 수도 있으나, 

미래연구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한다. 미래시점

이 명기된 과제는 39건이었으며, 이중 가장 많은 경우가 12건 10년 후의 미래와 10건 

15년 후의 미래를 대상으로 했다. 원미래인 2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의 수는 

12건이었다.

저자/기관 출간연도
미래
시점

30년 후 
여부

제목 유형

Millenium Project 2019 2050 Y
Work/Technology 2050: 
Scenarios and Actions

시나리오

항공우주연구원 2019 2050 Y '미래비전 2050' 비전

Ministry Of 
Transport, New 

Zealand
2019 2045 　 Public Transport 2045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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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추진� 체계와�연구� 산출물의�구성

본 연구는 절차적 방법론에 의했다. 절차적 방법론은 Kairos의 TAIDA(마츠 린드그

랜, 한스 반드홀드저, 2005), KAIST의 미래관리방법론(이광형, 2015; 윤기영 외, 

2016), Voros(2003)의 Generic Foresight Process, Hines(Hines, Bishop, 2015) 

등이 있다. UNESCO의 미래연구 의장인 Inayatullah(2008)은 새로운 접근이나 절차

적 미래예측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들 미래예측 방법론의 큰 맥락은 동일하며, 이번 미

래연구는 KAIST 미래관리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미래연구의 과정을 설계했다.

[그림 1-12] 미래연구 공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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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공정에 따라 최종 산출물의 구성은 미래질문, 미래동인, 종합미래시나리오, 

전체종합 시나리오 및 정책의제 기술서로 구성했다. 즉, 본 연구는 영역별 종합미래시

나리오와 영역을 통합한 전체 종합미래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했다. 이

를 위해 거버넌스 등 영역에 미래질문을 도출했다. 미래질문의 개수는 4~5개로 하는 

것으로 했다. 미래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동인을 도출했다. 미래동인의 개수는 4~6

개로 하는 것으로 했다. 영역별 종합 시나리오와 전체 종합 시나리오에서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했다. 이들 산출물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미래질문과 동

인분석, 미래시나리오 및 미래 정책의제 기술서의 이론적 배경 및 구성에 대해서는 다

음의 각 항에서 상술했다.

[그림 1-13] 본 연구의 산출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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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역별 미래질문 도출 및 핵심동인 분석

다양한 미래질문 도출을 위해 미래질문의 군을 두고 최종적으로 각 영역별 미래질문

을 5개를 도출하여, 해당 영역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휴먼 영역만 

생로병사라는 미래질문의 도출의 틀에 따라 5개의 미래질문을 4개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미래질문을 선정하기 위해 미래질문 후보군을 사전에 도출하고 연구진 

간 논의와 간이 델파이를 진행했다. 미래질문의 중요성 때문에 이후 논의를 진행하여 

추가 미래질문 후보군을 도출하여 미래질문에 대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미래

질문별 미래동인의 도출과 확정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미래질문별 다양한 동인을 제

시하고 동인의 중요성, 내/외생성, 유형검토를 거치고 미래질문와의 연관성에 대한 심

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미래동인에 대한 연구진의 델파이를 통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림 1-14] 미래질문 도출 및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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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미래동인 도출 및 확정 절차

미래동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미래동인마다 미래동인 표를 두었다. 

미래동인 표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항목 내용

동인명

Ÿ 미래 핵심동인의 명칭

Ÿ 동인은 가급적 단순 명료해야 함

Ÿ 동인은 미래질문에 높은 영향도를 지녀야 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야 함

STEEP 구분

Ÿ 동인의 주요 영역 구분

Ÿ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제도의 영역 구분

Ÿ 동인의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영역과 관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모두 표시

내생/외생 
구분

Ÿ 동인을 한국사회 내부의 것이거나 혹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내생

Ÿ 한국사회가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그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다면 외생 

[표 1-8] 미래 핵심동인을 구조화하기 위한 표의 구성 요소 및 내용



∙∙∙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 추진 체계와 연구 산출물의 구성   61

2  동인의 유형

[그림 1-16] 불확실성과 인지의 상관관계(울프 필칸, 2009)

항목 내용

동인 유형

Ÿ Trend, Uncertainty, Weak Singal, Wild Card 중에서 선택

Ÿ 이 외에 Trend를 Paradigm, Mega Trend, Trend, Micro Trend, FAD 등으로 
트렌드의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존재

Ÿ 본 연구에서는 인식의 어려움과 변화의 가속도 및 불확실성으로 위에 제시한 네 가
지의 기준만 사용 

내용 Ÿ 동인 분석 결과를 개략적으로 제시

2050년 전망

Ÿ 현행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2050년 전망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 

Ÿ Trend이며 통계적 예측 데이터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세외
삽법 혹은 정성적으로 제시

Ÿ Uncertainty이면 현행 상태를 제시

Ÿ Weak Signal이고 그 신호가 구체적이라면 해당 미래가 달성되는 경우를 그렇지 
않다면 현행 상태의 지속으로 제시하고 정성적으로 표현

Ÿ Wild Card는 Wild Card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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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 필칸(2009)은 동인 유형을 인지 수준과 불확실성을 기준을 Paradigm, Trend, 

Uncertainty, Wild Card로 분류했다. Paradigm은 Thomas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준거의 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

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

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Trend는 추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십 년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된다. Trend는 보다 세분화가 가능한데, Mega Trend, Trend, 

Micro Trend, FAD(For a day)로 다시 나눌 수 있다(Naisbitt, 1982). Trend의 존속 

기간과 동조 범위에 따른 분류이다. 아래 표에 패러다임의 의미와 존속기간을 표로 정

리했다. 참고로 Trend는 추세로 생로병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Trend, Uncertianty, 

Weak Signal, Wild Card을 동인의 유형으로 가져왔다. 패러다임은 문화에 녹아서 인

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메가트렌드와 트렌드의 구분은 비교적 용이하나, 

현재의 트렌드가 2050년까지 지속되는 메가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트렌드로 

통합해서 보는 것으로 했다. 마이크로 트렌드와 FAD는 동인으로 도출하지 않았다.

구분 지속기간 설명

Paradigm
수십 

년에서 
수백 년

Ÿ Thomas Kuhn이 제시

Ÿ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
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예) 뉴턴 역학, 자본주의

Mega 
Trend

한 세대

Ÿ John Naisbittd이 제시

Ÿ 영향도가 광범위하고 지속시간은 한 세대
예) Internet, 세계화, 조저출산 고령화

Trend 수년
Ÿ 영향도는 메가트렌드 정도이나 그 존속기간은 수년

예) 1인 마켓

FAD 수개월

Ÿ 1년에서 수개월의 짧은 존속기간을 가짐

Ÿ 영향도는 Trend에 미치지 못함
예) 미투운동

Micro 
Trend

수개월
Ÿ 수개월 정도의 짧은 존속기간으로 가지는 것으로 유행이 마이크로 트렌

드에 해당
예) 여성의류패션

[표 1-9] 동인 유형 목록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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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인의 상충성 분석

영역별 동인의 상충성 분석은 동인 간 상관관계와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다. 하나의 동인은 다른 동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인 미세먼지의 발생은 동인 

건강수명의 동향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전체 사

회의 기대수명을 줄일 수 있다. 즉, 하나의 동인이 다른 동인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

의 흐름을 야기할 수 있다. 동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인 상관관계 매트릭

스를 작성했다.

동인 간 상관관계 매트릭스는 영역별 동인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인과방향성 및 내용을 구성하여 작성했다. 일차 각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이들 관계 내용을 모두 모아서 2차 비교하고, 3차 자문위원이 포함된 회의에서 브레

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련하고, 최종 상관관계를 확정했다. 아래 그림은 휴먼 

영역의 동인 상관관계 매트릭스의 예이다. 동인 상관관계 매트릭스는 시스템 씽킹

(System Thinking)을 매트릭스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 씽킹이 단일

한 질문에 대한 동인 간의 인과관계의 흐름과 되먹임을 보는 것이라면, 이번 연구의 

상관관계 매트릭스는 복수의 미래질문에 대한 동인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시스템 

씽킹과는 그 출발점과 분석의 용도가 다르므로, 시스템 씽킹의 용도는 아니며 동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구분 지속기간 설명

Uncertainty N/A
Ÿ 일종의 주기성을 가진 변화 등을 Uncertainty로 분류

예) 미국의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의 변동

Weak 
Signal

N/A

Ÿ Graham Molitor(1977)가 제시

Ÿ Trend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신호를 의미

Ÿ Weak Singal 중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은  Weak Signaldp따라 다
르나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
예) 5수준 무인자동차, 일반인공지능

Wild Card N/A
Ÿ 돌발변수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현실화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이벤트를 의미
예) 운석의 지구충돌, 슈퍼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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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휴먼 영역 동인 상관관계 분석 예시

본 연구에서 미래동인이 미래질문보다 그 의미와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양극화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동인 및 기후변화는 모두 핵심동인인데 이들 동

인은 미래질문보다 중요성, 원인의 수와 영향 범위 등에서 더 깊고 큰 경우가 있다. 이

는 미래동인과 미래동인 간의 관계의 방향성과 내용이 단일하지 않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양극화와 디지털 기술은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진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커지며, 이는 다시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

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지식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켜, 새로운 정치, 경제 시

스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회의 생산력을 극단적으로 높여,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

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경제적 양

극화는 다시 디지털 기술을 발달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

능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그 예시에 해당하다. 즉, 미래핵심동인의 관계는 복잡하며, 불

확실하며, 빠르게 변하고 있어, 동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동인 상관관계 매트릭스는 의

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상태가 지속되는 미래시나리오에서 동인 상관관계 매

트릭스를 이용하여 동인 상충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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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미래시나리오 동인 상충성 분석 체계

4  미래시나리오 구성

미래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특정 동인을 기준으로 미래시나리오

를 도출하기도 하고, 미래원형을 기준으로 동인의 값을 구성하여 미래시나리오를 구성

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각 미래시나리오별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년 후의 미

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

운 예외적이고 변혁적 미래도 전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수의 미래동인을 종합미래

시나리오로 구성할 수 있는 미래원형에 의한 미래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다

수의 미래학자가 미래원형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를 분석하면 아래 <표 1-10>과 

같다. Dator(2009)의 4가지 대안미래를 Future Archetype으로 했다. Organizational 

Foresight는 슈워츠(2004), Post Structural Approach는 Inayatullah (2008)의 시

각이다. 이 이외에도 미래원형은 Bezold(2009)와 Hines13) 등도 제시했다. 여기서는 

Dator, 슈워츠와 Inayatullah의 대표적인 미래원형에 대한 시각 틀을 제시하고, 본 연

구에 적용할 미래원형을 결정하였다.

13) https://www.andyhinesight.com/forecasting/fun-with-scenario-arche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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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미래시나리오의 구성

미래 유형
가치 

중립여부
Alternative 

Futures
Organizational 

Foresight
Post Structural 

Approach
비고

지속성장 △ Growth Best Case

붕괴/최악 △
Collapse/New 

Beginning
Worst Case

Outlier

후기 구조주의 
미래예측 접근에서 
outlier 는 변혁의 
방향성은 개방적임변혁 ○ Transformation

Outlier

절제 Disciplined

현행 지속 ○
Business As 

Usual

[표 1-10] 미래원형(Futures Archetyp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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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미래시나리오는 가치중립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선호 미래의 결정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수렴해야 하는 것인데, 소수의 연구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미래

시나리오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기계적 중립은 불가능하다. 사실에 

대한 판단도 일정한 패러다임에 기반한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래질문

의 결정과 미래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동인의 결정에서도 가치관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미래시나리오의 가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원형의 대안에서 가치중립성이 보다 강조된 Peter Schwartz의 

Organizational Foresight의 미래시나리오 방법으로 미래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Jim Dator의 미래원형에서 절제된 규율 미래(Disciplined Futures)는 기후변화

로 인한 인류사적 위험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한 자제와 절제 필요성을 감안하

면 가치중립적 미래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상태의 지속이라는 기준선 도출 필

요성과 국회미래연구원의 2018년 연구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Peter Schwartz의 미

래시나리오 방법을 택했다. 

시나리오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의 구성요소와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

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시

나리오 구성의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한 미래시나리오는 Future 

Centre(2017)의 ‘Living in 2050’, KPMG(2016)의 ‘2050 Energy Scenario’, 

European Commission(2017)의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 

Ministry Of Transport, New Zealand(2019)의 ‘Public Transport 2045’, Demos 

Helsinki and Demos Effect(2017)의 ‘Work 2040’이다. 

미래 유형
가치 

중립여부
Alternative 

Futures
Organizational 

Foresight
Post Structural 

Approach
비고

선호 Preferred
선호 미래는 myth 

에 의해 결정

실현 불가능 Disowned

시나리오들의 
통합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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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행연구는 시나리오를 구조화하기 복수의 항목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들 

구성요소는 시나리오에 대한 간략한 기술인 시나리오 개요, 해당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가정을 명시하는 전제와 가정, 해당 시나리오의 상세 내용, 각 시나리

오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분석한 시나리오 평가와 각 시나리오의 정책적 의미

를 분석한 정책적 함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기본 틀을 유지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구성
Living In 

2050

2050 
Energy 

Scenario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

Public 
Transport 

2045

Work 
2040

시나리오 개요 ○ ○ ○

Persona ○ ○

전제와 가정 ○ ○ ○ ○ ○

시나리오 내용 ○ ○ ○ ○ ○

시나리오 평가
(미래상의 긍정적 측면과 

어두운 측면 )
○ ○ ○

정책적 함의 ○ ○

[표 1-11] 미래시나리오별 시나리오 구성 요소

Persona를 시나리오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나리오에서 Persona는 구

체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상을 설정하고, 그 인물이 경험하는 미래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Persona를 이용한 시나리오의  구성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미래시나리오를 만드

는 경우 의미가 있다. 구체적 Persona를 통해 미래 삶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다. 

Persona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Persona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시나리오

를 동시에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이 많아 Persona 

분석은 하지 않기로 했다. Persona 이외의 시나리오 구성요소는 모두 채용하는 것으로 

했다. 각 구성요소의 의미를 다시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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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구성 내용

시나리오 개요
Ÿ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기술

Ÿ 서술식으로 진행

전제와 가정 Ÿ 해당 미래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와 가정을 기술

시나리오 내용
Ÿ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소제목으로 작성

Ÿ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여 분석

시나리오 평가
Ÿ 시나리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나누어서 기술

Ÿ 모든 시나리오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음

정책적 함의 Ÿ 현재 정책을 거시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평가하여 제시

[표 1-12] 본 연구에서의 시나리오 구성요소와 설명

5  정책의제 도출 및 정책의제 기술서 구성

분과별 미래질문 시나리오와 종합미래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제 후보군

의 도출이 가능하다. 정책의제 후보군은 연구원이 참여하고 일차 도출하고, 연구원 간

의 간이 델파이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 이후, 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분과별 10개의 

정책의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정책의제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서 정책 캔버스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

다. 윤기영 등(2019)에  따르면, 정책 캔버스는 초기에는 오스터왈도 등의 비즈니스 모

델 캔버스를 이용하여 도출되었으나, 이후 Lean Canvas에서부터 영국의 정책 실험실

의 정책 캔버스와 세계경제포럼의 디지털 정책 캔버스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들 정책 

캔버스의 구성요소는 유사한 것이 많은데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핵심요소 정책 캔버스 유형 내용

정책 이슈와 기회 WEF14), PL15)
Ÿ 인식된 현재와 미래의 정책문제 　

Ÿ 사회적 변인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의 정책 기회 　

[표 1-13] 정책캔버스 유형에 따른 정책 캔버스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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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를 통한 정책 캔버스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세계경제포럼이 거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권자가 없는데, 정책의

제 설정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정책의

제에서 의사결정권자는 사실상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캔버스의 모든 구성요소를 모두 작성하는 것도 현재의 수준에서는 불필요할 수 있

14)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 캔버스를 의미 : World Economic Forum, (2017), WEF Digital Policy Ca
nvas. http://www3.weforum.org/docs/DPM_Canvas_d1_0.pdf (마지막 방문일: 2019.12.13.)

15) 영국 정부(UK Government, 2015)는 정책 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의 진화적 발전을 꾀할 목
적으로 정책 실험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고 그 중 정책 캔버스 모델을 포함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
gov.uk/media/5791fa94ed915d622c000158/Policy_Canvas.pdf

16) BM(Business Model): Osterwalder 등(2010)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기반의 정책 캔버스, 권선필(2013)이 적용한 사
례 있음

17) Alpine: Alpine Space Scaleup Support Policy Model이다. Gruber-Mücke(2019)이 BM을 응용한 정책 캔버스 사례

18) Lean Policy Canvas를 의미 : 린 정책 캔버스, https://leanpolicy.org/ (마지막 방문일: 2019.12.13.)

핵심요소 정책 캔버스 유형 내용

가치제안
BM16), Alpine17), Lean18), 

WEF
Ÿ 정책 사용자에 따른 가치 제안

협력자 BM, Lean, WEF
Ÿ 해당 정책과 관련이 있는 공공 , 기업 및 시민단

체를 식별

정책 사용자 
/이해관계자

BM, Alpine, Lean, WEF, 
PL

Ÿ 정책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통합하여 접근

Ÿ 정책 사용자의 세분화하여 가치 제안을 차별화

의사결정권자 Alpine, PL Ÿ 해당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선 

정책적 맥락 WEF

Ÿ 해당 정책을 둘러싼 맥락적 환경

Ÿ 지식의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

Ÿ 맥락의 시계 (horiozons)를 과거 , 단기 미래 및 
중장기 미래로 확대

정책적 대안 목록 BM, Alpine, Lean, WEF Ÿ 정책적 대안 목록과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

정책비용 구조 BM, Alpine, Lean, WEF Ÿ 비용 구조 목록을 제시

위험과 도전 Lean, WEF, PL Ÿ 해당 정책의 위험 등을 미래예측 관점에서 제시

정책 시기 WEF Ÿ 정책의 시의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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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정책 이슈와 기회, 수혜자, 이해관계자, 정책적 맥락과 정책 시기를 도출하

는 것으로 했다.

핵심요소 WEF’s Term
항목 
채택 
여부

내용

정책 이슈와 
기회

Issue 
&Opportunity

○

Ÿ 미래예측과 미래시나리오 작성 중 발견된 정책 이슈와 정책 
기회를 기술

Ÿ 키워드를 제목으로 하고, 상세내용을 추가로 기술

정책 사용자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권자

Beneficiaries ○
Ÿ 정책의제의 수혜자를 나열

Ÿ 기본 의견을 작성하고 회람을 통해 확정

Stakeholders ○
Ÿ 해당 정책의제와 관련이 있는 부처 및 이해당사자 도출

Ÿ 기본 의견을 작성하고 회람을 통해 확정

정책적 맥락 Context ○ Ÿ 해당 정책이 유효한 전제조건과 가정을 제시

협력자
Process 

&Partners
Ÿ 협력자는 정책분석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제시하지 않음

정책적 대안 
목록

Solutions 
&Approaches

Ÿ 정책수행 방안으로 How 에 대한 질문임

Ÿ 정책대안 수립 시 상세화될 것으로 제시하지 않음

정책비용 구성 Investment
Ÿ 어디서 비용을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지 않음

위험과 도전 Risk Ÿ 정책분석 시 도출할 것으로 제시하지 않음

정책 시기 Timing ○
Ÿ 정책시기에 관한 것으로 Three Horizons 를 기준으로 제시

Ÿ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표 1-14] 정책의제 기술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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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영역별 미래질문의 선정은 신중한 작업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진, 자문위원이 연구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검토했다. 초안을 작성한 이후 영역별 연구원과 영

역별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간이 델파이를 수행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간이 델파이

는 연구진과 자문위원이 독립적으로 각 미래질문의 가중치를 5점 척도로 매기는 방식

으로 진행했다. 가중치의 기준은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서의 중요성이었다. 간이 델파이 

이후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영역별 5개의 미래질문을 도출했다. 다만 휴먼 분과는 생로

병사(生老病死)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미래질문만 도출했다. 영역별 미래질문의 체계 

및 내용은 영역에서 상세하게 다루겠다.

거버넌스 영역은 한국사회의 내외부의 정치에 대한 미래질문을 더욱 깊이 있게 보는 

것으로 연구원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성장과 발전 분과는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미래질문을 선정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에서는 개인, 가족, 공

동체와 사회의 층위로 미래질문을 분류했다. 의식주 영역에서는 삶에서의 자연 친화, 

지속가능성, 경제적 여유 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제기했다. 휴먼 영역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로병사를 기준으로 미래질문을 제기했다. 연구진 및 자문위원의 참

여로 다양한 미래질문 후보군 중에서 확정하였다.

각 미래질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래동인을 선정했다. 미래동인은 연구진과 

자문위원이 참여한 간이 델파이에 의해 1차 진행하고, 연구진이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질문별 미래동인의 수는 5개 내외로 하는 것으로 했다. 미래동인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

었는데, 미래동인은 미래질문의 맥락 내에서 의미를 지니므로, 미래동인이 중복되는 것

을 허용했다. 미래동인을 구조화하여 보여주기 위해 각 동인 분석 앞에 표준화된 표로 

정리해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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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미래질문

거버넌스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사회갈등은 심화할 것인가?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성장과 발전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사회 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개인과 공동체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할 것인가?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의식주

우리가 사는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정주 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휴먼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표 2-1] 영역별 미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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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버넌스�영역

거버넌스 영역의 핵심 미래질문은 ‘누가 사회를 이끌 것인가?’이다. 이런 질문을 염두

에 둘 때 거버넌스와 연관을 맺고 있는 요인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접민

주주의 강화,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지방분권, 미래세대, 글로벌 디지

털 기업의 등장, 숙의민주주의 등이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여러 요인들에 영

향을 미치면서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직접민주주의에 소요되

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 비

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나 인공지능 정치인 등장에 대한 

논의도 존재하는데 이들 역시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다. 

연구진은 거버넌스 영역의 키워드 분석을 위해 미국의 Shaping Tomorrow를 활용

했다.19) Shaping Tomorrow는 영어로 된 미래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는데, 거버넌스 키워드로 분석해본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인

공지능, 자동화, 데이터 등의 키워드와 거버넌스의 관련성이 높게 나오는데 이는 디지

털 기술의 발달과 연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Gender, Crisis, 

Culture 등은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Governance 키워드 분석(Shaping Tomorrow)

19) 이 분석방식과 관련해선 https://www.shapingtomorrow.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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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거버넌스 미래질문 구조

이 분석이 보여주듯이 거버넌스는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고 아주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하나의 단일한 시각 틀로 구조화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

서 거버넌스를 하나의 단일한 시각 틀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 기준으로 구조화했다. 일

단 거버넌스를 내외부로 분류하고, 내부 거버넌스는 정치시스템과 갈등관리로 나누었

다. 갈등관리는 협치로서의 거버넌스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며, 정치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정치적 안정의 측면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부 

거버넌스는 정치시스템과 갈등관리로 구성했다. 이러한 시각 틀로 미래질문을 구조화한 

것은 <그림 2-2>에서 볼 수 있다. 도출된 미래질문을 기준으로 연구진은 이들 미래질문

에 영향을 주는 핵심동인을 다수 선정했다. 그 다음으로 미래질문별 동인을 간이 델파

이에 의거해서 가려냈다. 이 과정에서 미래질문별 핵심동인의 수는 5개를 기준으로 했

으며, 상황에 따라 1개가 더 적거나 많은 경우도 있었다. 핵심동인의 수를 5개로 정한 

이유는 연구의 인적, 시간적 자원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며, 인류의 뇌가 주의를 집중해

서 기억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3~4개에 불과하다는 것도 고려했다.20) 거

버넌스 영역의 미래질문과 관련이 있는 핵심동인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사람의-작동기억-한계는-한번에-3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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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직접민주주의
는 확대될 
것인가?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Ÿ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 수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 
존재

Ÿ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는 직접민주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것　

중앙 - 지방 균형 
여부

Ÿ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Ÿ 지방분권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 
제도

Ÿ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지방 균형에 대한 
미래전망이 필요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Ÿ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스마트 정부는 하나의 큰 흐름으
로 되는 상황

Ÿ 데이터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유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Ÿ IT 기술을 이용한 시민의 정치참여가 보다 쉬워지고 있는 상황

남북한 관계

Ÿ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재정 분권 
등이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

Ÿ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탈이념화로 인해 경청과 타협을 
전제로 하는 숙의민주주의 발달 가능

Ÿ 숙의민주주의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에 영향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Blockchain 기반 
직접민주주의 

Ÿ 블록체인 기술은 선거비용 절감 및 직접민주주의에 영향을 줄 것

Ÿ 다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비용 효율성, 속도 등에 문제가 있
어 기술 추이를 살펴보아야 함

AI 기반 입법 및 
정책

Ÿ 인공지능에 의한 다요인 분석은 정책분석 지원과 정책결정 지
원을 할 것

Ÿ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분석 등은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에
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 존재　

직접민주주의 요구

Ÿ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Ÿ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환과 주민 발안 제도 등도 도입되고 있는 상황　

정당제도화 정도

Ÿ 정당제도화 정도는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있어 중요
하며, 참여의 제도화를 지향

Ÿ Huntington은 적응성 대 경직성, 복합성 대 단순성, 자율성 

[표 2-2] 거버넌스 영역 미래질문별 핵심동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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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대 종속성, 응집성 대 분열성을 틀로 정당제도화를 분석　

Ÿ 정당제도화의 정도는 대의 민주주의의 안정화와 정당성에 영
향을 미칠 것

선거제도

Ÿ 정당 구성에는 선거제도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

Ÿ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상황

Ÿ 양대 정당제로 인한 비례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연동형 비
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 현재 상황　

사회갈등은 
심화할 
것인가?

이념 갈등: 보수 vs. 
진보

Ÿ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의 핵심적 갈등 요소 중의 하나는 이념 
갈등

Ÿ 남북한 관계개선과 경제적 양극화의 진행에 따라 이념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것　

이민자 급증과 난민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갈등

Ÿ 이민자 등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

Ÿ 세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를 보임　

젠더 갈등

Ÿ 현재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인의 하나

Ÿ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많아지고, 노동가능인력 부족 현상이 
진행될수록 젠더 갈등의 진행도 달라질 것

세대갈등

Ÿ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대 갈등은 다른 양상을 
띨 것

Ÿ 세대 간 부의 격차도 세대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둘러싼 

갈등

Ÿ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경제적 양극화, 디지털 격차 및 일자
리에 영향을 미칠 것

Ÿ 특히 인공지능과 스마트로봇으로 인한 인지 노동의 자동화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
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숙의민주주의의 
강화

Ÿ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숙의민주
주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Ÿ 숙의민주주의의 비용은 비싸며, 경청과 타협을 전제조건으로 함

Ÿ 숙의민주주의의 강화는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갈등 해소 문화: 
사회적 자본의 증가

Ÿ 경청과 타협 및 양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자본이 전제되
어야 함

Ÿ 한국사회의 사회적 신뢰자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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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미래동인에 대한 상세 분석은 절을 달리하여 제시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지

만 미래질문은 상위의 미래질문에 대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핵심동인도 미래질

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래질문 ‘한국사회의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핵심동인이 거버넌스 영역의 

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관리 절차 

고도화

Ÿ IT 기술을 이용하여 논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Ÿ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관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 

법치주의의 강화

Ÿ 한국사회의 ‘법의 지배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

Ÿ 다만 한국사회의 법의 지배지수와 사회적 신뢰자본은 상반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법치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
성이 존재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한-미-일-중 관계: 
동맹 vs. 자주

Ÿ 다극적 세계질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Ÿ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 내에서 동맹외교와 자주
외교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선택 대안이 존재할 것　

자유무역주의의 
쇠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Ÿ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
의 경제 및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Ÿ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인지의 여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Ÿ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

Ÿ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대한 요구
와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Ÿ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달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국제 정치의 선
택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Ÿ 테러리즘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Ÿ 다만, 선진국의 경우 테러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고 있음

Ÿ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사이버 테러의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Ÿ 인류사회는 아직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
기서 벗어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Ÿ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연동하여 
에너지 안보 전략 등의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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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보다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인 ‘한-미-일-중 관계’는 세계질서

의 다극화에 대한 전망이 내포되어 있어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

가?’라는 미래질문보다 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다극화된 세계질서는 국제 정치, 

경제 블록, 기후변화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미래동인은 미래질문과 

관련이 있는 정도에서만 동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진전될수록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

의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느냐에 대

한 경험적인 의심 때문이다. Web of Science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영어 용어인 

‘direct democracy’로 검색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은데, 이에 따르면 직접민주주

의와 관련된 논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학계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3]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관련 논문 추이

(Web Of Science, 2019.11.15.)

세계적으로는 학계에서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졌는데 반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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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계는 다른 추세를 보였다. <그림 2-4>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술 문헌 검색 사

이트인 DBPia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키워드로 하여 연도별 논문 등재 건수를 확인하고 

그 추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7-2012)와 박근혜 정

부(2012-2016) 시기 동안 학계는 직접민주주의에 관해 관심을 상대적으로 크게 갖지 

않았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 높아져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학계의 고민과 요구가 이명

박 정부 중기 이후와 박근혜 정부에서 낮아진 것은 일종의 역설로 보아야 한다. 어떻든 

2016년 이후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크게 올랐다.

[그림 2-4] 직접민주주의 관련 논문 추이(DBPia, 2019.11.15.)

그런데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상 보다 적합한 것은 맞으나,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매번 시민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비전문

가인 시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도 안고 있었다. 

직접민주주의는 자칫 재정문제와 미래세대의 문제를 외면하고 대중인기정치에 매몰될 

위험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

다.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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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했다(중앙일보, 2018.03.23.). 이 이외에도 정책 결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협치로서

의 거버넌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일부 정치권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의민주제를 훼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류근일, 2017.08.28.; 중앙일보, 2019.03.30.). 

이들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과 대리인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IT 기술의 발달이다. SNS로 시민의 의견 교환과 여론 형성이 쉬워졌

다. 과거 대중 매체가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해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었다면 최근

의 SNS는 시민의 적극적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블록체인 기술도 직접민주주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의한 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손주의, 2019). 보안성이 유지되는 경우 지방자

치 단체에서의 모바일 투표도 직접민주주의에 활용할 수 있다(심선영, 2019).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의 발달이다. 인구 5,000만의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 일 수 있다. 더욱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민주

주의가 활성화되고 유효할 여지가 크다(박철, 최혜슬, 2016; 박철, 2016). 미국의 경우

에도 직접민주주의가 지방민주주의의 기초에 해당한다(주성수, 2016).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

들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하여 정치적,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

이 필요하다. 숙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

주주의로 정책적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결

정이 미래세대와 역사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될 것이란 보

장도 없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직접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

하지도 않다. 

다만, 한국사회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미약

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지속해서 확대되어야 하는데, 확대될 수 

있을까? 이는 다양한 동인에 의해 역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

리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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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인

동인명 설명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Ÿ 행정 수반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정도를 의미

Ÿ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
판 존재

Ÿ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나타남

Ÿ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합리적 권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Ÿ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정도는 헌법규정과 실무적인 현상으로 2050년에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를 예측하기 어려움

중앙-지방 
균형 여부

Ÿ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의 보장 필요

Ÿ 2018년 정부의 헌법개정안에도 관련하여 헌법 서문과 헌법 본문에 지방 분권 등에 
관한 내용 존재

Ÿ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많은 인구의 거주가 필요

Ÿ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 존재

Ÿ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경우 재정자립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중앙-지방 균형의 달성
이 어려울 것

Ÿ 소규모 스마트 시티와 원격근무 등으로 2050년대에 지방이 다시 융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Ÿ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정책분석과 대
국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일종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전자정부를 의미

Ÿ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지능 정부에 관한 관심과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

Ÿ 특히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인간 정치인과 공무원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체
계는 현실적이며 타당성 존재

Ÿ 기술적으로는 예측적 분석과 디프 러닝(Deep Learning)이 5년 이내에 기술적으로 
성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5년 내외의 시기에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Ÿ SNS, 유튜브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시민 간 정보유통과 정책참여가 활성화됨

Ÿ 시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Democracy OS 등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Ÿ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쟁점을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시민 간 토론과 협의의 효율
성 제고

Ÿ 블록체인 기술은 투표비용을 낮춰서 직접민주주의를 보다 활성화할 여지 존재

Ÿ 기타 IT 기술의 발전으로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 가능

[표 2-3]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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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직접 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

해, 동인 간 관계와 동인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동인 상충성 

분석은 미래질문별 시나리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분석 결과 남북한 관계는 독립 변수로 판단되었다.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는 중앙-지방 균형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부는 

중앙정부에 권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나,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강화할 여지도 

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부는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기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동인명 설명

Ÿ 다만 IT 기술은 감시 국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며, IT 기술만으로 시민의 정치참여
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Ÿ Democracy OS 등의 사례와 국내 인터넷을 이용한 정책참여 등의 사례로 보았을 
때 IT 기술발전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는 Trend에 해당

남북한 관계

Ÿ 남북한 관계의 진행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을 것

Ÿ 플랫폼 정부가 강화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을 오픈 소스로 하여 북한 정부도 참여 
가능

Ÿ 남북한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념 갈등으로 인해 남한의 직접민주주의 발
전에 장애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음

Ÿ 남북한 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냉온을 오갈 가능성이 Uncertainty로 분류 

구분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중앙-지방 균형 
여부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남-북 
관계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X

권력 집중→중앙과 
지방 균형 (-)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될수록 중앙과 

지방균형 약화

Data 기반 →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데이터는 모일수록 
분석력이 높아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부는 행정 

　 　

[표 2-4]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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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5개 

동인 중, 상충성 분석 결과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와 ‘중앙-지방 균형 여부’가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동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핵심동인의 작용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를 현행 상태의 유지

(BAU, Business As Usual), 직접민주주의의 쇠퇴(Collapse), 직접민주주의의 안정적 

구분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중앙-지방 균형 
여부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남-북 
관계

수반의 권력 집중도를 높일 
가능성 있음

중앙-지방균형
여부

X X

Data 기반 → 중앙지방 
균형(-)

데이터 기반 정부는 
중앙정부의 데이터 

분석력을 강화할 것. 다만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부는 

동시에 지방의 업무 및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존재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X X X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 
참여 →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시민의 정치참여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는 데이터 
누적을 강화할 것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X X X X 　

남-북 관계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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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Continued Growth) 및 직접민주주의 고도화(Trans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

다. 연구진은 이상 네 개의 세부 시나리오를 각기 특징에 따라  ‘정치권에 의한 AI의 도

구적 활용(Business As Usual)’, ‘AI가 정치인의 정략적 이해 관철에 전략적으로 이용

(Collapse)’, ‘직접민주주의의 안정적 확대(Continued Growth)’, ‘플랫폼 정부의 탄생

(Transformation)’이라는 별칭을 부여했다. 

각 동인의 값은 미래질문 시나리오를 우선시하여 결정했다.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

민의 정치참여’는 트렌드로, 현재부터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상태의 지속 시

나리오인 ‘정치권에 의한 AI의 도구적 활용’에서는 ‘IT 기술은 발달했으나, 시민의 정치

참여는 저조’로 보았다. IT 기술은 지속해서 발달할 것이나,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지

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미래질문에 초점을 두고 미래동인을 결정한 결과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부’도 일부 정부 기능에 집중될 것으로 보았다.

구분
정치권에 의한 AI의 

도구적 활용

AI가 정치인의 
정략적 이해 관철에 
전략적으로 이용

의회민주주의 공고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
플랫폼 정부의 탄생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행정 수반에 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의 
적절한 통제

지방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고도의 지방분권 

체계

중앙 - 지방 
균형여부

중앙정부에 집중 
중앙정부에 집중 및 

지방소멸 진행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 정착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 도시의 출현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일부 정부 기능의 
지능화에 머무름

스마트 정부가 
중앙정부 집중에 

기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정부 활성화

플랫폼 정부에 
인공지능의 적극적 

채용과 활용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IT 기술이 발달하나 
Fake news의 

범람으로 시민의 
정치참여 저조

시민의 정치 무관심
IT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 및 정책에 참여

시민의 정치참여 기능을 
플랫폼 정부에 탑재

남-북 관계 남북한 현상 유지 남북한 갈등 심화
남북한 평화정착 및 

경제협력
북한이 플랫폼 정부에 

점진적 참여

[표 2-5]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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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상태의 유지: 정치권에 의한 AI의 도구적 활용

이 시나리오는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는 여전히 높을 것

이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지방소멸로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졌고, 이는 다시 중앙정부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통계

적 추론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정책분석과 수립에 지원하려 했으나, 데이터의 부족 등으

로 인해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용될 것이다. IT 기술의 발달로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턱은 낮아졌으나, 한국사회의 갈등문화는 숙의민주주의 실천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

런데도 시민사회는 발달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여론을 형성하려 하지

만, Fake news가 범람하면서 IT 기술을 이용한 정치여론은 극단적 의견 대립을 낳게 

된다. 남북한 관계는 2050년에도 현재 상태와 같이 고착되어 있고 한국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실마리를 여전히 탐색하는 중이다.

4) 직접민주주의의 쇠퇴: AI가 정치인의 정략적 이해 관철에 전략적으로 이용

이 시나리오는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이다. 우선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이 심화되어 제왕적 대통령제

가 정착된다.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그간의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 노력은 무효로 돌아간다. 인공지능이 정책과정에 다양하게 활용

되나 이는 오히려 행정 수반과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인공지능의 활용은 시민의 자기효능감을 오히려 낮게 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남북한 관계는 경쟁적 관계로 진입하게 되고, 

북한은 체제 강화와 역사적 우월성 확보를 위해 남한을 경제적, 군사적 경쟁자로 여기

면서 남북은 서로 대립한다.

5) 직접민주주의의 안정적 확대: 의회민주주의 공고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 시나리오는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

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 중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중앙-지방 균형이 수립되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선 대통령 권한이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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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이 명문화되고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

안제가 헌법에 규정된다. 시민의 정치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데, 기존 정책분석, 시민 의견 분석, Fake news 분석을 통한 신뢰 확

보, 인공지능을 이용한 논쟁점 정리 및 Visualization 등에 이용된다. 시민단체는 

Democracy OS 등과 같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시민의 정치와 정책참여를 유도한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의민주주

의, 지방정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

6) 직접민주주의의 고도화: 플랫폼 정부의 탄생

이 시나리오는 정부가 플랫폼 정부로 변환되어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이 정부 플랫폼

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며 여러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원격근무, 원격진료 등으로 지방 도시가 활성화되며, 지방 도시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소규모 도시에서의 지방자치는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플랫폼 정부에 시

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Democracy OS와 유사한 플랫폼이 탑재되어 직접민주주의 절

차도 단순화된다. 시민 간의 정책적 논의를 원활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활

용된다. 북한도 남한의 플랫폼 정부 기능을 활용해서, 점차 산업, 환경, 의료 등의 분야

에서 점진적으로 활용 분야를 늘려가고 있다.

2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2050년 정치제도가 어떤 형태로 변해 있을지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고

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전설이 된 지 오래이며, 중세까지 보

편적이던 왕정은 18세기 말 시작된 혁명의 시대에 붕괴하여 입헌군주제나 공화국으로 

변화되었고, 20세기 들어 인류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치열한 체제 경쟁을 거

쳤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주의가 세계 정치의 지배적 제도가 됐지만, 정당제도와 선

거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역시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에는 정치가 필요 없을까? 정치는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 사이의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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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되는 알고리즘인데, 인풋에서는 AI 로봇, 인공지능이나 센서 칩들이 국민 여론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다. 현재도 이미 구글 안경이나 수많은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얼굴인식’이나 ‘눈의 수정체 인식’ 등을 이용해서 본인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웃풋에서는 실시간으로 ‘좋아요’를 통해, 그리고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해 정책이나 입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연 정치가 필요 없을까? 미래 정치

제도를 도출하는 트렌드를 살펴보고, 불확실성을 점검해본다.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은 직접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할까? 선거구제의 변화 및 정당제도

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풍경은 어떻게 변할까? 현재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지능기술의 발전은 우리 정치행태와 민주주의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참여의 범위가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개인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일상의 정치과정에 항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민 중심의 거버넌

스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두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민주주의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윤성이, 2017).

가. 주요 동인 

‘대의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Blockchain 기반 직접민주주의, AI 기반 입법 및 정책, 직접민주주의 요구, 정당제도

화 정도, 선거제도이다. 각 동인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동인명 설명

Blockchai
n 기반 

직접민주
주의 

Ÿ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크러시(digitalcracy)와 헤테로크러시(heterocracy) 발전
을 위한 기술적 바탕이 됨

Ÿ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비용의 절감과 이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정도의 강화는 기술적
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Ÿ 다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비용 효율성, 규모성, 수행성 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블
록체인을 투표 등에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Ÿ 블록체인 기반 자율적 조직 관련 기술이 성숙해지는 시기는 향후 5-10년으로 전망되

[표 2-6] 주요 동인 및 설명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92   국회미래연구원

동인명 설명

는데, 이와 비슷하게 블록체인 기반 직접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는 시기도 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

AI 기반 
입법 및 

정책

Ÿ 러시아와 일본에 인공지능 정치인이 입후보

Ÿ 해외의 경우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처분예측, 입법예측 및 판결예측 솔루션이 개발되
어 서비스 중

Ÿ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보의 공개가 미흡하며, 확정판결의 공개도 제한적

Ÿ 다만 2020년부터 ‘지능형 입법 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이 5개년간 진행

Ÿ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관련 보조를 받는 
것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능형 입법 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이 완료된 이후
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직접민주
주의 요구

Ÿ 시민사회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음

Ÿ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직접민주주와 관한 논문이 지수적으로 증가

Ÿ 이에 반해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당히 낮은 편

Ÿ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지방자치의 발달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기술적, 제도적 환경 조성

Ÿ 우리나라 헌법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제한적으로 수용

Ÿ 헌법 개정 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직접민
주주의의 요구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정당제도
화 정도

Ÿ 정당제도화 정도는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있어 중요하며, 참여의 제도화를 지향

Ÿ Huntington은 적응성 대 경직성, 복합성 대 단순성, 자율성 대 종속성, 응집성 
대 분열성을 틀로 정당제도화를 분석

Ÿ Huntington의 분석 틀에 의할 경우 한국의 정당제도화 정도는 경직성, 단순성, 종속
성 및 분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

Ÿ 최근 진성당원 비율의 점증에 따른 복합성의 상승, 상향식 공천제도의 정착으로 인한 
자율성 등의 점진적 확장으로 정당제도화 정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음

Ÿ 다만, 한국의 정당제도화는 여전히 양극단을 오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정당제도화의 
미래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 해당

선거제도

Ÿ 선거제도에서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구성과 국민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침

Ÿ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대체로 채택했고, 5대 국회 이후 비례대표제 혹은 전국구의
원 등을 유지

Ÿ 다만 비례대표제 의원의 수는 11대 국회 이후 줄어들었고, 15대 국회 이후 일정 수준
으로 유지

Ÿ 최근 비례대표제 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됨

Ÿ 선거제도는 일정한 범주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Uncertainty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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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의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대의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 전개를 위

해, 동인 간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분석 결과 블록체인 기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가 정당제도

화 정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AI 기반 입법 및 정책은 독립 변

수로 판단되었다.

구분
Blockchain 기반 

직접민주주의
AI 기반 입법 

및 정책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정당 제도화 

정도
선거제도 

Blockchain 
기반 

직접민주주의
X 　

블록체인 → 
직접민주주의 (+) 
블록체인 기술은 

직접민주주의 비용을 
절감하여, 

직접민주주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 존재

　 　

AI 기반 입법 
및 정책

X X 　 　 　

직접민주주의
에 대한 요구

X X X 　 　

정당 제도화 
정도

X X X X

정당제도화 정도 <- 
선거제도(+)

선거제도에 따라 양대 
정당, 다수 정당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정당원 등의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침

선거제도 X X X X X

[표 2-7]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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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대의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5개 

동인의 작용에 따라 세부 시나리오는 현행 상태의 유지(BAU, Business As Usual), 대

의민주주의의 쇠퇴(Collapse), 대의민주주의의 안정적 확대(Continued Growth) 및 

대의민주주의 고도화(Trans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상 네 개의 세부 

시나리오를 각기 특징에 따라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소선거구제(Business As 

Usual)’,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기능 약화 및 사법부의 종속 및 대중영합주의의 횡행

(Collapse)’,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Continued Growth)’, ‘고도의 자치

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 등장(Transformation)’이라는 별칭을 부여했다.

구분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소선거구제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기능 약화 및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및 
대중영합주의의 횡행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 등장

Blockchain 
기반 

직접민주주의 

블록체인 기반 
선거제도 일부 

채택

블록체인에 대한 
불신으로 온라인 
투표 채택 불발

중앙정부에서 
블록체인 투표 채택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에 블록체인 
사용 활성화

AI 기반 입법 
및 정책

국회 입법과정과 
행정부 

입법과정에서 활용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한 위험으로 
제한적 사용

행정처분예측, 
입법예측 및 

판결예측에 활용

인공지능이 정책예측, 
입법예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활용

직접민주주의 
요구

헌법 개정으로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제도 

채택되나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이 

제한적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나 

대중영합주의로 인해 
직접민주주의의 단점 

부각

헌법 개정으로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제도 

채택되고 
공론화위원회 활성화

지방자치 기반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및 
국민소환 및 발안 제도와 

공론화위원회 활성화

정당 제도화 
정도

진성당원의 점진적 
증가 및 상향식 

공천제도의 점진적 
확장

진성당원 수의 하락 
및 전략적 공천 유지

정당제도화 정도가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응집성 

측면에서 모두 제고

정당제도화 정도가 중앙 
및 지방에서 모두 

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응집성 측면에서 제고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표 2-8]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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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상태의 유지: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소선거구제

현행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는 ‘대의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은 2050년경에 충분히 성숙되어서 투표 등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다만, 블록체인 기

술을 선거 등에 전반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일부 선거에서만 제한

적으로 활용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입법과정에서 이용하지만, 이는 입법

보조나 정책분석 보조의 역할에 국한된다. 헌법 개정으로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제도가 

채택되나 그 범위와 수준은 엄격히 제한되어 직접민주주의의 요구에 비해 그 활용은 미

미한 수준이다. 진성당원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향식 공천제도가 정착

될 것이다. 선거구제는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어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될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의 수에서 늘지 못한다.

4) 대의민주주의의 쇠퇴: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기능 약화 및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및 대중영합주의의 횡행

대의민주주의의 쇠퇴 시나리오는 5개 동인이 현재 보다 악화되는 상황으로, 대통령제로 

인해 의회 기능이 약화하고 사법부까지 대통령의 사실적 지배를 받는 경우이다. 블록체

인 기술은 발전하였으나, 온라인 투표의 위험으로 블록체인 투표는 채택되지 못 한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서 부각된다. 입법보조와 지

원을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나, 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인공지능의 이용 확

장은 제한된다.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나 대중영합주의로 인해 악용되고 만다. 대통

구분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소선거구제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기능 약화 및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및 
대중영합주의의 횡행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 등장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유지 
및 비례대표의원 

수 유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유지 및 
비례대표의원 수 
유지 및 20대 

비례대표제로 회귀

비례대표의원 수의 
상당한 증가

비례대표의원 수의 
상당한 증가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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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정치적 승부수를 위해 직접민주주의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정당제도화 정도

는 현재보다 하락한다. 정치혐오로 진성당원의 수는 오히려 줄게 되고, 전략공천이 강

화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해 정국 

혼란이 생기는 사태가 반복되자, 양대 정당의 주도로 과거의 비례대표제로 복귀한다.

5) 대의민주주의의 안정적 확대: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대의민주주의의 안정적 확대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정치문화와 정치제도가 지속해서 

성숙할 것을 전제로 한다. 국회 의원선거, 국민투표 등에서 블록체인은 적극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인공지능을 행정처분예

측, 입법예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법 및 정책 보조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정

당제도화 정도는 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및 응집성에서 모두 상승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국회의원의 비례성도 높아진다. 

6) 대의민주주의의 고도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 등장

대의민주주의의 고도화 시나리오는 5개 동인 값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직접민주주의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특히 고도의 자

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 및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인공

지능은 입법, 정책, 정책분석, 시민 간 논의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직접민주

주의는 지방을 중심으로 실행되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당제

도화 정도는 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및 응집성에서 모두 상승해 있다. 비례대표의원의 

수도 상당히 증가해서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이 정착되고 있다.

3  사회 갈등은 심화할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정해식 외, 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social cohesion index)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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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 사회 갈등과 관리의 4가지 대분류에 세부 19개 지표로 구성된다. 1995년 이

래 5년마다 사회통합지수를 5차례 측정했는데,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만점 1.0에 0.2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회갈등 관련 지수는 1995년 21

위에서 2015년 26위로 악화되었다.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의 수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송 건수이다. 순수 민사사건 소송 건수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약 1,030건에 달한다. 독일, 프랑스 및 스위스가 각각 486건, 

333, 502건으로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박형준, 권기돈, 2019). 사회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한 상당하다.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사회갈등 비용이 연

간 최대 264조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2016)은 사회적 갈등수준을 

G7 수준으로 낮추면 실질 GDP를 0.3%가량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해식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80.3%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21) 이념 갈등에 해당하는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85.2%, 다문화 갈등이 49.9%, 세대갈등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젊은이의 

갈등도 5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는 젠더 갈등은 없으나 국가미래연구

원의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젠더 갈등이 이념 갈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중앙

일보, 2019.04.17.). 

21) 정해식 외(2017)의 연구는 2017년 6~8월경 전국 성인남녀 38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
겠다

계

사회갈등 전반 8.5 71.8 17.5 0.8 1.4 100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17.8 62 17.4 0.8 2.1 1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25.3 56.4 15.9 0.9 1.4 100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11.4 41.3 37.7 5.5 4.1 10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29.5 52.4 13.9 1.8 2.4 100

[표 2-9]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정해식 외 2017)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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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 사회갈등의 수준이 완화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갈등에 대한 현재 국민

의 인식 수준(정해식 외, 2017)이나 우리나라의 낮은 사회통합지수(정해식 외, 2016)는 

비판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송경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정치 참여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1987년 이후 하락했다. 그 이외의 사회적 

자본 요소 중 시민단체 수는 증가했고, 호혜성과 규범 영역은 상승했으며 준법 수준 또

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주요 동인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
겠다

계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3.4 44.7 34.8 5.4 1.7 10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40.8 44.4 12.5 1 1.3 100

지역 간의 갈등 15.8 41.3 33 7.3 2.6 100

다문화 갈등 7.0 42.9 39.5 6 4.7 100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10.3 52.6 28.8 3.5 4.7 100

동인명 설명

이념 갈등
(보수 vs 진보)

Ÿ 우리나라 이념 갈등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2016년 기준 85.2%, 2018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88%로 집계됨

Ÿ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은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보이는데, 남북한 관계의 상황에 따
라 이념 갈등이 영향을 받는 상황

Ÿ 이념 갈등은 계층‧지역‧세대‧정당‧다문화‧환경갈등과도 연계

Ÿ 2050년 이념 갈등의 수준은 고도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사회
적 대안 모색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

이민자의 
급증과 난민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갈등

Ÿ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

Ÿ 2050년 외국인의 수는 400여만 명으로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7.8%에 달하며, 초등학교 입학생의 21.3%가 다문화 가족 출신일 것으로 전망

[표 2-10]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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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명 설명

Ÿ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은 증가할 것으로 진행되며, 세계화는 메가트
렌드에 해당

Ÿ 외국인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문화 갈등은 점차 완화될 것

Ÿ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는 이미 트렌드에 해당하며, 다문화 갈등은 점차 완화될 것

젠더 갈등

Ÿ 최근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Ÿ 젠더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

Ÿ 한국사회의 성 격차는 미미하지만 완화되고 있음

Ÿ 가용노동력의 문제 및 세대별 인식의 전환 등으로 젠더 갈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Ÿ 큰 추세는 완화되는 것이나, 젠더 갈등이 심화하고 완화되는 일종의 요동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Ÿ 성 격차 완화와 젠더 갈등의 완화는 메가트렌드이며 지속해서 진행될 것

세대갈등

Ÿ 세대갈등의 이유가 되는 세대 차이의 근본적 원인은 경험의 차이, 발달단계의 차
이, 변화수용능력의 차이 등에 있음

Ÿ 그밖에 우리나라에서의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기성세대의 지대추구 및 노동 인력의 
노인 부담률 등을 들 수 있음

Ÿ 설문조사 결과 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 우리 사회 갈등으로 세대갈등이 
32.2%로 1위를 차지

Ÿ 현재의 추세로는 세대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Ÿ 다만 인구 감소, 세대변화, 건강수명의 증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세대갈등의 심각
성은 불확실할 것으로 Uncertainty로 분류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둘러싼 갈등

Ÿ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는 일자리, 부의 양극화, 디지털 문해력 및 역량 격차에 따
른 세대 갈등 야기 가능

Ÿ 인공지능 등에 의해 기술실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현재 기
술실업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Ÿ 다만 정책 등의 보조를 통해 직업전환 등이 전제되어야 함

Ÿ 일부 국가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도 존재

Ÿ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갈등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동시에 사회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음

Ÿ 4차 산업혁명이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적절한 정책 등이 될 것으로 
Uncertainty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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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갈등은 심화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사회갈등은 심화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

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념 갈등

은 다문화, 젠더, 세대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갈등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세대 갈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갈등도 세대 갈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이념 갈등: 
보수vs. 

진보

이민자의 급증과 난민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갈등

젠더 (gender) 
갈등

세대갈등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둘러싼 

갈등

이념 갈등: 보수 
vs. 진보

X

이념 갈등 <-> 이민자 
갈등 (+)

이념 갈등은 이민자 
갈등을 강화할 가능성 

존재 혹은 이민자 
갈등이 역으로 이념 
갈등을 보수화시킬 

가능성도 존재

이념 갈등 <-> 
젠더 갈등(+) 

이념 갈등은 젠더 
갈등을 

강화하거나, 혹은 
젠더 갈등이 이념 

갈등을 강화할 
가능성 존재

세대 <-> 
이념(+) 

세대갈등과 
이념 

갈등은 
연계되는 
경향이 
있음

자동화 → 이념 
갈등(+)

자동화와 노동 
유연성 및 사회적 
경제 등은 연계된 

문제로 이념 
갈등과 연계되어 

있음

이민자의 급증과 
난민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갈등
X X 　 　 　

젠더 갈등 X X X 　 　

세대갈등 X X X X

자동화 → 
세대갈등(+) 

디지털 문해력에 
따른 세대갈등 
심화 가능성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둘러싼 

갈등
X X X X X

[표 2-11]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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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사회갈등은 심화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5개 동인

의 작용에 따라 세부 시나리오는 갈등 종류의 다양화와 횟수증가(BAU, Business As 

Usual), 갈등의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이 극단화 및 폭력화(Collapse), 

갈등이 대의제 내에서 표출, 갈등의 극단성 약화 및 갈등 횟수 감소(Continued 

Growth) 및 갈등의 감소 및 약화(Transformation)로 구분하였다. 

구분
갈등 종류의 

다양화와 횟수 
증가

갈등의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이 극단화 및 폭력화

갈등이 대의제 내에서 
표출, 갈등의 극단성 

약화 및 갈등 횟수 감소

갈등의 감소 및 
약화

이념 갈등: 보수 vs. 
진보

이념 갈등의 유지 이념 갈등의 심화 이념 갈등 완화 이념 갈등 해소

이민자의 급증과 난민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갈등

다문화 갈등 현상 
유지

다문화 갈등 확산 다문화 갈등 완화
다문화 갈등 

해소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의 완화 젠더 갈등 심화 젠더 갈등 완화 젠더 갈등 해소

세대 갈등 세대 갈등 유지 세대 갈등 심화 세대 갈등 유지 세대 갈등 해소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둘러싼 갈등

일자리 갈등 등의 
완만한 상승

일자리 갈등 심화 일자리 갈등 유지 
일자리 및 빈부 

갈등 완화

[표 2-12]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갈등 종류의 다양화와 횟수 증가

이 시나리오는 ‘사회갈등은 심화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세대갈등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서 심화

된다. 젠더 갈등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완화된다. 청소년층의 다문화 수

용성이 증가하나, 외국인의 유입 증가에 따라 현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도 낮아진

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일자리의 자동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적시에 

디지털 역량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자리 갈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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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등의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이 극단화 및 폭력화

이 시나리오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

으로, 한국은 사회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여 갈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

하게 된다. 남북한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빈부 갈등의 심화로 인해 이념 갈등이 나날이 

심화된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깊어지고, 이에 종

교 갈등이 더해져 다문화 갈등 역시 확산된다.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률이 증가함에 따

라 세대 갈등은 더욱 심화하였다. 성에 따른 임금 차별과 역차별로 젠더 갈등 역시 해

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5) 갈등이 대의제 내에서 표출, 갈등의 극단성 약화 및 갈등 횟수 감소

이 시나리오는 국회 등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안이 적시에 제시되어 갈등이 적절

히 해소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빈부 격차가 완화되면서 

이념 갈등 역시 완화된다. 물론 이념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세대가 사회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다문화 갈

등은 완화된다. 젠더 갈등도 현재보다 완화되지만 성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됨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세대 갈등도 다행스럽게 심화되지 않은 채 현 상태로 유

지되고 있다.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증가에 따라 변화수용력이 유지되고 노인 

기준연령의 상승에 따라 청년층의 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4차 산

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 관련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있었지만, 정

부의 사회보험정책으로 이들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갈등은 심화

되지도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6) 갈등의 감소 및 약화

이 시나리오는 미래질문에 관련된 5개 동인이 모두 호전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이 시나리오에선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남북한 관계개선으

로 이념 갈등이 해소된다. 전통적인 이념 갈등의 여지가 존재하나 포용정책 등으로 인

해 이념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2050년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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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적절한 이민자 통제로 다문화 갈등 역시 해소되어 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

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Z세대와 

알파 세대의 등장에 따라 문화적 성 평등을 가져오며, 정부의 성 평등과 관련한 적절한 

정책은 역차별에 대한 남성의 불만과 직장에서의 처우 격차에 대한 여성의 불만도 잠재

운다. 그 결과, 젠더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의 변혁을 가져와 일자리 등에 대한 갈등도 해소된다. 

4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관리란 “갈등이 확대되어 악화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며(이창원, 전주상, 2003), “갈등이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갈등의 수준이 높으면 감소시키고 지나치게 낮으면 순기능적 

갈등유발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정용주, 2006). 이 두 가지

의 정의에서 잘 드러나듯이 갈등에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 

이에 반해 국무조정실(2015)이 제작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갈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등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자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된다. 

갈등관리 매뉴얼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의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조 1항의 갈등에 대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

해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서의 똘레랑스(Tolerance)가 필요하며(송성호. 2011. 

09.02.), 이는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전제한다. 하지만 공공갈등에 있어서 갈등은 축

소되고 약화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에 

대한 정의 즉, 국무조정실(2015)의 정의를 따르겠다. 

<그림 2-5>에서 보이듯이, 김학린(2014)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건수

는 1991년 이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어, 갈

등 발생 건수와 진행 건수로 구분하여 도표로 표시할 수 있다. 유항재(2016)의 ‘공공갈

등 관리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갈등으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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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p가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G7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공공갈등의 빈도

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공공갈등으로 인한 잠재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더움 심화할 우

려가 있다.

[그림 2-5] 한국사회의 연도별 공공갈등 발생 추이(김학린, 2014)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같은 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동 규정 10

조는 갈등 영향분석을 규정하여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하면서 국민 생활에 중대

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11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

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

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5조 1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갈등조정매

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속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분야에서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는 상황이다(인사혁신처,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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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50년의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이 제고될 것이냐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세대 

갈등, 빈부 갈등, Gender 갈등, 종교 갈등, 문화 갈등 등 세계화의 진행과 사회의 복잡

성이 심화될수록 갈등의 빈도는 높아지고 그 양상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가. 주요 동인

동인명 설명

숙의민주주
의의 강화

Ÿ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실무 및 학계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

Ÿ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가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

Ÿ 숙의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 제도로 장점이 있으나, 의사결
정 비용으로 인한 적시성의 문제, 전문성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적용하
기 어려움

Ÿ 또한,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이성의 교환, 도덕성과 
진정성 등도 필요

Ÿ 따라서 2050년에 숙의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

갈등 해소 
문화: 
사회적 

자본의 증가

Ÿ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으로 1995년과 2015년에 
큰 차이 없음

Ÿ 사회적 자본도 OECD 평균 중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Ÿ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도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80%를 상회

Ÿ 2050년 사회적 자본의 증가 여부는 불확실

Ÿ 현재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사회적 자본은 적으며 갈등 해소 문화는 정착되지 않을 것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 
관리 절차 

고도화

Ÿ 갈등관리 시스템에 IT 기술이 접목되어 갈등관리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일반적

Ÿ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갈등을 예측하려는 연구 존재

Ÿ 인공지능의 Predictive Analysis를 이용하여 갈등 회피, 예측, 약화가 어느 정도 가
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연구가 일부 있음

Ÿ 아직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 중이라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법치주의의 
강화

Ÿ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상황을 지수화한 법의 지배 지수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에 
따르면 상당히 높은 편

Ÿ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의 지배 지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

Ÿ 2050년 법치주의가 현재보다 강화될지는 불확실

[표 2-13]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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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관리 역량에 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상충성 분석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

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이

에 따르면, 숙의민주주의의 강화는 갈등 해소, 법치주의 강화와 양의 관계가 있으며, IT 

기술을 이용한 관리 절차 고도화는 숙의민주주의 강화와 갈등 해소 문화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주의가 강화되는 경우 갈등 해소문화의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숙의민주주의의 

강화
갈등 해소 문화

(사회적 자본의 증가)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 

관리 절차 고도화
법치주의의 강화

숙의민주주
의의 강화

X

숙의민주주의 → 
갈등 해소 문화 (+)  

숙의민주주의 
성숙은 갈등 해소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자본을 제고

IT 기술 → 
숙의민주주의 (+) 

IT 기술을 이용하여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숙의민주주의의 

비용을 절감

숙의민주주의 → 법치주의 (+)  
숙의민주주의로 법에 대한 

합의성이 제고되어 법치주의가 
강화될 것

단, 한국사회의 경우 
사회통합지수는 낮으나 법의 

지배 지수는 높은 상태

갈등 해소 
문화

(사회적 
자본의 
증가)

X X

IT 기술 → 갈등 
해소(+)  

IT 기술을 이용하여 
갈등관리절차의 

효율화

법치주의 → 갈등 해소 (+)
법치주의의 제고는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우리나라 현황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사회적 
통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 
관리 절차 

고도화

X X X 　

법치주의의 
강화

X X X X

[표 2-14]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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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

오에 영향을 주는 5개 동인의 작용에 따라 세부 시나리오는 사후 미봉책적 갈등관리

(BAU, Business As Usual), 극단적 갈등으로 갈등관리 능력 부재 및 포기(Collapse), 

선행적 갈등 관리(Continued Growth) 및 예측적 갈등 해소(Transformation)로 구분

하였다.

구분 사후 미봉책적 갈등 관리
극단적 갈등으로 갈등관리 

능력 부재 및 포기
선행적 갈등 

관리
예측적 갈등 해소

숙의민주주의의 
강화

공론화위원회 도입되나 
성공하지 못함

공론화위원회 도입되나 
성공하지 못함

숙의민주주의 
강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갈등 해소 문화: 
사회적 자본의 증가

현재 상태와 같이 낮은 
수준 유지

현재 상태와 같이 낮은 
수준 유지

사회통합지수 
지속적 상승

사회통합 지수 
법의 지배 지수 
수준으로 상승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 관리 절차 

고도화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으로 일부 활용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 
활용하지 못함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 정착

인공지능을 
이용한 갈등 
회피, 예측

법치주의의 강화
현재 상태 유지

(10위에서 20위 유지)
법치주의 약화 법치주의 강화 법치주의 강화

[표 2-15]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사후 미봉책적 갈등 관리 

이 시나리오는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미래질문

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달성되는 미래이다. 숙의민주주의를 위

해 공론화위원회 등에 대한 법안이 제기되고 있어 이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갈등 

해소 문화를 보여주는 사회통합지수와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법의 지배 지수는 현 상태

를 유지한다. 즉, 사회통합지수는 상당히 낮지만 법의 지배지수는 상당히 높은데, 그 상

태가 지속된다.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나 인공지능에 의한 예측적 분석은 실패

하며,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일부 활용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108   국회미래연구원

4) 극단적 갈등으로 갈등관리 능력 부재 및 포기

이 시나리오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상정한 것

이다. 법의 지배 지수는 상당히 낮아지며 숙의민주주의 도입도 실패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데, 현재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다. 법치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폭력에 의한 자력구제가 일반화된다.

5) 선행적 갈등 관리

이 시나리오는 5개 동인 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숙의민주주

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정착되며, 사회통합지수는 점진적이나 지속해서 개선된다. 

법의 지배 지수는 큰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정착됨에 따라 갈등관리 

지원시스템도 정착되었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갈등예측과 회피 및 완화는 미미한 수준

에 머문다.

6) 예측적 갈등 해소

이 시나리오는 5개 동인 값이 최고점을 찍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제

도화되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통합지수는 

현재 한국의 법의 지배 지수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도 올라

가 있다. 법의 지배는 현재 상태보다 개선되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언적 분석을 

통해 사회갈등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해결하고 있다.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갈등

이 긍정적 요인으로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대화와 토론을 촉발하고 있다.

5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1987년 미 육군전쟁대학에서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에 따라 세계가 VUCA에 돌입했

다는 강의가 개설되었다. VUCA는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의 첫머리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이다.22) 세계정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Volatility)하며 관련 사항이 불확정하고 부지(不知)의 상태(Uncertainty)이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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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Complexity)이 높아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모호(Ambiguity)하여 명료

하게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오랫동안 글로벌 최강국으로 단극 체계의 중심에 있었다. 그

런데 21세기 들어 다극체계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3년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은 ‘세계가 불가역적으로 다극체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진단했

으며,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는 2016년 러-

중 컨퍼런스에서 ‘국제 관계는 다극적 세계질서의 출현으로 구성되고 경제발전과 권력

의 새로운 중심지의 강화를 반영하는 개념적으로 새로운 역사무대에 진입했다’고 선언

했다(Mehmood, 2019.09.03). <그림 2-6>은 지역별 국가의 GDP를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북미대륙과 아시아 대륙 및 유럽의 GDP 규모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

극화된 세계질서로 전환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다.

[그림 2-6] 2017년 국가별 국내총생산 도표

(출처: https://howmuch.net/articles/the-world-economy-2017)

22) 이 개념에 관해서는 http://usawc.libanswers.com/faq/8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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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체계의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23)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글로벌 리더

십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미국의 위상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장이며 IMF 의장을 역임한 Christine Lagarde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Wall Street Journal, 2019.10.21). 영국의 채

텀하우스(Chatam House)의 알란 비티(Alan Beattie, 2019)에 따르면, 트럼프 이후에

도 ‘초강대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알란 비티는 

그 원인으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틀어쥔 통화 패권을 

지키려면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통상 부문의 패권을 위해서는 적자를 용납

할 수 없는’ 딜레마를 들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었다(중앙일보, 2019.12.15.). 다

만 미·중의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에 있어서 이 두 나라 간의 갈등 소지는 여전히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질서는 다시 VUCA의 소용돌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국

제질서는 더욱 변동(Volatility)하고 불확실(Uncertainty)하며 복잡(Complexity)해졌

고 국제정세가 모호하며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Ambiguity/Accelerating) 되었다. 즉, 

기존의 국제질서를 기반으로 둔 외교와 국내 정치가 더 유효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

다. 또한, 한국사회가 대외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24) 국제정세

의 변화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2050년에 국내 정치에 있어서 여

야 간 합의에 따른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이냐는 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3) 이와 관련해선 Mehmood, 2019.09.03

24) 이와 관련해선 매일경제,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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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인

동인명 설명

한-미-일-중 
관계: 동맹 vs. 

자주

Ÿ 세계질서가 다극화로 이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

Ÿ 기존의 한-미-일-중 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계를 전제로 함

Ÿ 2050년대에 세계질서와 한국이 채택할 국제 전략에는 불확실성이 존재

자유무역주의
의 쇠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Ÿ 미·중 갈등으로 표출된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 존재

Ÿ 또한, 2020년 이후 경기후퇴의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류의 역사적 
경험은 경기후퇴 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줌

Ÿ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의 보호무역주의는 경제 블록 내에서는 자유무역, 블록 외
에서는 보호무역 기조를 보일 수 있음 

Ÿ 2050년대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여부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어, 콘트라티에프 
곡선의 순환과 세계질서를 축으로 시나리오를 제시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Ÿ 글로벌 거버넌스란 초국가적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위와 능력을 지닌 다양한 
초국가 기구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

Ÿ UN 등의 전통적 국제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이 지속해서 제고

Ÿ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과 UN의 등장을 참고하고, 세계질서의 변화를 
고려하면, 2050년 실질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은 불확실함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Ÿ 1970년 이래 테러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IS 패퇴 이후 감소

Ÿ 국가의 평균 GDP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1인당 1일 64 미 달러 이상의 평균 소득을 
보여주는 국가의 경우 1997년–2006년에 비해, 2007년–2016년 테러로 인한 사망
자의 수가 1/4로 감소

Ÿ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50년 한국의 테러 위험은 줄어들 것

Ÿ 그러나 사이버 테러리즘과 생물학 무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것 등으로 테
러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Ÿ 따라서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은 와일드카드에 해당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Ÿ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

Ÿ 셰일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의 발달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은 감소

Ÿ 2050년에도 에너지의 50%가량 수입에 의존할 것

Ÿ 에너지 보안은 여전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

Ÿ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적 통제가 강화될 것

Ÿ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은 Wild Card에 해당

[표 2-16]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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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

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이

에 따르면, 한-미-일-중 관계는 다른 미래동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들 관계는 복잡성을 지녀 음의 상관관계인지, 양의 상관관계인지 알 수 없었다. 

국가전략,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 등의 제3의 동인이 영향을 미치고, 동인과 동인의 

관계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는 경우 에너지 안보

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한다고 반드시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한-미-일-중 
관계: 동맹 
vs. 자주

자유무역주의의 
쇠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에너지 안보

한-미-일-중 
관계: 동맹 vs. 

자주
X

한미일중 <-> 
자유무역주의  

단극 세계질서와 
다극 세계질서에 
따라 동맹외교와 

균형외교가 
영향을 미칠 것. 
이들 세계질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글로벌 가버넌스 
강화 <-> 

한미일중 관계  
글로벌 가버넌스 

강화는 국제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방향은 알 수 
없음

한미일중 <-> 
신흥안보

한미일중 관계의 
변화,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테러리즘에 

영향을 미칠 것. 
다만 방향은 알 

수 없음

한미일중 <-> 
에너지 안보  

한미일중 관계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 영향이 
있을 것이나 그 

방향은 알 수 없음

자유무역주의의 
쇠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X X 　 　

자유무역주의 쇠퇴 
→ 에너지 안보(-)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는 경우 

에너지 수출입에 
대한 통제 위험이 

있으나, 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표 2-17] 동인의 상충성 분석



∙∙∙ 제2장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제2절 거버넌스 영역   113

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5개 동인의 작용에 따라 세부 시나리오는 갈등적 국제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BAU, Business As Usual), 갈등적 국제관계에 대한 대내적 대

응이 붕괴(Collapse), 갈등적 국제관계가 대통령-의회-여-야 간에 협상/합의로 대안 

마련(Continued Growth) 및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등장과 국내 거버넌스 동조화

(Transformation)로 구분하였다.

구분
한-미-일-중 
관계: 동맹 
vs. 자주

자유무역주의의 
쇠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에너지 안보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강화
X X X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X X X X 　

에너지 안보 X X X X X

구분
갈등적 국제 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

갈등적 국제 관계에 
대한 대내적 대응이 

붕괴

갈등적 국제 관계가 
대통령-의회 여-야 
간에 협상/합의로 

대안 마련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등장과 
국내 거버넌스 

동조화

한-미-일-중 관계: 
동맹 vs. 자주

동맹외교 종속외교 균형외교 균형외교

자유무역주의의 쇠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자유무역 
특정 강대국 

중심의 보호무역
경제 블록 단위 

보호무역
자유무역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국제기구의 현재 
상태 유지

국제기구의 
유명무실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점진적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표 2-18]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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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적 국제 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

이 시나리오는 현 상태가 지속되는 시나리오이다. 한국정부는 동맹외교를 중시하고, 

자유무역체제는 유지된다. 현 상태에서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트럼프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다시 강화했다. 글

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주도할 만한 조직이나 사

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UN 등의 현 국제기구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전반

적으로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테러 건수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화석연료 

탐사 기술의 발달로 가격은 안정되었으며, 에너지 안보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

나, 큰 위험은 없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현재와 유사하게 국내 정치에 유무형의 깊은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 

4) 갈등적 국제 관계가 다양한 국내 정치 갈등을 극대화

이 시나리오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모두 악화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국내 정치가 완전히 종속된 상태이다. 국제질서가 다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는 비록 명분상으론 동맹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종속외교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극화 세계에서 보호무역은 강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우선 또는 중국 우선의 보

호무역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

된 상태가 된다. 다극화의 세계질서 속에서 기존의 국제기구는 유명무실해진다. 우리나

라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강대국은 서로 견제를 위해 자원을 통제하려고 하

며 이로 인해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상황이다.

구분
갈등적 국제 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

갈등적 국제 관계에 
대한 대내적 대응이 

붕괴

갈등적 국제 관계가 
대통령-의회 여-야 
간에 협상/합의로 

대안 마련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등장과 
국내 거버넌스 

동조화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테러 위험은 있으나 
일어나지 않음

테러리즘 빈발
테러의 점진적 

감소
테러 발생하지 

않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에너지 가격 안정 에너지 가격 급등 에너지 가격 안정 
에너지 안보 

위험으로부터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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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적 국제 관계가 대통령-의회 여-야 간에 협상/합의로 대안 마련

이 시나리오는 미래질문에 관련된 5개 동인 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사회가 균형외교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

다. 외교 안건마다 대통령과 의회 및 여야 간 협상과 합의에 따라 큰 갈등 없이 균형외

교에 대한 정책을 잘 결정하고 있다. 다극화에 따른 블록경제와 블록경제 기반의 보호

무역이 강화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무역 다변화를 통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기후

변화, 조세, 인권 등의 인류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점진적으

로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이에 동참하며, 이는 균형외교의 기반을 강화시킨다. 

균형외교의 성공은 테러리즘을 발발 역시 감소시킨다. 특히 한국사회는 IT 기술의 발달

과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테러를 범하기 어려운 나라의 하나가 된다. 화석연료 가격

은 안정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6)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등장과 국내 거버넌스의 동조화

이 시나리오는 미래질문에 관련된 5개 동인 값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상정한 것

이다. 이에 따르면, 2050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주권 일부를 글로벌 거버넌스에 이양하

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따라 한국사회는 주변 강대

국과 대등하게 균형외교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인류는 새로운 장기 경기곡선에서의 활

황기를 맞아 자유무역에 의한 번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따

라 인류 공통의 문제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테러리즘의 발발도 감소한다. 신재생에

너지 및 핵융합발전의 상용화가 되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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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장과�발전� 영역

성장과 발전 영역의 핵심 미래질문은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이다. 일반적

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두 개념 사이에

는 차이가 있다. Karl Seidman이 경제 발전을 “물리적, 인적, 재정적, 사회적 자산을 

창출하고 활용하여 지역 사회 또는 지역의 경제적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널리 

공유하는 과정 (Seidman, 2005)”으로 정의한 것처럼, 경제 발전은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더 넓고 질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정책 개입 노력이다. 한편, 경제 성장

은 시장 생산성과 GDP 증가 현상으로 표현되는 양적인 개념이다. 실제 1998년 노벨경

제학상 수상자인 Amartya Sen은 “경제 성장은 경제 발전 과정의 한 측면 (Sen, 

1983)”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구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Daphne Greenwood와 Richard Holt는 경제발전이 “지역 사회 내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증가 (Green and Holt, 2010)”라는 점에서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을 구별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경제발전의 개념은 국회미래연구원의 2018년 ‘미래시나리오 및 정

책변수 도출 연구’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성장과 발전 영역

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는, 신에너지, 우주자원(개발), 에너지수요, 분배 양극화, 계층갈

등, 문화갈등,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북경협, 성장동력, 필수광물공급, 일자리, 노동시

장(노사관계), 정부개입, 가격유연성, 경제성장률, 생물다양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영역의 미래질문을 위한 경제발전의 개념을 광의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다. 아울러 경제발전의 개념을 광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 것

인가?’라는 성장과 발전 영역의 미래질문을 양적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여 접

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양적 측면의 발전은 국내 경제규모 총량의 증가와 

관련되고, 질적 측면의 발전은 부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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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적인 측면의 발전은 생산함수의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성격을 갖는 구

체화된 미래질문들로 더욱 상세하게 분해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

동과 자본이 독립변수가 되는 생산함수에 의해 설명된다. 어떤 국가의 경제성장은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산요소를 동일하게 투입할 경우라도 국가마

다 경제성장의 크기는 달라진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다양한 생산요소 간 결합

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지식기반 무형자본을 대리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고, 경제성장의 생산성 측면을 설명하

는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동력은 크게 자본축적을 비롯한 요소투

입과 생산성의 제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장과 발전 영역의 미래질문은 양적 

측면에서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와 ‘생산성(총요소생산성) 향상

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로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생산요소 중 노동은 생산뿐 아니

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배에 관여한다. 게다가 최근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대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는 추세이

다. 그러므로 미래 일자리 구조는 성장의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미

래질문이 될 수 있다.

한편,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부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

은 소득 분포와 부의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불평등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경제・사회적 자원이 집중되거나, 그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사회

적 자원배분에서 배제하는 차별을 의미한다. 이런 불균등한 상황들이 공정성을 결여하

게 될 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질적인 측면의 발전

은 경제가 발전되는 사회구조에 대하여 구성원 간에 얼마나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다양

한 관점에서 표현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인 측면의 발전과 관련된 미래질문들은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진은 성장과 발전에 대한 20여 개 미래질문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문위원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친 후 간이 델파이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래준비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후보를 <표 2-19>에 정리된 바와 같이 5개로 선정

했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각 미래질문별 식별된 핵심동인을 <표 2-20>으로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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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질문별 핵심동인에 따른 미래전개의 가능성을 세부 미래질문별 시나리오로 구분

한 다음, 성장과 발전 영역의 4가지 미래시나리오를 위한 구성요소로 활용하였다. 그러

므로 성장과 발전 영역에서 제시될 4가지 미래시나리오는 본 영역을 구성하는 5개 질

문별로 도출되는 서로 다른 세부 미래질문별 시나리오 사이의 조합에 의하여 표현된다.

미래질문 내용
성장과 
분배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Ÿ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은 가능할까?

Ÿ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혁신과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통적 경제 
성장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성장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Ÿ 디지털 경제의 진행과 인공지능 등에 의한 인지노동의 대체는 일자리 판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장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Ÿ 기술발달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되면 경제적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까?

Ÿ 지식사회로의 전환은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의미와 결과를 가지게 될까?
성장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Ÿ 2050년에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까?

Ÿ 사회안정망 등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분배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Ÿ 2050년에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Ÿ 현재의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사회적 이동성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분배

[표 2-19] 성장과 발전 영역 최종 확정 미래질문 및 성장과 분배 관련성

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생산요소 
투입증가
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보호무역 주의

Ÿ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자유무역이 강조되었으나, 미중의 헤
게모니 싸움에서 보호무역의 징조

Ÿ 세계적 경기하락 속에서 단기 미래에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 존재
하나, 2050년에 보호무역이 강화될지의 여부는 불확실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Ÿ 독일의 Industrie 4.0과 미국의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
는 스마트 팩토리를 트렌드화

Ÿ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자동화를 넘어 산업용 사물통신, 인공지능을 이
용하여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표 2-20] 성장과 발전 영역 미래질문별 미래동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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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효율성

Ÿ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Ÿ 생산가능인구(15~65세)는 2019년 3759만 명에서 2050년 2448만 
명으로 1300만 명 감소할 전망.

노동시장 
유연성

Ÿ 플랫폼이 중개하는 임시 프로젝트 근로 비중이 늘고 원격근무, 실시
간 통번역의 활성화로 국적, 장소를 따지지 않는 고용형태 늘어남.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AI/로봇의 확대

Ÿ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얼굴인식, 가상현실, 디지털 비서, 스마트 팩
토리,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적용되며 비즈니스 활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Ÿ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의 확산으로 사무직, 노동직의 자동화 가속화

크라우드 소싱

Ÿ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의한 선진국 제조산업의 개도국으로의 이
전은 기업의 외부화와 아웃소싱으로 이어지고 있음

Ÿ 디지털 기술에 의한 자동화와 지능화는 노동 장소와 시간의 고정된 
장소(공장, 사무실)에의 구속력을 약화시켜 크라우드 소싱, 원격근무
(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플랫폼 경제

Ÿ 구글, 애플,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음

Ÿ 플랫폼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에서 점차 확대되어 숙박 및 차량과 같은 부동산의 이용 중개(공
유 경제), 노동의 중개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독립적 근로자

Ÿ 자동화와 지능화는 기업의 외부화, 업무의 외주화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독립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

Ÿ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는 독립적 근로자는 220만 명(전
체 취업자의 8.2%)에 달하고 있음

Ÿ 플랫폼 경제의 발달은 또한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음

근로시간의 
변화

Ÿ 선진국들은 개도국보다 훨씬 적은 노동시간에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냄

Ÿ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길긴 국가에 속하여 연간 
2257시간(주당 42시간, 2017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반면에 독일은 
가장 노동시간이 적은 나라로 연간 1363시간(주당 26시간)에 불과함 

노동시장 
유연성

Ÿ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노동
자의 불안정성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음

Ÿ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통계를 보이는 한편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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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의 이중구조로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수시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불
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국제분업 재편: 
기술패권주의, 
기술무역 변화

Ÿ 국가 간 무역마찰이 기술경쟁을 넘어 패권전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분업구조 재편

Ÿ 미중 무역갈등이 여타 국가들의 국제분업구조에도 악영향

Ÿ 인공지능, 로봇 기술에 의하여 지능화, 자동화가 전산업으로 확산되
면서 제품혁신, 생산프로세스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조직혁신 등
에 의해 기업의 운명이 바뀜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Ÿ 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키
우려면 창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교육혁신 필요

Ÿ 한국 교육시스템이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느냐가 시대변화에 맞는 인
적자본을 확보하는 데 핵심 변수 

혁신주체 간 
협력: 

대기업-중소기
업 협력, 
공유경제

Ÿ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하여 혁신을 주도해야 사회 전반의 생
산성 향상이 가능

Ÿ 혁신주체 간 협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협력에 힘입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며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고착화됨

기술패러다임 
변화

Ÿ 기존 ICT는 산업 발전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으로 진화하면서 산업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 초래 

Ÿ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의 파생분야 즉 인
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의료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패러
다임의 전환임

에너지 전환: 
국제합의, 
탄소경제, 

신에너지 확산

Ÿ 친환경에너지로 글로벌 경제시스템이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 가능 

Ÿ 탄소 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점
진적으로 탈피 

수요변화

Ÿ 소비자들이 개인의 소비활동에 주관적, 사회적 의미를 투시하면서 시
장 트렌드 변화

Ÿ 웰빙 및 감성 중심 소비패턴의 대중화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핵심기술 독점

Ÿ 핵심기술을 독점한 글로벌 테크기업, 국가들의 기술패권주의는 국제
무역과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경제적 불평등 촉진 가능성 존재

Ÿ 한국기업이 노력해도 글로벌 테크기업의 핵심기술 독점과 축적된 데
이터를 따라잡기 힘든 측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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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편중

Ÿ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중산층이 크게 늘고 절대빈곤이 줄어
들고 있음

Ÿ 하지만 최상위 1% 부유층과 나머지 99%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멀
리 벌어지는 추세

Ÿ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

메가시티 확대
Ÿ 인구 천만 명 이상의 광역도시권을 지칭하는 메가시티는 시민들의 부

의 축적과 혁신, 다양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Ÿ 서울의 경우 인구 노령화로 인해 메가시티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음.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Ÿ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정부의 조정역량 부족과 정책실패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Ÿ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해 서구 선진국 정부가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 고용창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에 주력. 

Ÿ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정부는 OECD 평균수준으로 복
지예산을 늘려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뛰어난 정책 실행능력을 인정
받을 필요가 있음.

사회안전망
Ÿ 한국은 외형상 복지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들이 대부분 도입

Ÿ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용이 크게 떨어져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사회 
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지역격차
Ÿ 서울과 지방 간, 서울경기권과 지방의 격차는 인구유입, 교육, 경제인

프라에서 더욱 벌어진 가능성 존재 

Ÿ 수도권 거주여부가 사회적 신분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부의 세습/세대 
간 부의 격차

Ÿ 중산층 이하 노인들은 고령화로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이 줄기 때문에 
예전보다 세대 간 부의 세습이 어려워질 전망

Ÿ 상류층 노인들은 일찍부터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향 존재 

사회안전망 
Ÿ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을 제때 갖추지 못하면 한국사

회의 통합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사회 이동성도 저하될 것 

Ÿ 사회안정망 저하로 사회 불안 점증 가능성 

다원화와 
민주화

Ÿ 다원화와 민주화는 다양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이동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

Ÿ 하나의 가치기준이 아니라 다원화된 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사회 분위
기가 확산된다면 사회이동성이 높아지고 한국사회의 통합에 큰 기여
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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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방식은 노동투입, 자본투입 등 생산요소의 투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요약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투

입의 증가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배진한, 2008)되면서 나타났다. 이후 대학

교육의 확대로 노동의 질을 고려한 인적자본이 상승하며 노동투입의 증가를 실질적으

로 견인(배진한, 2008)하였다. 하지만 대학교육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저출산・고령화

가 점진되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 및 인적자본의 투입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

근태·이지선, 2017)이다. 총고정자본투입은 1970년대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정점으

로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이우성·윤문섭, 2007)이다. 우리나라는 70

년대부터 대기업이 주도하는 주력산업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교우위를 확보

하며 경제성장을 지금까지 지속하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의 성장으로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정은미, 2019)이다. 이처럼 

98년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 한계에 달하였다는 문

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는 요소투입에 의한 자본축적이 성장동

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Aghion and Howitt, 2009; Galor, 2011)이다. 따라서 요소투입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가능여부에 대한 미래질문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재확

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성장의 길이 있는지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포함

된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생산방식은 디지털화에 신규 투자되는 

자본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할 수도 있고,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을 지금까지와

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주요 동인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

인은 시장 수요조건,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측면에서 식별될 수 있다. 우선 보호무

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팽창을 지속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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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구조가 변화할 조짐이 관측되었다. 이것은 미래 시장수요조건을 변화시킬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요소의 측면에서 미래의 흐름을 이끄는 메가트렌

드로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제조현장의 스마

트화’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의 형태로 자본 공급구조를 변화시킬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령화는 ‘생산인구 규모의 감소’를 유발하고, 디지털 기술은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도구로 기능하며 고용구조 변화에 영

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동인명 설명

보호무역 
주의

Ÿ 세계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여 전례 없는 발전을 달성

Ÿ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경기상황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사이에서 정책을 조정

Ÿ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자유무역이 강조되었으나, 미중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보호무역의 징조

Ÿ 세계적 경기하락 속에서 단기 미래에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 존재하나, 2050년에 
보호무역이 강화될지의 여부는 불확실

Ÿ 무역제도라는 측면에서 내성적이나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외생적

Ÿ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Uncertainty에 해당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Ÿ 독일의 Industrie 4.0과 미국의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는 스마트 팩토리
를 트렌드화

Ÿ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자동화를 넘어 산업용 사물통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산자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

Ÿ 2050년 이전에 대부분의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할 것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Ÿ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음

Ÿ 2050년에는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러
한 추세에 동참하기 위하여는 금융법제의 전환과 핀테크 산업 육성이 요구. 

생산가능 
인구

Ÿ 생산가능인구(15~65세)는 2019년 3759만 명에서 2050년 2448만 명으로 1300만 
명 감소할 전망.

노동시장 
유연성

Ÿ 플랫폼이 중개하는 임시 프로젝트 근로 비중이 늘고 원격근무, 실시간 통번역의 활성
화로 국적, 장소를 따지지 않는 고용형태 늘어남.  

[표 2-21]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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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

면, 보호무역주의는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금융시스템 효율성, 노동시장 유연성에 악영

향을 미치고 생산인구 감소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생산인구 감소세는 각각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면서, 스

마트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는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분
보호무역

주의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생산가능인구 노동시장 유연성

보호무역 
주의

X

보호무역주의 → 
제조현장 

스마트화 (-) : 
보호무역주의는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저해함

보호무역주의 → 
금융시스템 효율성 
(-) : 보호무역은 

관련국가의 
금융시스템 효율성을 

저해함

　

보호무역주의 → 
노동시장 유연성(-) : 

보호무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X X

금융시스템이 효율성 
→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 

금융시스템 효율은 
제조업계가 스마트 
기술을 장기 저리로 
도입하는 데 긍정적 

영향 미침  

생산가능인구 
감소 → 제조 

현장 스마트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청년층 
3D 기피로 제조 
현장 스마트화 

확대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 노동시장 유연성(+) 

: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X X X 　

[표 2-22]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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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

을 주는 5개 동인 중, 상충성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보호무역주의’가 전

체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동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두 핵심동인의 작용에 따라 ‘생

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를 현재 

경제의 고착(BAU, Business As Usual), 경제파국(Collapse), 경제의 지속성장

(Continued Growth),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

립변수에 해당하는 핵심동인 중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보호무역주의’의 진전에 있어

서 현재기준으로 미래가 전개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시나리오는 현재 경제의 고착

(Business As Usual)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한 적

응실패와 ‘보호무역주의’의 격화로 인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경제파국

(Collapse)과 대응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유무역

으로 회귀하는 시나리오는 다른 동인의 작용에 따라 경제파국의 반대가 되는 상황인 경

제의 지속성장(Continued Growth) 또는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과 관

련될 수 있다. 이 중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시나리오는 생산요소 투입증가를 통한 전통적인 성장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나리오는 경제의 지속성장(Continued Growth)에 대응

된다. 같은 맥락에서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구분
보호무역

주의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생산가능인구 노동시장 유연성

생산 
가능인구 

감소
X X X X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시장 유연성 (-)
 일본의 사례처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심화되면 인력시장에서 

구직자 파워를 높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억제할 전망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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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의해 지식사회로 전환되는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성장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여,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

한 세부 시나리오를 각기 특징에 따라 초고령화에 발목 잡힌 경제(Business As 

Usual), 초고령화 적응에 실패한 경제(Collapse), 평생노동경제(Continued Growth), 

노동과 분리된 경제(Transformation)라는 별칭을 부여할 수 있다. ‘생산요소 투입증가

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4가지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구분 현재경제의 고착 경제파국 경제의 지속성장 새로운 발전 시스템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분쟁 상존

무역분쟁이 실제 
전쟁(국지전, 
대리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

자유무역 협상 
필요성으로 무역질서 

재건

건전한 국제분업과 
디지털경제 중 
협동주의 확대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국가와 기업수요로 
인한 스마트 
팩토리 증가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양극화, 실업 

우려

스마트 팩토리가 혁신, 
절감, 여가 증대시킴

인간, 경제, 환경 간 
상호연결 자원순환형 

산업모델 탄생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금융의 디지털화가 
완만히  지속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신뢰추락과 붕괴

금융의 신뢰성, 투명성 
증대로 가치창출 

현금이 필요 없는 
법정암호화폐로 전환. 
금융보안과 신용에서 

인공지능 결합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의 
점진적 하락과 

자동화로 인지노동 
대체 

청년층의 해외이주로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 정체

노인기준연령 상승 및 
지식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

지식사회로의 전환으로 
농업과 제조업 사회 
생산가능인구 개념 

약화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안전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전문 고소득직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저소득 노동자의 

불안정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되면서 저소득의 
사회안정망이 악화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안정망이 강화됨

기본소득, 기본일자리, 
사회연대세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 
도입으로 노동시장 의 

질적 변화 

[표 2-23]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 제2장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제3절 성장과 발전 영역   127

2) 현재 경제의 고착: 초고령화에 발목 잡힌 경제

현재 경제의 고착(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는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

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시장교역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던 자유무역의 규

모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완만하게 전환되는 상황이다. 그 결과 이해관

계가 일치하는 국가 간 경제블록이 형성되지만, 이해가 상반되는 국가 간에는 무역규제

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보급과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경직되며 보수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결과적

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소원한 과제가 되며, 금융부문의 디지털

화는 규제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를 보여주기 어렵게 된다.

3) 경제파국: 초고령화 적응에 실패한 경제

경제파국(Collapse) 시나리오는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된 국

제교역은 정치적 대립의 성격을 띠며, 국가 간 물리적 충돌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게다

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기술보급과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아울러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성공의 기회가 제공되는 주요 패권국으로 이민을 가는 현상이 일반화된다.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한

다. 하지만, 극보수화된 실버크라시로 인하여 이익집단들의 수구적인 사익추구가 정치

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면서 중요한 조치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시스

템 디지털화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대형 해킹사건으로 인해 도입이 정체된 상황이고, 

규모가 위축된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며 이권다툼은 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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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의 지속성장: 평생노동경제

경제의 지속성장(Continued Growth) 시나리오는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

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 중 자유무역이 다시 대세로 자리 잡고, 

고령화에 의한 충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저출산 고령

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고령층,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제도적 지원으로 상

쇄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 결과 정년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노인들은 강화기술

을 통해 생산 활동에 평생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권장받는다. 아울러 사회적 타협

을 통해 인공지능이나 제조 스마트화가 적정 수준으로 채택되면서 관련된 사회적 갈등

이 야기되지 않는다. 초고령화 사회의 리스크를 평생노동으로 경감시킨 결과 노동시장

의 유연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수준이 여타 선진국과 근접해진다.

5) 새로운 발전시스템: 노동과 분리된 경제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경제의 지속성장과 유사하게 ‘생산

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 중 자유무역

이 다시 대세로 자리 잡고, 고령화에 의한 충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상황이다. 이 시

나리오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진화한 생산 자동화와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지구적 

확산으로 노동수요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 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분 이상을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게 된다. 기술적 실업이 통제 가능한 수

준을 넘으면서 정부와 산업계, 시민들은 노동해방을 내세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한다. 

아울러 기본소득, 기본일자리, 사회연대세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가 광범위하

게 도입된다.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플랫폼, 디지

털 금융시스템의 지분확보를 통한 금융수익 창출이 정부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는다. 

사회적 책무가 큰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면 가끔씩 일해도 기초생활이 가능한 노동해방

사회가 도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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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미래질문은 노동경제학의 인력수급전망과 관련된 

연구주제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인력수급 전망은 미래의 경제구조 예측을 바탕

으로 노동수요를 전망하는 것과 인구추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예측에 기초하여 인력

공급을 전망하는 것으로 구성(한국고용정보원, 2018)된다. 노동수요는 최종수요의 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사업관행의 변화, 대외거래의 확대 등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인력

공급은 인구구조, 직업별 임금수준, 직업별 숙련변동, 고용 및 노동관련 제도, 직업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인력수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기술발전과 제도는 노동수요와 인력공급에 모두 영향을 주는 핵심동인으로 

작용한다.

기술발전은 수요와 공급의 모든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변화시킨다. 역사적으로 기술혁

신은 총량 차원의 일자리를 줄인 증거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기술진보에 따른 대체효

과가 발생하나 소득효과가 더 커지면 총량상으로 고용은 감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

동화 비용이 낮아지며 상품과 서비스수요가 늘어나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Aaron and Janna, 2014). 게다가 자동화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고, 대부분의 

직업에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는 과업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Autor, 

2014, 2015). 사실상 과거 정보화에 따른 조정은 직업 내 과업구조의 변화이지 직업과 

고용 간의 조정은 아닌 것(Spitz-Oener, 2006)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기술혁신이 총량 

수준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직업 고용구조에는 변화를 야기한다. 아울러 기

술의 발전은 숙련의 변화, 임금의 변화, 노동조건의 변화 등 다양한 고용의 질에 변화를 

유발한다. 실제 최근 30년 동안 중간 숙련 직업의 일자리에 비해 고숙련 직업과 저숙련 

직업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현상, 저숙련자의 실질임

금이 감소하는 반면 고숙련자의 실질임금이 증가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Acemoglu 

and Autor, 2011).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주장(Schwab, 2016)이 제기된 이후, 관련

된 논의가 활성화되며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동시

장 구조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견해(Frey and Osborne, 2017)와 긍정적인 견해

(Aaron and Janna, 2014)가 혼재된 상황이다. 노동의 양적 측면에서는 기술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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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과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전체적인 노동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반면,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는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양상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되는 전 지구적 생산네트워크로 인하여 노동력 공급의 지역적 범위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술발전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새로운 인력수급방식은 전통적인 고

용 및 노동관련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기한 2050 일자리 판도의 변화라는 미래질문에

는 신기술 파급에 따른 인력수급의 양적변화 뿐 아니라 질적 변화를 포함시켰다. 아울

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인력수급방식(예.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준비과제도 본 미래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중

요한 사항이다.

가. 주요 동인

‘2050년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동수요와 인력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기술발전과 제도

의 측면에서 식별될 수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범용기술인 AI/로봇의 확

대는 인력수급구조의 모든 측면에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되는 전 지구적 

생산네트워크로 인하여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외주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노동수

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구집단의 증가

는 ‘독립적 근로자’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인력중개 플랫폼 시장

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잠재적 수급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고용 및 노동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AI/로봇의 확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경제’, ‘독립적 근로자’가 주요 동인으로 식별되었다. ‘근로시간의 변화’와 ‘노

동시장의 유연성’은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제도적인 공백이라는 점에서 동인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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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명 설명

AI/로봇의 
확대

Ÿ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얼굴인식, 가상현실, 디지털 비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적용되며 비즈니스 활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Ÿ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의 확산으로 사무직, 노동직의 자동화 가속화

Ÿ 로봇과 노동자, 인공지능과 노동자의 협업모델 부상

Ÿ 인공지능과 로봇은 전반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나 그 수준과 범위
에 있어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음

크라우드 
소싱

Ÿ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의한 선진국 제조산업의 개도국으로의 이전은 기업의 외부
화와 아웃소싱으로 이어지고 있음

Ÿ 디지털 기술에 의한 자동화와 지능화는 노동 장소와 시간의 고정된 장소(공장, 사무실)
에의 구속력을 약화시켜 크라우드 소싱, 원격근무(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를 가능하
게 하고 있음

Ÿ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IMF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플랫폼 
경제

Ÿ 구글, 애플,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글로벌 경
제의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음

Ÿ 플랫폼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점차 확대
되어 숙박 및 차량과 같은 부동산의 이용 중개(공유 경제), 노동의 중개까지 범위를 확
대해 나가고 있음

Ÿ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의 확대로 독점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O2O 서비
스는 오프라인 시장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독점화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임 

독립적 
근로자

Ÿ 자동화와 지능화는 기업의 외부화, 업무의 외주화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독립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

Ÿ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는 독립적 근로자는 220만 명(전체 취업자의 
8.2%)에 달하고 있음

Ÿ 플랫폼 경제의 발달은 또한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 근로자를 양산하
고 있음

Ÿ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 독립적 근로자는 4대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
기 때문에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음

Ÿ 앞으로 자동화와 지능화의 심화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실업이 만연하는 상황
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세, 복지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 등
이 제안되고 있음

근로시간의 
변화

Ÿ 선진국들은 개도국보다 훨씬 적은 노동시간에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냄

Ÿ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길긴 국가에 속하여 연간 2257시간(주당 42
시간, 2017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반면에 독일은 가장 노동시간이 적은 나라로 연간 

[표 2-24]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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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50 일자리 판도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2050년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

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AI/로봇의 확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경제, 독립적 근로자, 근로시간의 변화, 노동시

장의 유연성은 대다수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인 간 상충성이 사실상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동인명 설명

1363시간(주당 26시간)에 불과함

Ÿ 고령화의 진전은 고령노동의 증가, 정년의 폐지 나아가 고령노동의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Ÿ 케인스는 2030년까지 인간의 주당 노동시간은 15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시간은 
‘현명하고, 기분 좋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노동시장 
유연성

Ÿ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음

Ÿ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통계를 보이는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저
소득 노동자의 경우 수시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

Ÿ 한편 자동화와 지능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고,  디지털
화는 노동 시간과 노동 장소의 유연화로 원격근무와 아웃소싱,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노동 등 독립적인 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Ÿ 이에 따라 기본소득, 기본일자리, 사회연대세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전망되고 있음 

구분
AI/로봇
의 확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경제 독립적 근로자 근로시간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성

AI/로봇의 
확대

X

(+) : 
AI/로봇의 

확대는 
크라우드 
소싱의 
확대 

AI/로봇 확대 <-> 
플랫폼 경제 (+ ; 
상호작용) … AI 
발전은 플랫폼 
처리 속도를 

증대시켜 플랫폼 

(+) :  AI/로봇의 
확대는 독립적 
근로자의 확대 

가져옴

　AI/로봇 확대 
<-> 플랫폼 경제 
(+ ; 상호작용) 

… AI/로봇 
발전은 근로시간 

축소 유도… 

 (+) : 
AI/로봇의 

확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심화

[표 2-25]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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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I/로봇
의 확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경제 독립적 근로자 근로시간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성

가져옴 

경제 강화… 
동시에 

플랫폼으로의 
경제 활동 집중은 

복잡성 증대로 
인해 더 향상된 

AI 요구

동시에 근로시간 
축소는 

노동생산성 제고 
위해 AI/로봇 

수요 증대

크라우드 
소싱

X X

플랫폼 경제 → 
크라우드 소싱 (+) 

… 플랫폼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연결 가능해져 
크라우드 소싱 

확대

독립적 근로자 
→ 크라우드 
소싱 (+) … 

크라우드 
플랫폼에 

참여하는 독립적 
근로자 확대

　(+) :  
크라우드 소싱은 

근로시간의 
변화를 촉진

 (+) : 
크라우드 
소싱은 

노동시간 
유연성 촉진

플랫폼 
경제

X X X

플랫폼 경제 → 
독립적 근로자 
(+) … 인재 

플랫폼 확산으로 
워라밸 추구하는 
인재들이 독립적 
근로자로 이탈

　

플랫폼 경제 
→ 노동시장 
유연성 (+) 
… 플랫폼 
확산, 긱 
이코노미 
확대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독립적 
근로자

X X X X

　독립적 근로자 
→ 근로시간 

변화 (+/-) … 
일반 근로자는 

근로시간 
축소되나, 

사업자 성격 
강한 독립적 

근로자는 저임금 
보전 위해 자기 
착취, 과다 노동 

우려

독립적 
근로자 → 
노동시장 

유연성 (+) 
… 독립적 
근로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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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 한국 2050의 일자리 판도를 양적 증감과 질적 변화

를 기준으로 4개(BAU, Collapse, Continued Growth, Transformative)의 세부 시

나리오를 전망하여 보았다. 6개 동인 중에서 AI/로봇의 확대는 타 동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동인이므로 AI/로봇의 확대가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

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현재 경제의 고착 시나리

오(Business As Usual)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를 가정하였다. 이것을 기

준으로 잡는다면,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경제파국(Collapse), 일자리

의 양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를 지속성장(Continued Growth), 일자리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런 논의에 기초하여 ‘2050년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

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구분
AI/로봇
의 확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경제 독립적 근로자 근로시간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성

근로시간
의 변화

X X X X X

(+) : 
근로시간의 
변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은 
상관관계가 

있음.  

노동시장 
유연성

X X X X X X

구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
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
Post Work

AI/로봇의 확대

제조부분의 자동화 
확대로 일자리 감소, 
전문직 분야는 도입 

저조 

제조업을 비롯하여 
전 분야 노동의 

AI에 의한 대체로 
실업 급증, 갈등 

고조 

AI와 인간의 협업 
방식으로 일자리가 
유지되며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발전

AI로 생산성 급증과 
노동시간 급감이 
동시에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향유

[표 2-26]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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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경제의 고착: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 

현재의 현상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는 AI/로봇, 플랫폼, 크라우드 소싱으로 초래되는 

기술적 실업이 완만하게 진행되며, 독립적 근로자, 근로시간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에 

의한 근로 패턴의 변화가 확산된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변화가 사회 구성원의 요구

구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
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
Post Work

크라우드 소싱
기업의 외부화와 
크라우드 소싱이 

완만히 증가

크라우드 일자리 
감소로 저임금 및 

실업자 양산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원하는 

고소득 크라우드 
소싱 노동 증가

기업은 직업중개소 
같이 변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직 파트너가 
경제활동 주도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지속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로 세계 

경제가 소수 플랫폼 
기업에 장악됨. 

경제 양극화 심화

거대 독점 플랫폼에 
대한 우려로 플랫폼 

분할 및 플랫폼 
영향력이 감소하며 
공급자와 소비자 
이익이 보호됨

플랫폼 참여자에 
의한 플랫폼의 

투명한 통제로 혁신 
성장 지속

독립적 근로자

기업의 외부화, 
업무의 외주화로 
독립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

사회보장을 못 받는 
독립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시장 
악화, 저소득층 

증가

독립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립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생산성 향상 

달성

사회안정망 강화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유연한 
근무가 보장되는 
워라밸을 향유  

근로시간의 변화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면 노동시간 
감소가 저조

실업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장시간 
노동 증가

생산성이 급속히 
증가하여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워라밸이 

보장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인간의 전문성 

강화로 노동시간이 
급속히 감소(주당 

25시간)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안전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전문 고소득직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저소득 노동자의 

불안정성

노동시장에서 
고소득 직종과 

저소득 노동자 모두 
불안정해지고 
사회안정망이 

악화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안정망이 
강화됨

기본소득, 
기본일자리, 

사회연대세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 

도입으로 복지국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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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실하게 충족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 결과 일자리와 관련된 갈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자동화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분을 대체하는 시나리

오이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로봇으로 제조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지만, 이

들 기술의 성숙 속도는 빠르지 않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플랫폼 경제, 크라우드 소싱

을 통한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면서 자동화로 인한 좋은 일자리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한다.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내 경

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외부화, 업무의 외주화로 독립적 근

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업 간, 개인 간의 격차, 양극화 문제는 유지된다. 자동화

로 외주업무가 점진적으로 대체되며,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동시에 의무 근로시간도 

소폭 감소한다. 여전히 제한된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되면서 전문 고소득직종의 이권이 유지된다. 반면 저소득 육체노동자의 일자리 불

안정성은 심해진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청년실업이 고착화된다.

4) 경제파국: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급속 감소

일자리가 급감하는 붕괴 시나리오는 AI/로봇, 플랫폼, 크라우드 소싱으로 초래되는 

실업이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시나리오이다. 

AI/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로봇과 인공지능이 제조업

을 비롯한 전 분야에 대규모로 도입되며 인력 대체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플랫폼 기업

의 독점화로 세계 경제가 소수 플랫폼 기업에 장악되며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다. 산업

화의 시각에서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접근함으로써, 일자리의 소멸속도가 전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일자리 시장에서의 공급 과

잉과 실업자 증가가 나타난다.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정규직 고용비율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제도상 보호를 받는 일부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 디지털 역량으로 생산력이 강화된 

선진국들로 리쇼어링이 증가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대폭 축소하면서 대기업들도 파산

하고 실업이 급증한다. 국가 재정도 함께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은 약화된

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비자발적 독립적 근로자가 증가하며, 근로시간은 축소되어야 하

는 노동구조가 된다. 비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도적으로는 확보되지만, 이것은 사회안

전망이 파괴된 극심한 실업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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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의 지속성장: 일자리 증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속성장 시나리오는 AI/로봇, 플랫폼, 크라우드 소싱이 유발하는 

대체효과를 소득증대효과가 넘어서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기계-

인간 협업모델로 안정적으로 정착된다. 그 결과 양호한 근로조건을 가진 독립적 근로자

가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축소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는 여건을 갖게 된다. 4

차 산업혁명에 의한 소득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을 적용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로봇과 노동자, 인공지능과 노동자의 협업모델이 널리 확산되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로봇과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크게 높아진다. 거대 독점 플랫폼 사업자의 시

장 지배적 지위에 대한 남용을 막고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들

이 취해진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기 계약을 위한 

워크 아웃소싱이 국제적 규모로 발생하며, 국제적 협업이 가능해진다. 생산성의 향상으

로 노동시간이 감소되고, 근로자들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다

양한 노동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가 완화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정착된다. 아울러 독립노동자, 유연근무가 확대되

고 워라밸을 즐기는 노동자들이 증가한다.

6) 새로운 발전 시스템: Post Work 

일자리의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는 포스트 워크 시나리오는 AI/로봇, 플랫폼, 크라우

드 소싱으로 향상된 생산성의 산물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 

결과 주노동시간이 25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

하고, 좋은 일자리를 권하지도 않는 사회로 변신한다. AI/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성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간 축소와 일자리 나누기 

등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기본소득제와 일자리 

보장, 사회연대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복지국가에 진입한다. 플랫폼 참여자에 의한 투명한 통제로 플랫폼 수익의 공

공배분과 혁신 성장이 지속된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단기계

약, 워크 아웃소싱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다. 그 결과 기업은 직업중개소 같이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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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직 파트너가 경제활동을 주도하며,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생산성

은 향상된다. 일자리 나누기로 노동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늘어난 여가시간

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산업이 번창하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파편화된 일자리에 머

물지만, 그들은 현재 정규직 근로자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3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은 한국경제의 구조가 요소투입

형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까지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를 범주화하면 한국경제

의 고속성장을 자원을 동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설명하는 견해(Amsden, 1991; Collins 

and Bosworth, 1996; Kim and Lau,1995; Kuznets, 1988; Lau and Kim, 1993; 

Young, 1992)와 자유무역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질서에 수출주도 전략으로 적극 참

여하였다는 사실로 설명하는 견해(Cline, 982; Sachs and Warner,1995)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이들 학설들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이라

는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하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aul 

Krugman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동과 자본

을 투입된 결과일 뿐 지식자본의 축적이나 기술향상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고 지적

(Krugman, 1994)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요소 

투입을 크게 늘렸으나 총요소생산성이 느리게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구소련 모델

(Soviet Model)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이 발표된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총요소생

산성의 경제기여를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

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생산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보다 나은 비즈니스 모델 등의 투입요소를 더 잘 

결합하여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OECD는 2060년까지 

잠재적인 글로벌 성장세를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생산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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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보고서에서 OECD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약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OECD, 2015)하였다. 아울러 향후 경제

성장은 지식기반 자본에 대한 투자, 경쟁친화적인 개혁정책, 글로벌 선진기업에서의 새

로운 기술의 전파 등의 측면이 강조되는 생산성의 발전에 의존할 것(OECD, 2015)이라

고 보고하였다. OECD는 이러한 전망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글로벌 선

진기업의 암묵적 지식 및 기술에 노출, 일정규모 이상의 성장유지, 지식기반자본에 투

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재배분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권고

(OECD, 2015)하였다.

그러므로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라는 미래질문은 이러한 논의의 연

장선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수요조건의 변화, 정책 및 제도

의 변화는 혁신체제를 전환시키는 외생적 기회의 창(Perez and Soete, 1988; Lee 

and Malerba, 2017)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틀을 기준으로 OECD의 권고를 재해

석하면, 주요 동인을 <표 2-2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요 동인 중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수요변화, 기술패권주의 대두에 따른 국제분업 재편, 국제합의에 따른 에너지 전

환은 생산성 향상에 관여하는 외생적 기회의 창을 의미한다. 그 외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와 혁신주체 간 협력은 내생적인 요인이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OECD의 권고에 직

접 대응되는 것이다.

가. 주요 동인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앞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생적인 기회의 창과 내생적인 역량 강화의 틀에서 식별될 수 

있다. 외생적인 기회의 창은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수요조건의 변화, 정책 및 제도의 변

화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요변화는 각 범주에 직접 대응되는 

동인에 해당한다. 국제분업 재편, 국제합의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각국의 정책 환경 변

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응되는 동인이다. 창의적 인재교육 체

제와 혁신주체 간 협력은 내생적인 역량 강화에 대응되는 동인이다. 이 중 전자는 생산

요소를 구성하는 단위인 개인의 역량 강화를 의미하고, 후자는 혁신주체별 역량의 효율

적인 배분을 의미한다.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140   국회미래연구원

동인명 설명

국제분업 
재편: 

기술패권주의, 
기술무역 

변화

Ÿ 국가 간 무역마찰이 기술경쟁을 넘어 패권전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분업구조 재편

Ÿ 미중 무역갈등이 여타 국가들의 국제분업구조에도 악영향

Ÿ 인공지능, 로봇 기술에 의하여 지능화, 자동화가 전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제품혁신, 
생산프로세스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조직혁신 등에 의해 기업의 운명이 바뀜

Ÿ 디지털 기술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국제경쟁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음

Ÿ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국제분업 구조가 재편되고 선진국의 첨단 제조업
이 발전함으로써 기술무역이 증가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기술패권주의
는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을 위협함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Ÿ 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려면 창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교육혁신 필요

Ÿ 한국 교육시스템이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느냐가 시대변화에 맞는 인적자본을 확보
하는 데 핵심 변수 

Ÿ 기술-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는 창의적인 인재 교육시스템이 필요

Ÿ 지능화와 자동화 때문에 일의 성격이 변하고 고용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이 변하기 때
문에 지속적인 고용과 성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훈련 제공 필요

Ÿ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뒤
처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가경쟁력도 도태되게 됨

Ÿ 급격한 기술-사회-문화-정치적 변화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함 

혁신주체 간 
협력: 

대기업-중소
기업 협력, 
공유경제

Ÿ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하여 혁신을 주도해야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

Ÿ 혁신주체 간 협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협력에 힘입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 높아짐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사회적 불평
등을 야기하며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고착화 됨 

Ÿ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 감소와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생산성 
감소는 한국의 대기업 위주 제조업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에 기인한 결과이며, 대기
업의 시장지배와 대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줄이면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

Ÿ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가운데 8.5명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경제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내수시장 약화,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
불평등 악화시키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Ÿ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
켜 나가야 함

[표 2-27]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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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명 설명

기술패러다임 
변화

Ÿ 기존 ICT는 산업 발전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으
로 진화하면서 산업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 초래 

Ÿ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의 파생분야 즉 인공지능, 빅데이
터, 로봇,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의료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패러다임의 전환임

Ÿ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보조적인 생산성 향상도구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상
품과 서비스, 공정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Ÿ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생산성 혁신은 인간의 인지, 판
단까지 대체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 패러다임 변화가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전환: 
국제합의, 
탄소경제, 
신에너지 

확산

Ÿ 친환경에너지로 글로벌 경제시스템이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가능 

Ÿ 탄소 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점진적으로 탈피 

Ÿ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환경친화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이 창출되고 신규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Ÿ 기후변화의 국제규범 변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신에너지 도입 등은 경제성장을 추
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기인함

Ÿ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소형원자로, 핵융합에너지 등은 미래 대안에너지로 부상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이끌 것임

수요변화

Ÿ 소비자들이 개인의 소비활동에 주관적, 사회적 의미를 투시하면서 시장 트렌드 변화

Ÿ 웰빙 및 감성 중심 소비패턴의 대중화 

Ÿ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웰빙과 행복을 추구하고, 감성적이며, 스마트화하고 있으며, 
도시화와 개인화는 공유경제의 확대 등 소비와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것임

Ÿ 소득증가와 수명연장으로 웰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보다 질을 중시하
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하는 감성시대에는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다양한 목
적의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Ÿ 여가시간의 증가로 취미생활을 전문화 할 수 있는 서비스업과 이에 부가적으로 출현
하는 제품 및 서비스, 공간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음

Ÿ 미래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산과 서비스를 더 많이 공유할 것이고, 
소유권보다는 접속료 지불에 익숙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소비 모델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것임

Ÿ 기술은 거래 비용을 줄여, 자산을 구매하고 공유하는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참여자들
의 시장 참여를 가능케 하며, 디지털 기술과 기술혁신은 온라인 판매와 거래를 촉진
하고, 데이터를 통제하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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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한가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

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국

제분업재편은 창의적 인재교육과 기술패러다임 변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결과 혁신주체 간 협업, 에너지 전환, 수요변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되었다. 각 동인 간에 상충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국제분업 

재편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혁신주체 간 

협력
기술패러다임 

변화
에너지 전환 수요변화

국제분업 
재편

X

국제분업 재편 
→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 : 
생산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기술 체제 
변하면서 이에 
필요한 STEM 

인재 교육 
필요성 증가

국제분업 재편 
→혁신주체 간 
협력 (+/-) : 

전략 기술 
분야는 국지화 

협력, 첨단 
기술 분야는 
글로벌 협력 

형태로 
복잡하게 전개

(+) : 
국제분업재편

은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줌.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X X

(+) : 창의적 
인재 교육은 
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는 효과 

있음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 

기술 
패러다임 
변화 (+)

　

혁신주체 
간 협력

X X X

(+) : 
혁신주체 간 

협력은 
기술패러다임 
변화를 촉진

(+) : 
혁신주체 간 

협력은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 

영향

[표 2-28]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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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가능성을 질적 변화를 기준으로 

3개(BAU, Collapse, Transformative)의 세부 시나리오로 전망하여 보았다. 우선 외

생변수인 기술패권주의에 따른 국제분업구조의 재편과 기술패러다임 변화추세는 방향

성이 결정되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기준 시나리오인 현재경제의 고착 

시나리오(BAU)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되며 인재교육 시스템도 진전

속도에 맞추어 개선되는 상황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의 비교우위가 유지되면서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대다수 향후 2050

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한 사실에 근거하여, 경제의 지속성장(Continued Growth)은 

기준 시나리오와 차별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경제파국(Collapse) 시나리오는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실패하면서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 조건에

서는 내수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정체로 성장이 정체될 뿐 아니라 자원 및 역량 배분이 

불균등한 상태로 고착화될 것이다.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혁신역량을 육성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이 조기에 성숙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생산성 주도형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분
국제분업 

재편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혁신주체 간 

협력
기술패러다임 

변화
에너지 전환 수요변화

기술 
패러다임 

변화
X X X X

(+) : 
기술패러다임 
변화는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 

요인 

(+) : 
기술패러다임 

변화는 
수요변화에 

긍정적 

에너지전환 X X X X X

(+) : 
에너지전환은 
삶의 패턴을 

바꾸는 
수요변화를 촉진

수요변화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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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우위 유지
내수, 글로벌 수요정체로 

인한 하락
탈성장 경제시스템

국제분업 재편: 
기술패권주의, 
기술무역 변화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비교 우위 

유지

내수 및 전 세계적인 
수요정체로 한국의 

성장정체

탈성장 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수용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학교과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와 

패러다임에 완만하게 
바뀌어감 

공교육 시스템의 후퇴 및 
대안교육 부상 

로봇-인공지능-인간의 
협업체계에 대한 인생 
전주기 교육 공고화

혁신주체 간 협력: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공유경제

협력과 공정경쟁이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짐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심화 및 
종속화가 심화됨

공정경쟁과 협력 체계가 
공공화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격차는 심화

기술패러다임 변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됨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은 
일부 소수의 기업, 

개인에 해서만 가능해짐 

신기술의 활용과 융합을 
통해 기존 경제시스템을 

해체

에너지 전환: 
국제합의, 탄소경제, 

신에너지 확산

탈화석연료 경제시스템 
추구

신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의한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음 

탈화석연료 경제시스템 
세계적 수용

수요변화
웰빙과 감성소비, 공유소비 
등이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완만한 속도로 변화됨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및 
구매력 감소

신기술 발전과 활용으로 
1:1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가능

[표 2-29]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현재 경제의 고착: 생산성 비교우위 유지

비교우위 유지 시나리오는 생산성의 비교우위가 유지되면서 현재 경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생변수인 기술패권주의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의 

재편과 기술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성이 지속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술패러다임의 변

화가 완만하게 진행되며 인재교육 시스템도 진전속도에 맞추어 개선된다. 창의적 교육

으로 육성된 인력들 간의 협업으로 주요 혁신주체들이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이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과 같은 외부 충격에 회

복탄력성을 갖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는 유지되고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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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파국: 생산성 하락 시나리오

생산성 하락 시나리오는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실패하면서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주요 패권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수요

가 위축되며 성장이 정체된다. 아울러 신흥국의 추격에 의한 상호경합 문제(adding-up 

problem)가 발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내수가 

위축되고 산업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는 더욱 확대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역량 배분이 불균등

한 상태로 고착화되면서 경제파국(Collapse)을 맞이하는 시나리오이다. 

5) 새로운 발전 시스템: 탈성장 경제시스템 

탈성장 경제시스템 시나리오는 혁신역량을 육성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이 조기에 성숙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생산성 주도형으로 전환하면

서, 한국이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국제적인 선도국가그룹

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지속가능발전의 3대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되는 상황이다. 높은 성장률보다는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인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 자

원이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하게 배분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성

장 경제시스템을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4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90년대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구축되었던 인적

자본 확대와 소득분배라는 선순환 모델이 붕괴된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높아지는 추세

(김낙년, 2013; 윤희숙, 2014)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은 

향후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및 축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초래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발생하는 낙수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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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것(Kuznets, 1955)은 경제학에서 널리 인정되어왔던 가설이다. 

하지만 소득분포에 대한 장기간 빅데이터가 누적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자본수익률 간의 관계

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보고(Piketty and Saez, 2014)되었다. Piketty와 Saez의 

결과는 경제 불평등에 대한 기존 가설을 대체할 뿐 아니라, 향후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평균적

인 자본수익률이 대체로 4~5% 수준에 유지되어 왔고 이것이 2~3%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3% 이하의 장기적인 저성장이 

보편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향후 불평등의 확대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를 완화

하기 위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의 경제적 불평등을 논의함에 있어, 기술발전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은 기술발전과 소득불평등을 교육과 기술의 상

호작용(Goldin and Katz, 2008)으로 설명한다. 즉, 소득불평등을 기술적 변화

(technological change)가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기술(skill)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교육의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기술(skill)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인 기술변화와 교육확대의 속

도차이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Piketty와 Saez(2014)는 현대 사회

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변화요인으로 세계화, 숙련도가 요구되는 기술변화, 정보화 

기술의 부상을 지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ozzens와  Thankur가 주도하는 국제공

동연구진은 신기술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확산되는 현상을 통해 기술과 불평등간 관계

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신기술은 기술력이 우월하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에 

자산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Cozzens and Thankur, 2014)하였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과 관련한 동인은 경제력이 자

연적으로 집중되는 상황과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기작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제력이 자연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핵심기술 독점, 부의 편중, 메가시티 확대로 식

별되었다. 반면,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사회안전망은 경제력의 집중을 규제할 수 있

는 기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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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인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제력이 자연적으로 집중되는 요인과 이를 통제하는 기작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핵심기술 독점, 부의 편중, 메가시티 확대는 경제력이 자연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으로 식별되었다. Cozzens와  Thankur의 연구보고와 같이 신기술은 기술력이 우

월하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에 자산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으로 기술의 통제력이 중요해질 미래에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처럼 메가시티 확대는 자원의 활용을 지역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경제력의 지역적 차이를 확대시킬 수 있다. 부의 편중이 적절하게 통

제되지 않을 경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추세에 세습에 의한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

다. 경제력이 자연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규제하는 기작에는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사회안전망이 있고, 이렇게 확인한 주요 동인 5개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동인명 설명

핵심기술
독점

Ÿ 핵심기술을 독점한 글로벌 테크기업, 국가들의 기술패권주의는 국제무역과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경제적 불평등 촉진 가능성 존재

Ÿ 한국기업이 노력해도 글로벌 테크기업의 핵심기술 독점과 축적된 데이터를 따라잡기 힘
든 측면이 있음

Ÿ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글로벌 테크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체
제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부의 편중

Ÿ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중산층이 크게 늘고 절대빈곤이 줄어들고 있음

Ÿ 하지만 최상위 1% 부유층과 나머지 99%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멀리 벌어지는 추세

Ÿ 부의 과도한 편중은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간의 불신과 질시를 부추길 위
험이 있음

Ÿ 누진세 도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데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태

Ÿ 피게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치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부의 편중이 지속될 가능성

Ÿ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

Ÿ 특별한 정치-경제적 전환이 없는 경우 2050년대 부의 편중은 상당히 심화될 것

메가시티 
확대

Ÿ 인구 천만 명 이상의 광역도시권을 지칭하는 메가시티는 시민들의 부의 축적과 혁신, 다
양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표 2-30]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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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50 경제적 불평등 확대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

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핵심동

인인 핵심기술독점과 부의 편중은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및 사회안전망에 악영향을 

주면서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시티화는 대도시의 빈부격차를 강화해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양면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인명 설명

Ÿ 서울의 경우 인구 노령화로 인해 메가시티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음.

Ÿ 교통망과 통신기술의 발달 속에서 늙어가는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과 지방 부
동산의 가격 추세는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Ÿ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정부의 조정역량 부족과 정책실패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Ÿ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해 서구 선진국 정부가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 고
용창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에 주력. 

Ÿ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정부는 OECD 평균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
고 국민들의 신뢰와 뛰어난 정책 실행능력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

사회 
안전망

Ÿ 한국은 외형상 복지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들이 대부분 도입

Ÿ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용이 크게 떨어져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Ÿ 미래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은 예산규모와 효율 면에서 한 차원 더 발전해야 세대 간,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음

Ÿ 사회안전망은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도입
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핵심기술 

독점
부의 편중

메가시티 
확대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사회안전망

핵심기술 독점 X
(+) : 

핵심기술독점은 
부의 편중 강화

(-) : 
핵심기술독점은 
정부의 불평등 

조정에 부정적 영향

(-) : 핵심기술독점은 
사회안전망에 부정적 영향

[표 2-31]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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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2050년 미래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격차가 확대

되는 정도와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기준으로 4개(BAU, Collapse, Continued Growth, 

Transformative)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우선 현재 경제의 고착 시나리오

(Business As Usual)는 경제 불평등이 완만하게 확대되는 경우라고 가정하였다. 이것

을 기준으로, 경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경제파국(Collapse), 경

제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우를 지속성장(Continued Growth)으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소유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희석되며, 공

유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를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의 시나리오로 구분하

였다. 이런 논의에 기초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

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구분
핵심기술 

독점
부의 편중

메가시티 
확대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사회안전망

부의 편중 X X

부의 편중 → 
불평등 조정 역량 

(-) :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 사회적 
대타협 지연

　부의 편중 → 사회 안전망 
(-) : 개인주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게을러서 
가난하다 : cf. 영국 Chavs) 

확대로 사회안전망 위협 
가능성

메가시티 확대 X X X

메가시티화 →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 : 

지역 간, 개인 간 
가치 생산, 부의 

편중 강화

메가시티화 → 사회안전망 
(+) : 복지 제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가능해짐 ( 
동일 인력, 동일 서비스 

시설을 지역보다 대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X X X X
정부 불평등 조정 역량 → 

부의 세습 (- : 약화)

사회안전망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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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 불평등의 완만한 

확대
경제 불평등의 극단적 

확대 
경제 불평등의 완화 사회가치 다원화

핵심기술 
독점

대기업들의 핵심기술 
독과점 추세는 

지속됨 

핵심기술을 극소수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면서 국가경제 
불안정 심화

독과점 규제와 
특허법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독점 폐해 

완화  

특허 개방운동으로 
국민들이 핵심기술 지분 

공유를 제도화. 

부의 편중 부의 편중 지속 극단적 부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완화
협력적 공유사회와 소유의 

종말

메가시티 
확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유지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하락 

지방분권 강화와 소규모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빌리지의 등장으로 국토 

균형 발전 운 생성.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정부의 조정기능 현 
상태 유지 

정부의 조정능력 
크게 약화 

정부와 시민사회 의 
불평등 조정 역량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정부와 
시민사회 및 기업이 

협업으로 불평등 조정 
민간의 인공지능, 새로운 
종교가 사회적 불평등 

조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 

사회 
안전망

부실한 사회 안전망 
지속

노인인구 증가와 
포퓰리즘으로 
재정악화 및 

사회안전망 붕괴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유효수요 증가 
및 사회적 혁신과 

생산성 강화

국가의 본질적 역할이 
사회안전망으로 전환
정부, 사회, 기업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공동 
협력하는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표 2-32]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현대 경제의 고착: 경제 불평등의 완만한 확대

이 시나리오는 대기업들의 핵심기술 독과점 추세로 인한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

등을 정부가 개입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수도권 부동산의 하락으로 지역 간 

자산 격차가 심해지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불평등 조정기능은 그런대로 

유지되지만 서민들의 삶을 뚜렷이 향상시키기에는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못하다. 지방 

지자체의 공동화로 지방 부동산은 폭락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해서 자산격

차는 더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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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파국: 경제 불평등의 급속한 확대 

이 시나리오는 주요 핵심기술들이 국내 대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에 의해 주로 지

배되는 가운데 한국정부의 행정력과 불평등 조정능력이 한계를 보인다. 인구 초고령화

와 성장동력 고갈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지탱할 재정이 부족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수

도권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지방 자산가치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면서 지

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다. 아울러 세대 간 자산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젊은 층 과

반수는 기회만 된다면 이민을 떠나고 싶어 한다. 

５) 경제의 지속성장: 경제불평등의 완화

이 시나리오는 주요 핵심기술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면서 경제성장이 지속

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불평등 대책을 펼쳐 사회안전망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

을 거두는 시나리오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콘텐

츠와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시티가 들어선다. 그로 인해 지방 도시의 공동화가 멈추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격차도 대폭 축소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저렴한 주택 인프라

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경제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다. 

6) 새로운 발전 시스템: 사회가치 다원화

이 시나리오는 주요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권에 대한 가치가 현재 대비 희석되는 경우이다. 지분 공유화와 특허개

방, 자동화에 대한 세금부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과반수 국민들이 임금노동

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아도 기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 사회 안전망 제공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정착되었다. 국민들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공유 서비스에 

의존하고 소유보다 경험과 나눔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삶의 방식

에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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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은 90년대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인

적자본 확대와 소득분배라는 선순환 모델이 붕괴된 이후 높아진 사회격차를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사회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OECD, 

2010)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지만, 어느 정

도의 사회적 이동성이 적절한지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회적 이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 지위를 바꾸는 세대 내 이동과 부모-자녀 간에 지위가 변화하는 세대 간 이

동으로 구분된다. 최근 연구(Wilkinson and Pickett, 2009; Krugman, 2012)는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이동성 사이에 명확히 부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것은 경제적 격차가 구조적으로 사회이동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는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이동성이 떨어진 미래의 신계급사회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계층이

동속도는 OECD의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WEF의 사회이동성 지수를 기준으로 82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한

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다

는 점(통계청, 2019)에서 사회이동성 증대는 중요한 미래준비 과제이다.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계층은 통상 출신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지만, 교육은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출신과 최고 수준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Sullivan, Parson, Green, Wiggins, and Ploubis 2018)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세대 내 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에 교육시스템이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기제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2000년

대 이후 경제수준, 사설학원 수(선행학습 등), 서울대 합격확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김세직, 2014)고 보고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 및 입시 제도에서 뛰어난 

인재를 변별하여 생산성이 높은 곳에 연결시켜주는 자원 배분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 결과는 교육의 공정경쟁 강화가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률 제고 차원에서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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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과 관련한 동인은 경제적 불평등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부의 세습과 지역격차는 세대 간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인에 해당한다. 한편 격차로 인한 갈등완화에 기여하는 동인 중 

사회안전망은 제도 측면의 요인이다. 그 외로 다원화와 민주화는 구성원들의 사회참여

와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격차로 인한 갈등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주요 동인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앞에서 언

급한 것과 같이 세대 간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격차로 인한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의 세습은 세대 간 이동성에 직접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 지역격차는 부의 세습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경제력의 차이로 인

해 제공되는 교육 및 경제 인프라 여건에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격차를 완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한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격차로 인한 갈등완화에 기여한다. 끝으로 다원화와 민주화는 소외된 계층의 정치참여

를 통하여 사회이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분화시켜주면서 격차로 인한 갈등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요 동

인 4개를 정리하여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동인명 설명

지역격차: 
교육, 경제 

인프라 
차이

Ÿ 서울과 지방 간, 서울경기권과 지방의 격차는 인구유입, 교육, 경제인프라에서 더욱 벌
어진 가능성 존재 

Ÿ 수도권 거주여부가 사회적 신분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Ÿ 원격근무, 원격진료 및 원격교육과 스마트도시의 지방화로 탈 대도시화의 가능성 존재

Ÿ 특히 기후변화로 탈 대도시의 가능성도 존재

부의 세습
(세대 간 

부의 격차)

Ÿ 중산층 이하 노인들은 고령화로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이 줄기 때문에 예전보다 세대 
간 부의 세습이 어려워질 전망

Ÿ 상류층 노인들은 일찍부터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향 존재

Ÿ 이로 인해 상속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탈세를 위한 국외이주 경향 증가

[표 2-33] 주요 동인 및 설명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154   국회미래연구원

나. 2050 사회 이동성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핵심동인인 

지역격차와 부의 세습은 사회안전망과 상충할 뿐 아니라, 다원화와 민주화에도 상충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의 세습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나, 사회안전망은 다원화와 민

주화를 촉진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인명 설명

Ÿ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경제활동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젊은 층의 사회진입에 
불리한 경제 환경 고착화  

사회안전망
: 복지제도

Ÿ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을 제때 갖추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통합성은 심
각한 위기에 처하고 사회 이동성도 저하될 것 

Ÿ 사회안전망 저하로 사회 불안 점증 가능성 

다원화와 
민주화

Ÿ 다원화와 민주화는 다양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이동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

Ÿ 하나의 가치기준이 아니라 다원화된 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사회이동성이 높아지고 한국사회의 통합에 큰 기여를 할 것 

구분
지역
격차

부의 세습/
세대 간 부의 격차

사회안전망 다원화와 민주화

지역격차 X

부의 세습 → 
지역격차 (+)

부의 세습은 지역격차 
확대

사회안전망 → 
지역격차 (-) : 

지역격차는 
사회안전망이 

발달할수록 감소

다원화와 민주화 → 지역격차 (-) 
지역격차는 사회 전반의 

다원화와 민주화추세로 감소 

부의 세습 X X

사회안전망 → 
지역격차 (-) : 부의 
세습은 사회안전망이 

발달할수록 감소

　다원화와 민주화 → 부의 세습 
(- : 축소) 사회분위기가 다원화 
민주화되면 부의 세습 억제하는 

효과 

[표 2-34]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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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 한국 2050 사회이동성 세부시나리오를 사회 이동성 

변화를 기준으로 3개(BAU, Collapse, Continued Growth)로 전망하여 보았다. 우선 

현재 경제의 고착(Business As Usual)은 사회이동성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는 시나리오를 경제파국(Collapse), 사

회이동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지속성장(Continued Growth)으로 구분하였다. 본 질문에 

대한 시나리오 중 새로운 발전시스템(Transformation)은 지속성장과 실질적으로 차이

가 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런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이동성은 증대

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구분 이동성 유지 이동성 하락 이동성 증가

지역격차
(교육, 경제 
인프라 차이)

서울-수도권, 서울/수도권-지방 
간 교육 및 경제인프라 격차 

유지 

서울/수도권-지방 간 교육 
및 경제인프라 양극화 

심화 

균형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가 감소되고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 

부의 세습
(세대 간 부의 

격차)

연봉,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격차로 부의 세습이 완만하게 

증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완화

사회안전망 
(복지제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

정부의 복지제도와 
사회경제적 격차와의 괴리 

심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제도로 사회안전망 

강화

다원화와 
민주화

다원화, 민주화로  평등주의가 
확산되나, 개인 간의 욕구와 

가치의 충돌로 공동체 문제 발생 

개인주의와 평등주의가 
심화되어 사회갈등 심화

다원화, 민주화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결합되어 
공동체 내 갈등 해결 

[표 2-35]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구분
지역
격차

부의 세습/
세대 간 부의 격차

사회안전망 다원화와 민주화

사회안전망 X X X
사회안전망 → 다원화와 민주화

(+):사회안전망은 다원화와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

다원화와 민주화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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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경제의 고착: 사회이동성 유지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과 인프라, 교육격차가 더 큰 규모의 자산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불평등 개선 노력이 실효를 거

둬 사회이동성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간 경제 및 

교육, 문화 등의 계층적 서열, 인프라 격차는 2050년에도 유지된다. 하지만 인구 감소

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지방과 자산격차가 일정 수준에

서 유지된다. 부의 세습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해 높아진 정치

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성과를 거둔다. 사회적 가치의 다원화

에 따른 개인과 집단 간 욕구 충돌로 공동체 문제가 발생한다.

4) 경제파국: 사회이동성 하락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이동성이 계속해

서 하락하는 시나리오이다. 수도권은 여전히 지방에서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가 꾸준하게 개선될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수도권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간의 계급의식으로 굳어

진다. 상류층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세습이 일반화되면서, 계층이동 측면에서 순기능을 

담당하였던 교육의 역할은 오래전에 상실되었다. 기존 기업들의 각종 불공정 관행이 지

속되고, 교육이 자원 배분 역할에 실패하면서, 경제의 역동성, 사회이동성이 지속적으

로 하락한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기초 생활은 지원하지만, 벌어진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와 영향력 차이로 자원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정부

의 통제선상을 넘은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5) 경제의 지속성장: 사회이동성 증가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 간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이동성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토균형 발전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스마트시티 건설이 

성과를 거두면서, 사회이동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적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력을 갖춘 노

년층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방도시 스마트시티로 이주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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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자산격차는 감소한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으로 교육공정

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이동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역량이 

향상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그 결과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성공한 벤처

기업이 늘어나면서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 환경이 정착된다. 정부

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방정부의 권한 증대로 지방정부가 과감히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지원책을 펼침으로써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한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 축소는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킨다. 정부의 성숙된 복지제도 등으로 강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성장과 복지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며 사회이동성을 촉진시킨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구

성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다원화와 민주화와 결합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성숙된 구성원들의 의식수

준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기반 시스템으로 인해 공동체 내 갈등을 해결하는 체계가 마련

되며, 사회갈등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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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옷, 음식,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다. 의식주 영역의 기본적인 미래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어

떻게 살고 있을까?’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의식주를 통해 ‘우리가 어

떻게 살 것인가?’이다. UN은 미래사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제시하였다(UN, 2015).

[그림 2-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UN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17개의 목표는 <그림 2-7>과 같이 

빈곤퇴치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발전 영역(1~6)’,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성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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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환경보전 영역(7,12~15)’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16~17번 목표는 상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법이다. 

UN은 이러한 SDGs 달성을 위해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당 

국가 또는 기관의 인류 삶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SDGs는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연구진은 SDGs를 기반으로 <표 2-36>에 정리된 바와 같이 5개의 미래질문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자문위원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각각의 질문에 대한 핵심동인을 5

개로 선정하여 <표 2-37>로 제시하였다. 각 질문별 핵심동인에 따른 미래전개 가능성

을 세부 미래질문별 시나리오로 구분한 다음, 의식주 영역의 4가지 미래시나리오를 위

한 구성요소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의식주 영역에서 제시될 4가지 미래시나리오는 본 

영역을 구성하는 5개 질문별로 도출되는 서로 다른 세부 미래질문별 시나리오 사이의 

조합에 의하여 표현된다.

미래질문 내용 SDGs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Ÿ 여가시간, 수면시간은 지금보다 길어지고 질이 
높아질까?

Ÿ 다양한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될까?

1(빈곤 퇴치)
3(건강과 웰빙)
4(양질의 교육)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Ÿ 지금의 에너지/물질 소비패턴이 어떻게 달라질까?

Ÿ 화석연료 경제기반 소비양식에서 벗어날까?

Ÿ 플라스틱 등의 편의성 집착에서 보다 성숙한 
소비사회로 이동할 수 있을까?

1(빈곤 퇴치)
2(기아 종식)
3(건강과 웰빙)
4(양질의 교육)
6(깨끗한 물과 위생)
7(청정에너지)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기후변화와 대응)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할까?

Ÿ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Ÿ 미세먼지는 줄어들 수 있을까?

Ÿ 기후온난화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을까?

Ÿ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가 
일반화될까?

6(깨끗한 물과 위생)
7(청정에너지)
9(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4(해양생태계 보존)
15(육상생태계 보호)

[표 2-3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6-17번 제외)와 미래질문과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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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내용 SDGs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Ÿ 실내외 주거환경, 교통여건은 지금보다 편리해질까?

Ÿ 교통과 무선통신 인프라는 더 좋아질까?

Ÿ 지방도시와 대도시와 동일한 사회 인프라가 
제공될까?

3(건강과 웰빙)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5(육상생태계 보호)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

Ÿ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가 될까?

Ÿ 부의 불평등 완화 등으로 사회적 불안요소가 
줄어들까?

Ÿ ICT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1(빈곤 퇴치)
5(성평등)
9(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0(불평등 감소)
13(기후변화와 대응)

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

Ÿ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 소프트웨
어 및 디바이스 모듈의 기술적 발전과 인간 친화적 제품의 출
현이 관건

Ÿ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연결과 효율적인 사용 기술은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VR/가상공간 발달

Ÿ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사이버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

Ÿ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한 교육, 훈련, 업무, Virtual Presence,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 등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결합

재택근무 확대

Ÿ 인터넷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재택근무는 더욱 활성화 

Ÿ 재택근무는 ‘유연근무(flexible working)'과 결합함으로써 다양
한 근로형태 생성

Ÿ 재택근무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식사회로의 전환, 관련 기술 인
프라의 성숙, 법제도의 보완 및 회사 내 조직문화의 변화를 전
제로 단계적 변화 진행

일자리 변화

Ÿ 자동화 기기의 급속한 발전, 인공지능과 기계의 지능화, 3D 프
린팅 기술의 발전, 급속한 고령화는 일자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

Ÿ 일자리 변화는 노동시간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며 임금과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표 2-37] 의식주 영역 미래질문별 핵심동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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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보편적 
기본소득(UBI) 

사회

Ÿ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
Ÿ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최
소한의 국민 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공유경제 확산
Ÿ 공유경제의 확산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며 

소비자는 소유보다 사용에 주목
Ÿ 공유경제의 진행에 따라 한국사회의 소비패턴 변화 가능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Ÿ 인류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
Ÿ 1인 가구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편리성을 갖추었으나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제품의 소비하는 경향도 존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Ÿ 인구구조는 메가 트렌드로 1세대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 현
재 한국의 인구동향을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Ÿ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 및 소비인구 감소 예상

3D 프린팅 
제조혁신

Ÿ 3D 프린팅 생산방식은 인체 친화적 소재개발이 관건이며 이를 
소비자가 채택해 주는 것에 의존할 것

Ÿ 3D 프린팅의 핵심 소재인 금속, 세라믹, 폴리머 기술의 발전에 
크게 좌우될 것

건강한 식생활 
추구

Ÿ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의료기술과 보건
위생의 개선으로 점진적으로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이 연장

Ÿ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동시에 의
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할까?

기후변화(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Ÿ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는 2050년 이후까지 지
속적으로 발생

Ÿ 기후변화로 인해 거주지의 변화가 올 것

대기오염: 미세먼지
Ÿ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Ÿ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험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수질·토양 환경 
오염

Ÿ 환경규제 강화로 수질 및 토양오염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
성 높음

Ÿ 부품소재 산업의 내수화로 인해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국내에 
일정수준 유지되며 이로 인한 수질과 토양오염의 위험은 존재

주거지 녹지면적
Ÿ 주거지 녹지면적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
Ÿ 경제불황 등으로 정부에 재정여력이 없는 경우 주거지 녹지면

적 성장세가 저하될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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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신종바이러스, 

병충해

Ÿ 기후변화에 따라 신종 질병이 지속적으로 등장

Ÿ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슈퍼 박테리아도 지속적으로 한국사회를 
괴롭힐 것임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스마트시티 활성화

Ÿ DNA(Data, Network, AI)로 불리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통한 신융합산업이 발굴로 스마트시티 중요 

Ÿ 빈부 양극화로 인해 스마트시티는 부자만을 위한 거주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심화

첨단교통수단 발달

Ÿ 자율자동차, 고속철도, 해저 터널 등 다양한 첨단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정주여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남

Ÿ 자율자동차의 보편화로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자동차 개념이 
바뀔 것이며, 고속철도, 해저 터널 등의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
해 공간적 제약을 넘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Ÿ 1인가구 증가, 최고령 사회 진입 등 인구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Ÿ 저출산과 고령화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대 간 일자리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함 

 광역화 및 
지방분화

Ÿ 도시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도시와 지
방과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Ÿ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의 정책적 조치들
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방분산 정책
을 실행함 

로봇/IoT/AI 활용

Ÿ AI, IoT, Big Data, 로봇 등의 활용도가 극대화됨에 따라 우리
의 삶 전반에 적용됨 

Ÿ 로봇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

강력범죄, 
혐오범죄, 테러

Ÿ 탈인간화, 물질만능주의, 기술주의의 신봉으로 인해 다양한 범
죄 발생 가능성 높음

Ÿ 빈부격차, 종교갈등, 세대 갈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연쇄살인
범, 무차별 총기사건 등의 강력범죄 빈번

Ÿ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범죄가 발생할 가능
성 높음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Ÿ 스마트홈, 스마트펌, 스마트시티 등 ICT 기술과 결합된 혁신기
술들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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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맞춤형 제품･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고 있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은 헬스케어, 엔터테인먼

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은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

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AI, IoT 및 지능형 사물의 출현으로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유출, 기존 산업 몰락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최문정, 

2019). <뉴사이언티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로봇과 AI의 발전으로 인해 2017-2037

년 간 약 73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7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한겨레, 2018). ‘기술의 기하급수적 진보’, ‘융복합과 불확실성 증

가’, ‘탈경제화와 초연결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미래 삶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

상된다(최연구, 2018).

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Ÿ 디지털 사회의 변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문제 등의 
위험 이슈들이 대두됨 

경제저성장

Ÿ 국가의 부는 커졌으나, 개인의 부는 그다지 상승되지 않았으
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

Ÿ 수요 부족 및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는 경제 불황 상황이 도래함

기후변화(자연재난/
사회재난 

빈도/강도)

Ÿ 지구온난화, 범국가적 온실가스 규제 강화, 에너지·자원 부족 
심화로 인해 다양한 환경기후 문제가 발생

Ÿ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태풍, 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재해의 발
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위험요소가 증대

외국인/난민 유입

Ÿ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젊은 노동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외국인 이민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될 것임 

Ÿ 외국인 유입 및 다문화 가족들의 숫자의 증대로 말미암아, 다
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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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삶의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여유로운 삶

을 영위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

다. 과학기술의 출현과 발전 속도, 사회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우리 

삶의 모습과 사회변화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여유롭고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수면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지고 질

이 높아질까?’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가. 주요 동인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 가능성 측면에서 크게 식별될 수 있다. 과학기

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보다 여유롭고 생활패턴을 급격히 바꿀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의 발전’은 증강인간, 고령자 활동의 

증가와 다양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장 형성 등을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VR, AR, 

MR 기술’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결합함으로써 여가활동의 변화와 신산업 창출로 이

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지능화는 미래사회 일자리

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유연 근무제의 확산, 긱경제(Gig economy)의 

활성화, 플랫폼 산업으로의 급격한 이행 등 사회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의 불

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UBI, 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어 주요 동인으로 식별되었다.

동인명 설명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

Ÿ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 소프트웨어 및 디바이스 모
듈의 기술적 발전과 인간 친화적 제품의 출현이 관건

Ÿ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연결과 효율적인 사용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 
차지 

[표 2-38]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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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유로운 삶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 전개

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시나리오별 상충성을 분석하여 <표 2-39>에 요약하였다. 스마

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과 VR/가상공간 발달은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확대, 일자리 변화,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

된다. 종합해보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발전과 VR/가상공간 발달이 최초 원

인이며,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는 최종 결과 요인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동인 간 피드

백 고리는 보이지 않으며, 일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인명 설명

VR/가상공간 
발달

Ÿ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한 교육, 훈련, 업무, Virtual Presence,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 등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사이버 산업을 창출

Ÿ 가상현실 사용이 늘어나면서 양화된 자아(quantified self)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
되며 정밀의료 등의 기반 인프라를 제공

재택근무 확대

Ÿ 인터넷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재택근무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유연근무
(flexible working)'와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근로형태가 만들어질 것임

Ÿ 재택근무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식사회로의 전환, 관련 기술 인프라의 성숙, 법제
도의 보완 및 회사 내 조직문화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단계적으로 이러한 변화
가 진행될 것임

일자리 변화

Ÿ 자동화 기기의 급격한 발전, 인공지능과 기계의 지능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급속한 고령화는 일자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

Ÿ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변화가 크게 발생하며, 일자
리 순증 및 순감 여부는 불확실함

Ÿ 일자리 변화는 노동시간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며 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

보편적 
기본소득(UBI) 

사회

Ÿ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전
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핀란드에서 사회실험 수행

Ÿ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최소한의 국민 복지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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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 
VR/가상공간 발달 재택근무 확대 일자리 변화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

X

SWD 기술 발전 
(+) <-> 가상공간 

기술 발달(+): 
SWD 기술의 

발전과 VR, AR 
등 가상공간 

기술의 융합이 
늘어나 상호 발전

SWD 기술 
발전 → 
재택근무 
확대(+) : 

SWD를 활용한 
재택근무 증가

SWD 기술 
발전 → 일자리 
변화(+) SWD 

기술발전과 
자동화는 인간의 

일자리 감소 
유발

SWD 기술 발전 
→ 기본소득(+) : 
SWD와 자동화 

기기의 세금 
부과로 기본소득 
지급 재원 확보

VR / 
가상공간 

발달
X X

VR 기술 발달  
→ 재택근무 
확대 (+) VR 

기술은 Virtual 
Presence 

기술을 
성숙하게 하여 
원격지에서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택근무 확대

VR 기술 발달 
→ 일자리 

변화(+) VR 
기술의 발전은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증대

VR 기술 발달 → 
보편적 기본소득 
(+) 가상현실의 
발달은 기본소득 

세원 증대

재택근무 
확대

X X X

재택근무 확대 
→ 일자리 
변화(+) 

재택근무의 
확대는 일자리 
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옴

재택근무 확대→ 
기본소득(+) 

재택근무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저임금 
확대와 기본소득 

필요성 증대

일자리 
변화

X X X X

일자리 변화 → 
기본소득 사회(+) 
일자리 악화는 

무조건적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 
필요성 증대　

[표 2-39] 동인의 상충성 분석



∙∙∙ 제2장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제4절 의식주 영역   167

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

는 5개 동인의 상충성 분석 결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과 ‘VR/가상공간 

발달’이 최초 원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를 현재 삶 유지(BAU, Business As Usual), 삶의 피폐화

(Collapse),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및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미래시나리오는 특징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의 선형적 발전과 경제 저성장 

및 초고령화로 인한 평범한 삶 영위(Business As Usual), 로봇과 자동화로 일자리 위

협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족 사회(Collapse), 웨어러블 및 가상현실 기기의 

확대와 고용률 증가로 인한 풍요로운 삶 영위(Continued Growth), 로봇과 인간 공존, 

웨어러블 기기 확대로 인한 인간 육체 한계 극복 등의 새로운 전환 사회

(Transformation)라는 별칭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구분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 
VR/가상공간 발달 재택근무 확대 일자리 변화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
X X X X X

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결사물 수)

1조2천억 개 8천억 개 2조 5천억 개 1조 5천억 개

VR/가상공간 발달
(글로벌 융합현실 시장규모)

400조원 200조원 600조원 500조원 

재택근무 확대
유연근무와 

긱경제의 확산
유연근무와 비정규 

일자리 확대
유연근무와 

긱경제의 확산
지능로봇과 협업 
및 일자리 확대

[표 2-40]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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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삶 유지: 디지털 기술의 선형적 발전과 경제저성장 및 초고령화로 인

한 평범한 삶 영위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는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

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우선 디지털 

기술이 선형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2050년에는 스마트 웨어러블과 VR/가상공간 기

술이 안정기에 진입하고 유연근무와 긱 경제가 확산된다. 하지만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구의 40% 이상을 고령자가 차지함에 따라 은퇴 나이 및 연금 개시 연령 상승 

압박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65세 은퇴가 보편화되고 연금 개시 연령도 68세로 상승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가상현실이 발전하지만 글로벌 저성

장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환경이다.

4) 삶의 피폐화: 로봇과 자동화로 일자리 위협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

만족한 사회 

삶의 피폐화(Collapse) 시나리오는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이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와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 속도가 현 수준보다 낮아 삶의 편리함과 경제 유발효과는 우

리의 기대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또한 로봇 활용과 자동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대로 유연근무 노동자 수가 증

가하고, 이는 비정규직 인력 비중의 확대로 이어져 일자리 안전성을 크게 저해한다. 아

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일자리 변화
(글로벌 산업용 로봇공급 

대수/연)
4백만  6백만 5백만 5백만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
(2050년 연금 개시 연령)

68세 68세 65세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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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초고령화 진입으로 인해 정년 연장 및 연금 개시 연장 등으로 세대 간 갈등도 확

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실업자 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사회 갈등에 대해 효

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된다.

5) 삶의 윤택함: 웨어러블, 가상현실 기기의 확대와 고용률 증가로 인한 경제력 

확보 통한 풍요로운 삶 영위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시나리오는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

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 중에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가상현실

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2050년 초고령화 진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VR/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된다. 예를 들면, 가정용 IoT와 휴대폰의 결합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제고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근무시간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의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

자가 자신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연근무 확대로 근로자

가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삶의 여유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크게 확대

된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VR/가상공간 발달과 고용률 증가로 우

리는 경제력을 확보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6) 새로운 삶 영위: 로봇과 인간 공존, 웨어러블 확대로 인한 인간 육체 한계 

극복 등의 새로운 전환 사회

새로운 삶(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가상현실이 발전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여유로운 디지털 세상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진화한 스마트혁신으로 초연결･초지능화 

사회가 되며,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융합이 심화된다. 또한 전 세계 산업용 로봇공급 

대수가 5백만 대에 이르게 되어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의 육체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의 확대와 노동 강도 약화로 이어

져 시간적 여유와 함께 여가 산업이 발전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보편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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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이 사회 전반에 도입되어 계층 간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2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해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집중해왔다. 우리

나라는 2018년 1인당 GDP 3만달러를 돌파했고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대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국내 산업생태계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일례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에 우

리나라는 총 61곳이 포함되어 있다(중앙일보, 2020).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0.3%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2018년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력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현실 속에서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2045년 ‘인공지능이 생물학적 진화를 추월

하는 순간’, 즉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

는 인간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래인구특별회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로 20년 후부터 GDP가 급감하고 지금

의 인구 감소율을 지속한다면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재앙이 온다고 전망되었다(국

회예산정책처, 2019). 

UN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

르면, 지속가능한 삶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3가지를 균형적으로 달성해야 지속가능한 삶이 영위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까지 확장이 필요하다.

가. 주요 동인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

인은 지속가능성의 3가지 축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식별될 수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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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IT 기술에 기반한 공유경제 확산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맞춤

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소비패턴의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미래의 흐름을 이끄는 메가트렌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식별되었

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7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인

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중이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삶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소득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환

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자는 인식과 편의점의 확산이 말해주

듯 편의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양립되고 있어 미래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변화시킬 

주요 요인으로 예상된다.

동인명 설명

공유경제 
확산

Ÿ 공유경제의 확산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며, 소비자는 소유보다 사
용에 주목

Ÿ 자원 절약, 환경 보전, 협력적 관계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공유경제의 진행에 따라 
한국사회의 소비패턴 변화 야기 가능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Ÿ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간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
으로 에너지 및 자원을 소비하자는 인식 제고 

Ÿ 1인 가구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편리성을 갖추었으나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도 존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Ÿ 한국은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역사시대 이래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
며, 이에 따라 생산인구 및 소비인구 감소 예상

Ÿ 인구구조는 메가 트렌드로 1세대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한국의 인구동향을 전
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3D 프린팅 
제조혁신

Ÿ 3D 프린팅은 Mass Customization을 가능하게 하고 제조업의 생산 공정과 Supply 
Chain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제품의 의미와 성격을 변혁

Ÿ 3D 프린팅 생산방식은 인체 친화적 소재개발이 관건이며, 소비자가 이에 대한 채택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음

Ÿ 더구나 환경친화적인 바이오폴리머 소재 기술, 나노소재 기술 등은 3D 프린팅 의류, 
인체 착용 제품, 몸에 지니는 물건의 발전과 시장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

[표 2-41]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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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표 2-42>에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공유경제 확산은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동인과 상호 인과적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경제는 친환경성과 사물의 소유보다 편리한 이용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

상된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건강한 식생활 추구와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에 양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는 공유경제 확산과 3D 프린

팅 제조혁신에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및 고

령화는 미래동인의 최초 원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는 최종 결

과 요인으로 될 것이다.

동인명 설명

건강한 
식생활 추구

Ÿ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점진
적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됨

Ÿ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동시에 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공유경제 

확산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3D 프린팅 제조혁신

건강한 식생활 
추구

공유경제
확산

X

공유경제 확산 (+) 
<->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 공유 
경제 확산은 친환경 

및 편의주의를 
개선시켜줄 것이며, 
반대로 환경친화도 

및 편의주의로 
인해 공유경제의 

확산

X X X

[표 2-42]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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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

향을 주는 5개 동인의 상충성 분석 결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최초 원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

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를 현재 삶 유지(BAU, Business As Usual), 삶의 피폐화

(Collapse),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및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미래시나리오는 특징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성과 편의성이 절충된 사회, 자동

화 및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사회(Business As Usual), 과소비, 과도한 친환경 

고집, 공유경제의 정체로 인한 비효율적 사회(Collapse), 공유경제 실현 및 과학기술 

구분
공유경제 

확산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3D 프린팅 제조혁신

건강한 식생활 
추구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X X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고령화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려는 동인이 
발생하고, 그것은 
다시 환경친화도를 

추구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 <->  

3D프린팅 제조혁신 (+)  
환경친화도 고려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3D프린팅 

제조혁신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여 
편의성 제고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 <- 건강한 
식생활 추구

건강한 
식생활의 

추구를 위해 
사람들은 

환경친화도를 
추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X X X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건강한 식생활 추구 (+)  

고령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

X

3D 프린팅 
제조혁신

X X X X 　X

건강한 
식생활 추구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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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건설적이고 창조적 사회(Continued Growth), 친환경 및 개인 맞춤형의 새

로운 경제체제 실현(Transformation)라는 별칭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시나

리오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공유경제 확산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 해소 
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 
효율적 소비패턴으로 

환경 개선
협력적 공유사회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성숙한 소비자 
인식 형성 

보건위생환경 악화 및 
식품 가격 상승

환경친화적이며, 
편리성을 갖춘 소비

식품 및 자원의 
새로운 기술 등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구문제 극복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매우 어려움

교육의 질적 혁신으로 
인구문제 극복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유지

3D 프린팅 
제조혁신

(소규모 다품종)

개인별 맞춤형 
제품 사용 

대량생산체계의 붕괴로 
대량 실업

프로슈머 사회 실현
개인별 맞춤형 

제품 사용

건강한 식생활 
추구

농업 및 수산 양식 
기술의 발달

환경오염으로 인한 
양질의 식량 확보 불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사회

글로벌 식량 문제 
해결

[표 2-43]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현재 삶 유지: 환경 친화 및 편의성이 절충된 사회, 자동화 및 3D 프린팅으

로 개인맞춤형 사회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

다. 메가트렌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유경제를 적극 도입하

고, 특히 환경과 편리성이 모두 고려된 공유경제 추진으로 3D 프린팅 제조혁신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된다. 게다가 건강한 식생활 추구를 위해 농

업 및 수산양식 기술에 기반한 식재료 및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해진다. 한편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및 생산인구 감소 등의 위기들은 보완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두드러지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와 편의성이 절충된 소비패턴이 이루

어지고, 자동화 및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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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피폐화: 과소비, 과도한 친환경 고집, 공유경제의 정체로 인한 비효율

적 사회

삶의 피폐화(Collapse) 시나리오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

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이다. 우선 공유경제가 이해

관계자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 게다가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의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아울러 과도한 편의주의 및 과소비로 인해 보건위생이 악화되고 에너

지자원의 소비도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5) 삶의 윤택함: 공유경제 실현,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건설적이고 창

조적 사회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시나리오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 중에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다양한 과학기

술의 발전으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타협과 제도개선으로 자본, 승차,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이로 인해 금융의 효

율적 분배와 활용이 실현된다. 더불어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새로운 삶

의 방식이 일어나고,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 제품･서비스가 제공

됨에 따라 환경오염도 크게 개선된다. 메가트렌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도 불

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실현으로 세대적 갈등은 줄어들고,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져 소비자가 직접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프

로슈머 사회가 실현된다.

6) 새로운 삶 영위: 친환경적이고 개인맞춤형의 새로운 경제체제 실현

새로운 삶(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동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친환경적이고 개인맞춤형의 

새로운 경제체제가 실현되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메가트렌드인 인구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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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해결책으로 공유경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최

소화되고 협력적 공유사회로 전환된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편의성이 높아진 공장형 농

업과 식품가공 기술, 무한 청정에너지 기술 등이 상용화되어 건강하고 경제적인 식생활

이 자리 잡고, 글로벌 식량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혁신과 3D 

프린팅 기술이 안정적으로 구현되어 개인별 맞춤형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보편화된다.

3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준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연계를 변화시키고, 그 자연

계에 가해진 변화는 다시 인간 생활에 되돌아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

경오염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다. 환경오염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발생되는 문제로, 자연환경이 자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 발생된다. 좀 더 편리하고 보다 빠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 증가 및 산림벌채 

등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글로

벌 환경이슈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50년 기온은 3.2도 증가, 강수량은 16% 

증가, 해수면은 평균 27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행정안전부, 2018). 게다가 기후

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일수가 증가할수록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유입될 확

률이 높아진다. 국제사회는 인류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산업

화 전 수준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IPCC, 2018). 신종 감염병 또한 최근 들어 유례없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화, 

여행･교역의 증가, 생태환경 파괴 등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변화가 주요 요인이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등 조절 능력에 한계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

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이슈를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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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인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을 식별하

기 위해 ‘지금의 자연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연환경 요소인 대기(미세먼지),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이 심화되어 인간의 쾌적한 

삶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메가트렌드인 기후변화(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는 상기 미래질문의 주요 동인으로 전염병·신종바이러스·병충해, 주거지 녹지

면적 등을 변화시킬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동인명 설명

기후변화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Ÿ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205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인간의 
주거지 변화에도 영향을 미침

Ÿ 기후변화는 농･어업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우리나라 먹거리에도 변화 
야기

대기오염 (미세먼지)

Ÿ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요인의 비중도 점
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Ÿ 성장 중독에 빠진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의 유효성 여부는 불확실

Ÿ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수질·토양오염

Ÿ 환경규제의 강화로 수질 및 토양오염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높음

Ÿ 다만 부품･소재 산업의 내수화로 인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기업이 국내에 일
정수준 유지되며 이로 인해 수질･토양오염의 위험 존재

주거지 녹지면적

Ÿ 주거지 녹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Ÿ 경제불황 등으로 정부에 재정여력이 없는 경우 주거지 녹지면적 성장세가 저
하될 위험 존재

Ÿ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으나, 주택공급을 위해 녹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존재

전염병, 
신종바이러스, 병충해

Ÿ 기후변화로 인해 신종 질병이 지속적으로 등장

Ÿ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슈퍼 박테리아도 한국사회를 괴롭힐 것임

[표 2-44]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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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는 미래질문의 세부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동

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표 2-45>에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기후변화는 대기

(미세먼지) 오염, 수질･토양오염, 전염병･신종 바이러스･병충해에 양의 영향을 주며, 주

거지 녹지면적에는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미세먼지) 오염은 수질･
토양오염, 전염병･신종 바이러스･병충해에 양의 영향을 주는 반면, 주거지 녹지면적에

는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후변화는 최초 원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염

병･신종 바이러스･병충해는 최종 결과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피드백 고리

는 보이지 않으며, 인과관계는 일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기후변화(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대기오염
( 미세먼지)

수질·토양오염 주거지 녹지면적
전염병·신종

바이러스·병충해

기후변화: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X

기후변화 
→ 

대기오염(+) 
대기정체로 
미세먼지 

극심

기후변화 → 
수질･ 

토양오염(+) 
폭염, 해수면 

상승은 수질･수량 
악화 및 

표층토양수분 
감소

기후변화 → 주거지 
녹지면적(-) 

폭염 및 홍수 등으로 
생태 및 

주거녹지면적은 점차 
감소

기후변화 →신 
종바이러스(+) 
기온상승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말라리아 등 

아열대성 질병 
증가

대기오염: 
미세먼지

X X

대기오염 → 
수질오염(+) 

화학물질 배출에 
의한 대기오염 

고농도는 
장기적으로 

수질오염을 심화

대기오염 → 주거지 
녹지면적(-) 

미세먼지 급증은 
야외생활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쾌적하고 
넒은 주거녹지 공간 

선택 불허

미세먼지 → 
전염병･병충해(+) 
미세먼지 증가로 

병충해나 
전염병이 
확산되어 

사망자가 증기ㅏ

[표 2-45]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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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5

개 동인의 상충성 분석 결과 ‘기후변화’가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동인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를 현재 삶 유지(BAU, Business As Usual), 삶의 피폐화(Collapse), 삶의 윤

택함(Continued Growth) 및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미래시나리오는 특징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의 현 상태 유지만으로도 쾌적하지 

않은 사회(Business As Usual), 자연환경의 상태 악화로 인한 오염사회(Collapse), 자

연환경의 상태 호전으로 인한 에코사회(Continued Growth), 자연친화적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를 통한 쾌적한 생태계 사회(Transformation)라는 별칭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후변화(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대기오염
( 미세먼지)

수질·토양오염 주거지 녹지면적
전염병·신종

바이러스·병충해

수질·토양 
환경오염

X X X

수질･토양오염 → 
주거지 녹지면적(-) 
신종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수질･토양 
오염은 건강한 

주거녹지생활 선택 
자체를 어렵게 함

수질･토양오염 →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수질악화 및 

토양오염은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의 
창궐로 직결

주거지 녹지 
면적

X X X X

주거지 녹지면적 
→병충해(-) 
생태계와 

주거녹지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염병 발병 약화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병충해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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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기후변화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상당한 실현 

(RCP4.5경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패로, 평균기온이 

회복 불가능 상태까지 
상승 

(RCP8.5경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온난화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균기온 

상승 (RCP2.6경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체에너지 

사용

대기오염 
(미세먼지)

고동도 미세먼지 시 
국외영향이 70%까지 

상승하므로, 국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더라도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에너지 수요의 완만한 
감소,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탄소 잠김 
(carbon lock-in) 

효과의 지속,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여도 

마비로 인해 미세먼지 
증가

에너지 수요 획기적 감소, 
재생에너지로 일부 수요 

감당, 일부 불가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탄소흡수로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zero에 도달하여 미세먼지 
감소.

신기술 개발과 
대체에너지 
등장으로 

대기오염에 
적극적 대응 

가능

수질･토양
오염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강한 규제수준이 

유지되며, 점진적으로 
수질을 복원하여 강과 

하천의 자연성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친수활동이 증가됨 

수질의 지속적 악화를 
복구시킬 만한 

과학기술의 부족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기능이 저하되어 

국민위생 및 삶의 질이 
저하됨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고도화된 수처리 기술 
활용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품질이 전폭적으로 
개선되고, 상수도가 먹는 
샘물을 대체할 정도로 

인식이 개선됨

수질･토양오염
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양식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생활양식 추구

주거녹지 
면적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적정기반 

시설도입으로 
도시화는 현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녹지 
상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도시중심부에 초고층 
빌딩을 밀집시켜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도 주변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압축도시 형태가 

나타나며, 주거녹지의 
확대는 거의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자율주행 자동차의 양산으로 
교외거주가 자유로워 도시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도시외곽지대를 
거주지로 선호하여, 

친환경적인 주거양식이 
확대되어 주거녹지면적은 

늘어날 전망임 

단독주택의 
인기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편화로 
새로운 

주거문화 형성

[표 2-46]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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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삶 유지: 자연환경의 현 상태 유지만으로도 쾌적하지 않은 사회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는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

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현 상태 

유지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환경과 에너지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래동인 중 기후변화가 

절대적인 외생변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로 최

소한 지금 수준의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의 적

조현상과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되며, 강수량 변동성 증감 및 수온 상승 등으로 수질오

염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병충해 발생횟수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4) 삶의 피폐화: 자연환경의 상태 악화로 인한 오염사회 

삶의 피폐화(Collapse) 시나리오는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는 미래질문

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이다. 우선 IPCC에서 제시한 지구평균 기

온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 이상기후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감염병･신종 바이러

스･병충해가 연례행사처럼 출현하고 변종됨에 따라 사망자가 급증한다. 이와 함께 물 수

요가 급증하고 혁신기술의 부재로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일회용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아 수질･토양오염도가 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심화와 자연환경 상태 악화로 환경보건과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전염병･ 
신종 

바이러스･
병충해

신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발생하진 않으나, 
면역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감염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함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과 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고 
변종하면서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할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오염 감시가 강화되고 

개선책이 마련되면서 
자연환경 상태는 현재보다 

호전될 전망이므로, 
전염병이나 신종 바이러스는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면역체계를 
갖추고, 전 

지구적 
예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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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윤택함: 자연환경의 상태 호전으로 인한 에코사회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시나리오는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

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개선되어 에코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지구온난화가 완화되며, 태풍 및 

폭염 등 이상기상이 발생해도 녹색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피해규모 최소화 및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오염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 대기･수질･토양오염 대응체계가 마

련되고 자연환경 상태도 호전된다. 더불어 에코세대의 출현으로 실속형 주택, 주거비 

절감, 주택과 공간 기능의 다양화와 숲세권을 선호하는 주거양식이 활성화된다.

6) 새로운 삶 영위: 자연친화적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를 통한 쾌적한 생태계 

사회

새로운 삶(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라는 미

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완벽히 해소되어 쾌적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회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새로운 혁신기술의 개발･보급으로 기존 에너지가 신에너지로 대체됨에 

따라 지구평균 기온 상승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게다가 친환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과 소비패턴으로 환경오염 발생자체가 급격히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바이러스나 전염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지니게 되어 

질병문제는 안정적으로 해소된다.

4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정주여건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공간의 조건과 수준을 복합적으로 포

함한 개념이다. 정주여건의 기본적인 공간 단위는 주택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주거를 통해 충족된다. 그동안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주여건의 편리성을 

제고해왔다. 앞으로 이러한 정주여건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초고속 교통･
무인기술의 발전, 개인의 삶의 질 중시 등으로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화･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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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스마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변화, 환경변화, 과학기술 발전, 

사회가치 변화 등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이는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국토연구원, 2014). 이와 함께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정주여건은 균형발

전과 포용성장의 대상이자 결과이며, 혁신성장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국토 어디서나 균등한 정주여건을 누리고, 어느 지역에 있던 편리한 정주여건

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의 편리성은 직접적 관련성은 낮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주거수준에 따라 인간의 삶의 만족도는 영향을 받는다. 주거 수준은 우리의 경제 

및 소비정도 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여건, 1인 가구의 증가, 가

상공간의 활용 증가 등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

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논의는 정주여건의 편리성 측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

는 영역과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 주요 동인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사회, 경제, 

환경 및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식별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중 정주여건의 편리성

을 주거공간과 주거형태 측면에서 5개를 선정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공간의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스마트시티와 로봇･IoT･AI 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관

측되었다. 그 다음으로 주거형태 측면에서 메가트렌드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1~2인 가구 수 증가, 첨단교통수단의 발달로 공간적 제약 극복 등이 식별되었다. 마지

막으로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와 지방분권화를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동인명 설명

스마트시티 
활성화

Ÿ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융합신산업들이 DNA(Data, Network, AI)로 불리는 초연
결･지능화 인프라를 통해 발굴되면서 스마트시티가 중요하게 대두

Ÿ 도시기반시설들이 다양한 융·복합기술의 도입으로 최적화되고 스마트한 도시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자리매김함 

[표 2-47]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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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에 대한 세부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표 2-48>에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스마트시티 활성화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양의 영향을 주며, 로봇･IoT･AI 활용과는 상호 관계를 갖는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첨단교통수단의 발달은 스마트시티를 활성화시키고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양의 영향을 주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로봇･IoT･AI 활용에 양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첨단교통수단 발달은 최초 원인 요인으로, 로

봇･IoT･AI 활용은 최종 결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시티 활성

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로봇･IoT･AI 활용은 강한 피드백 고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

상된다.

동인명 설명

Ÿ 빈부 양극화로 인해 스마트시티는 부자만을 위한 거주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킴

첨단교통수단 
발달

Ÿ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철도, 해저 터널 등 다양한 첨단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정주
여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남

Ÿ 특히 첨단교통수단의 발달은 기존의 교통수단의 개념을 뛰어넘는 삶의 편리성을 제
공하며, 공간적 제약이 극복됨

인구 감소 및 
고령화

Ÿ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 증가, 최고령 사회 진입 등 다양한 사회변화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Ÿ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대 간 일자리 
공유 부분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함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Ÿ 도시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도시와 지방과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Ÿ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의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방분산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음

로봇/IoT/AI 
활용

Ÿ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AI, IoT, Big Data, 로봇 등의 활용도가 극대화됨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확대되어 적용됨 

Ÿ 로봇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이로 인
해 다양한 사회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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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마트시티 

활성화 
첨단교통수단 

발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광역화 및 지방분화 로봇･IoT･AI 활용

스마트시티 
활성화

X

스마트시티 
활성화(+) 

<-첨단교통
수단발달: 

첨단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스마트 
시티도 
활성화

스마트시티 
활성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될수록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변화를 극복

　X

스마트시티 
활성화(+)<->(+) 

로봇･IoT･AI 활용도: 
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될수록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로봇･ IoT･AI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도 더욱 발전

첨단 
교통수단 

발달
X X X

첨단교통수단 
발달→(+)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첨단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를 강화

첨단교통수단 
발달(+)<- 로봇･IoT･AI 
활용도: 로봇･IoT･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첨단교통수단이 발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X X X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가 

심화될수록 지방의 
고령인구 이동이 
약화되고 지방의 

고령화 가속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 로봇･IoT･AI 

활용도: 자녀의 교육 
관심 증대와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로봇･IoT･AI 활용도가 

증가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X X X X

광역화 및 
지역분권화(+)<-로봇･I

oT･AI 활용도: 
AI･IoT의 개발은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로봇/IoT/
AI 활용

X X X X X

[표 2-48]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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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5개 동인 중 첨

단교통수단 발달은 최초 원인 요인으로, 로봇･IoT･AI 활용은 최종 결과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토대로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를 현재 삶 유지(BAU, Business As Usual), 삶의 피폐화(Collapse), 삶의 윤택함

(Continued Growth) 및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삶 유지 시나리오는 1인가구 및 노령인구 증가, 도시 집중화, 로봇･IoT･AI 확

대 등 현재의 주요 트렌드가 미래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한 상황이다. 반면, 삶의 피폐화

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국가 경제발전이 우려되고, 빈부 격차의 심화로 양질의 

주거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불편한 사회를 전제로 한다. 삶의 피폐화 시나리오의 반대가 

되는 상황인 삶의 윤택함 시나리오에서는 첨단교통수단의 발달로 거주지의 공간적 제

한을 극복하고 로봇･IoT･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한 사회가 구축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 영위 시나리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정주공간의 개

념이 바뀌고, 주택의 소유 개념보다는 공유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  각각의 미래시나리오는 특징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교통여

건의 편리성이 유지되는 지속사회(Business As Usual), 주거환경, 교통여건의 편리성

이 악화되는 불편한 사회(Collapse), 주거환경, 교통여건의 편리성이 강화되는 스마트

사회(Continued Growth), 첨단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연결 사회

(Transformation)라는 별칭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스마트시티 활성화
대도시 중심
스마트시티 

부자만을 위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의 
중소도시 확산

스마트시티 
획기적 활성화

첨단교통수단발달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철도 활용 50%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철도 활용 30%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철도 활용 60%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철도 활용 80% 

인구 감소 및 
고령화

1.3 합계출산율
40% 고령화

0.9이하 합계출산율
50% 고령화

2.0 합계출산율
40% 고령화

1.5 합계출산율
45% 고령화

[표 2-49]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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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삶 유지: 주거환경, 교통여건의 편리성이 유지되는 지속 사회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는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

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지능화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의 발달로 개인용 서비스 로

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시티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간

선도로의 확충과 첨단교통수단의 발달로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이동 시간이 많이 단축되

어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뀌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 추진으로 대도시 집중 경향이 완화되고, 지방에서의 삶도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

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고, 고

령자의 증가로 노인 복지가 강화된다.

4) 삶의 피폐화: 주거환경, 교통여건의 편리성이 약화되는 불편한 사회

삶의 피폐화(Collapse) 시나리오는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

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이다. 우선 스마트시티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

다 늦어 단순히 ICT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로 인해 창조적인 도시 창출보

다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신도시 개념의 스마트시티 형태를 가진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부자만의 전유물이 되며, 지역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국가간선도로의 확

충과 KTX 이용으로 장거리 이동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면대면 접촉의 필요성이 사라

지고 디지털 접근성의 중요도가 커져 결과적으로 교통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의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집중은 강화되고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된다. 이로 인해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심화되고, 생계유지를 위해 지

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도시집중도 유지
지방경제 활성화

도시집중도 심화
지방공동화 심화

도시/지방 
균형 발전

도시집중도 유지
지방경제 활성화

로봇･IoT･AI 
활용도

(삶 적용 수준)
30% 30% 5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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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도시로 인구유입이 많아져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아울러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급감하여 생산가능 인구, 가임여성 인구, 유소년 인구 등의 감소의 문제로 

이어져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재앙적 사태가 발생된다.

5) 삶의 윤택함: 주거환경, 교통여건의 편리성이 강화되는 스마트 사회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시나리오는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

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우선 글로벌 시장분석기관

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스마트

시티 발전단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상위 단계인 4~5 발전단계에 위치하게 된다. 과학기

술의 발전과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로 많은 사람들이 IoT, AI 로봇 등의 혜택을 직접적

으로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환경 문제 등 다양

한 도시 문제들이 해결되며, 스마트시티는 국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시속 

700km의 초고속철도가 개발되어 전국 어느 곳이든지 1~2시간 내 도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차세대 초고속철도 개발의 글로벌 리더십

을 확보한다.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고, 이

로 인해 국민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져 합계 출산율이 2.0에 도달한다. 한

편 정부는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도시 집중화가 해소되고 지역 경

제가 활성화되어 지방으로의 경제활동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

6) 새로운 삶 영위: 첨단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연결사회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라는 미래

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에 급격한 혁신이 일어나 초연결사회가 되고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IDC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발전단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고 단계인 5 발전단계에 위치하게 

된다. 도시의 모든 시설과 제품들이 상호 연결되고 정보가 교환된다. 이로 인해 모든 첨

단교통수단들은 승하차 시간이 관리되어 이동시간이 최소화되고, 로봇･IoT･AI 등의 활

용도는 우리 삶의 70%까지 증가하여 친환경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로봇과의 

공동생활이 일상화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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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가는 사회변화로 이어진다.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무력화되면서 졸혼과 재혼이 확

대되며, 노후에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5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

우리의 삶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물질적으로 윤택해졌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

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재난･안전사고가 대형화

되고 복잡화되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시스템 복잡성 증가와 에너지환경문제의 악화로 우리는 미래의 안전

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가트렌드는 인

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융복합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글로벌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하지만 이러한 메가트렌드에는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

며, 이로 인해 미래사회의 안전성이 위협될 수 있다. 더구나 기술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

라지면서 세계는 지난 5000년보다 최근 20년 동안의 변화가 훨씬 크며, 대내외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안전성은 우리가 재난･안전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부의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등 사회적 불안요소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은 더 안전하고 건강

한 사회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도 있다. 반면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에 

대한 미래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환경 및 

제도 측면에서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한 미래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가. 주요 동인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을 사회, 경제 및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탈인간화,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다

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범죄도 관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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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미래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

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은 미

래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메가트렌드인 경제저성

장은 미래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사회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주

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동인명 설명

강력범죄, 
혐오범죄, 

테러

Ÿ 탈인간화, 물질만능주의 및 기술주의 신봉으로 다양한 범죄 발생 가능성 높아짐

Ÿ 빈부격차, 종교 갈등, 세대 갈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연쇄살인범, 무차별 총기사건 
등의 강력범죄 빈번

Ÿ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Ÿ 드론테러, 사이버테러, 인공위성 테러, 무장 테러 등 다양한 테러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Ÿ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한 공간으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Ÿ 스마트홈, 스마트펌, 스마트시티 등 ICT 기술과 결합된 혁신기술들이 현실공간과 가
상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함

경제저성장

Ÿ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으로 3만불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개도국에서 선
진국으로 옮겨가는 기준이 됨

Ÿ 국가의 부는 커졌으나 빈부의 격차는 심화됨

Ÿ 수요 부족 및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되는 경제 불황 상황이 도래할 가
능성이 존재함

기후변화

Ÿ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자원 부족 심화로 다양한 기후환경문제가 발생

Ÿ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태풍,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
이 높으며, 이로 인해 미래사회 위험요소가 증대

외국인/난민 
유입

Ÿ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직결되며, 국내 젊은 노
동자의 부족과 외국인 이민 및 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이어짐

Ÿ 외국인 유입 및 다문화 가족의 증대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Ÿ 전 세계적 관심사인 난민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음

[표 2-50]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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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

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표 2-51>에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들이 해결되고, 강력범죄･혐오범죄･
테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비용 지출 확대

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경제저성장 기조는 유지되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혐오범죄･테

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은 최초 원인 요인으

로 작용하며, 강력범죄･혐오범죄･테러는 최종 결과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스마트시

티 기술 발전, 기후변화, 경제저성장은 피드백 고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강력범죄･ 

혐오범죄･테러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GDP
경제저성장

기후변화 외국민･난민 유입

강력범죄･ 
혐오범죄･ 

테러
X

강력범죄･혐오범
죄･테러 (-) <- 
스마트시티기술 

발전: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할수록 
강력범죄는 감소

강력범죄･혐오범죄
･테러 (+) <- 
경제저성장: 
경제저성장이 
심화될수록 

강력범죄는 증가

X

혐오범죄(+) <- 
외국인･난민 유입: 
외국인･난민의 대거 

유입은 다문화 
갈등으로 이어져 
혐오범죄 증가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X X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 

경제저성장 (-):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할수록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 활기를 띠고, 
경제가 불황일수록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에 투자를 꺼려 
기술 발전이 저해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오염문제

들이 해결

X

[표 2-51]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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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5개 동인 

중 상충성 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은 최초 원인 요인, ‘강력범죄･혐오범죄･테

러’는 최종 결과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를 현재 삶 유지(BAU, Business As Usual), 삶의 피폐

화(Collapse),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및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

로 구분할 수 있다. 미래동인 중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과 ‘강력범죄･혐오범죄･테러’가 

현재 기준으로 미래가 전개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시나리오는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재난, 사로로부터 국

민들의 안전이 유지되고, 사회재난으로부터 국가적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반

면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지연 및 사회경제적 불안 요소의 악화로 미래가 전개된다면, 

탈인간화 및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폭력성이 강화되고, 경제 불황과 외국

구분
강력범죄･ 

혐오범죄･테러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GDP
경제저성장

기후변화 외국민･난민 유입

GDP 경제
저성장

X X X

경제저성장(+)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등이 
증가하여 

국가의 비용 
지출 확대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저성장기조 

경제저성장(+) 
<->(+)외국인･난민유

입: 경기가 
어려울수록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외국인･난민의 

대규모 유입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대체와 인건비 
경쟁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줌

기후변화
(사회재해 
빈도/강도)

X X X X 　X

외국인･ 
난민 유입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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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동자와의 일자리 다툼 등으로 사회 불안 요소가 가중되는 상황은 삶의 피폐화

(Collapse)로 가정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스마트시티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함에 따라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들이 논의되고 해결되는 상황을 전

제로 하는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모든 데이터가 공유되고 분석되어 사회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사전에 예측되고 예방되는 사회를 가정할 수 있다.

각각의 미래시나리오는 특징을 고려하여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전이 유지되

는 편안한 사회(Business As Usual),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전이 위협받는 위

험 사회(Collapse),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 수준의 안전이 보장받는 안전 사회

(Continued Growth), 보안이 강화된 보안사회 (Transformation)라는 별칭을 부여하

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삶의 윤택함 새로운 삶 영위

강력범죄･ 혐오범죄･테러
(강력범죄 비율)

2%
(3.5만 건)

2.5%
(5만 건)

2%
(2만 건)

1.5%
(1만 건)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점진적 개발 부정적 개발 적극적 개발 획기적 발전

경제 저성장
(GDP)

5만달러 4만달러 6만달러 7만달러 이상

기후변화
(사회재해 빈도･강도)

현 상태 유지 강화 적극적 조치 약화

이민자･난민 유입
(명)

점진적 유입
(350만)

최소화
(200만)

적극적 유입
(500만)

획기적 유입
(1400만)

[표 2-52]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현재 삶 유지: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정이 유지되는 편안한 사회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는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라는 미

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우선 미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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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강력범죄, 혐외범죄, 테러 등의 범죄발생 요

인이 증가하나, 검･경찰 조직의 안정화와 첨단과학수사기술의 발전으로 강력범죄비율

은 약 2%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기술은 가상시뮬레이션, 지능형 영상인식, 

제로에너지 주택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시경쟁력, 안전 및 포용성 등의 측면에

서 가치를 높여준다. 2018년 1인당 GDP 3만불을 돌파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 등으로 경제 불황을 맞

이하게 되나, ICT 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들의 활약으

로 2%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2050년 5만불 시대를 열게 된다.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추세로 유지되어 2050년 지구평균 기온은 2.3도 상승, 해수면은 34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젊은 노동자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유

입되는 인원 또한 증가하게 된다.

4) 삶의 피폐화: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정이 위협받는 위험 사회

삶의 피폐화(Collapse) 시나리오는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라는 미래질문에 대

한 5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우선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

로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강력범죄, 혐오범죄, 테러 등의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검･경찰 조직의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스마트시티 기술

은 온디맨드 교통, 핀테크, 커넥티드 홈, IoT 플랫폼 등이 상용단계에 진입하고, 도심형 

무인셔틀, 3D 프린팅, 초고정밀지도 등 첨단선도 기술이 개발되나 상용화까지는 어려

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주도

할 확실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했던 ICT 산

업도 위축된다. 이에 더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의 재화 및 서

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악

순환의 고리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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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윤택함: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 수준의 안전이 보장받는 안전 사회

삶의 윤택함(Continued Growth) 시나리오는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 수준의 안

전을 보장받는 안전 사회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적 안

전을 저해하는 강력범죄, 혐외범죄, 테러 등의 범죄발생 요인이 증가하나, 유전자 검사,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 유형 추적 등 첨단과학수사 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강력범죄 비율이 약 2%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술의 발전의 완성도가 높아지

고 상용화되어 사회 안전망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8년 1인당 GDP 3만불을 

돌파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

한 재정부담 등으로 경제 불황을 맞이하게 되나, ICT 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과 첨단기

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들의 활약으로 2050년 6만불 시대를 열게 되고 ICT 7대 강국으

로 성장하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젊은 노동

자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이민자･난민 유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6) 새로운 삶 영위: 보안이 강화된 보안 사회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 시나리오는 보안이 강화된 보안 사회이다. 이 시나

리오에서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강력범죄, 혐오범죄, 테러 등의 범죄발생 요인은 

존재하나, 첨단과학수사기법으로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AI 수사관 로봇으로 수사 인력

의 부족 현상도 극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강력범죄 비율은 약 1.5%로 유지되어 안전이 

보장된 보안사회가 된다. 2018년 1인당 GDP 3만불을 돌파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저성

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CT 기술에 기반한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스마트시티 최강 국가로 도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2050년 우리나라는 GDP 

7만불 시대를 열면서 글로벌 ICT 4대 강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획기

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극복 및 국내경제 활

성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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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개인과�공동체�영역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핵심 미래 질문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공동체 영역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든스

와 서튼(2018)은 <현대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대상을 세계화, 환경, 도시, 일, 일상생

활, 생애과정, 가족, 건강, 계층과 계급, 빈곤과 사회복지, 글로벌 불평등, 젠더, 인종, 

종교, 미디어, 교육, 범죄와 일탈, 정치와 사회운동, 민족과 전쟁으로 나누었다. 결을 달

리하나 비판사회학회(2019)가 편저한 <사회학: 비판적 사회 읽기>에서도 사회학의 대

상을 문화, 집단과 조직, 일상생활, 젠더, 가족, 자본주의, 일, 사회 불평등, 국가와 시민

사회, 일탈행위와 범죄, 사회문제, 사회운동, 사회복지, 매체, 세계화, 과학기술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사회학의 대상은 정치 체제나 경제 질서와 같은 거대 사회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 사회학적 접근과 일상생활, 가족 등 ‘면대면 상호작용 상황에서 그

날그날의 일상적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기든스 외, 2018) 미시 사회학적 접근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핵심 미래질문은 사회학의 대상 모두를 포괄하여야 하나 거버

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영역에서 별도의 미래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미래질문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영역은 일상생활, 가족 등 미시적 사회학적 접

근을 중심으로 핵심 미래질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영역과 관련된 키워드는 새로운 

개체의 등장, 사회윤리 변화 가능성, 인구변화 가능성,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수직적 

관계, 경쟁적 관계, 면대면 회피), 결혼제도, 양극화, 사회 갈등, AI와 노동력 대체 등이

다. 본 영역과 관련된 키워드를 반영한 미래질문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개인, 가족 공동체와 젠더, 사회, 국가, 세계의 층위(기든스 외, 2018; 비판사회학회, 

2019)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인과 관련한 미래질문으로는 ‘인간적 관계를 거부하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일

반화될 것인가?’로 구체화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독신자의 증가로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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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오프라인에서의 인간 간의 관계를 거부한 극단적 개인주의가 일반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미래질문이 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한 미래질문으로는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은 사회적 결합의 형태로 전환

할 것인가?’, ‘인공지능 로봇이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로 구체화할 수 있

다. 전통적 결혼제도가 유지될 것인지 혹은 프랑스식의 사회적 결합 형태인 느슨한 가

족관계로 전환될 것인지, 유전적으로 다부 다모인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등 가족 구성

의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적 인공지능(Emotional A.I)과 감정

적 로봇(Emotional Robo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정용 로봇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는 현상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와 관련한 미래질문으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공동체를 

이뤄서 살게 될 것인가?’, ‘지역사회는 유지될 것인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치관

의 변화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를 약화시키거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미래질문이 될 수 있다. 

국가와 관련한 미래질문으로는 ‘한국사회는 다민족 국가로 전환될 것인가?’, ‘남북한 

청년 결혼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인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제결혼, 이민 수용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남북한 청년 간 결혼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미래질문이 될 수 있다.

세계와 관련한 미래질문으로는 ‘세계화는 강화되고 지속될 것인가?’이다. 가상현실 

기술과 동시통역 기술의 발달은 민족과 국경의 경계를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미래질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반작용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강화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진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20여 개 미래질문 후보군을 도출한 

후 자문위원들과의 수차례 협의 및 델파이를 통해 미래질문을 확정하였다. 이후 ‘누구

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미래질문에서 모든 층위와 관련을 가지도록 미래질

문을 안배하였다. 그 결과 미래준비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후보를 <표 2-53>에 정

리된 바와 같이 5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각 미래질문별 식별된 핵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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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표 2-54>로 제시하였다. 각 질문별 핵심동인에 따른 미래전개의 가능성을 세부 

미래질문별 시나리오로 구분한 다음,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4가지 미래시나리오를 위한 

구성요소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 영역에서 제시될 4가지 미래시나리오

는 본 영역을 5개 질문별로 도출되는 서로 다른 세부 미래질문별 시나리오 사이의 조합

에 의하여 표현된다.

미래질문 미래질문 내용 층위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Ÿ 2050년대의 가족구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Ÿ 전통적 결혼제도는 유지될 것인가? 

Ÿ 가족의 구성은 프랑스식의 사회적 결합 형태인 느슨한 가족관계
로 전환될 것인가? 

Ÿ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족 구성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

가족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Ÿ 개인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데, 그 관계의 다양성
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Ÿ 개인 중심 가치관은 각각의 층위의 공동체와의 관계 맺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인, 
사회, 
국가, 
세계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Ÿ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 표출 방식은 얼마나 다양
해질 것인가?

Ÿ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대응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개인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할 것인가?

Ÿ 2050년에도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가 유지될 것인가?

Ÿ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구성원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국가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Ÿ 2050년에 사회적 응집력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인가?

Ÿ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인가?

사회

[표 2-53]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미래질문 

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가족 
구성 

방식은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 

Ÿ 비자발적 비혼 가구 등 다양한 집단의 1인 가구 증가로 저출산 현상 
심화

Ÿ 가족, 미혼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표 2-54] 개인과 공동체 영역 미래질문별 핵심동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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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다양화될 
것인가?

생명공학 기술 
발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 다양화

Ÿ 초미숙아를 위한 인공자궁 기술이 2020년 말 인간을 대상으로 적
용됨

Ÿ 인공자궁 기술로 인한 인간존엄성 훼손, 아이의 인격형성에 부작용
도 예상되며 역으로 여성의 권리 보호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

Ÿ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기가 자연출생 보다 많아질지는 불확실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사이버 
가족으로의 도피

Ÿ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심화하면,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실
업 심화는 가족의 경제적 불안을 초래

Ÿ 인간적 교류를 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등 사이버 가족으로의 도피
현상 발생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

Ÿ 한국의 동성애 포용 수준이 세계 최하위이지만 결국 동성결혼’이나 
‘생활 동반자 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수용할 것임

Ÿ 동성애 커플 등의 변화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개인 중심가치관 
강화

Ÿ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은 인간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Ÿ 3번의 산업혁명은 생존, 안정, 그리고 사회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
고, 4차 산업혁명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

Ÿ 동시에 인공지능과 플랫폼으로 개별 맞춤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가 
부상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와 문화가 확산

Ÿ 개인화의 확산에 따른 1인 가족과 자신을 고립하는 솔로족의 증가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

Ÿ 약한 연결은 강한 연결과는 다른 이질적으로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

Ÿ 개인들의 연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출현으로 이질성과 다
양성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며 약한 연결성은 지속해서 
강화됨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 활동 

강화

Ÿ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연결비용의 감소와 한계비용의 제로화는 업워
크, 프리랜서와 같은 긱 플랫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Ÿ 초기 계약과 상담과 같은 시간제 업무에서 화이트칼라의 고부가가치
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무도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이 분
해되면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

Ÿ 이러한 업무의 분해가 촉진될수록 놋 워킹(Knot Working)으로 발
전되고, 이는 긱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융합되면서 거대 플랫폼과 업
무의 롱테일화가 함께 진행됨

전 지구적 
환경문제 부상

Ÿ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의 건수와 피해액은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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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세계경제포럼은 국내외의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자원고갈, 식량안보 
등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문화 확산

Ÿ ICT 기술의 확산으로 문화 콘텐츠의 확산속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부상으로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이 사라짐

Ÿ 글로벌 플랫폼으로 소수 인종이나 국가의 문화를 촉진하면서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개인 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Ÿ 개인들의 자기표현 욕구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화가 확산하
면서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됨

Ÿ 오프라인에서 표출할 수 없었던 개인의 특성을 온라인에서 표출하면
서 이들이 특정 부분에서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  

가상현실 구성 
기술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Ÿ 애플에서 개발한 3D 아바타도 동일한 선상에서 고안된 것으로, 미
래에는 아바타들이 개인들을 대신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들을 중
심으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됨 

Ÿ 가상현실 기술의 성숙을 전제로 하며, 가상현실 기술이 2030년대에 
성숙할 것으로 전망 

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등장

Ÿ 공유 플랫폼의 대안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이 부상하고 있음. 이는 플
랫폼의 소유와 운영의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
델임

Ÿ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움직임 등으로 보아 2025년 이후에나 법
제화될 가능성 존재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Ÿ 경제 및 사회적 계층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취약성에 차이 존재

Ÿ 소득에 따라 환경성 질환 위험도에 차이가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

다중정체성에 
대한 제도적 용인

Ÿ 온라인에서는 SNS를 통해 개인들의 시간과 공간이란 한계가 허물
어지면서 다양한 개성이 드러나고 다중정체성이 형성됨

Ÿ 다중정체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아로서 개인의 삶을 
다양하게 하나, 이러한 사이버 자아가 강해질수록 원래의 자아와 충
돌할 수 있음

Ÿ 그러나 이는 삶의 다양성 측면이란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규제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이 필요함 

Ÿ 다중정체성은 현상의 문제로 이를 제도적으로 용인할 것이냐에 대한 
실익 등이 불분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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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할 
것인가?

공동체 가치의 
약화

Ÿ 국민은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속해서 증가

Ÿ 사회 속에 고립된 개인의 증가는 사회적 교류의 감소와 상호부조의 
약화, 사회 구성원 간 경쟁과 갈등의 심화라는 문제를 야기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Ÿ AI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여러 업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일부 업무가 자동화되더라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일자리 감소는 더딜 것으로 전망

Ÿ 기술적 실업에 의한 노동력 감소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한
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

경제적 양극화 
심화

Ÿ 자동화의 발달은 생산에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노동의 비
중을 약화하면서 노동 소득의 감소, 자본 소득의 증가, 가계 소득 
대비 기업 소득의 증가라는 양극화를 가져옴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

Ÿ 개도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인구 증가는 자원 소비의 증가와 환경오
염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Ÿ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물, 식량 등 중요 자원의 경우 수요 대비 공
급이 달리면서 자원을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요인으로 작용

국가의 역할 변화

Ÿ 양극화, 사회 갈등, 사회적 신뢰 저하는 경제와 국가발전을 저해하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

Ÿ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도 분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구성원 간 경쟁을 완화-조정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할 전망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Ÿ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차별은 존재하며 한국은 성평
등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Ÿ 한국여성은 취업한 후에도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적 및 제도적 지
원이 여전히 부족

Ÿ 젠더 간 갈등이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요소로 자리 잡음

Ÿ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결혼이민자(특히 결혼이
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난민 등 국적과 사회문화적 
배경, 종교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

네트워크 
기술발달 통한 

연결증가

Ÿ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연결이 진화되며 사람들 간의, 공동체 간의 연
대가 강화

Ÿ 사람의 연결에서 사물의 연결로 진화되고, 사람과 지능 서비스의 연
결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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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전통적으로 혈연과 성은 한 가족을 이루는 주요한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부부 중심의 가족이 전형적인 가족 구성 방식이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

족 구성 방식은 물론 가족의 기능과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 저출산,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 불안전성, 고령사회에 따른 노후부양의 문제, 노인세대의 

분리 및 노인가구의 증가, 파트너 관계의 다양화, 혼인, 양육의 분리와 자녀 애착의 강

화,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과 젠더 역할의 변화, 다세대 가족의 공존과 느슨한 가족관계 

등 인구,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의 주요환경에 의해 가족이 겪는 긴장과 갈등은 가족

을 점차 구조적, 기능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그로 인해 향후에도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

성이 여전히 주류일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가족체계를 답습하는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단위를 추구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 관계 역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한 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단독가족(독신 가구 혹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 등), 동성가족, 동거가족, 공동체가족,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족, 재결합

가족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의 개념이 무엇이고, 가족적 

유대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가족제도가 겪고 있는 위기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제도 그 자체

로 인한 것이다. 기존의 결혼제도는 점점 더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현시대의 사회변화

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의 가족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 주체의 등장

Ÿ 공유경제의 확대로 기존의 재화를 재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

Ÿ 공유경제가 확대되면서 도시 공간의 공유화를 포함한 다양한 공유경
제 서비스 활동을 지향하는 공유도시들이 등장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Ÿ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
회적 편견 및 반인권적 행위가 증가

Ÿ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의 문제로 적응하기 어렵
고, 가정폭력, 젠더 폭력 등의 문제 등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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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 구성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미래질문의 해답은 이성 간의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가족구성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가. 주요 동인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가족 

개념과 가족구성원 재생산방법의 다양화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약해지는 결혼의 제도

적 지위와 대안가족 – 한부모 가족, 미혼 독신 가구, 사실혼 가족, 동성애 커플, 공동체

적 가족 등 – 의 증가는 기존의 이성 간 법률혼과 성적 결합 때문에 형성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구성의 감소와 가족 개념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한 사

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혼인 및 결합,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구성 및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자연출산 외에도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나 아이

를 원하는 독신 남녀와 동성애자 남성들에게도 가족구성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줄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는 임신 기간 동안의 불편함, 출산의 의학적 위험성, 경

력 단절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적 수요

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향후 가족구성원 

재생산방법의 다양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인으로 예상된다.

동인명 설명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1인 가구, 
동성혼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증가)

Ÿ 가임기 연령대에서 미혼, 이혼, 사별 1인 가구의 증가

Ÿ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 관계가 증가: 기존의 가족 체계를 답습하는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단위를 추구. 

Ÿ 결혼의 구속력 약화로 개인화 경향이 강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양육하
는 경우가 증가

Ÿ 비자발적 비혼 가구 등 다양한 집단의 1인 가구 증가로 저출산 현상 심화

Ÿ 가족, 미혼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Ÿ 부모·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로 변화: 보조생식기술이 보편화하면, 

[표 2-55]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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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구성 방식 다양화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생명

공학 기술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의 다양화,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에 따른 실

업 심화 및 사이버 가족으로의 도피,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두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 방법 

다양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인명 설명

출산･양육 등 전통적인 남녀/부모의 역할이 변화, 노인부양을 둘러싼 가족 구성
원 간 갈등이 증가함.

Ÿ 결혼의 연기 또는 포기가 증가: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은 결혼이나 출산
에 대한 두려움 가속화시킴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 다양화

Ÿ 난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기술의 향상

Ÿ 인공자궁 기술 개발

Ÿ 인공자궁 기술개발에 대한 우려, 인간존엄성 훼손, 아이의 인격형성에 부작용 
예상

Ÿ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아기가 자연출생보다 많아질지는 불확실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이버 가족으로의 

도피

Ÿ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심화 :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실업 심화는 가족
의 경제적 불안을 초래

Ÿ 자녀의 독자적 정보습득(언어, 문화, 기술 등)으로 인한 역권력화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심화

Ÿ 인간적 교류를 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현상 발생 : 사이버 가족으로의 도피

Ÿ 온라인 인간관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생활과 혼동하거나 책임감 있는 인간
관계 형성이 저하됨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

Ÿ 한국의 동성애 포용 수준이 세계 최하위이지만 결국 동성결혼’이나 ‘생활 동반
자 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수용할 것임

Ÿ 동성애 커플 등의 변화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

Ÿ 성별 정정 요건인 외과수술을 비롯한 의료적 조치의 요구수준 점차 완화

Ÿ 혼인제도는 남녀가 아닌 인간들 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형태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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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

생명공학 기술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 

다양화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사이버 

가족으로 도피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

X

생명공학 가족 구성 
재생산 방법 다양화 

→ 전통가족구성 
감소 (+)

AI로 실업 심화 및 
사이버 가족으로 도피 

→ 전통 가족 구성 
감소 (+)

　이성 간 혼인 이외 
결합 제도적 인정 → 
전통 가족 구성 감소 

(+)

생명공학 기술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 다양화
X X

이성 간 혼인 이외 
결합 제도적 인정 → 
생명공학 가족 구성 

재생산 방법 다양화 (+)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사이버 

가족으로 도피
X X X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
X X X X

[표 2-56] 동인의 상충성 분석

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는 가족해

체, 결혼과 출산가치 상실,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변화로 재도약, 가족구성원의 다양화

와 사회적 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핵심동인 중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와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방법의 다양화’,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

로 인정’하는 것의 진전에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미래가 전개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시

나리오는 가족 해체로 정의될 수 있다.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심화 및 사

이버 가족으로의 도피’와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방법의 다양

화’,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결혼

과 출산에 대한 가치 상실과 대응될 수 있다.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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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가족주의가 아닌 자율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단위를 추구하는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변화를 통한 재도약과 대응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다

양한 형태로서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이를 허용하는 가족관계의 변화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와 사회

적 수용이라는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라는 미래

질문에 대한 4가지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구분 가족 해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가 상실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변화로 재도약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

결혼의 구속력 약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동거가족, 미혼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강화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단위를 

추구

가족의 다양한 형태

생명공학 기술 
발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 다양화

기술개발의 일정한 
한계 존재

기술개발의 일정한 
한계 존재

무 영향 강화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실업 심화 및 

사이버 
가족으로의 도피

가족의 경제적 불안, 
인간적 교류를 

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관심사 

등 현재와 유사

자녀의 독자적 
정보습득으로 인한 

역권력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간 갈등 심화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 악순환

서비스 분야의 
다른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정책

자동화와 AI 기술 
발전과 조화로운 길 

모색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
현재와 유사

동성애 등 성 소수자에 
대해서 혐오적인 

인식과 편견 지속 등 
현재와 유사

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차별금지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이를 허용하는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결혼은 인간들 간의 

결합으로 정착

[표 2-57]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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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해체 시나리오

가족 해체 시나리오는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4

개 동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혼율의 증가, 혼인율의 감소, 

낮은 출산율 등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

족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자녀가족, 한부모 가족, 독신 가구, 노인 

단독가구, 동성애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한다. 개인들은 기존의 가족체계

를 답습하는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단위를 추구한다. 그로 

인해 가족에 대한 관념이 가족의 복리를 중시하던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형

태로 변화한다.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으로 이분화해 차별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시대

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상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인정하고 함께 가려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성장한다. 보조생식기술의 보편화로 동성부부, 노령부부의 자녀 출

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증가한다. 대리모계약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으로 

인한 노산 위험성, 신체적 문제, 생식능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인공자궁의 개발이 주목받

게 된다. 하지만 기술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이론적인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서는 임상연구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4) 결혼과 출산 가치상실 시나리오

결혼과 출산 가치상실 시나리오는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

문에 대한 4개 동인들이 현재보다 악화되는 상황이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

면서 결혼의 연기 또는 포기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 의식으

로 인해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가속화된다. 황혼이혼으로 중·고령층에서 1인 가구를 형

성하면서 신체적, 경제적 등 여러 차원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다. 아울러 노인부양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증가한다. 인공자궁 기술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간만의 영역에 기계기술이 들어가면서 고귀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처럼 인간존엄성이 훼손된다. 

자신의 정자나 난자가 아닌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타인의 정자나 난자로 자식을 배양하

는 가정이 등장한다. 기득권층이나 상류층들의 질 좋은 유전자 독식은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로 인해 유전자로 신분제가 나누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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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변화로 재도약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변화로 재도약 시나리오는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

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4개 동인들 중 결혼의 구속력 약화와 가치관 변화 등으로 가

족의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혼 및 1인 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개인화 경향이 강화된다. 아울러 명절 제사는 점차 사라지고, 가

족 행사보다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등의 행사로 대체된다. 저출산이 지속되

면서 부모·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로 변화한다. 보조생식기술의 보편화로 

출산･양육 등 전통적인 남녀/부모의 역할이 변화되고,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가 약화된

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자녀에 대한 질적 보살핌이 증가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이를 허용하는 가족관계가 변화한다. 가족은 그동안 사회에서 역할과 책

임, 기능으로서 여겨졌던 장소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환경 아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관계로서, 자기 전략으로서의 나름의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한다.

6)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 시나리오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 시나리오는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

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4개 동인들 중 이성애 결혼 중심의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가 

전면적으로 해체되고 자율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단위가 추구되는 상황이다. 이 시나

리오에서는 인구의 다수가 보여주는 가족의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의 가족, 가족과 관련

된 우상 혹은 신화를 폐기하고 실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인

정된다. 기존의 가족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가족은 구조상 형태를 달리할 뿐이므로, 이

들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문제를 보완해준다. 올바른 가족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새

로운 가족 인정 체계,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구축, 사회적 소수자에 대

한 차별 철폐와 문화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이

에 따라 1인(싱글) 아파트, 1인 가구 밀집 주택 마련(싱글촌), 싱글세 부담감면, 1인 가

구 지원 확대, 더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반나절 근무제, 보육형태의 다양화(사회, 제도, 

공동육아 등), 맞춤 아기, 인공지능 기반 동거앱, 동성결혼 법제화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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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은 인간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발전하여 

왔다. 3번의 산업혁명이 생존, 안정, 그리고 사회화라는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4차 산업

혁명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인공지능

과 플랫폼으로 개별 맞춤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가 부상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와 문화

가 확산될 것이다. 실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흐름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솔로 이

코노미 시장의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접근과 활용이 쉬워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개인경제 활동의 증가와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

적 다양성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SNS는 오프라인에 흩어져 있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개인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

면서 사회의 창조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가벼운 만남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사람

들의 고립감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NS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개인화되어 가는 

인간들을 새로운 형태로 진화시킬 수 있다. 흩어져 있고 독립적이던 개별적인 인간들이 

SNS를 통해 네트워크형 인간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로

운 형태의 공동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가치와 신조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

는 그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물질적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는 주로 지역 

차원에서 발전하지만, 국가적 나아가 국제적 범위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전통적 공

동체, 특히 국가공동체가 유의미한 통합의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갈 때 이 

같은 공동체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미래질문의 해답

은 개인 중심적 사회 흐름 속에서 개인의 욕망 충족이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가. 주요 동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

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개인 중심 가치관의 강화와 네트워크 기술 발달에 따른 연결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삶의 중심이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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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인 가구의 증가, 1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와 개별맞춤서비스 및 제품이 급격

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업

무의 분해는 촉진되고 개인들은 직장이 아닌 업무를 바탕으로 일을 직업과 분리하기 시

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개인들로 하여금 문화의 교류 

촉진은 물론 온라인 공동체를 쉽게 만들고, 개인 간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유방

식을 간편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네트워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 기술 발달에 따른 

연결의 강화는 향후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운용 방식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인으로 예상된다.

동인명 설명

개인 
중심가치관 

강화

Ÿ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은 인간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Ÿ 3번의 산업혁명은 생존, 안정, 그리고 사회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4차 산업혁
명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

Ÿ 동시에 인공지능과 플랫폼으로 개별 맞춤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가 부상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와 문화가 확산

Ÿ 개인화의 확산에 따른 1인 가족과 자신을 고립하는 솔로족의 증가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

Ÿ 약한 연결은 강한 연결과는 다른 이질적으로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

Ÿ SNS는 이러한 약한 연결을 강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Ÿ 특히 SNS를 통한 연결은 오프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개별적으로 연결

Ÿ 개인들의 연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출현과 발전으로 이질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기회 창출과 약한 연결성이 지속해서 강화됨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 활동 

강화

Ÿ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연결비용의 감소와 한계비용의 제로화는 업워크, 프리랜서와 
같은 긱 플랫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Ÿ 초기 계약과 상담과 같은 시간제 업무에서 화이트칼라의 고부가가치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무도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이 분해되면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

Ÿ 이러한 업무의 분해가 촉진될수록 놋 워킹으로 발전되고, 이는 긱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융합되면서 거대 플랫폼과 업무의 롱테일화가 함께 진행됨

전 지구적 
환경문제 부상

Ÿ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의 
건수와 피해액은 급증하고 있음

Ÿ 세계경제포럼은 국내외의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 자연재해는 기
후변화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자원고갈, 식량안보 등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표 2-58]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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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세

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

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나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

활동 강화는 개인 중심 가치관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발달

로 약한 연결 강화는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활동을 강화시키며, 글로벌 문화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전 지구적 환경문제 부상은 독립변수로 보인다.

동인명 설명

Ÿ 전 지구적 환경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이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환경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문화 
확산

Ÿ ICT 기술의 확산으로 문화 콘텐츠의 확산속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부상으로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이 사라짐

Ÿ 이 과정에서 일부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문화가 확산하는 방식에서 특정 국가의 문
화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하여 확산하는 새로운 모습들도 출현

Ÿ 글로벌 플랫폼으로 소수 인종이나 국가의 문화를 촉진하면서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구분
개인 중심 

가치관 강화
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활동 강화
전 지구적 

환경문제 부상
글로벌 문화 확산

개인 중심 
가치관 강화

X

네트워크 기술 약한 
연결 강화 → 개인 
중심 가치관 강화 

(+) 

플랫폼기반 
개인경제활동 강화 

→ 개인 중심 
가치관 강화 (+) 

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

X X

네트워크 기술 약한 
연결 강화 → 

플랫폼기반 개인 
경제활동 강화 (+)

네트워크 기술 
약한 연결 강화 → 
플랫폼기반 개인 

경제활동 강화 (+)

[표 2-59]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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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 사회를 4개(BAU, Worst, Best, Outlier)의 세부 시

나리오로 전망하여 보았다. 우선 현재 수준의 경쟁 유지 시나리오는 연결기술의 발달로 

초분해 현상의 지속을 가정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개인화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갈등심화는 혼란과 갈등, 혁신과 효율이 선순환하는 사회는 안정적 변화, 시공

간의 한계를 극복한 네트워크형 인간의 출현은 신인류의 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런 논의에 기초하여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구분
연결기술의 발달로 

초분해
개인화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갈등심화
혁신과 효율이 

선순환하는 사회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네트워크형 인간의 출현

개인 중심 가치 
강화

개인화의 확산에 
따른 개인 중심적 
사회 흐름 유지

개인화에 따른 
자신의 고립화 현상 

고조

개인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발전

개인에 집중하면서 
자아실현이 중요 

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

SNS 기술의 발달로 
약한 연결성 강화

SNS 해킹, 
바이러스 확산

이질성과 다양성을 
통한 창의성 발현

약한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증가

[표 2-60]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구분
개인 중심 

가치관 강화
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활동 강화
전 지구적 

환경문제 부상
글로벌 문화 확산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활동 

강화
X X X

플랫폼기반 
개인경제활동 강화 

→ 글로벌 문화 
확산 (+) 

전 지구적 
환경문제 부상

X X X X 　

글로벌 문화 
확산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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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기술의 발달로 초분해 시나리오

연결기술의 발달로 초분해 시나리오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

은 증가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연결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사회, 조직, 업무 등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화를 진행시킨다. 또한 문명의 발달로 인한 물질의 풍요와 기술혁신을 통

한 개인별 맞춤 재화와 서비스도 개인화를 가속화시킨다. 특히 산업과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생존과 사회보다는 개인의 욕망에 집중하게 한다. 최근 주요 산업과 서비스의 

핵심은 개인별 맞춤 제품과 서비스이다. 이는 개인화되는 재화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을 인공지능과 플랫폼으로 급격히 낮출 수 있게 된 결과이다. 이러한 개인화 흐름은 1

인 가구와 솔로 이코노미와 같은 사회현상으로도 발현된다. 

한편 개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NS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개인들을 손쉽게 엮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와 조직을 극소단위까지 분해할 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연결기술로 느슨한 연결을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조직과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질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경제사

회에서 가장 잘 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긱경제(Gig Economy)이다. 연구개발, 제조, 

구분
연결기술의 발달로 

초분해
개인화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갈등심화
혁신과 효율이 

선순환하는 사회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네트워크형 인간의 출현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 활동 

강화

업무의 분해와 
플랫폼의 확산으로 
긱경제의 확산 지속

비정기적 급여와 
복지의 축소로 

사회적 갈등 야기

초연결 사회를 통한 
기업과 업무의 
분해와 재융합

프리에이전트와 1인 
창업의 활성화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부상

환경오염의 
위험성은 인식하나 

실질적 대안의 
부재로 지속적인 
환경문제 발생

식량과 자원 등의 
문제로 국가 간의 

갈등을 초래

환경에 대한 
위기인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주목 

빅데이터와 AI, 
오픈플랫폼으로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글로벌 문화 확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문화 

확산 

전통적 
문화선진국들이 
정치적으로 한류 

플랫폼 확산을 저지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확보

새로운 문화경험에 
대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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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과 같은 전통기업 활동이 모두 분해되고, 이것을 외주화하면서 새로운 일거리들

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를 개인이 수주하면서 프리랜서 혹은 1인 창업이 증가하게 된

다. 이미 미국의 경우 1인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연구보고도 나오고 있고, 긱

경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화의 확산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

나 책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하여 개인 모두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시민)들의 구체적인 행동

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4) 개인과 사회의 갈등 심화

개인화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갈등 심화 시나리오는 개인화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관

념과 제도의 측면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 등을 이

유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필요한 때

에 필요한 만큼의 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자율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SNS와 같은 연결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교류

도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성향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경제 활동의 증가는 기존의 조직 중심의 사회에서 구성된 제도와 충돌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는 데이터와 자본이 집중되면서 이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발생한 수입의 분배와 긱경제 참

여자의 지위(근로자 or 사업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이들을 1인 사업자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비정기적인 급여에 대한 위험과 축소되는 복

지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요구된다.

한편 해결되지 않은 환경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나 국가 간의 갈등으로 전개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식량

과 자원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러한 범주에 있다. 중국의 동해안에 설치된 화력발전소는 한국의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해마다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

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제2장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제5절 개인과 공동체 영역   215

5) 혁신과 효율이 선순환하는 사회

혁신과 효율이 선순환하는 사회 시나리오는 개인의 욕망충족이 사회의 발전으로 연

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이다. 개

인들의 다양한 욕망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도 발현된다. 그리고 이는 플랫

폼을 통한 공유를 통해 개방협력으로 이어진다. 플랫폼을 통한 롱테일 경제가 대표적인 

현상으로써 개인들의 혁신역량은 플랫폼의 효율로써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싱기버스

(Thingiverse)와 같은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킥스타터

나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3D 프린팅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아

마존이나 마이창고와 같은 유통플랫폼으로 배송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모든 부분이 분

해되고 재융합되면서 혁신과 효율이 결합하며, 공유 플랫폼이 부상하게 된다.

혁신과 효율이 선순환하는 사회에는 환경과 문화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공

유를 통한 개방과 협력은 실제 인간의 활동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1대의 

차량공유가 9~20대의 차량을 대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개인들

의 행동을 유도한다. 공유경제를 통한 비용의 절감으로 개인들에게 환경보호라는 의미

부여만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까지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은 다수와 

주류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에서도 다양성을 보장한다. 넷플릭스의 성공, 유튜브를 

통한 MCN(Multi-Channel Network) 확산과 한류의 전파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6)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네트워크 형 인간의 출현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네트워크형 인간의 출현 시나리오는 신인류의 등장 상황을 

가정한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선후를 거스를 수 없으

며, 공간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두 공간에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연결로 미래

를 경험하고 서로 다른 곳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된

다. 드롭박스, 야머, 트위터, 스카이프, 구글 플러스 등과 같은 다양한 툴을 통해 인간의 

시공간이 융합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로 사회의 통제성은 감소하면서 분산화가 진행되

고, 폐쇄적인 영역은 와해되면서 시공간이 제약되었던 세상의 자원은 개방된 시공간에

서 공유로 이동하게 된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스마트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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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단일한 본질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개인

의 정체성은 혈통과 직업 등 귀속집단을 기반으로 형성된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정체성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은 성별, 연령, 계층과는 상관없는 이른바 

탈육체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존 형식을 벗어나 모든 조합이 가능한 캐릭터의 형

태로 재구성되어 끊임없이 유동한다(중앙선데이, 2019.08.10).

한 사람이 온라인상의 여러 계정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

도 하다. 글로벌웹인덱스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중 98%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고, 한 사람당 평균 7.6개의 계정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통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각 계정에 상반된 라이프스

타일과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반의 직업영역에서도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소위 N잡러와 Gig노동자

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으로 혈통과 직업을 기반으로 형성한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조선일보, 2018.11.08).

이처럼 다양한 자아 정체성 표출은 단일 자아에게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기보

다는 그 자체로 멀티 페르소나를 이루며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멀티 페르소나는 공간

과 시간을 초월하고 순간순간이 업데이트되며,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리셋이 가능해 완전히 다른 인생의 모습으로 빠르게 ‘모드전환’ 할 수 있다. 즉 정체성

은 고정 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유동적인 개념으로 변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미래질문의 해답은 개인 

중심 가치와 개인의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과 신뢰가 증진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가. 주요 동인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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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동인은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과 개인의 다중 정체성에 

대한 제도적 용인을 들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정체성 표출공간의 확대를 가져왔다. 개인들의 자기

표현 욕구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지인으로만 연결

되었던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더욱 다양화되고 온라인의 연결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면

서 개성과 취향, 가치관에 따른 불특정 다수와의 모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 다중정체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아로서 다중자아를 통해 삶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진 반면 사이버 자아가 강해질수록 본래의 자아

와 충돌할 수 있다는 역기능을 수반한다. 하지만 기술적 기반의 성숙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요구로 다중정체성을 즐기는 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

서 현대인의 멀티 페르소나는 향후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인으로 예상된다.

동인명 설명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Ÿ 개인들의 자기표현 욕구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가상공간에
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됨

Ÿ 오프라인에서 표출할 수 없었던 개인의 특성을 온라인에서 표출하면서 이들이 특정 
부분에서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  

Ÿ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는 SNS를 통해 이미 진행 중

Ÿ 개인정체성 표출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표출집단의 블록화
도 진행될 것

가상현실 
구성 

기술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Ÿ 영국에서 디지털 개인 비서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향후에 인간들은 모두 디지털 개인
비서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

Ÿ 개인 비서들은 개인들의 특정 감성과 성향에 따라 학습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또 하
나의 자아의 역할을 담당

Ÿ 애플에서 개발한 3D 아바타도 동일한 선상에서 고안된 것으로, 미래에는 아바타들이 
개인들을 대신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
어질 것으로 예측됨 

Ÿ 가상현실 기술의 성숙을 전제로 하며, 가상현실 기술이 2030년대에 성숙할 것으로 
전망 

[표 2-61]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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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

다. 상술하면, 가상현실 구성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은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를 촉진하고 따라서 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등장을 가속화한

동인명 설명

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등장

Ÿ 공유경제는 반복된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나만의 차별화를 구현

Ÿ 이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디지털 DIY(Do It Yourself)이 확산되고 개인화된 소셜
혁신이 구현

Ÿ 그 결과 직업은 업으로 대체되고, 전문적 기능을 갖춘 프리랜서의 출현으로 긱 경제
가 부상함

Ÿ 긱경제가 효율과 혁신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직업의 안전성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음

Ÿ 공유 플랫폼의 대안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이 부상하고 있음. 이는 플랫폼의 소유와 운
영의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임

Ÿ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움직임 등으로 보아 2025년 이후 법제화될 가능성 존재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Ÿ 경제 및 사회적 계층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취약성의 차이 존재

Ÿ 소득에 따라 환경성 질환 위험도에 차이가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

Ÿ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움직임 존재

Ÿ 2050년대에도 여전히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가 확대될 것인지
의 여부는 불확실

다중정체성에 
대한 제도적 

용인

Ÿ 오프라인에서 인격은 육체에 기반하여 형성된 하나의 정체성임

Ÿ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SNS를 통해 개인들의 시간과 공간이란 한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개성이 들어나고 다중정체성이 형성됨

Ÿ 다중정체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아로서 개인의 삶을 다양하게 하나, 
이러한 사이버 자아가 강해질수록 원래의 자아와 충돌할 수 있음

Ÿ 그러나 이는 삶의 다양성 측면이란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규제하는 것
보다 사회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함 

Ÿ 다중정체성은 현상의 문제로 이를 제도적으로 용인할 것이냐에 대한 실익 등이 불분
명한 상태

Ÿ 제도적 용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먼 미래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아 2035년 이후에 
Trend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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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정체성의 제도적 용인은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와 가상현실 구성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을 촉진한다. 반면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는 독립변수로 판단된다. 

구분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가상현실 구성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등장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다중정체성의 
제도적 용인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X

가상현실 
구성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개인정체
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등장 (+) 

다중정체성의 
제도적 

용인→개인정체
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

가상현실 
구성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X X

가상현실 구성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등장 (+)

다중정체성의 
제도적 용인 → 

가상현실 
구성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

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등장

X X X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X X X X

다중정체성의 
제도적 용인

X X X X X

[표 2-62] 동인의 상충성 분석

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 사회를 4개(BAU, Worst, Best, Outlier)의 세부 시

나리오로 전망하여 보았다. 우선 현재 수준의 경쟁 유지 시나리오는 가상세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강화를 가정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현실과 가상세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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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는 혼란과 갈등, 개인정체성 확산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가 연계는 안정적 변화, 

약한 연결을 기반으로 자기조직화 구현은 신인류의 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논

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

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구분
가상세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강화
(BAU)

현실과 가상세계의 
갈등 심화

(Collapse)

개인정체성 확산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가 연계
(Continued Growth)

약한 연결을 기반으로 
자기조직화 구현

(Transformation)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체성 표출 

집단 형성

개인정체성 표출 
집단의 해체

표출 집단의 
블록화와 개인의 

소속감 제고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취향집단 

형성

가상현실 구성 
기술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비용 감소

가상현실 기술 발달 
및 아바타 기술의 

점진적 증가

아바타의 남용과 
사회적 혼란

아바타를 이용한 
원격근무 및 원격 
교육 등 활성화

개인을 확장한 
아바타 간의 다양한 

커뮤니티 구축

공유경제 확대에 
따른 새로운 

노동조합 등장

플랫폼 공유경제의 
점진적 확산과 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긱 

노동자 존재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전통적인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 격화

플랫폼 공유경제의 
확산과 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강화

공유경제의 확대 및 
플랫폼의 공유화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점진적 

완화

사회계층에 따른 
환경오염 영향도 

양극화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의 
급격한 완화

환경복지가 기본권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소멸

다중정체성에 대한 
제도적 용인

일부 시민 놀이로서 
다중정체성 활용

가상세계에서의 
다중정체성 

남용으로 사회적 
신뢰 저하

다중정체성이 
확산되나 제도로서 

수용되지 않음

다중정체성을 사실상 
혹은 제도적으로 

용인

[표 2-63]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가상세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강화

가상세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강화 시나리오는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

성은 증가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5개 동인들이 현재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는 



∙∙∙ 제2장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제5절 개인과 공동체 영역   221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사회와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할수록 사람의 관심은 외부에서 

내면으로 향하며, 기본적인 욕구에서 고차원적인 욕구로 향한다. 메슬로우의 5단계 욕

구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에서도 다양한 개인 맞춤 서비스들도 이

러한 현상을 설명해준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타인과 자아를 구별하는 개인의 정

체성 표출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심화되며, 온라인과 같은 가상공간까지도 정체성의 표

출공간이 확대되면서 개인은 다양한 자아를 표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증강

가상현실 진보로 가상공간에서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이미 영국에

서는 ‘조’라는 SW를 통하여 자신만의 아바타를 구현하고 있으며, Apple도 2012년부

터 스마트 폰을 활용한 3D 아바타 구현을 준비하였고, 애니모지(Animoji)를 통해 나만

의 개인 비서가 가능해졌다. 즉 가상공간에서 나와 동일시되는 또 하나의 자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복수의 아바타가 복수의 가상공간에서 활동케 함으로써 다

중정체성을 갖게 된다. 미래사회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프로슈머가 제시되는 것도 이러

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공유경제의 미래모습으로 디지털 DIY를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맞춤의 구현은 프로슈머를 통해 가능해진다. 개인들은 디자인 플랫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여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을 표현하

게 된다. 이처럼 개인별 맞춤현상은 제품과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서 진행되면서 개인의 

개성은 더욱더 강화된다.

4) 현실과 가상세계의 갈등 심화

현실과 가상세계의 갈등 심화 시나리오는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또 다른 자아가 본연의 나와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인간이 보유

한 다양한 개성이 가상공간에 특정한 하나의 모습으로 표출되면서 인간은 다중정체성

을 가지게 된다. 특히 개개인들은 기존에 육체와 연결되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인간

에서 가상세계 속 아바타 등을 통해 다수의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된다. 이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개인은 가상세계 속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작용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경

제 시스템은 O2O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결성 증가로 업무가 분

해되고, 일거리가 창출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우선 업무의 분해과정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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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개인과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는 종속된 근로자 혹은 대등한 사

업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른 분배와 복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분배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인간의 생존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소득이나 지

역에 따른 갈등을 촉진하기도 한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위험은 계층이나 지역

에 따른 환경 불평등을 유발하면서 환경약자의 피해가 증가된다.

5) 개인정체성 확산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가 연계

개인정체성 확산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가 연계 시나리오는 가상세계에서 나타나

고 있는 개인들의 다중정체성이 인간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개인들은 필요

에 따라 개인의 취향에 따른 유연한 조직을 형성한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활

용한 아바타는 나를 대신하게 된다. 아바타가 개인들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인간은 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플랫폼을 통한 공유로 각각의 개인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

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은 극대화된다. 

극대화되는 생산성 향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차 분배로 연결된다. 환경복지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만이 아니라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게 

된다. 최근에 부상하는 환경복지는 환경보전 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포괄하여 

인간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안을 찾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의 혁신과 연결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분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디지털 사회의 다중정체성과 익명성과의 구별이 요구된다. 

특히 익명성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설비가 요구되고 있

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그로 인해 사회나 윤리문제를 포함한 인

간의 정체성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6) 약한 연결을 기반으로 자기조직화 구현 

약한 연결을 기반으로 자기조직화 구현 시나리오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구성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집단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형성되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기조직화 사회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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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직화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집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된 질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면서 만든 집단들과 확장

된 개인의 아바타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커뮤니티는 모두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기능적

으로 세분화하지는 않지만 자기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현상

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부재로 플랫폼 

기업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 

간 연합을 시도한다. 이처럼 자기조직화된 다양한 집단들은 수많은 참여자들의 단순하

면서도 랜덤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집단지능을 발현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

4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대립의 양상은 그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며, 이는 여러 요인들

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구성원들의 공정한 경쟁은 사회적 협력을 높이고 사회 발전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적 경쟁은 사회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사회적 자본,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만족, 행복을 저하시키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대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 노동 시장 참여, 소득과 부의 양극화, 자원 획득의 

용이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대립, 즉 경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조

정 역할은 환경적인 요인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공동체 가치의 지속적인 약화 속에서 부와 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경

제적 양극화라는 불공정하고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AI 등 기술의 발달

은 노동력의 대체를 가속화하여 실업을 증대시키고, 취업을 둘러싼 경쟁의 강화를 불러

오고 있다. 그로 인해 공정한 경쟁, 개성의 발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에 대한 미래질문의 

해답은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국가의 조정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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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동인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공동체 가치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자동화의 발달은 생산에

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노동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소득의 감소, 자본

소득의 증가,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증가라는 양극화를 가져왔다. 소득과 자산 양

극화는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회의 차별을 느

끼며 자라는 청소년들의 불만과 계급의식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 노령 부양의 감소 등은 공동체 가치의 지속적인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개인의 공

동체와 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커질 경우 사회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가치의 약화는 향후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인으로 예상된다.

동인명 설명

공동체 
가치의 약화

Ÿ 1인가구의 증가, 노령부양의 감소 등으로 공동체 가치의 지속적인 약화

Ÿ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

Ÿ 양극화 등에 따른 청년층의 빈곤은 결혼의 기피, 자녀 양육의 기피로 이어지면서 더
욱 고립된 개인, 가정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Ÿ 사회 속에 고립된 개인의 증가는 사회적 교류의 감소와 상호부조의 약화, 사회 구성
원간 경쟁과 갈등의 심화라는 문제를 야기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Ÿ AI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여러 업무로 구
성된 일자리는 일부 업무가 자동화되더라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일자리 감소는 
더딜 것으로 전망

Ÿ 일자리 감소는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새로운 요구를 위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전망

Ÿ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고 업무를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적 실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Ÿ 기술적 실업에 의한 노동력 감소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표 2-64]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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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구성원간의 경쟁심화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

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와 경제적 양극화 심화는 공동체 가치의 약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체 가치의 약화와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는 국가의 역

할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는 독립변수

로 보인다.

동인명 설명

경제적 
양극화 심화

Ÿ 자동화의 발달은 생산에서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노동의 비중을 약화시키면
서 노동 소득의 감소, 자본 소득의 증가, 가계 소득 대비 기업 소득의 증가라는 양극
화를 가져옴

Ÿ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이윤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자의 임금 격차, 
일반 기업과 공기업, 전문직과의 임금 격차라는 다중적인 양극화가 심화

Ÿ 저소득,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양극화는 업무 능력 및 학습 능력의 양극화로 이어
져 전체적인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

Ÿ 개도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인구증가는 자원소비의 증가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심화시
키고 있음

Ÿ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물, 식량 등 중요 자원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달리면서 자
원을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

Ÿ 한국의 경우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로 인하여 식량 자급이 어려운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고, 물 부족도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국가의 역할 
변화

Ÿ 양극화, 사회 갈등, 사회적 신뢰 저하는 경제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

Ÿ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분배보다는 성장을 상
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음

Ÿ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도 분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구성원 간 경쟁을 
완화-조정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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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동체 

가치의 약화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경제적 양극화 

심화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

국가의 역할 변화

공동체 가치의 
약화

X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 공동체 가치의 

약화 (+)

경제적 양극화 
심화 → 공동체 
가치의 약화 (+)

공동체 가치의 
약화 → 국가의 
역할 변화 (+)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X X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경제적 양극화 

심화 (+)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국가의 역할 

변화 (+)

경제적 양극화 
심화

X X X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
X X X X

국가의 역할 
변화

X X X X X

[표 2-65] 동인의 상충성 분석

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 사회를 4개(BAU, Worst, Best, Outlier)의 세부 시

나리오로 전망하여 보았다. 우선 현재 수준의 경쟁 유지 시나리오는 낮은 사회적 신뢰

와 갈등으로 정체 지속 사회를 가정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사회적 신뢰 악

화와 실업 증가의 불안 사회는 혼란과 갈등, 사회적 신뢰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로 재도

약 하는 사회는 안정적 변화, 생산성 상승과 노동 감소로 전환된 협력적 신뢰 사회는 

협력사회의 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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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낮은 사회적 신뢰와 
갈등으로 정체 지속 

사회

사회적 신뢰 악화와 
실업 증가의 불안 

사회

사회적 신뢰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로 
재도약 하는 사회

생산성 상승과 노동 
감소로 전환된 협력적 

신뢰 사회

사회구성원간의 
경쟁 시나리오

현재와 같은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과 

경쟁 지속

사회적 신뢰 악화와 
실업률 증가로 
사회불안 심각

사회적 신뢰 점진적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 진행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과 노동의 감소로 

협력적 신뢰사회로 
전환

공동체 가치의 
약화

낮은 공동체 가치, 
고립 생활 지속

공동체의 외면, 
개인 간 경쟁 심화

상호부조의 정신 
회복, 협력 증가

높은 신뢰와 복지사회 
정착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AI에 의한 완만한 
노동력 대체

AI에 의한 급속한 
전 분야의 노동력 

대체

AI 의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증가

AI로 노동시간 감소, 
AI의 생산성을 사회가 

공유  

경제적 양극화 
심화

소득 양극화의 지속, 
이중화된 노동 

구조와 낮은 생산성

소득 양극화 심화와 
실업자 증가

소득 격차 개선으로 
협력 증가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으로 혁신 가속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

탄소 에너지와 물 등 
환경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 지속 

탄소 에너지와 물 
소비와 비용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간 갈등 심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자급 증가, 환경 

개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순환경제로의 성공적 

전환, 생태 회복

국가의 역할 
변화

국가의 갈등 
조정능력 미약

국가의 갈등 조정 
실패로 국가에 대한 

불신 증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분배 개선, 

사회복지 증가

노동시간 감소, 
기본소득 등과 같은 
획기적 사회보장제도 

도입

[표 2-66]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낮은 사회적 신뢰와 갈등으로 정체 지속 사회

낮은 사회적 신뢰와 갈등으로 정체 지속 사회 시나리오는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6개 동인들이 현재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는 상황

을 가정한 것이다. 1인가구로 표현되는 고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공동체 가치의 약화를 가져온다. 1인가구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5명 중에 1명이 혼

자 사는 사람들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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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사별 등으로 가족 구성은 지속적으로 해체된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살고 있으며, 공동체의 지지나 지원이 없이 반려동물과 같이 혼자의 힘으

로 어렵게 살아간다. AI에 의하여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단순한 업무의 일자리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나 새로운 일자리 증가는 더뎌 낮은 소득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증가한다. 

낮은 사회적 신뢰와 갈등의 원인은 소득 양극화의 지속이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시도를 하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3배, 임금 격차는 2배가 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격차도 지속된다. 저소득 취업자는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긴 노동을 지속하고, 신

규 고용은 감소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5분위 배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8배가 넘으나 재분배 정책의 지속으로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6배 수

준을 유지한다. 화석 에너지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증가하는 데 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뎌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더 

낮아지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사회보장비용은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취약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재정 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적 불만과 갈등은 증가하게 된다.

4) 사회적 신뢰 악화와 실업증가의 불안 사회

사회적 신뢰 악화와 실업 증가의 불안 사회 시나리오는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

가 저하된 상태에서 AI에 의한 일자리 감소로 실업이 급증하고, 사회불안이 치안마비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격차로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타인을 전부 경쟁자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혼자라

도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극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사회 혼란과 갈등은 강력한 AI의 등장으로 촉발된다. AI는 단순반복적인 일뿐만 아니

라 전문 분야의 일자리까지 빠르게 대체한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대다수의 경쟁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20%에 달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5배가 넘고 임금격차 또한 3배가 넘는 극도로 양

극화된 사회로 변한다. 국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방기함으로써 사회보장 재정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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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로 인해 실업자와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사회 불

만이 증가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5분위 배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5배

가 넘고, 재분배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처분가능소득 격차도 10배에 달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서 1인 가족,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 가족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외로운 늑대’로 무작위적인 불만을 표출한다. 남성에 비

해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자 불만을 여성에게 표출하는 여혐은 일상적 폭력 현상으로 나

타나고, 고소득 여성들을 위한 안전 가옥, 보디가드 서비스 등이 등장한다. 개발도상국

의 도시화와 성장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비용의 급증

과 수도와 전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증가한다. 저소득층 주거단지는 급속히 황폐화

되면서 소득에 따른 지역 분리가 가속된다. 부유층은 사설 경비가 강화된 요새화된 아

파트나 도시 외곽의 커뮤니티 주거 단지로 이주하면서 도심은 더 황폐해진다.

5) 사회적 신뢰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로 재도약 하는 사회

사회적 신뢰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로 재도약 하는 사회 시나리오는 양극화가 완화되

고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면서 점진적 AI 도입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경제가 지

속적으로 발전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이 회복되면서 협력 속에 안정적 변화를 이룩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 노력이 성공하면서 사회가 재도약

한다. 부유세 등의 확대로 정부의 복지재정이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평상시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교육과 재충전, 창업 등이 늘어나게 된

다. 대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증가하면서 스타트업,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되

고, 이는 또 다시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증가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격차의 감소로 이어진다. AI 등 신기술의 도입이 기업의 규모,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임금 격차의 감소

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30% 수준, 임금 격차는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1인 기업의 증가 속에서 원격근무, 프

리랜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임금 차별도 줄어들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노동시간 감소와 소득 증가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 지식산업이 증가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감소한 일자리 이상이 

신규로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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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탄소에너지 소비가 급속히 줄어든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오염의 감소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다. 사회복지 혜택의 증가로 혼인과 출산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이 늘어난다. 실

업급여액의 증가와 재교육 지원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아 높은 급여를 

받는 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적성에 맞고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의 취업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과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과 불만이 줄어든 상태에서 협

력을 통한 사회발전에 만족하게 된다.

6) 생산성 상승과 노동 감소로 전환된 협력적 신뢰 사회

생산성 상승과 노동 감소로 전환된 협력적 신뢰 사회 시나리오는 AI의 비약적 증가 

속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 분이 복지비용으로 전환되고, 인간의 

노동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이 사라지는 상

황이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

기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킨다.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적 대타

협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사회는 협력적 신뢰 사회라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AI의 적

극적 도입은 생산성 향상과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감축시킨다. 유휴 인력의 전직

과 재교육으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는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사회복지세 부담이 증가한다. 국가는 이 세수를 다시 사회안전망에 사용하는 등 증세 정

책의 효과를 발휘시킨다. 급속한 산업 전환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된다. 노동시간 감소와 소득 증가로 사람들은 문화와 

여유 생활을 즐기게 된다.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다

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면서 행복해하는 사회로 전환된다.

5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사회통합은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와 개인 간

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사회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 또한 사회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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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줄어들면 협력과 지지가 줄어든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약화, 소외층의 박탈감, 부유층과 저소

득층 사이의 불신과 공감의 상실 및 적대감 심화 등은 사회적 구조의 해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적인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Boarini et al., 

2018; Klasen et al., 2018). 이러한 점에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사회적 유

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 높아지고 불평등 수준 또한 높아져 

사회통합에 대한 도전이 늘고 있다(통계청, 2018). 한국사회 내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

민자가족(특히 혼인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국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증가는 한국이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18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22,699건으로 전년 대비 8.9%(1,863건) 증가하였고

(통계청, 2018),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101만 

8,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32만 명(법무부 집계)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1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법무부, 2018). 따라서 다양한 배

경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인종, 종교, 언어, 국적, 문화의 다름에 의해 발생

하는 갈등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에서 젠더 간 증오와 혐오로 이어지는 대립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군대문제를 취업난과 연결하여 여성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여성도 오랫동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고 생각한다. 양자 간의 역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

성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젠더 간 사

회적 갈등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응집력 강화에 대한 미래질문의 해답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증가와 사회갈등이 완화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

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가. 주요 동인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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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기술의 발달과 갈등 주체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사

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사람들 간의 연

대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의 연대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으로 공유경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

워크 기술 발달은 향후 사회적 응집력 강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인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인종,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미래에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하고 포용

적이지 못하면 사회 성원들 간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 주체의 다양화는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질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으로 예

상된다.

동인명 설명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Ÿ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차별은 존재하며 한국은 성 평등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Ÿ 한국 여성은 취업한 후에도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

Ÿ 젠더 간 갈등이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요소로 자리 잡음

Ÿ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결혼이민자(특히 결혼이주여성), 외
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 국적과 사회문화적 배경, 종교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

네트워크 기술 
발달 통한 연결 

증가

Ÿ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연결이 진화되며 사람들 간의, 공동체 간의 연대가 강화

Ÿ 사람의 연결에서 사물의 연결로 진화되고, 사람과 지능 서비스의 연결로 발전 

Ÿ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한 연결이 가능하여 공간을 초월한 연결이 가능하여 
다문화 구성원 간 의사소통 문제 해결 

Ÿ 사람을 돕고 교감하는 인공지능 로봇 사용의 일상화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Ÿ 공유경제의 확대로 기존의 재화를 재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

Ÿ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경제 내 거래가 형성되고, 협력
적 소비 및 생산 추구, 사회 후생에 기여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됨 

Ÿ 공유경제는 서비스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특히 이동(MaaS+H: 
Mobility&Human as a Service), 물류(MaaS+L: Mobility&Logistics as a 
Service), 업무(WaaS: Work as a Service), 생활(LaaS: Life as a 
Service), 자원(RaaS: Resource as a Service), 금융(FaaS: Finance as a 

[표 2-67]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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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응집력 강화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

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네트워

크 기술발달로 연결증가는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

체의 등장을 촉진한다. 반면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는 독립변수로 판단된다.

동인명 설명

Service) 등에서 적극 이용됨 

Ÿ 공유경제가 확대되면서 도시 공간의 공유화를 포함한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 
활동을 지향하는 공유도시들이 등장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Ÿ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반인권적 행위가 증가

Ÿ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의 문제로 적응하기 어렵고, 가정폭
력, 젠더 폭력 등의 문제 등에 노출 

Ÿ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특히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이해 미비, 경제
적 적응, 사회경제적 차별, 사회와의 통합 등의 문제 증가 

Ÿ 한국사회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 중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 사회의 
자유, 권리 인정과 인권 존중 정도가 낮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혐오 
표현에 대한 공적 대응이 부재

구분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연결증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X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연결→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연결증가

X X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연결→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

[표 2-68]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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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래 사회를 4개(BAU, Worst, Best, Outlier)의 세부 시

나리오로 전망하여 보았다. 우선 현재 수준의 경쟁 유지 시나리오는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을 가정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집단적 저항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은 혼란과 갈등,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는 안정적 변화, 사회

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을 지니는 도시 등장은 협력사회의 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런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

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구분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연결증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X X X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X X X X

구분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BAU)

집단적 저항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

(Collapse)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

(Continued Growth)

사회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을 지니는 도시 

등장
(Transformation)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 인종, 종교, 
세대 갈등과 

양극화의 심화

세대 간, 빈부 간 
권력투쟁 및 극단적 

대립
숙의민주주의 성숙

지방자치 강화 및 
사회적 연대 강화

네트워크 기술 
발달 통한 연결 

증가

같은 계층내의 정보 
공유로 결속력 강화,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의 이질성 심화

권력투쟁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선택적 편향 심화

네트워크 연결 
증가로 사회적 
응집력 강화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자치도시 내 

시민 간의 연대 
강화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일부 산업 및 
서비스에만 공유경제 

활용

사회적 불신 및 
극단적 대립으로 
공유경제 퇴색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일상화

자치 도시 내 시민 
간의 공유경제 

토착화

[표 2-69]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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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시나리오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시나리오는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라

는 미래질문에 대한 4개 동인들이 현재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세대 간의 가치관과 부(소득)의 차이가 지속되고 새로운 문화의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분열이 지속되는 미래이다. 문화, 인종, 종교, 세대 갈등과 양

극화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예측적, 사전적 갈등관리에 대한 실패

로 사회적 분열이 지속된다.

4) 집단적 저항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

집단적 저항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 시나리오는 세대 간, 빈부 간 갈등이 권력투쟁 

양상으로 전환되며 사회적 갈등이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문화 2세와 거주외국인

의 증가를 비롯하여 세대갈등은 집단적인 저항으로 표출되고, 정치권도 이에 편승함에 

따라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다.

5)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 시나리오는 숙의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시민

사회단체의 성숙 등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사회응집력이 강화되는 

미래이다. 번역기술의 발달로 외국인 및 외국 문화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증가하여 사회 갈등은 완화되고 사회적 신뢰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

구분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BAU)

집단적 저항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

(Collapse)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

(Continued Growth)

사회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을 지니는 도시 

등장
(Transformation)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치제도 미비

사회적 소수자, 
경제적 하위층,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배제 및 백색 
테러 빈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치제도 확립

사회적 소수자, 
종교, 인종 기반의 
자치권력 및 자치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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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 도시 등장 

사회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 도시 등장 시나리오는 지방자치 강화 및 사회적 연대 강

화에 따라 공동의 가치관과 취미를 지니는 고도의 자치권을 지니는 도시가 등장하는 미

래이다. 사회적 신뢰 속에 다양한 형태의 소비생활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회적 연대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거주지라는 자치권을 가진 도시(Charter City)의 등장으로 이어지

게 된다. 시민은 도시 간 이주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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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휴먼�영역

휴먼 영역의 핵심 미래 질문은 ‘어떻게 태어나 죽을 것인가?’로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과 대안 탐색에 있다. 어떻게 태어나 죽을 것인가는 인간의 수명 현

황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자살 및 안락사 관련된 사회적, 법적 상황, Mind 

Uploading과 같은 공상과학적 상상력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 또한 휴먼 영역은 

출산율, 미래적용 및 종교 등의 키워드와도 관련이 있다. 

아래 Word Cloud는 Human과 관련이 있는 미래동인 보고서 및 논문 등 56개를 분

석한 결과25)로, Human을 키워드로 하여 Shapingtomorrow26)에서 검색한 결과이

다. Shapingtomorrow는 미래동인 보고서를 텍스트 마이닝하여 Word Cloud와 Key 

Word Network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키워드 분석은 국회미래연구원

이 진행한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보고서를 텍스트 마이닝하여 키워드 

매트릭스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2-8] Human을 키워드로 한 Word Cloud(출처: Shapingtomorrow)

25) 2019.11.20.일 기준 Shapingtomorrow에서 검색한 결과

26) http://www.shapingtomorr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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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Word Cloud로 분석한 결과 Human과 인공지능이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이점(Singulairy), 우주인(Astronut), 증강(Augmentation), 과학(Science)의 

과학기술 분야도 Human과 관련이 있었다. 자동화(Automation), 무인자동차

(Autonomous Car), 인적자원(Human Resource, HR) 등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이 

산업현장에 도입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미래전망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유(Freedom), 발언(Speech), 괴롭힘(Harassment), 보호시설(Asylum) 등의 

키워드는 Human의 정치적, 사회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유전자가위(CRISPR), 유전자

(Genome), 건강(Health) 등의 키워드 역시 Human과 관련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이는 질병과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생물다양성(Bio 

Diversity), 문명(Civilization), 멸종(Extinction) 등도 Human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d Cloud 분석 결과는 개인으로서의 인간보다는 인류 전체에 대한 내용

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휴먼 영역의 상위 미래질문인 ‘어떻게 태어나 

죽을 것인가?’와 연관성 있는 테마는 건강, 유전자가위 등이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 영역의 미래질문은 사람의 생명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개인의 독자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사람의 생명주기별로 휴먼 영역

의 미래질문 4개를 최종 도출했다. 생로병사의 시각 틀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관한 것으

로, 미래질문과 연계하면 필요한 모든 질문을 도출하는 것이며 질문 간에는 상호 중복

되지 않는다. 미래질문 후보군은 다양하게 도출되었는데, 4개의 미래질문으로 통합되었

다. 생로병사와 미래질문의 연계구조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생애주기 내용 미래질문

생(生)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논의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노(老) 인간으로서의 경험취득과 삶에 대한 논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병(病) 건강수명에 대한 논의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사(死) 기대수명에 대한 논의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표 2-70] 휴먼 영역 생애주기 기준 미래질문 도출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한 휴먼 영역의 미래질문은 개인, 사회, 국가 및 인류 차원의 미

래에 대한 질문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란 미래질문은 개인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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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 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적 재생산, 국가차원에서는 가용노동력 및 여성인권, 

인류차원에서는 인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각 미래질문을 개인, 국가 및 인류 차원

과 연계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참고로 미래학의 대상을 구조화하면 개인, 사회, 국가 

및 인류가 되며, 여기서는 사회와 국가를 통합하여 그 의미를 찾았다.

생애주기 개인 국가 인류

생(生)
Ÿ 가족의 구성

Ÿ 개인의 탄생

Ÿ 여성의 사회적 참여

Ÿ 가용 노동력의 증가

Ÿ 인류의 정체성

Ÿ 새로운 인류의 등장

노(老) Ÿ 개인의 자아 정체성 Ÿ 노동과 교육의 의미 변화
Ÿ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인

류사회의 변화

병(病) Ÿ 은퇴연령의 결정
Ÿ 사회복지비용의 문제

Ÿ 노인 기준 연령의 결정
Ÿ 의료기술의 발달과 그 혜택

사(死) Ÿ 개인의 생존 기간

Ÿ 노동인구의 문제

Ÿ 사회복지비용

Ÿ 안락사의 문제

Ÿ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새
로운 인류문화의 등장

[표 2-71] 휴먼 영역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 국가, 인류 차원의 의미 탐색

<표 2-71>에는 휴먼 영역이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한다. 생로

병사는 가족공동체의 구성과 관련이 있으며, 생로병사의 생애주기에 의식주의 본질적인 

가치추구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휴먼 영역의 미래질문은 내적 개인과 외적 집단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어, 가장 본원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Shapingtomorrow의 

Word Cloud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류 지평의 확장과 인류로 인해 발생한 생

명다양성의 문제, 노동 및 직업과 관련된 문제 등을 휴먼 영역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다. 대신, 해당하는 질문들은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및 의식주 영역

의 미래질문과 동인이 다루고 있다. 인류가 우주로 확장하는 데 따르는 변화나, 인공지

능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미래질문 등도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휴먼 영역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도출한 4개의 미래질문에 대해 전망하기 위해 핵

심동인을 도출했다. 핵심동인은 1차로 40여 개의 핵심동인 후보군을 휴먼 영역 연구원

과 자문진이 함께 도출하고, 핵심동인에 대한 가중치 평균으로 일차 후보군을 도출한 

이후, 연구진의 논의로 핵심동인을 조정하고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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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문제

Ÿ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 등은 원복이 불가능하며, 잘못 
조작된 수정란의 폐기하거나 유전자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윤리
적 위험이 존재

Ÿ 유전병에 대한 치유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윤리적 문제는 
상당 기간 존속할 것 

부의 양극화

Ÿ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초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

Ÿ 유전자 조작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부유한 자만이 유전자 치료 
등을 받을 가능성 존재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발전

Ÿ 일부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밝혀졌으나, 아직 대부분 유전
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Ÿ 유전자 조작의 안정성과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경우 수정란 및 배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 존재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Ÿ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포함한 생명공학은 차세대 성
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

Ÿ 차세대 성장 분야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 존재

인공자궁 기술 및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전

Ÿ 인공자궁 기술은 2030년 사람을 대상으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
(Hudson, 2019.05.14.)

Ÿ 시험관 아기 수준으로 인공자궁의 안정성이 입증되고 비용이 저
렴해지는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부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추이

Ÿ 부의 양극화에 따라 건강수명도 양극화는 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Ÿ 건강수명은 교육, 근로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부
의 양극화가 교육 수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보장

Ÿ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각도로 보장되어야 함

Ÿ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고령친화도시의 요건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의 발전

Ÿ 유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전이 
필요

Ÿ 예를 들어 치매치료제가 개발되는 경우 평균 유병기간 비율을 
1% 이상 줄일 수 있음

[표 2-72] 휴먼 영역 미래질문별 핵심동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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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Ÿ 기후변화, 세계화, 항생제 사용 등으로 새로운 질병 출현 가능
성은 커지고, 그 전파 속도는 빨라짐

Ÿ 새로운 질병 출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의 구축은 유병기간을 
줄일 것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 
시티의 대중화

Ÿ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증가는 도시의 발전과 연계

Ÿ 스마트 시티의 발달은 사회복지, 노인의 사회적 참여, 정밀의료, 
이동권 등을 높일 것으로, 노인의 건강 수명을 늘릴 것으로 판단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부의 양극화

Ÿ 부의 양극화와 수명 양극화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Ÿ 우리나라 사회도 수명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

Ÿ 특히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경우 소득 상위에 속한 집단도 기
대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임

정밀의료의 대중화

Ÿ 인간의 기대수명은 영양, 위생으로 획기적으로 증가

Ÿ 원격의료, eHealthcare 및 유전자 정보에 기반을 둔 치료 등이 
결합한 정밀의료는 21세기 전반기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상당
히 늘릴 것으로 전망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비용 

Ÿ 전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한국사회
에서의 사회 전체의 의료비용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Ÿ 의료기술의 발달로 더 좋은 치료법이 개발되면, 이에 따라 그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Ÿ 의료비용의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경우, 기대수명 등의 증가가 
정체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 사망 증가

Ÿ 기후변화 등으로 노약자 사망률이 증가

Ÿ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경우 노약자 사망률도 급격하게 증가
할 위험 존재하며, 이로 인해 기대수명도 단축될 가능성 존재

사회복지 제도

Ÿ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Ÿ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의 평균 기대
수명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노화억제/역노화 
기술

Ÿ 노화억제 관련 의약품은 임상실험에 돌입

Ÿ 다시 젊게 만드는 역노화 기술은 2020년대 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존재

Ÿ 노화억제 및 역노화 기술이 성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기대수명
의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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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1978년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최초의 시험관 아기, 즉 체외인공수정

을 성공시킨 Robert Edwards는 그 공로로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27). 우

리나라에서는 1985년 10월 체외인공수정으로 아기가 처음 탄생했다. 이후 체외인공수

정의 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27)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in_vitro_fertilisation

미래질문 핵심동인 내용

인간 
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세대 단절

Ÿ 세대 간 차이는 후천적인 것으로 지식과 경험의 취득과 이전 세
대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

Ÿ X세대 이후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취득
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음

Ÿ 디지털 격차에 의해 세대 간 정보 접근, 업무 방식, 세계화 등
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세계관에 영향을 줄 것

Ÿ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디지털 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

가상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

Ÿ 2030년대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은 충분히 성숙할 것

Ÿ 가상현실 기술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대체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될 것

Ÿ 완전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은 가상경험을 일반화할 것이고 이
는 개인의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언어의 장벽 해소

Ÿ 기계번역과 통역이 일반화되는 경우 언어장벽이 낮아질 것

Ÿ 이는 원격근무 및 원격교육과 연계되어 알파 세대와 베타 세대
의 세계화를 가속할 것

Brain To 
Machine 

Interface 기술

Ÿ 가상현실 등의 기술과 BMI 기술은 연동될 것

Ÿ BMI 기술은 2024년 이후 출생하는 베타 세대가 주로 활용할 
것으로,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은 기존 세대와 다를 가능성 
존재

원리주의의 등장

Ÿ 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종교적 원리주의 등의 강화할 것

Ÿ 전통적 가치관과 전통적 정체성에 대한 운동은 기술발달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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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내 난임시술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산일보. 2017.07.23.)

인공수정은 일정한 의학적 처리가 된 남자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직접 넣는 방식이

며, 체외수정은 여성에게서 채취한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하는 방식이다. 체외수정은 

지속해서 상승하여 2014년 40,966건(부산일보. 2017.07.23.), 2017년에는 60,253건

의 체외수정 시술이 이뤄졌으며, 체외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건수는 21,860건이었다(쿠

키뉴스. 2018.10.10.). 체외수정 시 쌍둥이 비율은 40%가량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17년의 체외인공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30,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신생아 수는 326,900명으로 이 중 체외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약 

9%이다. 스웨덴에서 체외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비율은 10명 중 1명(BBC. 2018.09. 

23.)으로, 우리나라와 스웨덴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체외인공수정이 하나의 추세가 된 이유는 난임 부부의 증가 때문이다. 

2008년 이래 난임 남성과 여성의 수는 지속해서 늘었다. 2016년 여성은 220,000여 

명이 남성은 64,000여 명이 난임으로 진단을 받았다(한국일보, 2018.08.28.). 1986년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최초의 아이가 나왔다. 체외인공수정한 수정란을 친모가 아닌 대

리모의 자궁에 착상하였고, 대리모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일부 국가의 경우 대리

모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관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중 3위가 대리모이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07.09.).  1996년 복제 양 돌리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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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6살 양의 체세포와 난자의 핵을 치환하여 복제 양을 만들었다. 돌리는 태어난 

지 6년 만에 죽었다. 이론적으로 양의 복제와 인간의 복제는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간

의 복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2001년 유전적으로 어머니가 2명이고 아버지

가 1명인 아이가 태어났다(Highfield, 2001.05.10.).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이 있어 사

산한 전력이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자신의 난자 핵으로 치환한 이후 남편의 

정자로 수정을 했다. 2002년에는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이 태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인간 복제 조직인 클로네이드는 복제 인간인 이브가 태어났

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리적 문제를 격화시켰다. 더구나 복제 양 돌리의 수명이 원본 양

의 수명에 따라 제약되며, 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윤리적 문

제를 격화시킨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2018년 중국에서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

스)에 면역이 있는 쌍둥이 여아가 태어났다. CCR5 유전체가 HIV가 백혈구에 결합할 

때 사용하는 수용체를 만드는데, CCR5 유전체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HIV에 면역을 

가지게 된다. 중국이 HIV 면역의 Designer Baby를 시도한 이유는 CCR5 유전체의 

AIDS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하나의 유전체로 HIV 면역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런데 태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2001년의 엄마 2명 아

빠 1명의 아기는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설계한 것이 아니었으나, 중국의 Designer 

Baby는 유전자를 직접 조작해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2050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현재와 같이 90% 이상이 자연임신하고 자연 

출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저

항으로 인해 Designer Baby가 일반화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유전병 치료

를 이유로 Designer Baby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지능과 육체적 역량이 

뛰어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트랜스휴먼28)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적

자치와 자유방임(Laissez-faire)을 이유로 성인이 바이오해커(Bio-Hacker)가 되어 자

신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이 확대되

면 Designer Baby에 대한 윤리적 제약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난임부부의 증

가와 임신중독증의 증가는 일종의 확장된 인큐베이터인 인공자궁(Artificial Womb)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초저출산으로 미래 갈등과 위험이 큰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28) 대부분의 점에서 인간을 닮았으나, 표준적 인간보다 지능, 육체적 능력 등이 뛰어난 존재(Carvalk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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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자궁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Designer Baby와 인

공자궁 출산 등은 2050년대의 우리 사회에 깊은 불확실성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 주요 동인 

동인명 설명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문제

Ÿ 유전자 가위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식

Ÿ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국립인간유전자연구원는 안전, 후대에 대한 공지된 동의의 불가
능성, 정의와 평등, 인간 배아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시

Ÿ 유전병 및 유전자에 의한 질병 설명력이 높은 경우 유전자 조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Ÿ 유전자 조작 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 유전병 등의 치료 및 예방의 경
우 윤리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판단 

Ÿ 현재도 유전병 등에 대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는 상황

Ÿ 다만 인간증강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여전히 윤리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Ÿ 인간증강에 대한 유전자 조작의 윤리문제는 사회, 정치의 변화에 따라 바뀔 것으로 
Uncertainty로 분류기술로 유전정보 및 유전자 편집의 힘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윤리적 ‧ 사회적으로 많은 파문을 가져옴.

Ÿ 배아복제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짓밟을 수 있으며, 유전자 조작으로 부모
와 자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

부의 양극화 
추이

Ÿ 부의 양극화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의 혜택 또한 양극화될 수 있음.

Ÿ 유전자 치료의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이며, 유전자 조작 아기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들 것

Ÿ 유전병 등의 치료에 있어서 유전자 조작은 어느 정도 의료보험의 대상이 될 것

Ÿ 그러나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그 비용도 비싸며, 법에 따라서도 엄금할 가
능성이 큼

Ÿ 다만 유전자 조작 아기 천국이 등장하여, 수정란 및 배아의 유전자 조작이 하나의 산
업으로 발달할 가능성 존재

Ÿ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체의 수가 적지 않아 인간증강이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기술 
발전

Ÿ 2018년 중국, 세계 최초의 Designer Baby가 탄생함. 

Ÿ 이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을 가지고 와, 많은 논란이 대상이 되었음

Ÿ 유전자편집기술은 1, 2세대 거쳐서 3세대의 CRISPR-Cas9으로 발전함. 더욱 쉽고 
정확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한 결과를 보임.

[표 2-73]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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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 탄생의 미래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의 전개를 위해, 

동인 간 관계와 상충성을 분석하여 아래 매트릭스로 요약하였다. 상술하면, 수정란 등

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할수록, 국제적 경쟁이 심화할수록 유전자 조작에 대

한 윤리문제는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인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나지는 않으

나,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는 종교 등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울 

동인명 설명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Ÿ 우리나라에서 배아 및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위한 연구가 금지

Ÿ 전 세계적으로 배아 등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존재

Ÿ 2018년 중국의 유전자 조작이 큰 반향을 불러옴

Ÿ 관련 연구자는 대학에서 해임되고 경찰들도 위법 여부를 조사

Ÿ WHO에서 배아 등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Ÿ 그러나 유전자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등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지
속해서 증가

Ÿ 유전병 등의 치료를 위한 배아 등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존재하는 상황

Ÿ 유전자 치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이 시장에서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와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이미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Trend로 
분류 

인공지능 
기술 및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전

Ÿ 인공자궁 기술이 2030년 이내에 사람을 대상으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 존재

Ÿ 인공자궁 기술은 일종의 인큐베이터로 24주가 채 되지 않은 미숙아를 대상으로 함

Ÿ 우리나라 미숙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어 인공자궁의 필요성이 증가

Ÿ 인공자궁은 이론상 탯줄을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태아라면 가능

Ÿ 임신 12주에서 16주 사이의 낙태는 여성에게 영향이 크지 않음

Ÿ 12주 이상의 태아의 경우 인공자궁에서 크는 것 가능

Ÿ 난임, 임신중독증이 아니라 미용과 업무를 이유로 인공자궁을 활용하는 것도 이론적
으로는 가능

Ÿ 수정 및 착상이 가능한 진정한 인공자궁에 관해서는 초기 연구가 진행되어 2050년대
에 등장할지는 불확실

Ÿ 2030년 이전에 인간을 대상으로 인공자궁이 실행될 것으로, 대중화된다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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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2050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유전자 조작기술과 

부의 양극화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의 양극화로 특정 계층은 더

욱 건강한 몸과 삶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할 것이고, 유전자 조작 기술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은 유전자 조작 기술

발전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구글의 창업자인 Sergey Brin의 아내인 Anne 

E. Wojcicki은 유전체 분석 업체인 ‘23andme’의 공동창업자이며, 우리나라의 삼성 

역시 생명과학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구분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문제

부의 
양극화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발전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인공자궁 기술 및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달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문제

X 　

조작기술 → 윤리 (-)
기술이 발달할수록 
유전자 조작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하고, 윤리문제 
약화. 다만 유전자 
조작이 일반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윤리적 
저항감 증가 가능

국제적 경쟁의 심화 
→ 윤리(-)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국제적 
경쟁이 심화하는 
경우, 윤리문제는 

약화 

　

부의 양극화 X X

유전자조작기술<->부
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유전자 
양극화 초래, 유전자 

조작기술이 부의 
양극화도 심화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발전
X X X

유전자 조작 <-> 
국제적 경쟁(+)

조작기술이 
발달할수록 국제적 
경쟁 심화, 국제적 
경쟁이 심화할수록 

유전자 조작 
기술발달

　

[표 2-74]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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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라는 미래질문에 대한 동인 분석 결과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와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 및 국제경쟁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작기술과 부의 양극화는 양의 상관관계로 같은 방향, 조작기술과 

국제적 경쟁도 양의 상관관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네 개의 

시나리오에서 각 동인은 동인 분석에서 제시한 방향과 일치하여 동인 상충성이 없다.

핵심동인 자연출산 비율의 유지
유전자 양극화와 아기 

공장
출생 장소의 다양화 신인류의 탄생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문제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제약 심화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는 
상황

유전병 등에 대한 
경우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 

일반화 

태아 및 성인에 대한 
인간증강 일반화

부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나,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금지

부의 양극화 심화 
및 경제적 양극화가 

유전자 양극화로 
이어짐

부의 양극화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유전병 등을 이류로 
한 유전자 조작과 
인공자궁 사용에 
의료보험 적용

인간증강 비용이 
절감되거나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 부의 양극화가 

유전자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음

[표 2-75]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구분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문제

부의 
양극화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발전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인공자궁 기술 및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달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X X X X 　

인공자궁 기술 
및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달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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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출산 비율의 유지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인공자궁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자

연출산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전자 조작에 대한 거부감과 유전자 조

작 기술의 한계로 자연출산이 일반적으로 될 것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병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특히 유전자에 의한 질병 설명력이 높은 

일부 유전병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간증강은 윤리적 문제와 인간의 유전자와 유전

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이 인간증강을 

위해 자신이나 그의 자손에게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려 하나 법적 규제와 기술의 미발달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시도가 이뤄지지 않는다. 여성의 만혼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초

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졌고,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공자궁을 사용한다. 이때의 

인공자궁 기술은 현재의 인큐베이터의 생존한계 22주를 시기적으로 보다 앞당기는 기

술을 의미한다. 폐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24주 이전의 태아에게 탯줄을 통해 직접 산

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여성의 미용이나 사회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자궁은 여

전히 상용화되지 못했다.

핵심동인 자연출산 비율의 유지
유전자 양극화와 아기 

공장
출생 장소의 다양화 신인류의 탄생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발전

유전체 및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 보유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 
발달하나 비용은 

여전히 고가

유전체 및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이루어짐

양자 컴퓨팅 등의 
발달로 유전체 및 

유전자 기능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짐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엄격히 

금지되며 대다수 
국가와 연구기관이 

이를 준수

경제적 이유로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국제적 경쟁 
심화하며 비공개적 

연구도 진행

유전자 조작 연구가 
제한된 환경하에서 
진행되며, 그 범위 
내에서 국제경쟁 

유지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공조 및 
연구결과의 

오픈소스화가 
대중적으로 진행

인공자궁 
기술 및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전

미숙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자궁 

활용

가용노동력을 
늘리기 위해 

인공자궁 사용 장려 
및 지원

여성이 미용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인공자궁 활용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 

인공자궁 사용 일반화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250   국회미래연구원

4) 유전자 양극화와 아기 공장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전자 조작과 인공자궁의 사용이 무분별해진다. 수정란 등에 대

한 유전자 조작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나, 인간증강에 대한 일부 계층의 욕망은 이러한 윤리적 이슈 제기에 귀를 닫은 

상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질병유전자의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키, 눈 색깔, 피부색 등

의 외관, 심지어 신체 능력이나 지적 능력 등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것을 탄생 

전에 결정할 수 있다(김준혁. 2018.02.14.). 유전병 치료를 넘어서, 지능, 외모 등과 같

이 질병과 직접 관련 없는 유전형질을 개량해서 유전자 변형 인간이나 맞춤형 아기의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Bruce, 2006). 다만, 단일한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의 수가 많은 

지능 등에서 유전자를 조작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은 발달하나, 그 비용은 상당히 고가이므로 일부 계층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자만이 유전자 조작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Twenge, 

2017.04.14.)은 설득력이 있다. 체외인공수정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시

술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 수정란에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

에 없다. 또한,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되는 치료제 등이 고가로 책정될 경우 사회적 약

자계층은 혜택을 받기 곤란할 수 있다. 이는 지질분해효소결핍증 치료제인 글로베라 가

격이 110만 유로이고, 2017년 12월 FDA승인을 받은 유전적 망막변성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의 가격이 9억원에 달하는 등 현재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가 유전자 양극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반대로, 유전자 양극화가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을 낮출 위험성도 상존한다. 부의 양극

화 등 계층의 차이가 기억력과 건강, 장수 등 다양한 특성에서 유전적인 차이로 고착화

될 수 있다. 전체 사회에서 일반화되기는 어려워도, 최소 일부에서 자손의 우수성을 확

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 조작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화한 유전자 치료와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기업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비공개적으

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조세천국과 유사하게 유전자 조작 아기 천국의 등장을 예

견할 수도 있다. 부의 양극화는 출생률 저하를 일으킨다. 가용노동력 부족으로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자궁 사용을 장려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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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 조작 제한과 아기 공장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나, 인공

자궁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이다.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유전병 등의 

치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엄격하게 제한된

다. 부의 양극화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유전병과 초미숙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유전

자 치료와 인공자궁 사용은 의료보험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유전체와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인류의 지식은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다만 전 세계적인 합의에 의해 관련 지식을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증강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유전자 조작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도 국제적 경쟁이 활발하나 이러한 합의 내에서 진행된다. 국가 간의 암묵적인 합의를 

위반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

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공자궁을 사용하는 때도 늘어나며, 육체적 변화 방지를 이유로 

인공자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6) 신인류의 탄생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인간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일반화

된다. 성인에 대해서도 유전자 치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인간증강이 가능해진다. 성인에 

대한 인간증강은 유전되지 않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이미 확보하

였으므로 법적인 규제가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유전자 치료 연구가 고도로 발달하여 

그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검증된 유전자 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큰 비용 부담 없이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 

및 양자 컴퓨팅의 발달로 유전체 및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유전자 정보와 이를 조작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은 인류 공동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서 관련 기술에 대한 오픈소스화가 진행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함과 동시에 

그를 지원하는 인공자궁의 사용이 보편화할 것이다. 여성은 임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얻

어 본인이 자연임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공자궁 출산이 일반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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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WHO(2016)에 따르면 각 국가들의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은 85%에서 90% 

사이에 있다.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면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

나라의 기대수명, 건강수명 및 건강수명 비율은 각각 82.3, 73.2, 88.9%로 아래 히스

토그램을 기준으로 88.5% 그룹에 속한다.

[그림 2-10]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비율 국가 수 Histogram

(자료: WHO. 2016)

일본의 2015년 출생아의 남녀평균 기대수명은 83.7세 남녀평균 건강수명은 74.9세

로,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비율은 89.5%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나라는 시에라리온

으로 기대수명이 50.1세, 건강수명이 44.4세, 건강수명 비율은 88.6%이다. 건강수명비

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브루나이로 건강수명 비율이 90.6%이다. 브루나이의 기대수명

과 건강수명 비율은 각각 77.7세와 70.4세이다. 건강수명 비율이 90%가 넘는 나라는 

브루나이를 포함하여 중국, 벨라루스, 북한, 카자흐스탄, 마이크로네시아 등이다. 건강수

명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니카라구아로 85.2%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각각 

74.8세, 63.7세이다. 필리핀, 르완다,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의 건강수명 비율이 85% 대

에 속한다.  건강수명에 대한 보고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1세, 건강수명은 73.2세로 9세가량의 격차가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은 2010년과 2011년 장애보정(disability-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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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은 70.44세, 2011년 건강수명은 70.74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는 나라별로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WHO(2016) 자료를 기준으로 했

다. 건강수명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 사회의 생산성,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부양 비율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수명이 정체되는 경우, 그 사회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것이다. 이에 반해 건강수명

이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혹은 기대수명보다 더 많이 건강수명이 늘어난다면 노인 기준 

개념의 변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은 의료기술 등 발달 

등의 동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새로운 질병 

등의 출현은 건강수명 비율의 증가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게 하지 못한다. 특히 노인 인

구의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는 건강수명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은 77.8세이며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비율은 87.5%이다. 기대수명 및 건강

수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 주요 동인

동인명 설명

부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추이

Ÿ 부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Ÿ 부의 양극화에 따라 소득 5분위 간 건강수명 격차는 11.7년

Ÿ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보다 건강수명 격차가 5.1년 많음

Ÿ Dahlgren and Whitehead(1991)에 따르면 사회적 요인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침

Ÿ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교육, 노동환경 및 실업이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보장

Ÿ 노인의 사회적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높임

Ÿ 우리나라의 실질적 은퇴연령은 2015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Ÿ 노인친화도시의 8대 영역 기본방향 중 2개 영역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방향
으로 설정

Ÿ 우리나라 서울, 부산, 수원 등이 노인친화도시이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적 참여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

Ÿ 노인의 사회적 참여는 이미 Trend이며 2050년대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높아
질 것으로 기대 

[표 2-76]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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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수명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본 분석에서, 스마트 시티가 대중화되는 경우 이를 통해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여 부

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격차가 완화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도 제고될 것으로 보았

다. 스마트 시티가 질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이나, 도

시화 자체가 질병의 급속한 전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명료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해당 부분에서는 관계를 도출하지 않았다. 질병 예방 및 치료기

동인명 설명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의 
발전

Ÿ 의료는 사후치료에서 사전예방으로 이행 중

Ÿ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및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치료제 개발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
선될 것

Ÿ 치매예방 및 암치료 기술 또한 2050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할 것

Ÿ 이에 따라 건강수명이 상당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

Ÿ 치료기술의 발달은 Trend이며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전환은 Weak Signal에 해당하
나 치료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두어 Trend로 설정

Ÿ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50년까지 예방 및 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Ÿ 세계화에 따라 신규 감염성 질병 등장 빈도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Ÿ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신규 감염성 질병의 등장 빈도가 감소

Ÿ 신규감염성 질병 등장 빈도가 하락해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

Ÿ 슈퍼박테리아, 영구 동토에서의 고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출현 및 합성생물학
을 이용한 고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생산 등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

Ÿ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법령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Trend로 분류

Ÿ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속대응 체계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이나, 신규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도 지속적으로 증가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의 대중화

Ÿ 스마트시티는 고령친화도시를 요건으로 함

Ÿ 스마트시티는 노인의 이동성과 스마트 홈 및 스마트 빌딩, 통합된 서비스 등을 제공함

Ÿ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노인의 인적자원 참여를 높이는 것을 방향성으
로 함

Ÿ 스마트시티의 수준과 표준 및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진
행될 것으로 Trend로 분류

Ÿ 2050년대에 한국사회의 고령친화적 스마트시티가 정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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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전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높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분
부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추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보장

새로운 질병 
출현과 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 시티의 대중화

질병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전

부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추이
X 　 　

스마트 시티 → 
건강수명 격차(-)
사회적 돌봄을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는 부의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보장

X X 　

스마트 시티 → 
사회적 참여(+)

접근성, 이동성 등을 
높인 친노인 

스마트시티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고

　

새로운 질병 
출현과 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X X X 　

질병 예방 → 
신속대응체계(+)

질병 예방 기술이 
발전하면 신속 
대응체계 제고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 
시티의 대중화

X X X X 　

질병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전

X X X X X

[표 2-77] 동인의 상충성 분석

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아래 네 개의 시나리오와 위에서 분석한 동인의 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88.9% 내외 시나리오에서 일부 대도시가 스마트시티화가 되면서 부의 양극

화는 심화되나 건강수명 격차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건강수명이 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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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86% 내외 시나리오에서는 질별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전이 정체되었는데,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가 붕괴하는 것으로 하여, 동인분석에서 확인된 방향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대도시가 스마트 도시로 전환되어도, 그 혜택이 도시

민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질병 예방 기술 및 제도가 정체되는 

것은 현재의 트렌드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도 붕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나리

오의 동인에 상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동인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88.9% 내외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86% 

내외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90% 

내외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92% 이상

부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추이

현재 상태의 
유지

급진적 악화 점진적 개선

교육, 실업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부의 양극화가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노인의 사회적 
참여보장

점진적 개선 악화 점진적 개선
노인 기준 연령 상승 

및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활발

질병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전

지속적으로 
발달하나 치매 
치료 및 암치료 
등에서는 개선

정체
치매 치료 및 
암치료제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암 백신 등 

개발 및 기술 
성숙으로 관련 의약품 

비용 하락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현재 상태의 
유지

신속대응 체계 붕괴
생명공학기술 및 
디지털 기술로 

신속대응 체계 개선

생명공학기술 및 
디지털 기술로 

신속대응 체계 고도화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시티의 대중화

일부 대도시 
스마트 시티로 

전환

도시의 공동화와 
시민의 일부만이 

스마트 시티에 거주

대도시와 중규모 
도시의 고령친화 

스마트 도시로 전환

도시는 스마트 
시티로, 마을은 

스마트 빌리지로 전환

[표 2-78]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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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의 비율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치료제의 발달로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의

료시스템이 붕괴하거나,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경우 그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2050년

대 건강수명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3)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88.9% 내외 시나리오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88.9% 내외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이다. 의

료기술 등이 발달하여,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여도 소득 5분위의 건강수명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노인의 사회적 참여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대도시를 중

심으로 실현되어, 우리나라 노인이 이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88.9%인 것은 전 세계와 비교할 경우 그렇게 낮지 않으며, 그 상태를 유지

하는 시나리오다.

4)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86% 내외 시나리오

기대수명의 86% 내외로 현재보다 건강수명의 비율이 3%가량 하락하는 시나리오다. 

WHO(2016)의 보고에 따르면 85.5%에서 86.5%인 국가는 10여 개국으로 183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여 

전체 평균 건강수명이 하락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는 사회가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이며,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더욱 악화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의료기술은 

정체하거나,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인해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

이며, 새로운 질병의 등장에 대해 정부의 신속대응 체계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다. 스마

트시티는 현실화될 것이나 소수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5)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90% 내외 시나리오

기대수명의 90% 내외 시나리오는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이 89.5%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88.9%이므로 0.6% 이상 올리는 경우 달성될 수 있다. 

치매 치료와 암치료 등이 완치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이러

한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양극화가 완화되어 건강수명 격차도 완화

되며, 노인의 사회적 참여도 전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생명공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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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로 신규 질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즉, 신규감염성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법 등을 개발하는 데

는 여전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도시와 중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로 전

환해서, 이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6)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92% 이상 시나리오

기대수명의 92% 이상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술 등이 발달해야 

한다. 치매 예방 및 치료제가 합리적 가격으로 시장에 등장해야 하며, 암치료제도 등장

해야 한다. 부의 양극화는 건강수명 격차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 실업보험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부의 양극화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사실상 크지 

않을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기준연령이 상향조정되

며, 법적인 노인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2050년의 법적 노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생

명공학기술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질병의 등장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다.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등장하면 빠르면 수일 

내에 병원균 및 바이러스의 유전자 등이 분석되어 치료법이 등장할 것이다. 전 국토가 

스마트시티화 함에 따라 노인의 이동성 등이 제고될 것이다.

3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생명체로서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다. 메소포타

미아의 길가메시, 기독교 성경의 무드셀라, 그리스의 티탄, 중국 진시황과 인도의 암리

타는 영생에 대한 추구가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유발 하라

리(2017)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욕구를 분석하여 인간이 지속적으로 영생을 추구할 것

으로 전망했다. 인간의 욕망과 기술의 발달 및 경제성장은 인류의 수명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런데 한국사회를 포함한 인류의 사회,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은 인류 수명의 

극단적 연장에 맞추어야 있지 않은 상태다. 65세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

크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당시 독일 노동자 중 65세를 넘기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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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2014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것”(조선일보, 2014.12.05.)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독일연금제도를 포기했다.

한국사회의 기대수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40년간 기대수명은 약 20년 

증가했다. 1970년 여성과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각각 65.5, 58.6세이었는데, 40년 

후인 2010년에 각각 84.0, 77.2세로 18.5년과 18.6년이 각각 늘었다. 세계은행

(World Bank)은 전 세계 기대수명이 1960년 52.47세에서 2015년 71.66세로 증가하

여 55년간 19.19년 증가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는 53.00세에서 82.16세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29.16년 증가해서 세계 평균보다 10년이 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예상보다 빨랐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도 빨

라질 것으로 예견된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

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 예견되었던 고령사회가 1년 앞

당겨져 2017년 8월 말 65세 이상 인구가 14.02%를 달성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도 1,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한국사회가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나는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약 

90.82세이며, 남성은 84.07세이다.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이어 프랑스, 일본, 

스페인 및 스위스가 각각 88.55, 88.41, 88.07, 87.07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가 한국에 이어 각각 84.00, 83.95, 83.89, 

83.60세로 그 평균기대수명이 예견된다. 한국사회의 기대수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이다. 평균 기대여명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과거 45년

간 65세를 기준을 남녀 각각 기대여명이 8년과 7.5년이 각각 증가해서, 남성의 기대여

명은 18.2년 여성은 22.4년(통계청, 2016)이 되었다. 통계청의 2014년 생명표와 비교

하면 기대여명이 남녀 각각 0.1년과 0.4년이 증가했다. 2019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019.07.22.)에 따르면 남녀 평균 82.7세로 2005년의 

통계보다 1.3년 이상 증가했다.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2019’(UN, 2019)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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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30년 84.2세, 2035~2040년 85.5세, 2045~50년 86.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OECD 보건통계 2019’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와 통계청 등의 보수적 예측보다, 한국사회의 기대수

명과 기대여명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은 2011년보다 낙관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을 제시

했다. 박 교수팀은 2030년에 출생할 남녀의 평균기대수명이 90.8세에 이를 것으로 보

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보다 기대수명이 3.3년이 더 길다. 박유성 교수는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기대여명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954년

생 중 약 40%가 98세 이상 살 것으로 예견했으며, 1971년 출생자의 경우 약 절반이 

94세 이상 살 것으로 보았다.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라 통계청보다 더욱 낙관적으로 기

대수명과 기대여명의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박 교수팀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17년의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7세로 2005년의 통계청의 예측보다는 높

고, 박유성 교수팀의 예측보다는 낮다. 친환경 스마트시티 및 정밀의료 등의 발달은 기

대수명을 급격하게 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박유성 교수팀의 예측을 기반으로 추세외삽

법에 의해 전망하는 경우 2050년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97세에서 100세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 박유성 교수팀 기대수명 예측(조선일보. 2011.01.03.)



∙∙∙ 제2장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제6절 휴먼 영역   261

한국사회의 기대수명에 다양한 예측 중 박유성 교수팀의 전망이 가장 낙관적이기는 

하나, 통계적 접근을 한 것으로 미래의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 SENS 

연구재단의 de Grey와 Rae(2008)는 나이와 관련된 질병이 사라질 것으로 믿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천 살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역사학자인 유발하라리(2017)

는 인본주의와 인간의 영생을 연계해서 설명하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언젠가는 인류가 

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레이 커즈와일은 잔여 수명의 증가 속도가 시간의 속도

와 같거나 더 빨라진다면 인류는 영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을 2045년으로 

보았다. 최근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극단적 주장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나 통계청(2016)과 박유

성(2010)의 연구에 비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2015년 Time 지 2월 23일 호는 

2015년 2월에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 기대수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는 상당히 강력하며 합리적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

러한 주장에서는 최고 고령자의 수명이 정체되고 인체의 복잡성을 모두 밝히기 어려우

며, 뇌의 노화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류의 수명이 무한정 증가하

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기록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2세(Corbyn, 

2015)였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이다. 

인류의 수명연장은 단순히 연금제도의 무력화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깊은 불확실성(드로어, 2019)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과

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 양상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 상태이다. 우리나

라 통계청의 접근과 과학계의 일부(Grey and Rae, 2008) 전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은퇴연령과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조정하는 

시도가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어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

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을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참고로 수명과 관련한 용어를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Ÿ 평균기대수명: 그해에 태어난 아이가 사고사 등을 당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나이. 

Ÿ 평균 건강수명: 건강하게 활동이 가능한 수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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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평균 잔여수명: 연령대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

Ÿ 기대 여명: 평균 잔여수명과 의미 동일

Ÿ 활동수명: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수명을 의미. 건강수명은 신체적인 기준이며, 활동수

명은 사회적 활동 참여를 기준으로 산정

Ÿ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

Ÿ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Ÿ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가. 주요 동인

2050년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기대수명 추이와 관련이 

있다. 기대수명 추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통계

청은 인구구조에 대한 상세한 통계적 예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적 예측은 

최근의 노화억제제, 역노화기술에 대한 도전적 접근, 인공장기의 발전,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반영하지 않았다. 즉,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한 추세외삽법

적 예측이다. 이러한 추세외삽법적 예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대수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보장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시기별 예측을 보더라도 2000년에 2030년에 태어

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1.5세였는데, 2005년에는 83.1세로 1.6년의 기대수명이 증가

했다. 따라서 2050년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동인을 도출하고 분석한 결과, 휴먼 영역에서 도출한 

19개 동인 중 9개 동인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질문 ‘2050

년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해당하는 동인인 Designer Baby 및 인공자궁 

출산은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개 동인 중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질병 예방 및 치료기술의 발전’, ‘노화억제 및 역노화기술’, ‘사회

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 시티 대중화’ 역시 휴먼 영역 내의 다른 미래질문에서 설명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동인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는 제외했다. 다만 ‘부의 양

극화’는 다른 영역과 휴먼 영역 내 다른 미래질문에서도 언급한 것이나 기대수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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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포함했다. 부의 양극화를 포함한 5개 동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인명 설명

부의 
양극화

Ÿ 부의 양극화는 수명 양극화의 원인으로 소득 상위 1분위와 하위 5분위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

Ÿ 한국사회의 부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음

Ÿ 극단적 부의 양극화는 수명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균기대수명도 하락시킴

정밀의료의 
대중화

Ÿ 개인의 생활습관, 식습관, 병력,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전망됨

Ÿ 정밀의료는 quantified self와 eHealthcare가 전제되어야 함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비용 

Ÿ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 특히 유전자 치료와 관련한 비
용은 꽤 큰 비용이 청구되고 있음. 

Ÿ 이는 기술적으로 유전자 치료 및 역노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현생 인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 존재

Ÿ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기술발전과 정밀의료로 인한 수용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기술은 여전히 의료비용
이 높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병존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 
사망 증가

Ÿ 기후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사망원인 변화. 특히 기후온난화에 따라 
여름철 평균기온이 증가하면 노약자의 사망률이 증가. 

Ÿ 이는 미세하나마 인구구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나, 수명 양극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

Ÿ 특히 기후변화가 심할수록 노약자 사망률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사회복지 
제도

Ÿ 인간의 수명연장에 사회복지 수준은 상당한 영향을 미침. 

Ÿ 2050년도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면 평
균기대수명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음

[표 2-79] 주요 동인 및 설명

나. 기대수명/기대여명 관련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본 연구진은 부의 양극화와 노화억제/역노화 기술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

다. 일반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부유할수록 오래 살기 위해 노화억제/역노화 기술을 이

용하거나 그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수명이 늘어날 경우 상속으로 인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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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환이 늘어남에 따라 부의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다만 이들 두 동인은 필요충

분조건은 아니며 모두 필요조건이다. 즉, 부의 양극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

억제 등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노화억제 등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

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도 아니다. 노화억제 및 역노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의료비용

은 줄어들 것이다. 정밀의료가 대중화될수록 의료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복지제도가 보완될수록 노화억제 관련 의약품 등에 대한 의료보장이 확대되어 노화억

제 기술이 발달할 여지가 있다. 사회복지 제도 발달은 정밀의료도 발달시킬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줄어들어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노약자 사망률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분
부의 

양극화
노화억제 

기술/역노화 기술

정밀 
의료의 
대중화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비용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 
사망 증가

사회복지 제도

부의 
양극화

X

부의양극화<-> 
역노화(+)

부자의 경우 역노화 
시술을 받으려는 

욕구 증가할 
것으로,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노화 기술발달

노화억제 
기술/역노
화 기술

X 　

기술 → 의료 
비용(-) 관련 
기술의 발달은 

관련 의료비용의 
절감을 가져 올 것

　

사회복지 → 
역노화(+) 

사회복지는 노화 
억제제와 역노화에도 
적용될 가능성 존재

정밀의료의 
대중화

X X

정밀의료 → 
의료비용(-)
정밀의료가 
고도화되고 

대중화될수록 
의료비용 하락

　

사회복지 → 
정밀의료(+)

사회복지제도는 
정밀의료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밀의료 

확대

[표 2-80]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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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부의 양극화와 노화억제/역노화 기술은 모두 필요조건으로 미래시나리오에서 서로 

상충성이 없다. 역노화 기술과 의료비용은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았

으나, 80세 시나리오와 100세 내외 시나리오에서는 음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가정했

다. 역노화를 위한 시술 비용은 초기에 상당히 고가일 것으로 판단되며, 성공하는 경우

라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일 수 있다. 특히 평균 기대수명이 80세 이하

로 낮아지는 시나리오는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하는 시나리오로 기술이 발달하더라

도 의료비용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100세 내외 시나리오에서 기술이 발달하나 의

료비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았는데, 의료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기

술이 발달하더라도 가능하므로 동인 간에 상충성이 없다. 정밀의료와 의료비용 사이에

는 음의 관계가 있는데 시나리오에서 동인 간 상충성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복

지제도와 다른 동인 간의 관계도 시나리오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도 동인 

간 상충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일부 존재하는 것은 여기서 나열되지 않은 제3의 

동인에 의한 것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부의 

양극화
노화억제 

기술/역노화 기술

정밀 
의료의 
대중화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비용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 
사망 증가

사회복지 제도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비용 

X X X 　

사회복지 → 
의료비용(-)

사회복지제도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 감소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 
사망 증가

X X X X

사회복지→ 노약자 
사망 (-)

기후변화가 극심한 
경우 노약자에 대한 

전기세 보조 등

사회복지 
제도

X X X X X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266   국회미래연구원

핵심동인 평균 기대수명 88세
평균 기대수명 

80세 이하
평균 기대수명 
100세 내외

평균 기대수명 120세 
이상

부의 양극화 현재 상태 유지 심화 개선 부의 양극화 문제 해소

정밀의료의 대중화 일부 적용 실패 성공적 정착 성공적 정착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비용 

의료비용의 완만한 
상승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의료비용의 
완만한 상승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정체 및 하락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 사망 증가

현재 상태 유지
사망자의 급속한 

증가
사망자 감소 사망자 감소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실질적 혜택에는 제한

사회복지제도 실패
사회복지제도의 

실질적 성공

정치, 경제 시스템의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체제 전환

노화억제/역노화 
기술

큰 성과 없음
실패 혹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접근성 
낮음

일부 성공 성공 및 접근성 높음

[표 2-81]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3) 평균 기대수명 88세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달성되는 미래다. 통계청(2019.03.28.)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88.2세가 될 것으로 통계적 예측을 했다. 통

계청의 예측은 과거 기대수명의 증가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추세외삽법에 기반을 둔 예

측으로, 특별한 전제와 가정을 두지 않았다. 즉, 현재 상태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제다. 

따라서 부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하나, 의료보험 체계가 유지되어 부의 양극화로 

인한 수명 양극화 현상은 심화하지 않는다. 정밀의료는 일부만 적용되며, 의료비용은 

완만하게 상승한다.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고령화로 인한 지출의 증가로 사회복지 제도

를 위한 비용은 늘었으나, 시민이 느끼는 실질적 혜택에는 제한이 있다. 기후 온난화는 

심화하나, 스마트 시티의 발달과 관련 사회복지 제도의 보완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지 않는다. 열대야가 지속하면 정부는 노약자가 있는 가구에 전기세를 지원

해주었다. 노화억제 관련 약품과 식품은 큰 성과가 없었으며, 역노화를 위한 시술은 사

람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 제2장 미래질문별 미래예측

제6절 휴먼 영역   267

4) 평균 기대수명 80세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사회의 평균 기대수명은 오히려 줄어드는 시나리오다. 미국의 

2016년 평균기대수명은 78.69세로 2014년에 비해 0.15세 줄었다. 영국은 2014년 

81.3세였으나, 2016년 80.96세로 0.34세 줄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경우 사회

의 평균 기대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부의 양극화는 예상보다 심화한

다. 수명 양극화란 소득분위에 따른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의 차이를 의미한다. 수명 양

극화는 소득 양극화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양극화는 

수명 양극화뿐만 아니라 기대수명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WHO(2016)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일본 및 유럽 국가의 기

대수명이 높지만, 미국은 37위, 영국은 20위에 그쳤다. 단순히 소득 양극화가 기대수명

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 소득 양극화는 기대수명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소득에 따른 수명의 변화, 의료시스템 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밀의료는 의료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유전자 치료에 대한 비용으로 인

해 한국사회에 정착하지 못한다. 의료비용은 기대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밀의료는 

인류의 기대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의료비용이 높다면 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기대수명이 줄어들었으나 노인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의료비용의 비중은 수용 가능한 선을 넘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약 79조 원에서 2018년 약 144조 원

으로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 약 6.9%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경상 의료비 증가율의 증가

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6년 이래 증가율이 9%를 넘어섰다. 2016년 이래 GDP 

증가 추세가 2.6%에서 3.1%로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의 세 배를 넘는다. 

즉, 우리나라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위험도 존재한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3%로 하

고, 경상의료비 증가율을 9%라고 하면 2050년 GDP는 4,590여조원, 경상의료비는 그 

절반에 가까운 2,270여조원이다. 즉, 경상의료비의 증가가 지속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장기적으로 보아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부담

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비싸졌고, 이로 인해 과도한 치료는 없어졌으나,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시스템이 복잡하고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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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치게 높아서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인당 GDP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술의 수용성이 낮다면 기대수명을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

다. (Chetty. et al., 2016).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시스템이 복잡하고 그 비용이 지나치

게 높아서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인당 GDP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

기술의 수용성이 낮다면 기대수명을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

다.(Chetty. et al., 2016)

기후온난화는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가 달성되어 섭씨 2.2도 이상이 올라갔다. 한국사

회의 열대야는 30일을 넘었고, 이로 인해 대도시 지역에서 온열질병 및 사망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적 거주지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노인의 경우 대

도시 거주비율이 높은데 이는 대도시의 의료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노령층

의 최적 거주지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대가 높은 지역이 새로운 도시 후보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용노동 인력 대비 노인 부담률의 증가는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

을 마련하지 못하게 한다. 더구나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와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노인 인구의 증가, 부의 양극화의 심화 및 시민의 정책적 

요구 때문에 복지지출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사회복지지

출이 연평균 5%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는 GDP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

인 20%까지 올라갈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늘게 되나, 효과성은 줄어든다. 노화억제 

관련 약품과 식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역노화 기술의 일부는 개발에 성공

하나, 그 비용이 고가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5) 평균 기대수명 100세 내외 시나리오

의료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경우 기대수명은 100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통계청은 2030년 한국사회의 평균기대수명을 83.1세라고 통계적 예측을 했으

나, 2019년의 전망에서는 2020년에 기대수명이 83.2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며, 

2030년에는 85.2세가 될 것으로 보았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밀의료 체계가 정착되어 예방적 치료 및 유전자 정보에 기반

을 둔 맞춤형 의료가 대중화되는 경우 인류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

날 수 있다. 정밀의료란 ‘유전체, 임상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정보 등을 토대로 더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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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환자 각 개인을 분류하고 이를 고려해 최적의 맞춤형 의료(예방, 진단, 치료)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 패러다임’을 의미한다(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치료법 개발 사업

단). 20세기 인류의 기대수명 제고가 위생, 의약품 등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의한 것

이었다면, 21세기의 기대수명 상승 요인은 주로 정밀의료, 유전자 치료 등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발표(보건복지부, 2016.08.10.)에 따르면,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 건강수명 3년 연장, 의료비 등의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달

성되기 위해서는 부의 양극화가 개선되거나, 혹은 부의 양극화가 현재 수준으로 머물러

도 수명 양극화가 개선될 것을 전제로 한다. 정밀의료 시스템이 정착하고, 의료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사회적 수용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다. 온열질환으

로 인한 사망자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및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감소한다. 사회복지제

도는 안정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노화억제제는 일부 성공할 것이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역노화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6) 평균 기대수명 120세 이상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de Grey 등(2008)의 시나리오를 따랐다. 이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

해서는 정밀의료의 대중화와 노화억제제 및 역노화 기술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한다. 

치매 치료 및 암 치료 관련 기술도 성공한 것으로 예측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은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혹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어, 이들 의학기술의 혜택을 받는 

데 부담이 없는 상태다. 부의 양극화는 상당히 개선되거나 혹은 부의 양극화와 수명 양

극화는 단절된 상태이다. 정치, 경제 시스템의 전환으로 사회복지제도도 성공적으로 안

착하며,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상당히 줄어든다.

4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이번 장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다중정체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 혹은 ‘상당 기간 일관

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한다. 영어 위키피디

아의 정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류로서의 정체성(Human Identity)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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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매우 다양하다. 생물학적 측면(Butler, 2006)에서 인류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인류의 정체성(David DeGrazia, 2005: Chen, 

2014)을 규명하는 등의 접근이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고정될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인류와 외양은 같으나 유전적으로 다른 외계인이 인류의 구

성원이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했다면 그를 인류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 튜링

(Turing) 테스트는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유효성을 상실했으나, 인류로서

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임을 알게 한다. 그리고 과거 백인이 흑인과 남아메리

칸 인디언을 인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인류라는 범주가 

변경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엄밀

하게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생물학적으로 인류에 속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인류 

구성원에 속한다는 인식과 주관적 경험 정도로 정의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장에서 인류로서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정체성과 사회학적 정체성으로서 ‘생물학적

으로서 호모 사피엔스의 외관과 유전적 특징을 유지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인류의 구성

원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정의하겠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매

우 풍부한데, 여기서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철학적 논의가 중심이 

아니므로, 상기한 정의를 기준으로 미래동인을 살펴보겠다. 여기에 더해 다중정체성 혹

의 중층정체성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정체성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가상현실 기술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심화(김연순, 김응준, 

안상원, 2009)하였다. 가상현실 기술이 확대될 2050년대에 다중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실질적인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류로서의 정체성과 다중정체성은 이질적인 

질문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다중정체성이 사이버공간의 확대와 관

련이 있는 것이라면, 인류로서의 정체성은 유전공학 발달 등과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류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류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다중정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

는 것으로 하겠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 정체

성 변화 가능성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esigner Baby가 가능해지며 인공자

궁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경험의 취득과 교육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가정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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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2050년에 우리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정체

성과 미래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었다. 참고로 트랜스휴먼은 인공장기와 유전자수정에 

의한 수명, 능력이 증강된 인간 혹은 이를 위한 운동을 의미한다.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다소 복잡한데, 트랜스휴먼 운동의 결과 존재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

은 탈물질화된 새로운 종으로서의 인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트랜스 휴먼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Google의 n-gram을 분석하면 명료

하게 드러난다.

[그림 2-12] Posthuman, Transhuman을 키워드로 하는 Google N-Gram분석

Google n-gram으로 분석한 결과 트랜스휴먼(Transhuman)과 포스트휴먼

(Posthuman)은 1940년 이래 문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포스트휴먼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늘어났다. 비교를 위해 최근 

21세기 초에 트렌드가 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빈도도 같이 확인했다. 포

스트휴먼과 디지털경제에 대한 단어 출현 빈도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끌어낸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더해 다중정체성에 대한 논

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2050년의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다중정체성의 논의를 

기반으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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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도 다중정체성이 논의되었는데,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는 시기에 

다중정체성은 이와는 다른 양상과 깊이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후 유전자 

조작 기술, 인공장기 기술, 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증강 기술 등에 의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

문이다.

인간 정체성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2050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논의

이기도 하고, 세대 균열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태어난 

X세대29)는 밀레니얼 세대와 세계관의 차이가 있었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에도 

세계관에 차이가 있다. 현재의 Z세대는 4~50대로 사회 주력층이 될 것인데, 2050년대

의는 2~30대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 차에 따라 소비와 문

화가 달라지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현재 시점에 미래세대의 성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의 성향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환경적 요인만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장의 연구는 이에 국한하는 것으로 하겠다. 인간으로

서의 정체성 및 다중정체성과 관련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이 정의는 될 수 

있는 대로 학계에서 통일된 정의를 가져왔으나, 학계 의견이 나뉘는 경우 본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는 정의를 가져왔음을 밝힌다.

Ÿ 인간으로서의 정체성(Human Identity): 생물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에 속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인류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경험(David DeGrazia, 2005: 

Chen, 2014)

Ÿ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ies): 자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여, ‘복합체’로

서 ‘다중정체성’ 혹은 ‘중층정체성’을 보임(김연순, 김응준, 안상원, 2009)

Ÿ 트랜스휴먼(Transhuman): 대부분의 점에서 인간을 닮았으나, 표준적 인간에 비해 

지능, 육체적 능력 등이 뛰어난 존재(Carvalko, 2012)

Ÿ 포스트휴먼(Posthuman): 인류의 지능, 수명, 생물학적 구성 등에서 초월한 존재

(Oxford Dictionary, 2019)

29) 아래의 용어 정의와 ‘세대 단절’에서 각 세대의 기준과 차이에 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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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세대연구(Cohort Study): 같은 시기에 태어난 출생집단의 정치적, 문화적, 소비적 

성향 등에 대한 연구(허석재, 2015)

가. 주요 동인 

동인명 설명

세대 단절

Ÿ 세대 간 차이는 후천적인 것으로 지식과 경험의 취득과 이전 세대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

Ÿ X세대 이후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음

Ÿ Z세대는 스마트폰 세대라고도 하며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Ÿ 2050년에 사회적 주역이 될 알파 세대는 기존 세대와 완연하게 다른 특징을 보여줄 것
으로 전망

Ÿ 세대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나 세대 단절은 다양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해결 가능할 것
으로 판단

Ÿ 세대 단절은 있을 것이나, 그 정도는 불확실

가상경험
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

Ÿ 완전한 몰입형 가상현실 등 기술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40년대 완성

Ÿ 가상현실 기술의 성숙에 따라 가상공간 내에서 학습 등의 일부가 이루어질 것

Ÿ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가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Ÿ 가상현실 기술이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나, 개인의 다중정체성에
는 깊은 영향을 줄 것

언어의 
장벽 해소

Ÿ 기계번역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Ÿ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원활한 기계번역이 가능할지는 비관적인 견해가 있으나, 차세대 인
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불확실성 있음

Ÿ 기계번역이 원활해지는 경우 노동, 학습, 가족 구성 등에서 이전 세대와 달라질 것

Ÿ 기계번역으로 한국인의 언어습관 등도 변화할 것

Brain To 
Machine 
Interface 

기술

Ÿ 인간의 뇌와 컴퓨터 혹은 기계의 연결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은 개발된 상태. 

Ÿ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는 뇌에 직접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는 초기 기술을 
개발. 인간의 일부는 컴퓨터와 뇌를 직접 연결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이 
human enhancement를 통해 탁월한 역량을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 

Ÿ 그러한 경우 인류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까?

원리주의
의 등장

Ÿ 종교적 원리주의는 항상 존재하며, 인류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줄 것

Ÿ 다만 영향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음

[표 2-82] 주요 동인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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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다중정체성 관련 세부 시나리오

1) 동인 상충성 분석 

가상경험, 언어의 장벽 및 BMI 기술은 세대 단절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적 

원리주의는 BMI 기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원리주의가 가상경

험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보고 해당 영향은 고려 대상에서 제

외했다. 세대 단절과 원리주의 역시 불확실성이 높다. 즉, 가상경험이 일반화되거나 

BMI 기술이 발전해도 반드시 세대 단절이 강화되거나, 원리주의의 경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구분
세대 
단절

가상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

언어의 장벽 해소
Brain To Machine 

Interface 기술
종교적 원리주의 

세대 단절 X

가상경험 → 세대 
단절(+)

가상경험이 
일상화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단절 심화

언어의 장벽 → 
세대 단절(+)
언어의 장벽이 
약화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 단절 강화

BMI → 세대 
단절 (+)

BMI 기술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 단절 강화

　

가상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
X X 　 　 　

언어의 장벽 
해소

X X X 　 　

Brain To 
Machine 
Interface 

기술

X X X X

원리주의 → BMI(-)
원리주의는 뇌에 직접 

전극을 연결하는 
BMI에 대해 종교적, 
윤리적 거부감을 가질 

것. 다만 착용식 센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원리주의의 
등장

X X X X X

[표 2-83] 동인의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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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질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동인 값

가상경험, 언어의 장벽 및 BMI 기술의 발달은 세대 단절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와 ‘인류로서의 정

체성 단절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탐닉’ 시나리오에서는 동인의 방향이 일치하나,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동인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세대 단절은 제도와 문화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해도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전통적 가치관과 이들 기술이 양립 가능할 수 있다면, 다른 두 

시나리오에서도 동인 간 상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리주의와 BMI 기술에 대해서도 

네 개의 시나리오의 방향성이 상기한 동인 분석 내용과는 다르다. 원리주의 또한 문화

와 세계관의 문제로 불확실성이 있어, BMI 기술이 발달하여도 원리주의 경향이 반드시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핵심동인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현 상태 유지

인류로서의 정체성 
단절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탐닉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다중정체성 

강화

신인류와 세계시민 
출현

세대 단절 현재와 유사 강화
세대 단절 문제 

강화
세대 단절 문제 

해소 

가상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

offline 교육 유지 탐닉
Offline 교육과 
가상경험을 통한 

교육의 조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언어의 장벽 
해소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장벽 해소

기계번역으로 인한 
언어 변형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장벽 해소

언어의 장벽 해소

Brain To 
Machine 

Interface 기술
대중화되지 못함 제한 없이 활용

기술이 
제한적으로 활용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융합

원리주의의 등장
원리주의 추세 
현재와 동일

원리주의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

원리주의 사회적 
영향력 현재 상태 

혹은 감소

원리주의 사회적 
영향력 현재 상태 

혹은 감소

[표 2-84] 미래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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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류로서의 정체성과 다중정체성을 유지한다. 한국사회는 이전 세

대와 동질감을 유지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중정체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나, 사

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다. 세대 단절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고, 교육 시스

템도 현 상태를 유지할 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나, 교육 콘

텐츠의 제작 한계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에서 주로 활용되고, 교육 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된다. 기계번역이 발달하나 전문번역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해소된다. BMI 기술도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며, 종교적 원

리주의 등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현재 수준 정도로 유지된다.

4) 인류로서의 정체성 단절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탐닉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알파 세대(2013~2025년생) 혹은 베타 세대(2026년 이후 출생)는 

이전 세대와의 정체성이 단절된다. 가상현실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여 다수의 사람은 가

상현실 세계에 탐닉하고 현실 세계를 도외시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

며, 자아실현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계번역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일

상생활 정도에서만 어느 정도 번역이 가능하다. 기계번역에 익숙해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언어사용은 상당히 분리된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알파 세대와 베타 세대가 기계번

역 투의 말 쓰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과 기술에 대한 탐닉은 역으로 

원리주의의 강화와 신기술에 대한 거부 운동을 높인다. 일부 사람은 지방에 자치공동체

를 만들어 집단생활을 한다.

5)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다중정체성 강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알파 세대 등은 이전 세대와의 유전적 동질성을 유지한다. 다만 디

지털 격차로 인해 이전 세대와의 세대 단절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된다. 2050년 세대 단

절은 밀레니얼 세대와 그 자식 세대인 알파 세대, Z 세대와 그 자식 세대인 베타 세대 

간의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밀레니얼 세대 역시 디지털 유목민으로 불리나, 가상

경험에 의해 교육과 소통을 하는 알파 세대와는 상당한 디지털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기존 교육과 가상현실 기술 등을 이용한 교육은 균형을 이룬다. 일상생활에서 기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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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된다. 세계화는 강화되고, 가상현실 공간에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다. 혼합현

실과 기계번역이 결합하여 외국어의 간판과 책을 읽는 것이 원활해진다. BMI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나, 그 사용은 제한적이다. 원리주의의 반기술 운동은 

존재하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태다.

6) 신인류와 세계시민 출현

이 시나리오에서 인류는 트랜스 휴먼으로 진화한다. 트랜스 휴먼으로 전환하면서 기

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세대 단절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나, 일부 해소된다. 

지식의 전달을 위한 교육은 가상경험과 인공지능 개인교사에 의해 진행된다. 비판적 사

고, 타인과의 협력 등을 위한 교육이 학교 교육의 목적이 되면서 교육시스템이 근본적

으로 전환된다. 가상현실 내에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면, 가상현실 내의 행위가 먼 

거리에서 재현될 수 있다면, 학습과 노동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상

현실 등에서의 교육은 교육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개인화도 가능하게 할 것

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개인용 인공지능이 피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

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는 가상공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

이 충분히 성숙하여 이의 혜택을 보게 될 알파 세대와 베타 세대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상현실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가 인간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

치지는 못할 것이며, 세대 간 단절과 개인의 다중정체성에는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문영역에서도 기계번역과 통역이 일상화된다. 이

로 인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상태다. 언어적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세

계화가 강화되고, 한국사회의 시민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적 융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인종 간 결혼의 비율도 늘어날 것이다. 다

만, 기계번역이 일상화되면서 세대 간 모국어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강화한다. BMI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융합한다. 원

격근무와 원격노동도 가능해진다. 원리주의와 친자연주의 및 반기술주의의 움직임이 없

는 것은 아니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다. 사람에 따라서는 원리주의 공동체에서 살

다가 하이테크 스마트 도시로 이주하는 등 자유롭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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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를 현행 상태의 지속(BAU), 쇠퇴(Collapse), 지속 성장

(Continued Growth) 및 전환(Transformation)의 4가지로 도출했다.

영역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명

거버넌스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유지

쇠퇴 시나리오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지속 성장 시나리오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전환 시나리오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

성장과 발전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경제의 고착

쇠퇴 시나리오 글로벌 경제파국

지속 성장 시나리오 경제의 지속적 성장

전환 시나리오 새로운 발전 시스템

의식주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삶 유지

쇠퇴 시나리오 삶의 피폐화

지속 성장 시나리오 윤택한 삶

전환 시나리오 삶의 방식 전환

개인과 공동체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고착

쇠퇴 시나리오 공동체의 해체

지속 성장 시나리오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전환 시나리오 사회의 변혁

[표 3-1] 영역별 종합시나리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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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로 확률적 예측(Forecasting)을 기반으

로 하는 미래시나리오다. 현행 상태의 지속은 추세(Trend)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약

한 신호(Weak Signal)는 무시하며, 돌발변수(Wild Card)는 발생하지 않으며, 불확실

성(Uncertainty)도 현행 상태가 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가 달

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각 동인에 대한 추세외삽법적 통계적 예측으로 맞

을 가능성이 80%라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동인이 10개라며 동인은 상호 연계되므로 

이러한 동인이 전제하는 조건이 모두 맞아서 달성되는 미래의 가능성은 동인 확률의 곱

으로 보아야 한다. 즉, 0.8이 10승인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비유에 불과하나, 현

재 상태의 안정적 지속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Bell(1997)은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미래가 달성되는 경우를 예외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여기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미래를 베이스 라인으로 하여 ‘최가능’ 미래라

고 분류하고, 쇠퇴 시나리오를 ‘피할’ 미래, 지속 성장 시나리오를 ‘선호’ 미래로 나누었

다. 전환 미래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피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선호’ 미래

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환 미래는 예외적이 것(Outlier)으로 그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

다. 다만 그러한 예외적 미래도 적극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 전환 미래는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선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먼 영역에서 전환 미래는 신인

류가 등장하는 시나리오인데, 이 미래가 선호 미래가 될 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영역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명

휴먼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추세의 지속

쇠퇴 시나리오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지속 성장 시나리오 수명의 급격한 증가

전환 시나리오 트랜스 휴먼의 등장

전체 종합 시나리오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쇠퇴 시나리오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지속 성장 시나리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전환 시나리오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 제3장 종합미래시나리오

제1절 개요   283

따라서 전환 미래는 본 연구에서는 중립 미래로 분류했다.

[그림 3-1] 미래시나리오와 최가능, 피할, 선호, 중립 미래 대응

상충성 분석은 동인 간에 역설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

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든 다고 한다면, 이는 동인 간에 상충성이 존재하는 것이

다. 다만 동인이 원자적 성격을 지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동인 간에 두 

개 이상의 관계를 지니며, 그 크기를 알 수 없어, 동인 간 상충성을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시나리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충성을 분석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인 상충성 분석을 진행했다. 상충성 

분석은 미래질문 간 상충성 분석과 동인 상충성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미래질문 상충

성과 동인 간 상충성 분석은 동인 간 매트릭스의 합성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대

안이다. 합성합은 미래질문에 속한 동인과 자신 혹은 다른 미래질문에 속한 동인의 합

성합으로 미래질문과 동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래질문을 기준으로 동인의 

합성합을 구하는 방법은 동인과 동인 간에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1로 하고, 미래질문 

내의 미래동인을 합성합으로 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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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버넌스�영역

거버넌스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상태의 유지(BAU),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Collapse),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Conitnued Growth), 미래에 새로

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Transformation)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4가지 종

합 시나리오의 의미에 맞게 각 미래질문별 세부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종합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미래질문별 세부 시나리오의 동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에 근거하여 거버넌스 영역

의 4가지 종합미래시나리오를 각 시나리오별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 내용, 긍ㆍ부정

적 의미,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구분
현재 상태의 유지
(Business As 

Usual)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Collapse)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Continued Growth)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

(Transformation)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정치권에 의한 
AI의 도구적 

활용

AI 가 정치인의 정략적 
이해 관철에 

전략적으로 이용

의회민주주의 공고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

플랫폼 정부의 
탄생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소선거구제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기능 약화 및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및 
대중영합주의의 횡행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 등장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갈등 종류의 
다양화와 횟수 

증가

갈등의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이 극단화 및 

폭력화

갈등이 대의제 내에서 
표출,  갈등의 극단성 
약화 및 갈등 횟수 

감소

갈등의 감소 및 
약화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사후적 미봉책적 
갈등 관리

극단적 갈등으로 
갈등관리 능력 부재 및 

포기
선행적 갈등 관리

예측적 
갈등해소

[표 3-2] 미래질문별 4가지의 미래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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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동인 및 질문 상충성 분석

5개의 미래질문에 속한 24개의 미래동인 매트릭스에서 미래질문 기준 합성합을 구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직접민주주의에 속한 동인 간 관계의 수는 4개로 그렇게 많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대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사회갈등 간에는 큰 관련이 없음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성이 높은 질문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대의 민주주의 공고화, 사회갈등 심화와 정부

와 시민사회의 갈등 해결 역량으로 나타났다.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사회갈등 심화, 대

의민주주의 공고화와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 간에는 상대적으로 그 관련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외의 결과였는데, 대의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동인이 정당제

도화와 같은 제도적 문화적 측면도 있었으나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

의 정착을 다루었고,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은 한국의 맥락적 상황 내에서의 외

부 변수가 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두 동인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에 대한 미래질문은 다른 미래질문과의 관련성이 상대

적으로 낮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의 대부분이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각 숫자는 동인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1로 하고 미래질문의 동인과 다른 동인 간의 관계의 수를 합

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 세 개는 각각 양의 관계의 수, 음의 관계의 수, 방향성이 불

명료한 관계의 수다. 예를 들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대의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계의 

수는 모두 8개이며, 양의 관계가 7개, 음의 관계가 1이며 그 방향성이 불명료한 관계는 

구분
현재 상태의 유지
(Business As 

Usual)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Collapse)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Continued Growth)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

(Transformation)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갈등적 
국제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

갈등적 국제관계에 
대한 대내적 대응이 

붕괴

갈등적 국제관계가 
대통령-의회 

여-야간에 협상/합의로 
대안 마련으로 이어짐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등장과 
국내 거버넌스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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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갈등의 심화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관리 역량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구분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4(2, -2, 0) 8(7, 1, 0) 1(1, 0, 0) 2(2, 0, 0) 3(1, 0, 2)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2(2, 0, 0) 4(0, 0, 4) 4(4, 0, 0) 1(1, 0, 0)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5(5, 0, 0) 15(0, 15, 0) 2(1, 0, 1)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5(5, 0, 0) 4(0, 0, 4)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5(1, 0, 4)

[표 3-3] 미래질문 간 상충성 분석

이를 기준으로 거버넌스 영역의 종합미래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및 대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같은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고, 사회갈등 심화와 

정부와 시민사회 갈등 역량은 음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시나리오에 상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에서 동인 간 상충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부, AI 기반 입법 및 정책이 동인 간에 연계성이 있으나 모두 제한

적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충성이 없다. 남북한 관계와 이념 갈등에 상관관

계가 있는데, 모두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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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직접민주주
의는 확대될 

것인가

정치권에 
의한 AI의 

도구적 활용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행정 수반에 권력 집중

중앙 - 지방 균형 여부 중앙정부에 집중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일부 정부 기능의 지능화에 머무름

IT 기술에 기반한 시민의 정치 
참여

IT 기술이 발달하나 Fake news의 
범람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 저조

남-북 관계 남북한 현상 유지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소선거구제

Blockchain 기반 직접민주주의 블록체인 기반 선거제도 일부 채택

AI 기반 입법 및 정책
국회 입법과정과 행정부 입법 과정에서 

활용

직접민주주의 요구
헌법 개정으로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제도 
채택되나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이 제한적

정당 제도화 정도
진성당원의 점진적 증가 및 상향식 

공천제도의 점진적 확장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유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정당 등장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갈등 종류의 
다양화와 
횟수 증가

이념 갈등: 보수 vs. 진보 이념 갈등의 유지

이민자/난민/다문화 갈등 다문화 갈등 현상 유지

젠더 갈등 젠더 갈등 심화 

세대 갈등 세대 갈등 심화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둘러싼 
갈등

일자리 갈등 등의 완만한 상승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사후적 
미봉책적 
갈등 관리

숙의민주주의의 강화 공론화위원회 도입되나 성공하지 못함

갈등 해소 문화: 사회적 자본의 
증가

현재 상태와 같이 낮은 수준 유지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 관리 절차 
고도화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으로 일부 활용

법치주의의 강화 현재 상태 유지(10위에서 20위 유지)

[표 3-4] 현재 상태 유지 시나리오의 미래동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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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태의 유지

가. 시나리오 개요

2019년의 모습과 2050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는 현재

와 같은 상태로, 대통령중심제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의석

수도 47석에서 변화가 없다. 다만 그 사이에 개헌이 있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헌법규정에 명기되어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강화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였던 선거 비용을 낮추었으나, 다양한 목소리를 양대 정당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Fake news의 범람으로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

히 낮아졌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더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압축도시가 진행되어야 했고, 이는 다시 거대도시의 출현으로 이어졌

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낮았으며 대도시 의존도가 높아진다.

강한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으나 의회에 대한 불신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막았다. 대통령의 역량에 따라 우리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시스템에 의

한 지배가 필요했으나, 양대 정당제와 진영논리 및 당파성이 이를 막았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정 수준 발달하여 실시간 정책분석 및 평가를 하여 정책시의성을 

높였다. 이는 행정부의 역량 강화를 가져왔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

등은 다양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갈등 관리 역량은 여전히 2019년의 수준에 머

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갈등적
국제

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

한-미-일-중 관계: 동맹 vs. 자주 동맹외교

자유무역주의의 쇠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자유무역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국제기구의 현재 상태 유지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테러 위험은 있으나 일어나지 않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에너지 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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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다, 즉, 정부의 갈등 관리는 갈등이 드러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

다. 인공지능 기술로 갈등 예측을 시도했는데, 과거의 갈등 패턴이 유지되는 분야에서

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 그리고 사회 

복잡성 증가로 인한 갈등의 다양화는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인공지능은 큰 효과를 보여

주지 못한다. 미․중의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은 2050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 화해와 갈

등을 오가며 미국과 중국은 경제블록을 쌓아간다. 여기에 인도와 유럽도 주축국으로 등

장하며 다극화된 세계질서로 돌입한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외교를 중시하나,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동맹외교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긴다. 미중 갈등

이 격화되면 이념 갈등과 진영논리에 연계되어 한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2050년에도 현재 거버넌스가 지속되는 시나리오이다. 5개 미래질문별

로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위해 전제하였던 동인을 만족할 경우, 실현되는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행정부 수반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

다고 전제한다. 2020년 이후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에 큰 변화를 주진 못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스마트 정부는 상당히 진행되나 행정부 우위의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Predictive Analysis의 기능은 주로 정부 내에서만 활용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

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 기술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시민의 관심은 높지 않은 상태이

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및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선거에 

널리 이용된다. 헌법 개정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나 그 이용은 제한적이다. 진성당

원의 점진적 증가로 정당제도화 정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다.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은 현재보다 심화될 것으로 가정했다.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

으로 높았던 2019년의 청소년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

지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일자리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법제화되나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못한다. 사회통합지수와 

법의 지배지수는 2019년의 상태를 유지한다.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나 인공지

능에 의한 예측적 분석은 실패하며, 이 시스템은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일부 활용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동맹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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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하고, 국제적으론 자유무역체제가 유지된다. UN 등의 현 국제기구는 유명

무실해진다. 제3세계에서의 테러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증가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테러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을 가정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강한 대통령제, 지방분권의 유명무실화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움직임은 존재하지만 국민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국

민의 의회에 대한 불신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보다 컸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여

전히 강하다. 강한 대통령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유효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에 대응

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직접민주주의는 대중영합주의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요건이 엄격하게 강화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책분석 기능은 정책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행정부 중

심으로 인공지능에 Predictive Analysis를 이용하여 일부 영역에서 행정부처의 효율성

을 올렸다. 다만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그 활용 영역에는 제한이 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지능정부의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누적하고 표준화도 

진행한다. 그 결과 일정 수준까지 데이터 분석 역량이 향상되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

면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한 분석에 근거해서 정책을 산출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점

차 줄어든다. 또한 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제한적이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강한 대통령제와 인공지능 정부는 행정부 우위를 지속하게 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으나 지방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이 진행되

어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는 무의미해진다. 다만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일부 광역시에 지방재정자치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존재한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블록체

인 기술이 발달하여 선거를 저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헌법 개정으로 직

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속도, 보안 및 거래 비용이 낮아 국민투표에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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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대중영합주의로 악용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Fake news를 범람하게 한다. Fake news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

로 인해 대다수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진다.

양당 제도와 소선거구제는 여전히 유지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채택됨에 따라 군소 

정당이 등장한다. 소수 정당의 난립은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는 여당의 역량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그 장단점이 나뉜다. 기본적으로는 양대 

정당제이면서 일정 의석에 대해서만 군소정당제를 유지하는 형태가 된다. 정당제도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은 낮아졌으나 정당인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진성정당원의 수는 점진적으로 올라갔고 정당민주화도 개선된다. 다만 양대 

정당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진영논리로 인해 사회갈등 비용은 여전히 높다.

2) 여전히 높은 사회갈등 비용

2050년도에 갈등은 보다 다양화된다. 경제적 양극화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다양한 

인종이 한국사회로 몰려들며, 세대 간의 주요 사용 미디어가 달라지면서 빈부 갈등, 다

문화 갈등, 세대 갈등이 증가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전통적 노동계약이 약화되면

서 노사 갈등은 다른 양상을 띤다. 긱(Gig)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 갈등이 새로이 

등장한다. 갈등의 다양화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정부는 갈등이 사회

적 이슈가 된 이후에야 갈등을 인식하고 비로소 갈등관리에 들어가는 후행적 갈등 관리

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갈등 비용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포용적 경제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잠시 

동안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부의 이동의 고

속도로가 된다. 블록체인 기술도 한편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기반기술이 되나, 다른 한편

으로는 글로벌 부의 이동의 고속도로가 된다. 우리사회의 노인 비중의 증가와 빈약한 

복지제도 및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에 따라 빈부 갈등과 

이념 갈등이 심화된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동맹외교와 자유무역에서의 미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념 갈등이 심화된다. 한국사회

에 다양한 인종이 몰려든다. 한국사회가 지식사회로 이행하면서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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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노동자가 한국사회로 몰려든다. 인도와 팔레스타인 사람, 중동인, 유럽인 및 남아

메리카의 다양한 국가의 사람이 일자리와 안전 및 문화를 찾아 한국사회로 이주한다. 

또한 국제적 압력에 의해 한국사회는 난민을 받아들인다. 난민은 서울에서 먼 지역에 

집단 거주하나 그 중 일부는 한국 국적을 획득한다. 서울의 거리는 중국의 도교사원, 동

남아의 불교사원, 동유럽의 정교와 중동의 이슬람 사원 및 인도 등의 힌두교 사원까지 

소재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 간 교류를 촉발시키지만 동시에 다문화 갈등이 혈통적 한

국인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사회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제도화되었으

나 사회갈등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진영갈등의 또 다른 장이 되

며 양대 정당의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 인해 공론화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고 우리사회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3)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주도성을 잃은 외교

미ㆍ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은 여전히 지속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블록경제를 수립

하고, 블록 경제 내의 국가에 대해서만 넓은 범위의 자유무역을 허용한다. 중국과 러시

아 및 중국의 일대일로에 편입된 국가로 구성된 블록 경제 내에서도 비교적 넓은 범위

의 자유무역이 이뤄진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표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자국 

중심의 블록 경제 내에 수출입하는 것을 기술무역장벽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50년에도 한국사회의 수출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2016년의 13위에서 2050년 18위로 주저앉은 상태다. 경제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

라, 터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의 경제규모가 성장한 것이 한국사회의 GDP 

국가별 순위가 낮아진 이유이다. 2016년에 비하자면 불만족스럽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의 경제규모는 크다. 다만,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에 버거워한다. 또

한 수출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블록과 중국의 경제 블록 모두에 수

출입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구조는 복잡화되었고 이는 이윤율을 떨어뜨

리는 원인이 된다. 미ㆍ중 간의 외교 갈등은 한국사회에 직격탄이 된다. 미국 중심의 동

맹외교를 해야 하나, 무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다. 양대 정당 모두 친미외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균형외교에 대해 미묘하게 

입장이 다르다. 특정 정당은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이중대’라고 공격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ㆍ중 외교 갈등은 한국사회에 그대로 투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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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는 2019년의 거버넌스 구조와 큰 차이가 없는 미래다. 대

통령 중심제에 대한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구조와 권력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통계적 예측으로 정책분석의 효율성이 다소 상승하여 정부

의 효율성과 정책의 시의성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정적 측면

우리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갈등이 복잡해지며 그 갈등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는 것은 이 시나리오의 어두운 측면이다. 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의 복잡도는 커

지며 사후 미봉책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려 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 비용을 요구할 것이

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 사회가 좋은 대통령을 가지면 최선의 제도가 되나 좋

지 않은 대통령을 가지게 되면 최악의 제도가 될 위험이 있다. 즉, 대통령의 역량과 도

덕성에 따라 한국사회의 명운이 요동을 칠 수 있다. 또한 양대 정당제의 고착은 우리사

회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마. 정책적 함의

1) 갈등의 복잡화와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부족

우리사회의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지식 위주의 노동이주자와 귀화외국

인이 늘 것이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

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일시적인 문제로 판단되나 최근 높아

진 젠더 갈등은 청년층의 1인 가구 수를 늘리고 또한 국제결혼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

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달은 각 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고, 이는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주로 접근하는 미디어와 디지털 

격차는 근본적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기존의 경험

과 연구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우리사회의 갈등비용은 2019년 현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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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다양화되고 심화되어 사화갈등 비용이 높아지면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지는 것

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 미래사회의 복잡성에 대비한 선

행적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성찰적인 고민과 산업사회를 넘어선 지식사회에서의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예측적 논의 활성화

미ㆍ중의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은 상당히 장기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인도와 유럽연합이 끼어들어 다극화된 세계질서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한 미래 모습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국제 전략 및 에너지 전략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대 정당제로 인한 진

영논리의 함정과 남북한의 역사적 굴곡으로 인한 이념의 논쟁은 다극화된 세계질서에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3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가. 시나리오 개요 

한국사회는 다시 권위주의적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한다. 행정부가 사실상 의회

와 사법부를 지배한다. 헌법 개정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는 강화되었으나, 이는 사회

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방소멸로 실패한다. 서울은 

경기도까지 통합하여 거대 서울로 재탄생하여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다. 미ㆍ

중 간 헤게모니 싸움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일정 부분 균형을 잡는 시기도 있다. 여

기에 인도와 유럽도 참여한다. 한국정부는 특정 진영을 택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

외교는 동맹외교를 넘어 종속외교로 전락한다. 여전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

장에서 종속외교는 한국의 경제성장 정체로 나타난다. 미ㆍ중의 갈등은 한국사회의 내부

적 갈등을 다시 심화시킨다. 문화 갈등, 종교 갈등 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는 불안해진다. 

사회의 복잡화에 따라 갈등은 다양화되었는데 다양화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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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와 정부에 없는 상태이다. 갈등은 흔히 폭력으로 비화된다. 사회 불안으로 시

민은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한다. 시민 주도의 감시 

국가가 등장하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를 어떻게 악용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거버넌스가 붕괴되는 2050년 미래한국에 해당한다. 실질적 민주주의

의 쇠퇴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행정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 정부 내에서 최종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의 발달

로 소수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행정 수반의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정부의 

권력구조를 바꿔 제왕정 대통령제를 제어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지

방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아진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인공

지능의 결합은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떨어뜨린다.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자기효능감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쇠퇴하며 강한 대통령은 의회와 사

법부를 지배한다. 야당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양대 정당제의 틀 내에서 간신히 생

존하는 상태다.

남북한 관계는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남과 북은 미중 갈등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중국의 경제 블록 내에 포섭된 북한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기

회를 얻은 반면, 미국에 대한 종속 외교를 펴게 되는 한국은 중국 경제 블록에 속한 국

가에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성장이 정체된다. 갈등은 다양화되나, 적시에 해소되

지 못한다. 사회갈등은 흔하게 폭력적 갈등으로 변모한다. 2010년대 유럽의 시위가 폭

력적이었던 것과 같이 2050년대 한국사회의 갈등은 흔히 폭력적 갈등으로 전개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갈등관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여전히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가능성

2050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대중영합주의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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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여 정치는 혼란스러워진다. 국민소환제는 정치적 공격을 위해 악용되고, 국민발안

제는 진영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에 따라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의 비용이 낮아졌으나, 이는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다시 소환된다. 인공지능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융합은 예측할 수 없

는 결과를 낳는다. 인공지능으로 의사결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소수의 정치인

과 관료가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소수의 

정치인과 관료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은 의회와 사법부도 사

실상 지배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정부의 눈치를 본다. 여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대한 거수기로 전락한다. 행정부의 역량이 강화되자, 의회입법의 수는 

더욱 적어진다. 이에 반해 입법부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인공지

능을 입법보조로 사용하는 실익이 없지 않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의 왜곡에 대한 우려로 강한 반대를 한다. 행정부의 경우 기민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는 구실로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광범위하

게 할 수 있는 행정부 수반과 관료의 입법부에 대한 우위는 강화되며, 이에 반해  입법

부의 행정부 감시는 약화된다.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실패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진행되어 지방도

시의 대부분이 적정 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통폐합된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경제력이 오히려 집중된다.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서울과 경기권 및 일부 대도시에 

자본을 집중한 것도 지방소멸이 가속화된 이유의 하나이다.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해 서울과 경기를 하나의 거대도시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목소리를 얻는다. ‘위대한 서

울’을 슬로건으로 서울과 경기권을 묶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양극화과 진행됨에 따라 

서울의 일부 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된다. 2010년대 건축된 고층빌딩의 다수는 노후화되

어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충분한 수요자가 없고 내력벽에 의해 하중을 견디

는 구조라서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불가능하다. 건물의 나이가 40년을 넘어서면서 노후

화되고, 노후화되면서 임대료와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슬럼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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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적 갈등의 등장과 감시 국가의 출현

부자만이 거주 가능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의 행정 분야 적용 및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식인 사회에 비판적 목소리를 일으킨다. 한국이 감시 국가로 바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한다. 일부의 시민은 이러한 경고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인공지

능에 의한 폐쇄회로 카메라의 실시간 감시 및 디지털 정보의 감시를 정부나 정치권과는 

독립한 시민사회단체에 맡기자는 주장도 생겨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다양화되고 폭력적이 된다. 젠더 갈등은 2019년에 비해 약화되었

으나, 빈부 갈등과 이념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는 빈부 갈등

에 대해 더 이상 인내심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들은 빈부 격차의 원인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있다고 보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

은 이런 갈등을 이념 갈등으로 포장해서 자유로운 경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자나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한다.

지식 산업으로의 전환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취업 이민자를 늘린다. 특히 IT 분야에

서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의 이민자가 많아진다. 이들 새로운 지식산업의 이민자는 그 

이전에 이주한 이주자와 종교 갈등 및 문화 갈등을 일으킨다. 한국의 서울에는 같은 인

종끼리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인도인 거리, 중국인 거리, 러시아인 거리가 조성된다. 

아울러 혈통적 한국인과 이민자 간의 갈등도 심화된다. 특히 종교 갈등이 심화된다. 이

들 갈등은 폭력적 갈등으로 흔히 비화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일자리는 지속

적으로 줄어든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이른바 3D 직종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학력의 외국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자리 부족

은 세대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다. 사회적 자본은 더욱 낮아지고, 낮은 사회적 자본은 우

리사회의 청장년층의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러한 사회 갈등이 집단과 집단

의 폭력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시민 간 갈등을 정부에

서 조장한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정보의 사회 갈등 조장에 대한 주장은 

음모론으로 취급되며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

사회 갈등으로 인해 사회는 불안하며 범죄율도 늘어난다. 다수의 시민은 2010년대의 

안전한 서울 거리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 서울과 경기도를 거대 서울로 통합하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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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힘을 얻는다. ‘위대한 서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범죄와 테러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 포함한다. 스마트 시티의 지능형 서비스와 감시 국가 기능은 기술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파고든다. 블록체인

을 이용한 국민발안으로 인공지능 감시가 거대 도시 서울에서 드디어 법제화된다. 서울

의 다수 시민은 정치적 민주주의 보다는 거리의 안전을 선택한다. 일부 지식인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리려 하나, 안전하

지 않은 서울의 거리에 질려버린 시민은 감시국가를 최종적으로 택하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합된 감시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3) 종속적 외교와 남북 갈등의 심화

국제질서의 요동 속에서 한국외교는 안정을 택한다. 동맹외교를 구실로 종속외교가 

강화된다. 미ㆍ중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미ㆍ중은 불안한 균형을 유지한다. 미ㆍ중은 친

미 혹은 친중 국가를 늘리기 위해 경쟁한다. 미국은 미국을 택하라고 한국정부에 노골

적으로 압박한다. 한국정부는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

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중국을 택한다. 중국의 경제 블록 내에 편입된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부터 숨통이 트이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인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북한의 

식량생산이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자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오른다. 이로 인해 북

한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난다. 북한의 위생이 좋아지면서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기

대수명도 급격하게 늘어난다. 북한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2050년대에 20대가 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급속도로 올라간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정체된다. 수

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 수출은 정체된다. 신남방전

략으로 수출다변화가 되기는 하였으나 대중 무역액의 규모까지 대체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는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했으나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로 내수경제 규모는 커지지 못한다. 남한의 경제성장 정체와 인구 감소는 북한의 성장

과 대비된다. 2050년 남북한은 체제 경쟁에 다시 돌입하여 미중 갈등을 대변한다. 한국

사회의 일부 비판적 지식인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이

나 대부분의 시민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

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정보의 종속외교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국제 갈등

의 전개에 대해 한국 유력 정치인은 국익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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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생명을 연장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정부와 이로 인한 대국민 정부 서비스가 향상되는 점은 긍정

적이다. 거대 도시의 등장과 지방소멸은 기술집약적 농업을 위해 체계적인 자본의 투입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대기업이 주도하여 농촌의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

다. 버려진 지방의 농지는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된다. 태양광 패널의 전기 전환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친환경재생에너지 자급율은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다시 민주주의가 약화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

너진 상태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 한국사회가 적극적으로 준

비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다. 외부의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 혼란은 

가속화되고, 이는 사회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사회적 자본을 저하시킨다. 이는 사회의 

안정을 원하는 다수의 시민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출현하게 된다.

마. 정책적 함의

1) 제도와 생활로서의 민주주의 정착

현재까지 한국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서 역사적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의 방

향으로만 진보하지 않는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전진하는 수레바퀴로 표현했으나, 

역사는 전진 없는 후퇴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흔히 보여주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또한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 국제질서의 요동, 남북한 관계의 변화, 경제침체, 세계화

에 따른 공동체 정신의 파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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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한국사회가 제대로 정착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

쉬운 점이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권력구조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언제든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다. 

이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과도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을 점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권력구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남한의 경제성장 정체와 북한의 경제성장 시나리오 검토

세계질서가 다극화되는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틈새가 생길 것이고, 이는 북

한의 경제발달과 연계될 것이다. 북한은 기저효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다. 북

한이 베트남 정도의 경제성장을 보여준다면 2050년 1인당 GDP는 10,000불을 넘어설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현재 수준으로 평균 2.5%라면 약 7만불, 독일 수준

으로 1.5%라면 약 5만불에 달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출생률도 

늘어날 것이다. 이때 남북한은 상호 체제 경쟁을 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또한 북한은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무역에서부터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수도 있다.

3)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속도 조절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세계화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주도성을 유지하며 세계화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창의성과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스 로마의 지적 전통이 중동지역에 유입되면서 중동지역의 번영을 이

끌었고, 동로마의 멸망으로 다수의 지식인이 서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를 촉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반해 난민이 빠르게 유입된 독일과 프랑스는 상당한 사회

적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빠르게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공

지능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가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압력

에 의해 난민의 수용도 늘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비숙련 

노동자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류의 진행에 따라 한국사회를 동경하는 



∙∙∙ 제3장 종합미래시나리오

제2절 거버넌스 영역   301

외국인의 유입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통제력은 줄

어들 수 있다.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한계기업과 농촌은 외국

인 노동자에 의해 유지될 것이며, 대기업은 외국 IT 전문가 등의 한국 국적 획득을 넓

게 허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외국인의 유입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점검하고, 가능

한 대안미래를 점검하며, 국제 전략과 이민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가. 시나리오 개요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된다.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제도화

되며,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이 정착된다. 지방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소환과 주

민발안이 활성화된다. 직접민주주의의 발달과 연동해서 정당제도화의 지표인 자율성, 

복잡성, 응집성 등이 제고되며, 그 결과 정당제도화도 높아진다. 정당제도화가 높아짐

에 따라 국회 내에서 여야 간 논의와 협의 역시 성숙해진다. 메리토크러시

(Meritocracy)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장과 검사장 등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권력구조 전반에 반영되어 정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책 개발과 평가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측

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Fake news의 문제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극복된다. 빅데이터 분석과 다변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으로 정책 

Forecasting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에서 이들 분석기

능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남북한은 종전선언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감에 따라 안정

적 경제성장을 이룬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동향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전략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주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수출 

다변화에 따라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균형외교가 일정부분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외교 정책

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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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보다 복잡화되고 다양화된다. 그러나 중요한 갈등은 정당과 의회 내에서 충분

히 논의되고 협의됨으로써 사전에 해소된다. 그 이외의 갈등은 공론화위원회, 정책실험

실 및 지자체 단위에서 해소된다. 정부는 사회통합지수를 높이기 위해 갈등관리를 위한 

조직과 갈등관리 지원 IT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보장 정책을 시행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거버넌스의 발전을 저해하던 여러 요인과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거버

넌스가 향상되는 시나리오이다.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전제하였

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헌법 개정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전제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

달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비용도 줄어든다. 정당제도화가 제고됨에 따라 정당 내 참여가 

증진되고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권력구조가 구성되

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된다.

사회적 복잡성으로 갈등은 다양화되나, 이는 정당을 통해서 분출된다. 거대 정당 및 

소수 정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정당 내에서 포용하여 정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제도화되고 정착된

다. 공론화 위원회 및 시민단체가 갈등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가시화(Visualization)도구를 활용한다.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다극화된 세계질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초

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어도 대외 전략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가

정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직접민주주의의 발달과 정당제도화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발달

헌법 개정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

의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든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정당 내 자율성을 제고한다. 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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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권력이 견제된다. 법원도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문

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와 국민이 함께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장도 선거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로 그 직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

다. 국민의 선호로 안정적인 대통령제가 유지된다.

2) 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 발달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의 성숙으로 가

상공간 내에서의 Fake news가 횡행한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사회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Fake news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인공지능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 체계가 도입

된다.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사

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신뢰성도 높인다. 행정부 등에서 생

산된 정보는 시민단체 및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비영리 및 영리 활동에 활용된

다. 인공지능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정책대안 수립 및 정책 분석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책의제 설정을 할 때에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정책 지체 문제

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보조와 입법보조 활동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도를 높인다. 

거래 비용과 거래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선출직의 선거

와 직접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대중인기영합정치인이 직접민주주의를 악용

하려는 시도도 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인의 공약을 분석

하여 포퓰리즘 지수를 개발하여 대중정치인을 평가한다. 선거비용이 낮아지고 직접민주

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며 정당 제도화가 성숙해지면서 선거는 문화축제가 된다. 청소년

이 모의 투표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의제가 선거 기간에 논의된다. Interactive 미디

어를 통해 정책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된다. 논쟁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의 토론이 일반화되고 이를 방영하는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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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 경제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대외외교

남북한 관계는 종전선언을 함에 따라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 기저효과로 

북한의 경제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개방 초기 수십 퍼센트 성장률을 보이며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30) 한국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북한

의 경제성장과 체제 안정을 연계한 전략이 일치한 결과다.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컨소시엄에 한국도 참

여한다. 한국사회는 국제정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에너지 믹스 전략을 채택하여 안정적

인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은 안정적으로 진행되

어 많게는 2%의 추가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된다(조동호, 2011). 이러한 경제성장 

덕분에 한국사회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세계질서가 다극화됨에 따라 요동을 쳐도 

한국사회는 자신감을 가지고 거대전략(Grand Strategy)을 바탕으로 국제관계를 형성

하고 대응하고 관리한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대안미래를 예측하고 균형외교를 진행한

다.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따라 주축국 중심의 블록경제가 메가트렌드가 되며 무역기술

장벽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된다.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무역다변화를 꾀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다행스럽게 정체되었으나, 그간 대기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

해 기후온난화는 지속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국제적 대응을 위한 글

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된다. 한국사회도 이에 동참하여 국제사회

의 일원임을 보여주고, 이를 일부 주축국의 외교적 압력에 대응하는 지렛대로 활용한

다. 균형외교의 성공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다. 서울은 2050년 다양한 문화와 인종 및 

종교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종교 갈등과 인종갈등은 거의 보이지 않

고, 이로 인한 테러리즘의 위험도 거의 없다. 한국사회의 안전은 세계의 부러움을 산다. 

서울과 한국사회가 높은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총기 소유 금지와 인공지

능에 의한 안보 체계 때문이기도 하다.

30)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북한이 개방하는 경우 20년간 11.2%~17.4%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홍재화 서
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개방 시 초기 몇 년간은 수십 퍼센트의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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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통합지수의 상승과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

한국사회의 갈등은 완화된다. 2010년대 한국사회의 낮은 사회통합 지수는 심각한 문

제로 여겨졌다. 한국사회의 갈등으로 잠재적 경제성장률 0.5%가 낮아졌다는 분석까지 

있었다. 직접민주주의와 정책실험실 및 공론화위원회의 성숙 등은 사회갈등을 선행적으

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요한 갈등은 정당 내와 의회 내에서 해결된다. 그렇지 

않은 갈등이라도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경청되고 양해되고 합의된다. 사

회갈등을 숙의민주주의와 정당과 의회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는 상당한 투자

를 한다. 양보와 타협 및 똘레랑스와 금도(襟度)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기초교육에서부

터 진행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가

시화하는데 IT 기술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예측적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특정 이해당

사자가 주장하는 정책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대화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된다. 

남북한 간 평화와 공동번영은 이념 갈등을 완화하는 원인이 된다.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제 양극화의 완화로 인해 빈부갈등도 약화된다. 2050년대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밀레

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다문화 갈등도 완화된다. 이슬람

교에서 힌두교까지, 정교에서 소승불교까지 한국사회에 유입되나 한국사회의 제도와 문

화에 포용되어 종교 갈등은 심화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가 올라감에 따

라 젠더 갈등은 2019년에 비해 완화된다. 노인 기준연령의 상승과 가용노동인력의 노령

인구 부담률이 낮아짐에 따라 세대 갈등도 완화된다. 이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함에 따라 갈등이 적극적으로 완화된다.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빠르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감소하는 업종은 인지노동에 해당하는 일이며, 새로 만들어지는 업종은 지식산업에 관

계된 일자리이다. 일자리의 변환에 디지털 네이티브인 밀레니얼 세대는 어느 정도 적응

하나, 그 이전의 세대인 Y세대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노인은 저

임금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사회의 큰 문제가 된다. 정부는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 등을 포함하여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사회

적 참여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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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사회통합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갈등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강구한다.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에 노력하나 한편으로 일자리 보장과 같은 정책도 편다. 다문화 갈등, 인종 갈등 및 종

교 갈등이 폭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민의 적정수와 이주민 갈등지수를 정부

가 관리한다.

2) 부정적 측면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자리 보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균형외교는 필요하나 주축국 모두에게 견제를 받을 위험이 있다. 이

민자 유입에 대한 통제가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 시각에서는 이민자의 

증가는 복잡성을 늘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종교 갈등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마. 정책적 함의

1) 갈등의 예측 및 관리

디지털 사회가 진행될수록 시민의 요구는 다양해지며,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한국사회

의 복잡도는 올라간다. 이러한 복잡성은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

이다.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이슈, 정책과 정

책대안에 대한 미래예측을 통해 갈등예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이 예측되는 경

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년 이후의 

갈등을 예측하여 현재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토

론, 양보와 경청 역량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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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대한 선행적 갈등관리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일자리 감소, 경제 양극화, 디지털 격차에 따른 세대 갈등 등

을 야기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우세하나, 스마트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인지노동의 대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빈부격차와 세대 갈등 및 젠더 갈등, 다문화 갈등은 우리 사회

를 상당히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정치시

스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일자리 보장, 일

자리 나누기 등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다극화된 세계질서에 대응한 균형외교 역량 보유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균형외교를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상적 모습이다. 주도적 균형외교를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해야 하

나, 정부의 역량도 향상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균형외교 역량을 점검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

가. 시나리오 개요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선순환을 일으킨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민의 정치참여는 활발하게 진행된다. 정책실험실을 중심으로 주민발안이 활발하게 진

행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을 가져온다. 정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정

분권을 보장하며,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조례입법권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플

랫폼 정부로 전환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에서 정부의 데이터 생산과 관리까지, 정책 

분석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까지 플랫폼 정부의 기능으로 제공된다.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에서 정보,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교환한다. 플랫폼 정

부는 정부의 기능을 다수 자동화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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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적응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대규모의 명예퇴직이 실행된다. 정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직업 공무원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

고도의 지방자치제 및 플랫폼 정부의 등장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도시도 등

장한다. 이들 도시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서울보다 높은 상태이다. 이들 도시들은 비록 

한반도에 소재해 있지만 세계적 도시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의 이름을 따서 세계적

으로 한국의 싱가포르라고 불린다. 이들 도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며, 글로별 경

쟁력을 가진다. 한국사회는 예측적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이 사회이슈로 진화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갈등, 종교 갈등, 빈부 갈등 등은 완화되고 약화된

다. 미래 이슈, 정책대안 수립 및 정책분석의 단계에 갈등예측과 미래타당성 분석은 정

착된 절차가 된다.

글로벌 이슈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한다. 다극화된 세계질서의 균

형과 기후변화의 심각화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을 앞당긴다. 균형외교를 추진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때마침 핵융합 발전이 부분

적으로 성공한다. 사하라와 고비 사막 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Farm이 건설된다. 여

기서 발전된 전력이 글로벌 그리드 망을 타고 한국까지 전송된다. 스마트 그리드로 유

휴전력을 계산하여 남는 전력은 수소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사회는 에너지 안보를 실현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거버넌스의 발전을 저해하던 여러 요인과 제도들이 개선되는 것을 넘

어서 혁신적 변화가 동반되는 시나리오이다.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을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고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앙정부는 가급적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며, 국회도 지방의회에게 조례입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플랫폼 

정부로 발달한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플랫폼 일부를 이용한다. 갈등은 다양해지고 복잡

해지나 사전에 해소된다.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예측적 갈등관리 절

차가 진행되어 갈등의 많은 경우가 예방된다. 글로벌 이슈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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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을 가진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한다. 한국사회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지방자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의 선순환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명문화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지방도

시는 다시 인구가 모인다. 일부 농촌지역은 자연친화적 공동체의 공간이 된다. 대부분

의 농촌지역은 자동화된 농업과 목축업으로 전환되며 대기업과 지역단위 협동조합이 

운영한다.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되며 한국사회의 농업, 임업 및 축산업 수출량은 

네덜란드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

방도시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진행된다.

지방자치의 성숙은 직접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왔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주민발안

이 활성화된다. 주민 주도의 정책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정책이 발의되고, 실험된다. 정

책실험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검증과 정책의 미래영향도와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는 체

계를 갖춘다. 정책실험을 통해 진화, 발전한 정책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 간 토의를 통해 합의된다.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지니는 지방도시가 등장한다. 스마트 도시의 발달과 도시별 국제적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는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조례제정권을 부여한다. 일부 지방자

치도시는 서울 1인당 평균 연소득보다 높은 상태이다. 이들 도시는 고도의 자치권을 지

니는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경제 양극화는 비록 완화되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일부 기업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

는 도시에 이주하기를 원한다. 상속세는 통일되어 있으나 법인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각 도시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

2) 플랫폼 정부의 등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능형 정부를 고도화시켜 전자 정부를 플랫폼 정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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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킨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체가 만나고, 논의하고, 협상하고, 제공하고, 소비할 수 있도

록 한다. 중앙집중화된 플랫폼 정부의 관리는 디지털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 

기능의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공무원의 역할에 변화를 가

져온다. 플랫폼의 인공지능이 인지노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진

다. 공무원의 직무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늘어나지만, 일부 공무원은 직무 전환에 필요

한 역량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다. 

북한에서도 북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정부의 플랫폼 정부를 이용하기 위

해 MOU를 체결한다. 한국정부의 플랫폼 정부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만은 아니

다. 동남아,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도 한국정부의 플랫폼 정부를 모방하

거나 직접 도입하려고 한다.

3) 예측적 갈등관리

정부 플랫폼 기능 중 핵심적인 것은 갈등관리 기능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가시화함으로써 갈등 당사자가 갈등의 실체와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

도록 한다. 또한 예측적 갈등관리를 위한 미래예측 지원 시스템이 정부 플랫폼에 탑재

되어 있어 갈등관리 비용을 효율화한다. 공론화위원회,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갈

등관리 시스템을 통해 갈등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예측적 갈등관리 시스템은 미

래 이슈, 정책 및 정책 대안수립 등에서 미래갈등을 예측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민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책이슈도 복

잡해진다. 이들 정책의 집행과 전개가 미래사회와 미래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해당사자가 모여 숙의하고 논의하고 협의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내에서 활발

하게 진행된다.

국가 단위에서 모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하나의 정책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

연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

여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친화적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주 

지방자치단체, 금융도시, 연구개발도시 등으로 도시마다 특화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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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다양한 도시가 만족시킨다.

4)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과 한국의 주도적 참여

글로벌 이슈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이 등장한다.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은 다시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킨다. 한국은 적

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주축국의 외교적 압력에 대

응한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은 가상세계 국가를 출현시킨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가상

현실 국가로 진화한다. 시민은 국적과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의 시민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세계국가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세계적 문제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현실 국가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새로운 장기경기곡선이 정점기에 도달한다. 나노물질기술, 에너지기술, 생명과학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한국사회 및 전 세계는 새로운 번영을 맞이한다. 국제적인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의 실마

리를 보인다.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한국이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에 가입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 세계

적인 에너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중동의 갈등은 오히려 약해지고,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력은 약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테러의 발발도 줄어든다. 특히 갈등관리를 효율

적으로 진행한 한국사회는 ‘Terror Free State’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다. 한국과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

제를 해결한다. ‘Terror Free State’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스마트 도시로 유명한 

한국은 은퇴 후 거주 선호도에서 수위를 차지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는 충분히 선순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하며,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생활의 민주주의를 높

여야 한다. 플랫폼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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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

해 선언적으로라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에 글로

벌 거버넌스에서 일정한 지분을 보장할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도시의 출현은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파괴할 

수 있다. 특정 도시는 혈통적 한국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며, 

특정 스마트 도시는 부자만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 정부의 등장은 많은 일을 

인공지능에 맡기는 결과가 된다. 신뢰가능한 인공지능(Trustworthy A.I.)이 발달하더

라도 인공지능을 시스템과 알고리즘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적어질 수 있다. 직접민

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공

무원의 직무 변경이 필요한데 공무원의 저항이 예견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 집단이 조

직적 예측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플랫

폼 정부로의 이행을 지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마. 정책적 함의

1)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 연계

아테네의 아고라는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이었다. 직접민주주의는 경청과 양해는 물론

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즉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정도가 참

여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이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

는 직접민주주의는 복잡성으로 인해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비용이 지수적으로 

올라간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의 수만큼 복잡성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블록

체인과 같은 신뢰시스템 기술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의 비용

도 낮출 것이나, 직접민주주의에서의 의사소통 비용까지 줄이는 것은 아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몰입형 원격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실재도 직접민주주의에 도

움이 될 것이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실질적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인구규모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역량은 한국사회의 정치 시스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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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플랫폼 정부에 대한 선행연구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플랫폼 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플랫폼 정부에서 공공서비스와 공공제품을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

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로봇은 이 플랫폼 정부의 구성요소로 활용됨에 따라 현

재 공무원의 역할 중 많은 것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정부의 특성상 다양

한 주체가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정부를 지속적으로 혁신시

킬 것이다. 인공정부와 스마트 로봇을 플랫폼 정부에서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을 자동화하게 되면, 해당 정부 기능에 

대한 시민 감시는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을 모두 고려하면서 플랫폼 정부 

요구, 표준 및 아키텍처 등에 대한 선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정부와 연계성을 지닌다.

3)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시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회갈등은 더욱 복잡해지며, 그 해

소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후행적 갈등관리, 즉 갈등이 이슈가 될 

때 그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를 인적 체계, 조직적 구조와 절차 및 IT 시스템으로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4)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선도적 참여

기후변화 및 경제적 양극화 등의 글로벌 이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을 시간의 문

제로 만들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시 한국사회가 일정한 지분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와 투자는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신남방전략을 아프리카

와 남아메리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글로벌 신뢰자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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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장과�발전� 영역

성장과 발전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경제의 고착(BAU), 글로벌 경제파국(Collapse), 

경제의 지속적 성장(Continued Growth), 새로운 발전 시스템(Transformation)의 4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4가지 종합 시나리오의 의미에 맞게 각 미래질문별 세

부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종합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미래질

문별 세부 시나리오의 동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에 근거하여 성장과 발전 영역의 4가지 종합미래시나리오를 각 시나리오

별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 내용, 긍·부정적 의미,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미래질문
현재 경제의 고착

(Business As Usual)
글로벌 경제파국

(Collapse)
경제의 지속적 성장

(Continued Growth)
새로운 발전 시스템
(Transformation)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초고령화에 발목 
잡힌 경제

초고령화에 적응에 
실패한 경제

평생 노동경제
노동과 분리된 

경제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 시나리오

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

Post Work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생산성 비교우위 
유지

생산성 하락
생산성 비교우위 

유지
탈성장 경제시스템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경제 불평등의 
완만한 확대

경제 불평등의 
급속한 확대

경제 불평등의 완화 사회가치 다원화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사회 이동성 유지 사회 이동성 하락 사회 이동성 증대 사회 이동성 증대

[표 3-5] 미래질문별 4가지의 미래시나리오



∙∙∙ 제3장 종합미래시나리오

제3절 성장과 발전 영역   315

1  시나리오 동인 및 질문 상충성 분석

5개의 미래질문에 속한 27개의 미래동인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동인 간 합성합을 구

하였다. 합성합은 괄호 안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동인 간의 관계를 (양의 관계의 수, 음

의 관계의 수, 방향성이 불명료한 관계의 수)로 표기하였다. 그 결과 5개 미래질문별 동

인 간 상충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판도는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 확

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었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이동성도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발전 영역의 종합미래시나리오의 미래질문별 동인 

간 상충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2(0, 0, 2) 13(11, 0, 2) 13(7, 5, 1) 15(7, 6, 2) 14(9, 3, 2)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15(11, 1, 3) 26(16, 5, 5) 26(14, 6, 6) 20(9, 7, 4)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10(9, 0, 1) 21(12, 4, 5) 18(7, 7, 4)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9(3, 5, 1) 23(14, 4, 5)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10(2, 4, 4)

[표 3-6] 미래질문 간 상충성 분석

이에 근거하여, 4가지 미래 종합시나리오별 동인의 작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현재 

상태가 고착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다른 시나리오별 동인의 작용은 양적·질적 파국

을 의미하는 글로벌 경제파국,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새로운 발전 시스템이라는 상식적인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동인의 작용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구체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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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동인의 구체적인 

작용을 다음 페이지의 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창의적 

인재교육을 위축시키지만,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창의적 인재교

육의 강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

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교육 강화 이외의 현실적인 대안은 부족할 

것이라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는 그 외로 혁신주체 간 협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또 다

른 동인인 플랫폼 경제는 사회안정망의 형성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된다. 하지

만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플랫폼 경제의 심화로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 외로 현재 경제의 고착 시나

리오에서 동인 간 상충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3가지 시나리오별 동인의 작용도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

으나, 경제적인 지면 활용을 위해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현재 
경제의 
고착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분쟁 상존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국가와 기업수요로 인한 스마트 팩토리 

증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금융의 디지털화가 완만히 지속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의 점진적 하락과 자동화로 

인지노동 대체 

노동시장 유연성(사회안전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전문 

고소득직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저소득 
노동자의 불안정성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

AI/로봇의 확대
제조부분의 자동화 확대로 일자리 감소, 

전문직 분야는 도입 저조 

크라우드 소싱
기업의 외부화와 크라우드 소싱이 

완만히 증가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지속

독립적 근로자
기업의 외부화, 업무의 외주화로 독립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

[표 3-7] 현재 상태 유지 시나리오의 미래동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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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근로시간의 변화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면 노동시간 

감소가 저조

노동시장 유연성(사회안전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 전문 

고소득직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저소득 
노동자의 불안정성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비교우위 
유지

국제분업 재편: 기술패권주의, 
기술무역 변화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비교 우위 유지

창의적 인재 교육 체제
학교와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치와 패러다임에 완만하게 바뀌어감 

혁신주체 간 협력: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공유경제

협력과 공정경쟁이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짐

기술패러다임 변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됨 

에너지 전환: 국제합의, 
탄소경제, 신에너지 확산

탈화석연료 경제시스템 추구

수요변화
웰빙과 감성소비, 공유소비 등이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완만한 속도로 변화됨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경제 
불평등의 
완만한 
확대

핵심기술 독점
대기업들의 핵심기술 독과점 추세는 

지속됨 

부의 편중 부의 편중 지속

메가시티 확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 유지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정부의 조정기능 현 상태 유지 

사회 안전망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

사회이동성
은 증대될 
것인가?

이동성 
유지

지역격차(교육, 경제 인프라 
차이)

서울-수도권, 서울/수도권-지방 간 교육 
및 경제인프라 격차 유지 

부의 세습(세대 간 부의 격차) 
연봉,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격차로 

부의 세습이 완만하게 증가

사회 안전망 (복지제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

다원화와 민주화
다원화, 민주화로 평등주의가 확산되나, 
개인 간의 욕구와 가치의 충돌로 공동체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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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경제의 고착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 한국 경제는 현재의 상태가 고착이 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하고 각국은 크고 작은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세계무역 질서의 안정화는 요원한 사

항이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점차 진행되면서 한국은 첨단 산업 중심으

로 산업구조 재편에 성공한다. 그로 인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 스타트업이 성장한다. 하

지만, 규제 중심의 법제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서 성장이 더디다. 많은 제조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보편화되면서, 품질 향상과 혁신적 제품의 고객맞춤 생산으로 생산시

스템이 바뀌고, 재고 없는 생산과 소비로 비용절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양극화는 개선

되지 못하고 고착된 양상이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으로 기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

용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심각해졌다. 과거 독과점

의 폐해도 나타나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도입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의 격차가 점점 커져 간다. 노동시장에서도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지속되고, 직종에 따라 여가와 노동의 균형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차이가 개선되지 못한다. 경제 시스템 전반에서 공정경쟁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지역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재원이 넉넉하게 확보

되지 않아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이동성이 현재보다 개선

되지 못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2050년에도 현재 경제상태가 고착되는 시나리오이다. 5개 미래질문별

로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위해 전제하였던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현되는 상황이

다. 시장교역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던 자유무역의 규모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완만하게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산요소 투

입에 의한 성장이 정체되는 구조를 갖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신기술 확산으로 초래되는 기술적 실업이 비슷한 추세로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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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외부화, 업무의 외주화로 독립적 근로자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업 간, 개인 간의 격차, 양극화 문제는 유지된다. 기술패러다임의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되며 인재교육 시스템도 진전속도에 맞추어 개선된다. 창의적 교

육으로 육성된 인력들 간의 협업으로 주요 혁신주체들이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원활하

게 적응할 수 있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이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과 같은 외부 충격에 

회복탄력성을 갖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는 유지되고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된다. 자동화로 외주업무가 점진적으로 대체되며, 근로시간이 유연해지

고, 동시에 의무 근로시간도 소폭 감소한다. 정부의 불평등 조정기능은 그런대로 유지

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과 인프라, 교육격차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 

대기업의 핵심기술 독과점 추세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부의 세습은 완만하게 증가

하지만,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해 높아진 정치적 요구에 따라,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와 불평등 개선 노력이 실효를 거둬 사회이동성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국제무역시스템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대립

2050년에도 국제무역시스템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며, 경제블록화가 심화된다. 

아울러 국제분업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

와 맞물려 갈등을 보이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

를 취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2050년에도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은 많은 과제와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속성장을 지

속한 아세안 신흥국가들은 한국에 위협적인 도전자로 성장하였다. 일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현재와 비슷한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견제와 후발 국가들의 추격으로 이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2) 고용불안 지속

2050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디지털 경제의 진전으로 정규직이 줄어들고 임시직 

프로젝트나 Gig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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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경직된 정치권과 기존 노동계의 태도로 인해, 새로운 고

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수립에 난항을 겪는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은 지속된다. 특히 국내 노동법의 적용이 어려운 다국적 플랫폼이 중개하는 인력시

장이 성장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운동은 위축되고, 단기계약을 위한 워크 아웃

소싱의 글로벌화로 늘어난 초단기 근무 근로자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도 확충되지 못

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은 근로여

건이 지금보다 나아지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실직, 감직,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된

다. 산업현장에서 보편화된 디지털 기술은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가져오지만, 적절한 전

환기회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3)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불안정과 정부 조정능력

2050년 경제는 데이터의 독점과 공정이용 문제가 이슈가 된다. 일부 기업들과 조직, 

개인에 의해 핵심기술, 플랫폼, 정보가 독점되어 사회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은 점점 심

각해진다. 반면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 충돌로 사회통합을 이끌 법제도를 수립하기 어려워지게 진다. 고착화된 양극

화를 타개할 정부의 조정능력은 도전받게 될 것이다.

4)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2050년 우리나라는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며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인구 중 노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며, 고령층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젊은 층이나 어린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적 장치들이 축소하며, 사회의 활력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정년연장으로 젊은 

층에 대한 구인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

문에, 인력수급 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완만한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속도

에 맞추어 인재교육 시스템이 개선되므로, 창의적 교육으로 육성된 인력들이 경제활동

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인력을 주축으로 주요 혁신주체들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에너

지 전환이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과 같은 외부 충격에 회복탄력성을 갖추며 비교우위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 제3장 종합미래시나리오

제3절 성장과 발전 영역   321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현 상태의 고착화 시나리오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현 상태를 타개할 해결

책을 찾으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유지는 경제 자립의 기회를 부여해줄 것이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스마트 팩토리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의 증가는 많은 정책적 과제를 던져줄 것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할 동인을 준다.

2) 부정적 측면

현 상태의 고착화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부정적 측면은 현 상태를 타개할 해결책을 찾

지 못하면 붕괴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게 한다.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2050년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에 걸림돌

이 된다.

마. 정책적 함의

1) 디지털 문해교육의 확대

2050년을 현재 경제의 고착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술패러다임 변화의 완만

한 진행과 그 속도에 맞춘 인재교육 시스템 개선이다. 디지털 문해력이란 디지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가치변화를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

미한다. 최소한 현재 경제 수준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도록 혁

신주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 개별 주체들이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규교육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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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구의 교육 강화

무역 분쟁이 존재하지만 이미 확대된 글로벌 가치사슬 규모가 유지되고, 생산인구 감

소 추세도 지속됨에 따라,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중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 우리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먼저 경험하였던 유럽

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인력과 내국인간의 갈

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외국유입 인력을 중심

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과 병행하여 그들이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

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국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수

반되어야 한다.

3) 생산가능인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205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추

세와 함께 건강수명도 함께 상승한다. 정년연령을 넘긴 다수의 노령인구가 건강한 경제

활동 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현재 건강수명인 65세에 맞추어진 정년제도는 현실에 동떨

어진 구시대의 유산일 뿐이다. 바뀐 인구구조에 맞는 정년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맞춘 정년제도나 평생노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대변화에 맞춘 정년제도의 개선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연금고갈 

문제해결에 동시에 기여하면서, 고령화의 충격 속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4) 한국은행 주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2050년 금융 분야의 디지털전환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금융정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잠재성을 갖는다. 

현재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 정부가 신중한 입장이지만, 우

리의 IT 보안 기술과 디지털 금융기술을 응용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옵션 중 한국은행이 주도하여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만

드는 정책은 가장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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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파국

가. 시나리오 개요

한국경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과 재정고갈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다. 제조현장

의 자동화로 일자리 급감,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자유무역체제 붕괴, 대내외 수

요시장의 감소로 경제는 거의 붕괴되는 수준에 이른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 

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회 불안은 커지고 정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어 사회갈등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와 지능화 등 기술혁신의 혜택은 소수 기업과 국민들에게만 돌아간다. 기술혁신

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은 대내외 수요 감소와 불안정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

는다. 교육은 새로운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보편적 인력양성에 실패한

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국민들만이 기술혁신과 성장성 향상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

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도태되어 경제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

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이 나타남에 따라,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된다. 에너지자원 공급에 대한 대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보

호무역에 의한 수급이 불안정이 빈번해지며 경제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경제체제가 붕괴되는 2050년 미래한국에 해당한다. 경제파국 시나리

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

현될 수 있다. 주요 패권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수요가 위

축되며 성장이 정체된다.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실패하면서 우리 기업들

의 글로벌 경쟁력은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으로 

생산력이 강화된 선진국들로 리쇼어링이 증가하고, 신흥국의 추격에 의한 상호경합 문

제(adding-up problem)가 발생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한 대기업들도 파산하고 실

업이 급증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내수도 위축되고 산업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지며, 중소

기업은 대기업에 더욱 종속된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보다 신

기술 확산으로 초래되는 기술적 실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전제한다. 플랫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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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독점화로 세계 경제가 소수 플랫폼 기업에 장악되며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다. 국가 재정의 악화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며, 비자발적 독립적 근로자가 

증가한다. 결국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정규직 고용비율도 함께 하락하는 

고용시장 여건이 조성된다. 극보수화된 실버크라시로 인하여 이익집단들의 수구적인 사

익추구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면서 중요한 조치들이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사회구

조가 된다.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수도권 거주자와 지방 거주

자 간의 계급의식이 굳어진다. 아울러 상류층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세습이 일반화되며, 

사회이동성이 사실상 소멸한 상태이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글로벌 자유무역체제 붕괴 및 경제파국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가 역성장하게 된다. 국제적 다극체계가 

장기화하면서 블록경제와 역내(域內) 보호무역이 심화된다. 역내무역에 속하지 못한 각

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20세기에 지속하여 팽창했던 자유무역은 쇠퇴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국가 간 

양극화는 심화된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의 시장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대외의존

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한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상품의 해외 신규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기술개발 결과가 경제성장으로 않는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신흥국이 우

리나라를 추월하며 영향력을 상실한다. 동시에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및 인공지능 기반 

로봇생산이 보편화되고, 글로벌 분업체계의 붕괴로 대기업들도 파산하고 실업이 급증한

다. 결국 한국경제구조는 해체된다.

2) 노동시장의 붕괴

노동시장의 양적규모는 축소하고, 질적 수준도 하락한다. 자동화 등 신기술에 의한 

일자리 감소의 속도가 고령화에 의한 인력감소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비록 로봇과 노동

자, 인공지능과 노동자의 협업모델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

록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규모는 급격하게 위축된다. 아울

러 정규직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정규직도 조기퇴직이 일상화되며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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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심화된다.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플랫폼고용 등 전통

적 고용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식의 근로가 증가하지만, 제도권의 보호에 벗어나 있

다.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고, 제도개선을 방해하는 이익집단

들의 정치적 압력행사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더욱 높아진다.

3)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불안정과 정부 지배력 약화

일부 기업들과 조직, 개인에 의해 핵심기술, 플랫폼, 정보가 독점되며 경제적 불평등

이 극도로 악화된다. 디지털플랫폼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는 소수 상위층에게 더욱 부를 

집중시키고, 그들에게 부의 세습이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벤처기업이 성장・발전할 토

양이 사라지고, 교육개혁의 실패로 세대 간 이동이 거의 없는 신분제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상속받는 부의 규모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고, 경제적 지위가 결정

된다.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사회응집력은 매우 약해진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유입인구, 교육, 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커진다. 그 결과 거주지역

에 따라 삶의 질에도 큰 격차가 생기게 된다.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였지만,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커져 수도권 거주 여부가 사회적 

신분으로 고착화되었다. 부의 지역적 분포가 불균등한 상태로 고착된 상태에서, 지속된 

경기침체로 도시의 슬럼화는 가속화된다. 슬럼가 지역 학교의 중도이탈률은 높은 수준

으로 유지되고, 해당 지역 청소년의 가출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며 범죄로 이어진다. 그

로 인해 우범지역이 되어버린 슬럼가 출신에게 권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줄 필요

가 없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부족해진 정부의 재정여력으로 인하여,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취약해진다. 정부의 행정력 저하로 인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범죄발생률은 높은 상태로 지속하고 자생적 테러단체가 등

장해 큰 물의를 일으킨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부유층의 사설경호업체 고용이 일반화되

고, 대한민국은 사회통합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4)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 

생산인구 감소 추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기업들의 해외이탈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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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된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우리나라

를 떠나 기회가 제공되는 선진패권국으로 대거 이주한다. 일인가구가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빈집과 빈 아파트 수가 크게 증가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정지된다.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성은 낮아진다. 사회안

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하여, 국가채무는 증가되고 공적연금은 파산위

기에 놓인다. 실물경제의 성장 없이 국채발행 등으로 증가된 통화량으로 인하여 정부는 

물가안정에 실패한다. 아울러 대다수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늘어난 

사회불만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의 급진적인 정치활동으로 인해, 사회갈등을 

더욱 증폭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경제붕괴 시나리오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는다는 것은 역설적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체제의 암적인 요인이 경제붕괴와 함께 소멸하며, 향후 경제재건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점도 존재한다.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성

장이 인력과 에너지 투입 및 효율성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보호무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초격차 사업만 생존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체제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생존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실마리로 미래 한국이 재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정적 측면

본 시나리오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대다수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

대되고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비해 뒤처지는 과

정 속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가장 부정적이다.

마. 정책적 함의

1) 미래사회와 기술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재편

교육은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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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최적의 직업을 찾도록 기회

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고, 인간과 기계가 교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시스템으로 혁신

해 나가야 한다. 경제파국 시나리오에서 시스템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2)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시스템 재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의 재기를 돕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생산활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확산될 플랫폼 노동시장에

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쟁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교육, 인프라, 제도 등의 준비가 필

요하다.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를 개선할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3)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감소를 위한 정부의 조정능력과 정책 역량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업구조 측면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활성화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지대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부의 적극적

인 노력과 강력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끝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노동시스템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4)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내외 경제리스크 극복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R&D 투자 및 집행 

네트워크 경제의 자연독점 현상으로, 글로벌 무역네트워크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미래

에는 플랫폼을 지배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가치사슬이 재편된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대

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의해 다시 정의되는 무역질서에 기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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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응해 가야 한다. 경제파국 시나리오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장점으로 작용하였던 주

력산업의 기술혁신 구조가 디지털 전환되는 글로벌 무역네트워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는 기술은 평준화되고 혁신주기가 더욱 가속화

됨에 따라, 조합형・개방형・적응형 혁신방식이 성공적인 혁신전략(Downs and 

Nunes, 2013; 나준호, 2016)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전통 제조기업의 혁신방식

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던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도 새로운 질서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에 따른 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R&D 투자가 전제되어

야 한다. 아울러 일관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성과물이 미래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사회안정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4  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 시나리오 개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자유무역으로 세계무역 질서가 회귀하며, 

협상을 통해 각국 간 균형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한국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

조 재편에 성공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 스타트업이 활발히 성장한다. 스마트 팩토리

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품질 향상과 혁신적 제품의 고객맞춤 생산으로 생산시스템이 

바뀐 결과 재고 없는 생산과 소비로 비용절감을 극대화한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은 더 많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

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협력 관행이 정착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되며 대중소 기업 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80% 

수준으로 줄어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정착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다. 고용증가와 노동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여가활동

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지역 격차

가 완화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며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다. 꾸준한 수출증가세는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사회보장이 확대되고 사회이동성이 증가한다. 사람들이 능력 개

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능력에 따른 성공의 기회가 보장받는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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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였던 여러 요인과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경

제 성장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이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

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시장교역 

측면에서 자유무역이 다시 대세로 자리 잡고, 고령화에 의한 충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술패러다임의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되며 인재교육 시스템도 진

전속도에 맞추어 개선된다. 창의적 교육으로 육성된 인력들 간의 협업으로 주요 혁신주

체들이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이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과 같은 외부 충격에 회복탄력성을 갖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주요 핵심

기술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된다.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

기술이 고용시장에 유발하는 대체효과를 소득증대효과가 넘어선다. 정부가 강력한 불평

등 대책을 펼치고,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노동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회안전

망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으로 교육공정성

이 확보되고, 사회적 이동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역량이 향

상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완화되면서 동일노동 동

일임금이 정착된다. 아울러 양호한 근로조건을 가진 독립적 근로자가 증가하고, 근로시

간이 축소하며, 정년제도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는 여건을 갖게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방정부의 권한 증대로 지방정부가 과감히 기업을 유치

하고, 산업 지원책을 펼침으로써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한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구성원

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다원화와 민주화와 결합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성숙된 구성원들의 의식수준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기반 시스템으로 인해 공동체 내 갈등을 해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도시 속에 들어온 스마트 팩토리

옷, 신발,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완제품 소비재 생산 공장은 작은 규모의 스마트팩토

리로 도시 속에서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옵션으로 자신들 만

의 제품을 디자인하여 주문하면 도시 인근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즉시 생산하여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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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생산과 물류 시스템이 변한다.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기술의 발달도 대량고객 맞춤화, 대량 다양화, 대량 세분화, 대량 모듈

화, 대량 복잡화, 대량 표준화가 구현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쇼핑몰을 방문하여 치수를 

측정하고 옵션을 선택한 후, 극장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는 사이 자신이 주문한 제품을 

받아 갈 수 있다. 일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원료나 부품 생산은 기존과 같은 대규모 

공장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스마트팩토리는 부품을 조립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기 때

문에 도심 속에서도 공장 운영이 가능해 진다. 전체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미심장할 정도로 높아졌고, 무인 자율 배송 트럭이 매일 필요한 수량만큼을 

배달해주어 재고 없는 생산 시스템이 현실화 된다. 재고가 없는 생산 시스템으로 원료

가 낭비되지 않게 되면서, 생산은 지금보다 더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한다. 스마트팩토리

는 특정 기업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디자이너들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

는 공용 생산 플랫폼 형태로 발전한다. 그 결과 디자이너들이 실질적인 1인 기업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공유형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쟁 활력 회복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결과, 중앙정부의 권한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다. 재량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책임감을 갖고 각 지역별 비교우위를 발굴하

여, 지역특화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다. 지방대학들은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학과들을 

특성화시키고, 산학협력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간다. 지역별 공유형 혁신 센터를 중

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이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는 생태

계가 구축된다. 공유형 혁신센터에 참여하는 지방대학들이 해당 특화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기업에 진출시키면서, 지방대학에 인재가 모이기 시작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

며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난다. 아울러 많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

출하면서 유니콘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다.

3)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활동

범용 인공지능과 로봇은 경제 활동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여러 활동에 사용된다.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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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 자동 생산시스템이 

가동되지만, 다양한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는 인간과 협업하는 Cobot

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Cobot은 기본 기능 이외에 모듈화된 여러 기능을 착탈식으로 

붙일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연 생산의 파트

너로 자리 잡게 된다. 지능형 Cobot과의 협력으로 노동 생산성은 급격히 올라가고, 노

동 시간 감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높은 고용률이 유지된다. 

지능형 로봇, AI는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 및 학술, 연구 활동에도 다양하게 활

용되면서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작곡과 연주 로봇의 도움으로 혼자서도 오케스트

라 곡을 작곡하고 직접 연주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공작 로봇 등의 도움으로 사람

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술 및 연구 로봇은 실험 및 

데이터 분석을 도와줌으로써,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다시 

생산 및 혁신에 기반이 되는 지식과 기술로 활용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4) 글로벌로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

6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VR, AR, 홀로그램 기술이 생산 및 일상 활동에 널리 쓰이

게 되면서 사람들은 공장과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집 근처의 공유 워크센터에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다. 사람들은 가상 업무 공간에 접속하여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출

퇴근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난

다.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도 늘어난다. 성

과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파트타임, 프리랜서, 독립 노동자, 겸직 

및 이중취업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일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환경이 글로벌

하게 정착되면서, 거주는 제주도나 백두산에서 하면서 외국에 있는 기업과 일을 하는 

제약 없는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진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쾌적한 자

연환경을 찾아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자녀를 돌보며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휴양지에서 휴식을 즐기며 일하는 사람들,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

며 일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생활을 옮겨 가면서 일하는 문화가 번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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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의 에스컬레이터와 샌드박스

기업체와 연계된 직업 교육이 강화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많은 대학이 평생학습, 직업교육 기관

으로 전환된다. 국립대학은 양질의 무상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능력

과 재능이 있는 학생은 부모의 재력이나 지원이 없어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분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완비된다. 사회

이동성은 강화되었다. 아울러 한편 정부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나

아가 다양한 분야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도전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성과

를 보기 시작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도전 계획서를 만들

어 통과되면 1억원을 지원받아 해외 조사, 창업, 능력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였던 여러 요인과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경제 성장이 지속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파괴가 아닌 인간과 협

력하는 Cobot이 생산성 향상과 인류 삶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공유 혁신센

터를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혁

신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지역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상황이다.

2) 부정적 측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을 무시하고 기계를 더 신뢰하는 세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영향력이 생산현장에서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

자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기술

은 다양하고 유연한 창의적인 생산을 구현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창의력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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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기업가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

지혜택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의 역동성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

마. 정책적 함의

1) 고용이 아닌 경제 및 사회활동 중심의 복지제도

현재에는 고용계약을 단위로 개인의 경제활동이 유지되므로,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개

인별 복지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즉 고용주가 피고용자와 같이 4대보험(실업급여, 위료

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분담금을 내는 구조이다. 하지만, 디지털화로 노동시간과 

노동장소의 유연화를 넘어 고용형태가 플랫폼 노동, 긱 경제, 프리랜서, 파트타임, 독립 

노동자, 부업 등 다양화됨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에 맞도록 복지제도도 다시 설계되어

야 한다. 그 대안적인 형태로, 경제 활동에 따른 수입(근로 소득, 법인세 등)이나 부가가

치세 방식의 사회보장세 제도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플랫폼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사용자와 고용자의 플랫폼 운영 참여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플랫폼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전환

되면서, 온라인의 오프라인, 실물 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경제

에는 자연독점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며, 플랫폼 공급자와 사용자의 플랫폼 업체와의 교

섭력을 약화시켜 플랫폼 기업이 독점력을 행사하게 한다. 플랫폼 기업이 의도적으로 특

정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한 대항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플랫폼 운영 위

원회를 구성하고 공급자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을 주는 제도도 의

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3) 글로벌 노동과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제활동은 지역적 범위를 갖는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면

서 초과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현재 기준의 조세제도를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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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과세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잃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과 괴리된 과세로 인

하여, 조세에 의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 아울러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

리고 이에 따른 광고료 수입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과세의 형평성이나 부의 재분배

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과도한 부의 편중을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플랫폼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여

야 한다.

4) 공유형 혁신센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강

화할 수 있는 공유형 혁신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공유형 혁신 센터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공유형 혁신센터에 참여하는 주체인 산・학・연의 협력을 촉

진시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구축효과가 발생하

지 않도록 그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4)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의 로봇은 대량생산 방식에는 유리하지만, 유연생산에는 적합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소품종 유연생산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협업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협업 로봇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발전시스템

가. 시나리오 개요

보호무역주의와 국제 무역 갈등이 거의 해소되고 각국은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새

로운 발전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핵심기술 국제경쟁에서 선방하고,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경제기초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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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덕분에 전 국민 기본

소득을 추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아울러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은 적정한 수준으로 지속된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우선 투입되며 소수 부유층의 영향력은 많이 줄었다. 혁신적 플랫폼 

기업과 스마트팩토리의 확산은 고용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유형의 일

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고용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더 벌기보다 서로 협력해서 한정된 수익으로 삶을 최대한 즐기는데 더 집중

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추세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핵심기술의 독과점이 국제적 

압력으로 규제되고,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전통적인 

소유의 개념이 희석되기 시작한다.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격차가 줄어들고, 공정한 

기회 부여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으로, 사회이동성은 향상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지만 고용감소로 인해 혜택을 충분히 

나눠 갖지 못하는 과반수 국민들이 대안적 발전모델을 찾는 미래 한국의 모습이다. 새

로운 발전시스템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시장교역 측면에서 자유무역이 다시 대세로 자리 

잡고, 고령화에 의한 충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소유권에 대한 가치

가 현재 대비 희석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신기술로 향

상된 생산성의 산물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사회안전망이 확

보된 단기계약 및 워크 아웃소싱, 기본소득제, 일자리 보장, 사회연대세 등에 대한 사회

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 아울러 사

회구성원들이 소유권에 대한 가치가 현재 대비 희석되며 지분 공유화와 특허개방, 자동

화에 대한 세금부과 같은 진보적인 제도도 지속가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집행된다. 주

요 핵심기술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동시에 혁신역량을 육성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이 조기에 성숙되면서, 경제시스템이 생산성 주도형으로 전환한다. 높은 성장률

보다는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인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하게 배분되는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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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이 마련된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구성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다원화와 민

주화와 결합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게 된다. 성숙된 구성원들의 의식수준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기반 시스템으로 

인해 공동체 내 갈등을 해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포스트 워크 사회

인공지능, 로봇,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체의 생산성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스마트 팩토리, 지구촌 어디서나 장애 없이 협업하는 원격근무, 사람처럼 반응하는 인

공지능 아바타 등이 확산되며 경제가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수요는 계속 줄

어든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시간 감소와 일자리 나누기 등 정치-경제적 해

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결국 기본소득제와 기본 일자리 보장, 사회연대

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여 2030년대 후반 혁신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투명한 통제를 받는 플랫폼에 의한 혁신 성장은 지속된다. 인공지능과 결합

한 로봇장비의 확산으로 사무직, 노동직의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Gig 노동자와 Digital 

Nomad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기업은 직업중개소 같이 변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계

약직 파트너가 경제활동 주도하고 단기계약, 워크 아웃소싱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다. 

경제운용에 필요한 노동투입의 감소는 극단적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져 노동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시되는 국가 기능은 큰 폭으로 줄어든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소득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 사

회구성원들은 노동, 소득, 휴식이 최적으로 배분되는 균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다. 정부는 주요 핵심기술 사업의 공유지분과 공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복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기본소득을 매년 늘리고 있다. 자유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

산업, 재교육 시장이 번창한다.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택, 

일상용품, 의복, 차량, 식료품 등을 작은 단위로 바꾸고 나누는 트렌드가 확산되었다. 

개인이 당장 쓰지 않는 재화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타인에게 빌려주고 되파는 과정이 

정교한 인공지능 기반의 상거래 서비스로 진화했다. 일상생활에서 소유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었다. 그 결과 서민층은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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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2050년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편중은 여전하다. 하지만, 가치관이 전환

된 많은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연대를 통한 정치적 압력으로 

공공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도 약해진다. 

사회구성원들은 저마다 개인적 행복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각자의 인생에 몰두

한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은 가능하지만, 고도의 성장기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탈 노동사회에 진입하였다.

2) 지방의 반격

수도권 거주인구는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2019년 50%에서 2050년 45%로 비중

이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2030년대 중반 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

하고 경기지역 부동산은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반면 지방의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이 상승하며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가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다. 고령화된 수도권 중산

층들은 늘어난 건강기대수명에 맞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물가 및 거주비

가 훨씬 저렴한 지방의 스마트 실버시티로 대거 이동한다. 초고속 철도와 통신인프라, 

택배서비스의 발달은 먼저 충청권 지방 도시의 수도권화를 촉진했고, 뒤이어 대구, 부

산, 전주, 광주가 준수도권역이라고 불리게 됐다. 지방 대도시 주변의 스마트 시티 부동

산도 동반 상승하였다. 그 결과 인구 감소로 위기에 몰렸던 지방도시도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지방도시의 재량권이 높아짐에 따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술이

기 시작한다. 외국 부유층 이주자들에게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특색과 문화 콘

텐츠를 반영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리지를 건설하였다. 유휴 주거공간은 은퇴 거주

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다른 도시들의 유사한 주택을 선택하면 계절마다 몇 달씩 자

유롭게 거주하게 지원하는 주택 원 플러스 멀티 주택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서 거의 해

결되었다. 지방의 스마트 실버시티에서는 생산활동이 가능한 노인거주자들이 커뮤니티 

단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토

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로 인한 경제 불평등도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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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발전

2050년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

제적 압력과 통상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강원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이 아열

대 기후로 바뀌고 소나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산악지형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여름

철 살인적 더위와 잦은 호우가 더해지면서 강원도 펜션이나 해외 휴양지에서 한 달씩 

보내는 인구가 많아졌다. 사과는 강원 산간지역의 특산물이 되었다. 대구 명태와 같은 

한류어종이 귀해져 가격이 치솟았다. 기후변화를 막기에 이미 늦었다는 자괴감 속에서 

한국은 녹색발전(Green Development)이란 새로운 시대적 화두에 매달리고 있다. 40

년 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환경부담을 줄

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자는 양립하기 힘든 두 가치를 묶은 비전이었다. 반면 녹색발

전은 경제성장보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에 더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높이자는 개념

이다. 참기 힘든 여름 무더위와 잦아진 자연재해 속에 국민들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가

능한 복원해야 한반도에서 미래세대가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각성을 했다. 일부 부유

층들은 기후변화에서 영향을 덜 받는 나라로 찾아가는 환경이민을 떠나기도 한다. 이러

한 위기의식은 민간과 정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복원사업으로 이어졌다. 빈 공터에는 

어김없이 나무가 심겨지고 강을 옛 모습으로 되살리는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금이 나온

다. 교통수단을 타지 않고 홀로그램 등 첨단통신으로 회합을 대체하면 탄소 포인트를 

받는다. 주요 도시들은 스마트 시티를 넘어 녹지면적을 확대해 여름철 체감온도를 평균 

2도 이상 낮추는 쿨 씨티 사업에 뛰어들었다. 유례없는 기후변화 속에 국민들이 다원화

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녹색발전을 통한 공동체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전에 대

부분 동감하고 있다.

4) 노인을 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한국의 초고령화 추세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가

치관을 전환시켰다. 은퇴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은퇴자들이 

공동체, 종교, 취미, 예술 등 개인적 의미를 갖는 자아성취 활동뿐 아니라 재취업을 통

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제2의 사회생활은 젊은이

들과 경쟁하기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공동체를 주 무대로 진행된다. 지방 곳곳에 세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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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스마트시티, 스마트 빌리지에 은퇴자들이 몰려들고 지방정치에서 노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 지자체는 실버 스마트 시티에 자급자족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일자

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늘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지능화된 공유경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생활비를 줄이고 원격근무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일하는 노인 근로자도 늘어났다. 

새로운 노인중심의 가족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 가족개념은 사실상 해체된다. 65

세 이상 노인층의 표심은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노인들은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실버케어기술과 서비스 발달에 따라 노인들의 지적, 신체능력은 꾸

준히 향상되고 있다. K-실버는 한국 노인층에서 유행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 일자리, 

복지제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해외 고령층도 한국에서 노인들이 누리는 높은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부러워하며, 이를 추종하는 새로운 유행이 퍼진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상품을 만들어낸다. 전통적 가치인 효 개념은 노인들이 더 

가치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사회시스템과 문화로 재정의된다. 젊은 세대는 

노인층의 영향력이 큰 한국사회 현실에 불만이 많지만 결국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시스

템의 혜택을 그들 세대도 언젠가 누릴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한국사회에서 성장과 발전의 척도가 다원화되면서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로 변모하는 계기를 맞이한다. 20세기 후반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던 한국인은 

로봇,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한 결과 노동해방국가의 반

열에 올라 아시아에서 공식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변신했다. 한국은 지구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고령화된 사회를 슬기롭게 운영하는 모범국가로 자리 잡았다. 지방과 

수도권의 고질적 격차와 여타 사회적 갈등요인도 줄어드는 것이 긍정적 측면이다.

2) 부정적 측면

인간의 노동가치가 급속히 감소하고 생산현장에서 인간이 배제되어 노동의욕이 감소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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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득을 확대하고 저임금 기본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일부 국민들의 높은 기

대소득을 만족시키기엔 미흡하다. 특별한 재능과 기술이 없다면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

히 하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회분위기, 친환경 녹색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욕망

을 의도적으로 자제시키는 사회풍토는 고령화된 한국이 신흥국의 고도경제성장과 역동

적 사회문화에 추월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정책적 함의

1) 패러다임의 변화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지속된 평화로 인한 인류의 가치관 변화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화’와 개인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탈현대화’를 중심으로 설명

(Ingelhart and Welzel, 2013)된다. 즉, 경제발전에 따른 ‘현대화’가 진전되면서 ‘전통

적’ 가치관이 ‘이성적’ 가치관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정신적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며, ‘생존’을 추구하던 가치관이 ‘개인표현적’ 가

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된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 70년대 이후 세계 각국민의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이다. 각국의 세계가치관

조사결과를 ‘현대화’와 ‘탈현대화’를 좌표축으로 하는 평면에 표시하면, 2차원 평면에 

세계각국민의 가치관을 표현한 문화지도(Ingelhart-Welzel cultural map)가 도출된

다. 이 문화지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교권 국가는 경제발전에 따른 ‘현대화’가 고

조되어, 북미나 유럽국가의 ‘탈현대화’가 시작되는 변곡점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2050

년까지 우리의 미래는 고속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성

장을 추구하게 된다. 아울러 UN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라, 지구촌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경제-사회-환경이 공존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층화, 획일화된 사회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 효율성과 전문성을 넘어 공정성과 투명

성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경쟁중심보다 나눔이나 느림, 안전을 고려하는 사회”를 추구

(박성원, 2019)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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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도권 지방의 스마트 실버시티, 빌리지 건설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

층, 특히 경제력을 갖춘 은퇴자들을 지방에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맥락

에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빌리지의 주 수요층을 젊은 세대가 아닌 은퇴한 노인세대로 

맞추고 저렴하고 살기 편리한 새로운 공동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 

감소로 주인이 없는 가구가 많아진 지방 마을과 아파트는 구매력과 활동능력을 갖춘 실

버 시티즌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3) 도시, 국가 간 이동하는 노마드 거주민 관리체계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직장과 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줄어들고 일자리 나

누기로 잉여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다른 도시, 국가를 옮겨가면서 생활하는 노

마드형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 준

비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보호 인센티브 강화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 환경보호, 환경복원에 기여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에 대한 인

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환경보호와 환경복원 효과의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5)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법적지원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서비스가 일부 대형 플랫폼 기

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아파트촌,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국민복지에 훨씬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주도하

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도록 재정지원과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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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퇴 노인층의 재교육 강화 

노인층의 건강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은퇴자를 겨냥한 재교육시장이 커진다. 2050년 

은퇴자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치열한 교육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

을 배우는데 적극적이다. 정부는 노인층의 재교육이 고령화된 한국사회의 경쟁력을 유

지와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소란 점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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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식주�영역

의식주 영역의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삶 유지(BAU), 삶의 피폐화(Collapse), 윤

택한 삶(Continued Growth), 새로운 삶 영위(Transformation)의 4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4가지 종합 시나리오의 의미에 맞게 각 미래질문별 세부 시나리오를 재구

성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종합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미래질문별 세부 시나리오

의 동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에 근

거하여 의식주 영역의 4가지 종합미래시나리오를 각 시나리오별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

건, 내용, 긍･부정적 의미,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구분
현재 삶 유지

(Business As Usual)
삶의 피폐화
(Collapse)

윤택한 삶
(Continued Growth )

새로운 삶 영위
(Transformation)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의 
선형적 발전과 경제 

저성장 및 
초고령화로 인한 
평범한 삶 영위

로봇과 자동화로 
일자리 위협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족한 사회

웨어러블, 가상현실 
기기의 확대와 고용률 
증가로 인한 경제력 
확보 통한 풍요로운 

삶 영위

로봇과 인간 공존, 
웨어러블 확대로 
인한 인간 육체 
한계 극복 등의 
새로운 전환사회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환경친화와 
편의주의의 절충된 

사회, 자동화 및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사회

과소비, 과도한 
친환경 고집, 

공유경제의 정체로 
인한 비효율적 사회

공유경제 실현,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건설적이고 창조적 
사회

친환경적이고 개인 
맞춤형의 새로운 
경제체제 실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현 상태 

유지만으로도 
쾌적하지 않는 사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악화로 

인한 오염사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호전으로 인한 

에코사회

자연친화적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를 통한 
쾌적한 생태계 사회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유지되는 지속 사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약화되는 불편한 사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강화되는 스마트 사회

첨단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연결사회

[표 3-8] 미래질문별 4가지의 미래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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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동인 및 질문 상충성 분석

5개 미래질문에 속한 25개의 미래동인 매트릭스에서 미래질문 기준 합성합을 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상술하면, 정주여건의 편리성과 미래사회 안전성, 여유로운 삶의 영

유와 지속가능한 삶의 전환은 같은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반면 자연환경

의 쾌적성은 다른 핵심동인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미래동인 간 상충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에서 각 숫자는 동인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1로 하고 미래질문의 동인과 

다른 동인 간의 관계의 수를 합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 세 개는 각각 양의 관계의 

수, 음의 관계의 수, 방향성이 불명료한 관계의 수다. 예를 들어 여유로운 삶의 영위와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의 관계의 수는 모두 12개이며, 양의 관계가 11개, 음의 

관계가 1이며 그 방향성이 불명료한 관계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여유로

운 삶의 영위와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현재 삶 유지

(Business As Usual)
삶의 피폐화
(Collapse)

윤택한 삶
(Continued Growth )

새로운 삶 영위
(Transformation)

미래사회는 
안전해질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정이 유지되는 

편안한 사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 사회

보안이 강화된 
보안사회

　구분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우리가 사는 
미래는 더 
안전해질까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10(10, 0, 0) 12(11, 1, 0) 0(0, 0, 0) 13(9, 4, 0) 15(10, 5, 0)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5(5, 0, 0) 5(5, 0, 0) 2(2, 0, 0) 1(1, 0, 0)

[표 3-9] 미래질문 간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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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에서 동인 간 상충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충하는 동인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기술발전은 정주여건의 편리성과 미래사회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동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일자리 변화(디지털화), 

건강한 식생활 추구 등과 양의 관계에 있으며, 기후변화는 우리의 미래사회 안전을 위

협하는 동인으로 확인되었다. 로봇･IoT･AI 활용 기술은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

술 발전과 VR/가상공간 발달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개인 맞춤형 사회를 촉진하는 

핵심동인으로 보아야 한다.

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의 
선형적 발전과 
경제저성장 및 

초고령화로 
인한 평범한 삶 

영위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발전

연결사물 수 1조2천억 개

VR/가상공간 발달 전 세계 융합현실 시장 400조원

재택근무 확대 유연근무와 긱경제의 확산

일자리 변화(디지털화)
매년 전 세계 산업용 로봇공급 대수 

4백만 대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 2050년 연금개시 연령 68세

[표 3-10] 현재 상태 유지 시나리오의 미래동인 값

　구분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우리가 사는 
미래는 더 
안전해질까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10(6, 4, 0) 1(0, 1, 0) 5(2, 2, 1)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6(6, 0, 0) 17(12, 5, 0)

우리가 사는 미래는 더 
안전해질까

　 　 　 　 7(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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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환경친화 및 
편의성이 

절충된 사회, 
자동화 및 3D 

프린팅으로 
개인맞춤형 

사회

공유경제 확산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 해소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성숙한 소비자 인식 형성

인구 감소 및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구 문제 극복

3D 프린팅 제조혁신 개인별 맞춤형 제품 사용

건강한 식생활 추구 농업 및 수산 양식 기술의 발달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자연환경의 현 
상태 

유지만으로도 
쾌적하지 않은 

사회

기후변화: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상당한 실현 (RCP 
4.5 경로)

대기오염: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국외영향 

70%까지 상승 

수질·토양오염
강한 규제수준 유지 및 점진적 수질 

복원으로 강과 하천의 자연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친수활동 증가로 이어짐

주거지 녹지면적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적정기반 시설 

도입으로 도시화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주거녹지 상태는 큰 변화가 없음

전염병･신종 
바이러스･병충해

신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가 급증하진 
않겠으나, 면역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감염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함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주거환경, 
교통여건의 
편리성이 
유지되는 
지속사회

스마트시티 활성화 대도시 중심 스마트시티

첨단교통수단 발달 자율주행자동차, 고속철도 활용 50%

인구 감소 및 고령화 1.3 합계출산율, 30% 고령화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도시집중도 유지, 지방경제 활성화

로봇/IoT/AI 활용 로봇/IoT/AI 30% 삶 적용

우리가 
사는 

미래는 더 
안전해질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정이 

유지되는 
편안한 사회

강력범죄･혐오범죄･테러 강력범죄비율 2% (3만 5천 건)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스마트시티 기술 점진적 개발

경제 저성장 GDP 5만달러

기후변화(사회재해 
빈도/강도)

사회재해 빈도/강도 현 상태 유지

이민자/난민 유입 이민자/난민 점진적 유입(3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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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삶 유지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의 선형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와 가상공간 기술은 안

정기에 접어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로봇･IoT･AI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으

로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이 보호되고, 사회재난으로부터의 국가적 안

전장치가 강화되는 편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1인 가구 및 노령인구 증가, 주택 

부족, 도시 집중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국가간선도로의 확충과 첨단고속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좁

혀지며,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강화로 대도시 집중 경향을 완화된다. 또한 소비자 인식

이 성숙되어 환경친화적이면서 편의주의적 소비 패턴이 절충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의 자연환경이 유지되어 쾌적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국외 영향이 70%까지 증가하여,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되더라도 

국외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안전

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이로 인해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강과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되어 우리들의 친수활동이 증가된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적정기반 시설도입으로 주거녹지 상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신종 감염병과 바이러스가 급증하지 않으나, 대규모 감염 발생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2050년에도 현재 삶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이다. 5개 미래질문별로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위해 전제하였던 동인을 만족할 경우 실현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미래사회 주요 트렌드인 글로벌 저성장 기조, 대외 무역 갈등 증가, 기후

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 가중,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 감소 문제 등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의 ICT 기술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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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들의 활약으로 2% 경제성장과 2050년 1인당 GDP 5만달

러 시대를 열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선형적 발전으로 경제 유발효과와 혁신적 

국가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연결사물 수는 약 1조 2천

억 개, 글로벌 산업용 로봇 공급대수는 약 4백만 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유연근무와 

긱경제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화석연료 기반의 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기후변화가 절대적인 외생변수로 자

리 잡고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로 최소한 현재 수준의 상

태를 유지한다. 메가트렌드인 저출산 및 초고령화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합계출산율 

1.3으로 출산 절벽사태를 멈추고, 노인인구비율 30%가 넘는 최고령사회가 된다. 정부

의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어 도시집중화는 유지되고 지방경제는 

활성화된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는 대도시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고속첨단교

통수단의 도움으로 전국이 1~2시간 생활권이 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디지털 기술의 선형적 발전과 경제 저성장 및 초고령화로 인한 평범한 삶 

영위

2050년 우리나라 디지털 과학기술은 선형적으로 발전하고,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유

지한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등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인터넷 정체성(Internet Identity)을 갖

는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가상현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산업구조를 

바꿀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VR 기술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AR 기술은 거품

이 꺼지고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 게다가 가상현실 기술은 안정기에 접어들어 경제성을 

가지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플랫폼 경제와 긱경제(Gig economy)의 

점진적으로 발전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증가되어 고용

의 안정성과 고용 품질이 낮아진다. 비정규직, 자영업, 프리랜서의 증가는 정치적, 사회

적 안정성을 낮춘다. 2050년 산업체 로봇은 연간 4백만 대 이상 보급되어 사람의 일자

리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일자리 질이 향상되는 노동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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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경쟁하는 사회를 앞당길 것이고 실직자 증가로 이어진다. 2050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은퇴가 보편화되고, 연금개시 연령은 68세로 높아져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이 낮아진다. 다양한 형태의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평생교육 펀

드 등을 도입하는 OECD 국가들이 증가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지능세, 로봇세 등과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고, 국민 1

인당 지급액은 낮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된다.

2) 환경친화와 편의주의의 절충된 사회, 자동화 및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

형 사회

2050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정부와 민간은 공유경제를 적극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자동화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저항

도 해소된다. 그 결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및 평균소득 감소 등

의 문제는 해소되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가 2025년 상업 운영을 시작하

면서 승차공유를 통한 공유경제는 환경과 편리성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자

리매김하게 된다. 이렇게 환경과 편리성을 모두 고려하는 공유경제의 흐름은 2030년 

무렵부터 시작된 ‘3D 프린팅 제조혁신’으로 이어진다. 과거 ‘환경친화도’와 ‘편의주의’

는 물질적 소비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일으키는 요소로 인식되었지만, 2050년에는 

소비자의 인식이 성숙되어 친환경성과 편의주의가 절충되는 소비패턴으로 나타난다. 식

생활 분야는 인공 식재료 개발과 농업 및 수산양식 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인이 선호하고, 건강에도 좋은 고급 단백질에 대한 소비 선호패턴이 자리 

잡는 중이다.

3)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현 상태 유지만으로도 위험한 사회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대까지 증가하나, 2050년

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대기오염 영

향으로 국민들은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는 증가

한다. 2050년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한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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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름이 5개월 이상 지속되고 폭염일수 또한 2020년 대비 약 3배 늘어 25일로 증가

된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양 적조현상과 부영양화가 심각해

진다. 또한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의 국내 분포 지역이 확대되고 한반도 통일로 인해 감

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게 된다. 신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될 수는 불안한 상황

이다.

4)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유지되는 지속 사회

2050년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으로 대도시 집중화와 주택 문제가 해결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편화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많이 사라지고, 

자동차가 영화관람, 휴식 공간 등 복합 공간의 운송수단으로 개념적 확장이 일어난다. 

국가간선도로의 확충과 첨단고속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장거리 여행도 편리해지고, 

시속 400km 고속철도 이용으로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진다. 이러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부는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도시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윤택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자 위주의 

통행이나 혜택을 확대하여 삶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중앙정부는 광역권과 지방도시 간 

연계형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광역권과 지방도시 간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획기적인 

재정 및 주택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는 벗어났으나, 아동 인구의 감소로 학교교육의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진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인

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에 따라 노인 인구 비

중은 30%를 유지한다.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노인 

후생복지를 위한 과도한 세금 지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인서비스용 로봇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노인 돌봄, 가사 도우미 등 실버케어 로봇의 수요가 확대되고, 장

애인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요도 늘어난다. 로봇･IoT･
AI는 우리 삶의 영위에 있어 30%까지 활용됨에 따라 삶의 편리성에 큰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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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정이 유지되는 편안한 사회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강력 범죄, 혐오 범죄, 

테러 등의 발생요인이 증가되나, 2050년에는 검･경찰 조직의 안정화와 첨단과학수사기

법의 발달로 강력범죄 비율이 약 2%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드론, 인공

위성 등 다양한 테러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ICT 기술의 발전으로 선제적 방

어체계 구축 및 테러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50년 우리나라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이러한 젊은 노동자 부족 현상

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유입되는 인원 또한 증가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로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산업구조 조정의 저해, 행정비용의 증

가로 이어진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교육문제와 내국인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빈번히 발생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밝은 점과 어두운 점

1) 긍정적 측면

현재 삶 유지 시나리오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현 상태를 타개할 해결책을 

찾으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초고령

화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경제저성장 기조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지침들이 구체적

으로 제안되며, 환경친화적이고 편의성이 절충되는 소비패턴이 추구된다. 무엇보다 로

봇･IoT･AI 및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은 개인 맞춤형 사회와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로 

앞당길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현재 삶 유지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부정적 측면은 현 상태를 타개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초고령사회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활력 저하는 2050년 우리나라의 성장가능성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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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돌이 된다.

마. 정책적 함의

1)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새로운 지식생산 및 활용 확대

2050년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제조업 노동인

구의 급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제조업

이 도입되어야 한다. 2050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됨에 따라 데이

터 보관 및 소유권 등 법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윤리적 판단

의 문제와 책임 소재,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해결이 중요한 과제이다.

2) 다양한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첨단과학수사기법 개발 강화

2050년 미래사회는 미디어 및 인터넷의 발달,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등

으로 범죄 및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

반으로 한 범죄 유형 파악과 범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전체 범죄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유전자검사, 안면인식 기술, 범죄자심리 및 행동양식추적, CCTV 등의 다

양한 과학수사 기술의 발달로 완전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며, 재범자에 대한 범죄 탐

색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기후변화 위기관리 지휘체계의 관점 전환

2050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신종 감염병 등장 등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체계의 역할 인

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비만 하려는 정책적 관점에서 탈피

하여 식량, 물, 에너지 위기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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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피폐화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 한국사회는 자동화의 급속한 진행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삶의 안정성

이 저해되는 불만족 사회가 된다. 제조현장의 자동화로 일자리 안정성이 낮아지며, 초

고령화 진입으로 세대 간 갈등이 확대된다. 그리고 도시집중화로 인해 지방 공동화 현

상이 심화되고, 빈부 격차 심화로 주거환경의 질이 양극화된다.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

인 스마트시티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빈부 문제를 넘어 지역 양극화로 이어진

다.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1인 가구 증가 및 편의

주의 소비패턴으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식품가격이 상승된다. 3D 프린팅 제조혁신으

로 소규모･다품종 위주의 생산이 확대되어 대량생산체계 붕괴 및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

진다. 이에 더해 정부의 환경규제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패로 대한민국은 오염사

회가 되고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탄소 잠김(carbon lock-in) 

효과 지속, 재생에너지 보급 지연 등으로 RCP8.5 경로에 머물게 되고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된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과 전

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고 변종되면서 사망자 수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2050년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고, 환경오염으로 인

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해당된다. 삶의 피폐화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

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글로

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우리사

회는 경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고,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양상을 겪게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은 소수 기업과 부자들만의 점유물로 전락하

여 양극화가 극대화된다. 또한 전 세계 산업용 로봇 공급대수가 연 6백만 대에 이르게 

되고, IoT 및 AI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의 30% 이상 적용된다. 게다가 합계출산율 0.9 

이하로 출산 절벽 위기가 심화되고, 노인인구 비중도 40%를 넘어 사회 갈등 문제로 이

어진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고, 2050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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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개시 연령은 68세로 높아진다. 정부의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이 실패하여 도시

집중화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공동화도 가속화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물 수요가 급증

하고 일회용 제품과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2050년 

수질과 토양의 오염도가 심각해진다. 또한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해수면 상승 및 자연재

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사회를 가정한 상황이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로봇과 자동화로 일자리 위협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족한 사회

제조현장의 자동화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단순 

노동, 정형화된 지식 노동의 일자리가 급속히 대체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웨어러블 기

술의 발달로 1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 확대되고, 가상공간 기술의 발전으

로 극한 작업, 감성작업 등의 능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소수 노동자가 자동화 

기기를 조작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2050년 OECD 국가들은 65세 인구가 약 53%

를 넘어서는 초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도 65세 인구가 약 40%를 넘어서

고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져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 인공지능 기술

의 발전으로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게 되고, 기존 노동자는 경제적 빈곤

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안정된 계층과 

지능로봇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하층 계층으로 이분화가 일어난다. 정부는 실업률 및 고

령 인구를 위한 재정 부담 증가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

력을 제시하지 못해 경제성장 실패와 피폐한 삶의 길로 들어서는 상황이다. 결국 대한

민국은 중진국의 덫(middle trap)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2등 국가로 전락된다.

2) 과소비, 과도한 친환경 고집, 공유경제의 정체로 인한 비효율적 사회

2050년 우리나라는 빈부격차 심화와 타인지향적 소비주의 성향이 확대된다. 부유층

의 과시적 사치성 소비는 중산층을 넘어 빈곤층까지 확대된다. 특히 주거 및 식생활, 그

리고 일부 고급재화 영역에서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소비패턴이 나타난다. 부유층

을 중심으로 ‘환경친화도’만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소비패턴이 일어나고, 일부 소비자들

은 편의주의만을 과도하게 고려함으로써 보건위생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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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확산은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저항과 법제화 마련이 지연되어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타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유경제 사업들도 국내 규제에 막혀 탄력

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국가 경

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3)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악화로 인한 오염사회

2050년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과소비로 물 수요가 급증하고, 일회용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아 환경오염은 심각해진다. 이러한 환경부하로 인해 자연

환경의 자정능력과 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특히 대기오염은 탄소잠김

(carbon lock-in) 효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피폐화된다. 즉, 대형 화석연료기반 에

너지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관성력이 강하게 작동되어 대체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려는 

공공･민간의 노력을 억제시킨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고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된다. 여름일수가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가 지

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환자와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더불어 아열대 

기후로 인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

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결과 해안지역의 건축물과 교통시

설의 침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또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과 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고 변종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수인성 질병 및 상수도 내 유해화학물질 

증가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생수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4)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약화되는 불편한 사회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스마트시티는 부자만의 전유물이 되며, 창조적인 도시 창출

보다는 단순히 ICT 기술을 활용한 신도시 개념에 한정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를 어느 정도 대체하나, ICT 기술이 잘 적용된 도시 외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해소되나, 노인들이 많이 거주

하는 지방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은 보편화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고급 차량 소유

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자가운전 요구 등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차종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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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된다. 국가간선도로의 확충과 초고속열차의 보급 확대로 장거리 여행이 편리해

졌지만,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면대면 접촉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디지털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의 추진에

도 불구하고 도시 집중화 현상과 지방 공동화는 가속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빈민

을 양산하게 되고, 도시 내 빈부 양극화로 이어져 강력범죄 및 혐오범죄의 발생빈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지방의 고령화로 인해 지역 경제는 붕괴 수준에 이르게 된다.

5)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2050년 우리나라는 탈인간화, 물질 만능주의, 기술주의 신봉 등으로 인해 혐외범죄

가 증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표현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빈부격차의 심화, 세대 갈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연쇄살인범, 무차별 총기

난사 등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게다가 드론, 인공위성 등을 활

용한 테러 공격이 빈번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범죄예방 기술들을 개발하나, 급격히 증가된 범죄와 수사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2018년 1인당 GDP 3만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

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보호무역주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일본처럼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이끌 확실

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ICT 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2050년 GDP는 3~4만달러 수준에 머무르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

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치명타를 날린다. 기업은 젊은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

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자국민의 정서 문제로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확대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밝은 점과 어두운 점

1) 긍정적 측면

삶의 피폐화 시나리오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는다는 것은 다소 역설적일 수 있다. 하

지만 기존 체제의 부정적 요인이 삶의 피폐화와 함께 소멸되고, 향후 삶의 윤택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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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망의 씨앗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점도 존재한다. 도시집중

으로 인한 지방공동화 현상 심화,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오염사회 도래 등과 같은 위험

요소의 표출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제안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조현장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협은 새로운 인재양성과 

교육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불황은 다양한 경제지원과 

규제완화로 해결될 수 있다. 즉 이러한 행동들이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이행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정적 측면

삶의 피폐화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주요 부정적 요인을 상술하면, 우선 제조현장의 자

동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경제적 부의 불평등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된

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 실패, 미세먼지 증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 저하 등으로 

환경보전 이슈가 대두되어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 후퇴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도시 집중화 및 빈부격차 심화로 양질의 주거환경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며, 도시와 지

방의 양극화가 악화된다.

마. 정책적 함의

1)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위협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감염병 감시･관리체계의 목적은 

새롭게 발생된 사례와 고위험집단 발견, 전파경로 이해, 전파관리 및 상황종식에 이르

는 단계를 일관성 있게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

충하고, 역학 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과 자

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감시･관리체계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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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과 신뢰 사회 구축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방향적인 정책 설계보다는 사용자･수요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수립 시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

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이행이 필요하다. 

4  윤택한 삶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생협력으로 경제력이 확보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

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그리고 가정용 IoT와 휴대폰의 

결합 및 VR･AR 등 가상현실의 성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환경친화적이면서 편리성을 갖춘 소비패턴이 정

착되고, 환경오염 개선으로 이어진다. 3D 프린팅 제조기술 혁신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프로슈머 사회가 실현되며, 개인 맞춤형 식생활이 제공되어 건강

관리 사회가 된다. 첨단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전국 어느 곳이든지 1~2시간 내 도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거주지의 공간적 제약이 극복된다.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상주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활동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미디어 및 인터넷의 발달로 다

양한 범죄환경에 노출되나, 첨단과학수사기법 개발과 AI･IoT 등 다양한 범죄예방 도구

들의 활용을 통해 전체 범죄건수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수

요의 획기적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RCP2.6 경로에 이른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오염 감시가 강화되고, 자

연환경의 자정능력이 환경부하를 이겨내는 에코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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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혁신적 기술개발과 정부의 효과적 대응 정책 마련으로 우리의 삶이 풍

요롭고 윤택해지는 것을 가정한 상황이다. 삶의 윤택함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

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인간중심

의 스마트 혁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마트 웨어

러블 디바이스의 연결사물수는 약 2조 5천억 개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 연금은 65세에 개시된다. 스마트시티는 대도

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확산되며, 첨단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2시간 생활

권이 된다.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얻게 되어 합

계출산율 2.0 수준에 도달하고 노인인구 비중도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안정적 초고

령화사회가 된다. 더불어 정부의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의 효과가 크게 성과를 거

두게 되어 도시와 지방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에코세대 출현으로 실속형 주택, 주

거비 절감, 주택과 공간기능의 다양화와 숲세권을 선호하는 주거양식이 활성화되고, 환

경오염 방지 기술개발과 규제 강화로 양질의 자연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감염병과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나 다국적 의료안전시스템

의 체계적 작동으로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웨어러블, 가상현실 기기의 확대와 고용률 증가로 인한 경제력 확보 통한 

풍요로운 삶 영위

2050년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모습이 현저히 바뀌

게 된다. 스마트 웨어러블 강화 수트를 입은 현장 근로자는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일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된다. 게다가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이 높아

진다. 사물 인터넷 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플랫폼 사업이 확대되고, 가공된 정보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휴대용 기기

에 연결된다. 우리의 삶은 가정용 IoT와 휴대폰의 결합으로 집안 어디서나 감시 및 제

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생체 정보와 건강정보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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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언 및 건강 이상 조기 경보로 피드백 된다. VR, AR 등 가상현실 기술은 엔터테

인먼트, 가상강화 학습,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교육용 스마트 웨어

러블 디바이스와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가상강화 학습 기계는 고차원의 교육 개념을 

가상세계에서 홀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인터액티브하게 작동함으로써 UX(User 

eXperience) 교육이 일상화된다. 특히 머리에 착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인

체 정보뿐만 아니라 뇌를 직접 자극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 가상현실 기술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개인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

는 스마트워크 확대로 이어진다. 그 결과 자신의 여유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족

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여유경제(free-time economy)가 활성화된다.

2) 공유경제 실현,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건설적이고 창조적 사회

2050년 공유경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승차 및 숙박 공유를 넘어 자본의 공유 시대로 진

입 중이다. 공유경제 확산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금융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

도 실현된다. 그 결과 유휴 자본이 신사업에 투입되고 산업의 전반적인 체질이 강화된

다. 또한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 유기적으로 융합됨에 따라 과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도시와 농촌, 일터와 휴식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게 된다. 교육 방식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질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교육 관련 사회 갈등도 해소된다. 더불어 3D 프린팅 제조기술의 혁

신으로 소비자들은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 누구나 환경친화적 소재

로 자신의 집을 간편하게 설계하고, 장비를 대여하여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창조적 

사회가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하는 개인 

맞춤형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3)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호전으로 인한 에코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관심을 받으면서 환경오염

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연환경 상태는 과거보다 호전된다. 미량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초정밀 분석기술과 환경오염 감시가 강화되고, 강화된 환경규제와 성숙된 시민 의식으



∙∙∙ 제3장 종합미래시나리오

제4절 의식주 영역   361

로 대한민국은 에코사회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에코세대의 출현으로 실속형 주택, 주

거비 절감, 숲세권을 선호하는 주거양식에 따라 주거녹지의 확대로 이어진다. 또한 정

부의 도시재생 리모델링 정책 확대로 자연 녹지가 증가되고 국토의 자정 능력이 향상되

어 자연생태계가 회복된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질적으로 풍성

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어,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증가되는 자원순환사회가 실현된다. 또한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

너지로 대체됨에 따라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탄소제로 사회가 실현된다. 

그리고 녹색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태풍, 한파 등 이상기상이 발생해도 국

민들의 안전은 보호된다. 2050년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으

로 세계적 관광대국으로 부상하지만, 온화한 기후로 인해 기후난민의 유입이 증가한다.

4)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강화되는 스마트 사회

2050년 대한민국은 IDC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5단계 중 최

상위 단계인 4~5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스마트시티로 해결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해외 수출

로 이어져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활성화로 많은 

사람들이 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로봇･IoT･AI의 활

용도는 우리 삶의 50% 수준까지 확대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게 도움을 받게 된다. 

실버케어 로봇 산업이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성장하고, 개인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수요도 증가된다. 로봇이 단순히 인간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라 

동반자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의 범용화로 교통 체증

은 거의 사라지고,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

차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주택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거주지로 사용된다. 국가간선도로 

확충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활성화로 인해 광역권과 지방 간의 교통수단 연계가 원

활해지고, 전국 어느 곳이던 1~2시간 내 도착하게 된다. 또한 시속 700km의 초고속철

도가 개발되어 국내 보급 및 해외수출로 이어져, 차세대 초고속철도의 선두주자로 국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화와 지방분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하고, 그 결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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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 사회

인터넷 발달과 데이터 활용의 증가로 국민의 안전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

죄발생 요인이 존재하나, 과학수사 및 다양한 범죄예방 도구들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전

체 범죄건수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탈인간화, 양극화 심화, 이민자 유입 증가 

등으로 다양한 혐오표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강력한 법 집행과 사회 구성원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혐오범죄는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드론, 인공위성 등 다

양한 테러 공격에 노출되나, ICT 기술의 발전으로 선제적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게

다가 스마트시티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직접 활

용된다. 특히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방범 문제 등에 적극 활용되어 우리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하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이민자와 난민의 적극적 

유입을 통해 해결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즉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으로 노동 인력

의 공급이 증가되면 저축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숙련된 외국

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 제고는 기대 이

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2050년 우리나라 인구의 10% 수준에 해당되는 이민자

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정책이 활성화되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추구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밝은 점과 어두운 점

1) 긍정적 측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과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제고되

고 윤택해지는 시나리오이다. 특히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

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동시에 초고령화로 인해 발

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도 해결됨에 따라 고령자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기술의 발전과 로봇･IoT･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재난･안전사고로부

터 예방 가능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며, 첨단과학수사기법 개발과 다양한 범죄 예방 도

구의 활용으로 전체 범죄율도 크게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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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측면

로봇･IoT･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마트 혁신 

시대로 진입하나, 실업 문제와 세대 갈등은 지속된다. 특히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산업군의 쇠퇴와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마. 정책적 함의

1)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수립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부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각 부

처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영향평가 및 대응책 마련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며, 취약계층은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및 관

련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된 지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 자동화 및 인공지능을 확산하기 위한 인재 양성 및 교육 제도 개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미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재양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인공지능은 여러 학제를 아우르는 

통섭적 연구 분야이므로 창의적 사고와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생산한 지식에 대한 입법화와 신기술 개발에 따른 규제 완

화 조치도 필요하다.

3)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인간 신체의 일부로 고려될 정도로 발전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장애를 보완하고 노인

들의 신체적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웨어

러블 디바이스를 신체 일부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

도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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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삶 영위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 우리는 로봇과 공존하고,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극복하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IoT 및 스마트 기기에 연결되

는 제품의 개수가 약 1.5조 개로 확대되고,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융합이 심화된다. 

또한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협력적 공유사회가 되고,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소비패턴이 

유지된다. 더불어 3D 프린팅 제조기술 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들이 양산되어 새로

운 경제체제로 전환된다.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대체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기술의 혁신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새로운 주거문화로 

인해 주거녹지 면적이 증가하고, 면역체계 강화로 신종 감염병 및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된다. 주택은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고, 삶의 질

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술의 혁신으로 도시의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정보가 교환되는 초연결사회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분석됨으로써 범죄 및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이 보장되는 보안사회가 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기술혁신으로 그동안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영위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이다. 새로운 삶의 영위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

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으로 발전으로 인간 중심의 초연결･지능화 사회가 되고, 개인 

소유보다는 협업과 공유 문화가 보편화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 지능형 로봇과 인간의 

협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택근무도 확대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기술은 국

가 및 지역에 관계없이 골고루 보급되고, 첨단교통수단 개발과 정보 공유로 이동시간이 

최소화된다. 그 결과 우리 일상생활은 첨단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로봇･IoT･AI 

활용에 의존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정형태, 근무형태, 주거형태 등이 급격하게 변한 새

로운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 정부의 광역화 및 지방분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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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기후변화 문제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양상

이 전개되고,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로 어떤 감염병이나 신종 바이러스에도 견뎌낼 수 

있는 면역체계가 확립되어 인명손실은 없게 된다. 2050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저성

장 기조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CT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글로벌 ICT 4대 강

국에 진입하고 스마트시티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그리고 GDP 7만달러 시대가 열

린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로봇과 인간 공존,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대로 인간 육체 한계 극복 등의 새

로운 전환사회

2050년 우리는 로봇과 공존하고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된다. 스

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결 제품수가 약 1.5조 개에 이르며,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사물인간이 출현된다. 이로 인해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근로자가 원거리 

장소에서도 로봇 아바타를 조정하여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체 착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장애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인체강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육체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

입하지만, 인체강화 웨어러블과 스마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으로 고령자의 

삶이 크게 향상된다. 고령자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함으로써 육체적 한계

를 뛰어넘는 생활을 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도움으로 실시간 건강 

상태가 체크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 고령자의 의료비가 대폭 감소하

게 된다. 그 결과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지능형 로봇은 인간이 신체적 한계로 수

행하기 어려운 일들의 대부분을 대체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능세 및 로봇세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이는 계층 간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새

로운 전환사회로 진입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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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적이고 개인 맞춤형의 새로운 경제체제 실현

2050년 대한민국은 혁신기술의 개발로 공장형 농업, 제조업의 자동화, 원거리 생산

공장의 모니터링과 통제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편

의성을 제고하는 소비패턴과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당초 우려와 달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한국을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만들어주고, 자살률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동한다. 즉 대한민국 인구 감소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고 인간 존중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

명이 보편화된 2050년에는 노동력이 중요하지 않은 경제구조 사회가 된다. 오히려 인

구 감소는 한국의 인구 밀집도를 완화시켜 환경친화도를 고려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받

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적정선에서 멈추고, 국토면적 대비 적정 인

구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해소된다. 또한 3D 프린팅 제조기술의 혁신으로 소량･다품종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자신이 상상하는 제품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제작하는 

개인 맞춤형의 새로운 경제체제가 실현된다.

3) 자연친화적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를 통한 쾌척한 생태계 사회

2050년 혁신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대체에너지 등장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

고 대기오염 발생자체가 급격히 사라져 생활양식 자체가 변화된다. 특히 한국에서도 핵

융합발전소가 상업적으로 운전됨에 따라 무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환

경을 보호하고 소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소비 인식이 오히려 약해져 생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물질 소비는 급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인해 환경오

염은 줄어든 반면, 오히려 핵융합발전으로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주거형태 측면에

서 사람들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편화로 반드시 

도시가 아니더라도 거주가 불편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녹지는 주거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된다. 또한 

혁신적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신종 감염병 및 바이러스에도 견뎌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인명손실은 없게 된다. 게다가 신종 감염병 및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하

고 예방하는 과정에서 전 지구적 의료연대 의식이 증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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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질병과 감염병을 정복하고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은 150세로 늘어나게 된다.

4) 첨단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연결사회

2050년 우리나라는 IDC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발전 단계 중 

최고인 5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 함께 스마트시티 분

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융합신산업으로 스

마트시티가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다. 도시의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정보가 교환

되는 초연결사회로 전환된다. 스마트시티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IoT라고 볼 수 있게 되

고, ICT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인해 국토 전체가 하나의 스마트시티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시티에 거주하게 되어 도시집중화 현상은 유지되고, 친환경

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거주하나 첨단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삶

의 불편함은 느끼지 않게 된다. 특히 시속 1000km가 넘는 초고속열차인 하이퍼튜브가 

상업적으로 운전됨에 따라 전국이 30분 생활권으로 된다. 그리고 로봇･IoT･AI의 활용

도는 우리 삶의 70% 수준까지 확대되어 친환경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로봇과

의 공동생활이 일상화된다. 로봇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고, AI 결합형 

로봇이 인간과 동등하게 사회를 이끌어 간다. 과연 인간과 AI 결합형 로봇과 차이는 무

엇인가? 진정한 인간은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

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게다가 의료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불임부부는 거의 사라지

고, 노산으로 인한 출산도 수월하게 된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게 되어 노인의 비중이 높은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노인의 나이도 65세에서 75세

로 조정된다. 그 결과 졸혼과 재혼이 많아지고 노후에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

이 많아지게 된다. 세금으로 과대하게 지출되었던 노인 의료비 지원과 후생 복지 재정

은 노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건강한 노인들의 활발한 소비로 인해 한국

의 내수 경기는 활기를 띄게 된다.

5) 보안이 강화된 보안사회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강력범죄, 혐오범죄, 테러 등의 발생요인이 존재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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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안전장치 강화로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첨단과학수사,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 유형 추적 등 다양한 범죄예방 기술의 개발은 범죄자 검거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AI 수사관 로봇의 활동으로 부족한 수사인력 문제가 극복된다. 그 

결과 총 범죄건수는 대폭 감소하게 되고 강력범죄 비율도 약 1.5% 수준을 유지하게 되

어 안전이 보장된 보안사회가 된다. 탈인간화, 양극화 심화, 세대 갈등 등으로 인해 발

생되는 혐오표현은 사회적 공론의 활성화로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 더불어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에 대한 법 제정과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정화 노력으로 관련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ICT 기술 기반의 테러 방어체계 구축으로 드론, 인공위성 등

의 테러 공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술은 획기적 발전으로 생활

편의성, 도시경쟁력,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고시키며, 미래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

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고 이는 경제활성화 도모 및 잠재성장율 유지로 이어

진다. 세계화 및 ICT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게 되고, 신유목

민(digital nomad)의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이민이 보편화된다. 결과적으로 2050년 한

국은 ICT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GDP 7만달러 시대를 열고, ICT 분야 글로벌 4대 

강국이 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밝은 점과 어두운 점

1) 긍정적 측면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며, 장애인과 고령자는 스마트 웨어러

블 디바이스의 활용으로 신체적 한계가 극복됨에 따라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공

유경제의 확산으로 협력적 공유사회가 되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의식주 생활이 확대된다. 또한 ICT 기반의 사회 진입으로 모든 위험요소가 예측되는 

보안사회가 되며, 첨단과학수사기법 개발과 AI 수사관 로봇의 활약으로 안전한 사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되고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체계가 구축된다.

2) 부정적 측면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



∙∙∙ 제3장 종합미래시나리오

제4절 의식주 영역   369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대와 인공장기 

활용으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특히 AI 로봇들이 인간 지능과 감성능력까

지 표현하게 됨에 따라 AI 로봇의 권리 인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고 발

생 시 인간과 로봇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마. 정책적 함의

1)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건설

2050년 한국은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최상위 단계인 5단계에 이르고, ICT 기술의 획

기적 발전으로 초연결사회가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시티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집중화 경향이 보이고, 로봇･IoT･AI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ICT와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융합한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

티 건설이 필요하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대도시권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됨에 따라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GTX 이

용으로 이동 용이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편익에 따라 광역 대중교통 서비

스가 상이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광역교통청 또는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교

통 관리･운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권과 지방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

통관리시스템의 재조정과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강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는 공유경제와 인공지능이나 현재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규제와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 우선 현재 법률 내에서 국가 운

영방식(권리, 의무, 참여)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공유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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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개인과�공동체�영역

개인과 공동체의 종합미래시나리오는 현재 상태의 고착(BAU), 공동체의 해체(Collapse),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Continued Growth), 사회변혁(Transformation)의 4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4가지 종합 시나리오의 의미에 맞게 각 미래질문별 세부 시나

리오를 재구성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종합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미래질문별 세

부 시나리오의 동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에 근거하여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4가지 종합미래시나리오를 각 시나리오별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 내용, 긍·부정적 의미,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미래질문
현재 상태의 고착
(Business As 

Usual)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Continued Growth)

사회의 변혁
(Transformation)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 중심 가치관 
확산과 비정형성 

가족 증가

일인가족 증가와 
가족해체

시민연대계약 형태의 
가족 비율 증가와 

출산율 제고

Polygamy, 생물학적 
유대 관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 

등장

공동체 
운영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 
방식이 온라인과 

시민단체로 
이행되며 

기존체계와의 
갈등 심화

다양한 공동체 
운영방식이 교대로 
등장하며 사회적 

혼란 극심화

중앙집권적 세력과 
네트워크화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 
간 분업과 협업체계 

구축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방식 
도입과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1인 방송과 
Deepfake 뉴스 
증가하나 통제 

가능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다양성의 폭발과 
Deepfake 기술 

발달로 통제의 불능 

인공지능 통역으로 
다양성 제고와 

Deepfake의 적절한 
통제

가상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통역으로 

개방적 포용적 다양성 
증가와 Deepfake 검열 
인공지능 플랫폼 발달

[표 3-11] 미래질문별 4가지의 미래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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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동인 및 질문 상충성 분석

5개의 미래질문에 속한 23개의 미래동인 매트릭스에서 미래질문 기준 합성합을 구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 운영방식의 다양성은 개인의 정체성 표출 방

식의 다양성, 사회구성원 간 경쟁심화 및 사회응집력 제고와 관련된 미래질문과 상관성

이 높았다.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과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도 밀접

한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는 사회응집력 강화와 관련성이 높았

다. 아래 표에서 각 숫자는 동인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1로 하고 미래질문의 동인과 

다른 동인 간의 관계의 수를 합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 세 개는 각각 양의 관계의 

수, 음의 관계의 수, 방향성이 불명료한 관계의 수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와 사회적 응집력 강화 간의 관계의 수는 모두 13개이며, 양의 관계가 12개, 음의 

관계가 1이며 그 방향성이 불명료한 관계는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 심화와 사회적 응집력 강화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미래질문
현재 상태의 고착
(Business As 

Usual)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Continued Growth)

사회의 변혁
(Transformation)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사회적 신뢰 

수준과 경쟁 지속

사회적 신뢰 저하와 
실업률 증가로 
사회불안 심각

사회적 신뢰 점진적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 진행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과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로 경쟁의 최소화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집단적 저항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을 갖는 도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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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 할 
것인가?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 
할 것인가?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4(4, 0, 0) 8(8, 0, 0) 10(10, 0, 0) 9(9, 0, 0) 9(8, 0, 1)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9(8, 1, 0) 16(13, 1, 2) 17(15, 1, 1) 12(10, 2, 0)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5(5, 0, 0) 15(14, 1, 0) 16(14, 0, 2)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9(7, 2, 0) 13(12, 1, 0)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4(4, 0, 0)

[표 3-12] 미래질문 간 상충성 분석

이를 기준으로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종합미래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상

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에서 동인 간 상충관계를 분

석한 결과 상충하는 동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력 대체는 공

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상실을 경험

한 실업자들이 단결하여 공유경제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인 

간 상충관계가 없다. 부의 양극화와 천연자원의 고갈은 각각 자산과 자원을 둘러싼 갈

등을 다양화 시킬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인 간 상충관계가 없다.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조정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체 가

치의 약화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천연자원의 고갈도 공동체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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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 중심 
가치관 
확산과 

비정형성 
가족 증가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
결혼의 구속력 약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동거가족, 미혼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증가

생명공학기술 발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 다양화

기술개발의 일정한 한계 존재

자동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실업 
심화 및 사이버가족으로의 도피

가족의 경제적 불안, 인간적 교류를 
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관심사 등 
현재와 유사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

현재와 유사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방식이 
온라인과 

시민단체로 
이행되며 

기존체계와의 
갈등 심화

개인 중심 가치 강화
개인화의 확산에 따른 개인 중심적 사회 
흐름 유지

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약한 연결 
강화

SNS 기술의 발달로 약한 연결성 강화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 활동 강화
업무의 분해와 플랫폼의 확산으로 
긱경제의 확산 지속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부상
환경오염의 위험성은 인식하나 실질적 
대안의 부재로 지속적인 환경문제 발생

글로벌 문화 확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문화 확산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1인 방송과 
Deepfake 

뉴스 
증가하나 
통제 가능

개인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체성 표출 집단 형성

가상현실 구성 기술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비용 감소

가상현실 기술 발달 및 아바타 기술의 
점진적 증가

공유경제 확대에 따른 새로운 
노동조합 등장

플랫폼 공유경제의 점진적 확산과 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긱 노동자 존재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점진적 
완화

다중정체성에 대한 제도적 용인 일부 시민 놀이로서 다중정체성 활용

[표 3-13] 현재 상태 유지 시나리오의 미래동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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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태의 고착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 한국 사회는 현재의 상태가 고착이 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미혼율 상승과 출

산율 감소는 여전하다. 가족은 더 이상 혼인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족의 복리를 중시

하던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자율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단위의 추구로 기존의 부부 중심의 핵가족 외에도 무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동성애가족, 트랜스젠더가족, 동거가족, 공동체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

족이 증가한다. 하지만 젠더평등과 가족구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의 관점에서 

Polygamy 커플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사회적 신뢰 
수준과 경쟁 

지속

공동체 가치의 약화 낮은 공동체 가치, 고립 생활 지속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 대체 AI에 의한 완만한 노동력 대체

경제적 양극화 심화
소득 양극화의 지속, 이중화된 노동 
구조와 낮은 생산성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
탄소 에너지와 물 등 환경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 지속 

국가의 역할 변화 국가의 갈등 조정능력 미약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문화, 인종, 종교, 세대 갈등과 양극화의 
심화

네트워크 기술 발달 통한 연결 
증가

같은 계층내의 정보공유로 결속력 강화,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의 이질성 심화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일부 산업 및 서비스에만 공유경제 활용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치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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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들의 자기표현 욕구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고, 4차 산업혁명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

로 발전한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플랫폼으로 개별 맞춤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가 부상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와 문화가 확산된다. 개인 간 공유의 방식도 훨씬 간편해졌다. 개

인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를 교환, 공유, 대여한다. 이러한 공유경제 모델은 역내 일자리 창출, 로컬 네트워크 효

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공유경제 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과 일자리 축소로 노동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 그로 인해 사회공동체 

전반에 대한 공유경제 확산의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가상공간에서 자연재해나 기

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그러나 사회

적 비용 문제로 인해 개인들의 행동은 구체화되지 않는다. 한편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

과 개인들의 자기표현 욕구 증가로 다중정체성을 즐기는 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었으나 Deepfake 기술과 본인인증기술로 인해 다중정체성의 확장이 제약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2050년에도 현재 상태가 고착되는 시나리오이다. 5개 미래질문별로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위해 전제하였던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현되는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가족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현재의 통계적 예측이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인 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순으로 가구유형이 변화하고, 

보조생식기술의 보편화로 출산･양육 등 전통적인 남녀/부모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을 

가정한다. 아울러 고령부부의 자녀들도 증가될 것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

로 미미하다. 인공자궁을 통한 생식이 시도되지만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현되지

는 못하는 것을 가정한다. 자동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 심화는 가족의 구성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AI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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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 내용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가족관계의 변화로 실업 등 불안요소 증가

2050년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지속, 혼인율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된다. 자동화와 AI 기술의 발전은 비자발적 실업

을 높이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과 내수가 하락하

게 된다. 개인 중심 가치관의 확산은 결혼의 구속력 약화는 물론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로 변화시킨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의무는 점차 약해

지고 노인부양을 둘러싼 가족구성원 간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는 부양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2)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화사회의 영향과 인간소외

2050년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명예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

회를 발전시킨다. 플랫폼을 통한 공유, 인공지능을 통한 개별맞춤이 가능해지면서 소비

자는 개인별 욕망을 충족하게 된다. 한편 개인과 공동체가 기술로 인해 권력을 얻는 동

시에 정부, 기업, 이익집단에게서 소외되는 현상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물

리적으로 타인과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개인들은 지역, 

직장, 가족과 같은 커뮤니티가 옅어짐에 따라 더 큰 소외에 빠진다.

3) 사회공동체의 역할 감소와 사회적 고독 가중

2050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세계적으로 급증하

면서 고독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개인들은 소셜네크워크나 기타 인터넷 매체

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지만 상호 교감적인 측면에서 부재를 느낀다.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속되지만 이웃 간 친밀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줄어든다. 개인들의 

사회적 교류의 감소와 상호부조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고독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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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체성과 표출 방식은 다양하게 변화되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공존

205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체의 생활 방식은 크게 변할 것이다. 사치의 시대

가 가고 가치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자존적 삶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들은 인터넷의 특성인 분산적, 협력적 성격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경제성장 중심에서 지능

화된 미래사회 실현과 잠재적 위험 대응 등 문제 해결수단으로 확장될 것이다(전승수, 

2012).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기술변화는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증가로 노동시장에서 불평등

이 심화되고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의 붕괴 위험이 커진다(BMAS, 2015; Finger et al., 

2016; 황기돈, 2017).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경제는 자원효율성 증

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진 반면, 그 이면에는 인간관계 상품화, 단기 일자리 증가, 노

동자 보호와 규제문제 제기로 정부의 효과적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신선영, 김영화, 

2018).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출발한 이러한 사업모델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서

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같이 기존 산업들과 영역이 겹치면서 저항이 클 것으로 보

인다.

5) 미래의 협업적 모델을 지향하나 경쟁은 강화

2050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다. 거시적인 총수요 부족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들의 적자생존전략의 강

화는 소통의 부재, 공감의 부재를 초래한다. 그 결과 협업과 지속가능성장의 가치가 더

욱 요구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현재 상태의 고착화 시나리오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현 상태를 타개할 해

결책을 찾으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결기술의 발전과 

플랫폼의 공진화는 연결비용의 감소화, 한계비용의 제로화를 가져왔다. 이는 업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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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같은 긱 플랫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들의 연결을 지원하는 새로

운 서비스들의 출현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질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새

로운 기회가 창출된다. SNS를 통한 연결도 사회적인 소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현재 상태의 고착화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부정적 측면은 현 상태를 타개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붕괴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는 것이다. 개인들의 연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발전하지만 약한 연결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개인화

의 확산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나 책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한다. 인공자궁의 개발로 

남녀 모두 출산을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난자나 정자를 받아 아이를 출산할 수 있

다. 아이는 편부모의 가정생활로 인해 일반적인 과정으로 출산한 아이들에 비해 정서적

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마. 정책적 함의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강화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비해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와 낮은 

결속력은 가족 보호 체계의 약화와 함께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부양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2050년에는 기존의 가족 체계를 답습하는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적인 인간

관계와 공동체 단위를 추구할 것이다. 올바른 가족구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 인정 

체계,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시스템 구축,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추구권 확장, 사

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차별 철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접근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정책에 의해 육성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대안성이 약한 반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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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를 거치면서 동형화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규범적 환경의 특성

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나 자율성이 

아직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소셜플랫폼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정책

을 제공하기보다 소셜플랫폼 관련 시장을 조망하고 향후의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이 필요

하고, 새로운 창조적 시장의 등장을 위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필요

기술발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은 가족의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예

측된다. 특히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

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이

들이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기초연금이나 실업보험 등

의 정책 강화는 물론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간 균형 있는 부

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김유경, 2018).

4)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사회보장 강화

전반적 이혼율 감소의 기조 속에서 50세가 넘은 부부의 이혼은 1990년도에 비해 두 

배 증가했으며, 그 중 65세 이상의 이혼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

공복지는 건강과 경제력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관계의 중요성은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3  공동체의 해체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개요

전통적 결혼제도는 유지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가족 구성은 현재의 프랑스식의 사

회적 결합 형태인 느슨한 가족관계로 전환된다. 또한 1인 가족의 증가, 독거노인의 증

가로 전통적인 가족관계도 무너지게 된다. 유전자 조합 기술의 발전과 인구 감소의 특

단 조치로 유전적으로 다부 다모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생물학적 부모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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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해 진다. 재화와 용역, 인력 등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고 국민국가의 작동원리가 재

규정되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국적, 시민권, 행정구역, 국내시장 등의 개념이 약

화되고, 국가의 지배력이 약화 또는 상실된다. 공동체 운영방식의 민주화와 다양성 존

중이 사회성장과 응집력으로 승화되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기주의, 집단이기주의로 발전되어 사회공동체는 무너지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후퇴하게 된다. 

한편 사이버세계에서의 자아정체성과 현실세계에서의 자아정체성 괴리로 현실세계에

서는 사회부적응자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1인 방

송의 증가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와 더불어 Deepfake 정보

와 뉴스의 범람도 가져온다. 이를 감독하는 공영시스템의 한계로 사회불안은 가중되고 

사회응집력은 붕괴된다. 일자리 감소와 글로벌 시장의 수요 감소, 정부의 지배력 상실

로 개인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구성원 간의 경쟁은 극

심해지고 협력적 상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부와 권력을 가진 

개인들은 조직을 만들고, 카르텔을 구성하여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타인들에 대한 배척

과 함께 조직 간의 경쟁을 심화시킨다. 이는 사회 양극화와 구성원 간의 균열을 확대시

킨다. 북한이탈주민, 혼인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난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제

외한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아 젠더, 인종, 종

교, 언어, 문화의 다름에 발생하는 갈등이 극에 달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소요사

태 발생이 일상화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사회공동체가 해체되는 2050년 미래한국에 해당한다. 공동체의 해체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

오가 실현될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 일생에 걸친 이혼과 재혼을 통한 복수의 배우자 

혹은 반려자 비율의 증가,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 한 부모 가구 등의 증가로 전통

적인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해체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법적, 문화적 가족제도의 

틀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가정한다. 생명공학기술이 어느 시점을 지나 급속히 발전될 

것으로 전제하고, 생병공학기술 발전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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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지능화로 실업이 심화될 

것으로 전제하고, 생존이 목적이 된 세대의 주거방식이 열악해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

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전제하고, 부부관계와 가족관계가 

다양해지지만 이에 따른 사회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가정한다. 국제결혼의 증가, 

사이버세계에서의 결혼과 출산, 동성커플 부부가 증가될 것으로 전제하고, 전통적인 부

부관계와 부모의 역할이 변하게 되는 동시에 정체성의 혼란과 다양성은 사회 혼란을 심

화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ICT 기술의 발전이 개인과 그룹의 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제

하고,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면서 이해충돌 발생이 증가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공동체에

만 속한 개인의 고립현상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한

국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따른 사회 갈

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가정한다. 가상현실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보편화될 것으로 전

제하고, 개인의 일자리와 근무환경,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이버세계를 확대시킬 것으로 가정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일인가족 증가와 가족해체

2050년 대한민국은 비혼이 일상화되었으며, 이혼과 재혼의 반복, 독거노인과 1인 가

구 증가, 한부모 증가 등 개인주의가 우선이 되어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지역이

기주의가 극대화된다. 비혼의 일상화로 사이버 섹스 상품 서비스가 범람하고, 결혼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미혼이 증가하여 시험관 아기 출생이 증가하고, AI 로봇이 

가족의 일부가 된다. 가상현실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신유형의 가족이 등장하고, 전체적

으로 1인가구가 급증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생산가능 인구 감소

에 대응한 로봇 도입율이 급증하게 된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파괴되고, 정체성의 혼

란과 우울증을 앓는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여 자살이 증가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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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현실 기술 발달에 따른 정체성 혼란과 Deepfake 기술 통제 실패

가상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구성원의 증가와 함께 개인의 사이버 공간 속 다중 아

바타 활동은 개인의 정체성 혼란을 심화시킨다. 동시에 Deep Fake 기술이 만연하여 

온라인과 사이버상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정체성사기(Identity Theft)가 급증하고, 개

인의 신분조작 등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 혼란이 극심해진다. 반면 정부의 통제 역량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 기술들이 사회구성원과 집단 사이에서 사용되는 속도와 범위를 

통제하기에는 부족하여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사이버상의 활동은 일부 그룹

에 의해 주도된 사이버국가의 탄생을 알린다. 이들은 사이버세계에서의 영향력을 현실

세계에까지 미치려 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개인들과 곳곳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피해를 

입힌다. 인공지능 보안기술이 발달하여 범죄자 예측 및 추적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안면

인식 및 지문 조작기술, 온라인상 기록 조작 등의 사이버 범죄 기술도 발달하게 된다. 

그로 인해 온라인상과 사이버상의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력은 

미미해진다. 가짜뉴스와 독단적인 주장이 1인 매체와 SNS 매체, 사이버세계를 통해 급

속히 확산되고, 난무하며, 미디어는 파편화되고, 진실이 실종되는 사회가 되어 극단적 

사회 혐오가 일상화된다. 

3) 사회적 혼란과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국가로의 전환 

2050년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극심한 빈부 차로 인해 사회갈등이 폭발한다. 

또한 계층 간의 상호 간 불신이 극심해져 사회불안과 범죄가 증가하고 일상적 감시사회

가 된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과 일자리로부터의 소외로 자살이 증가한다. 가

족이 해체하면서 집을 나온 청년 및 장년들이 그룹을 이루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증

가하고, 이들은 치외법권 범위에서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극단적 팬덤문화의 형성과 

계층 간 불신은 사회자본을 파괴시킨다. 사회불안과 범죄율 증가는 부유층 거주지를 요

새화하고, 이들만의 커뮤니티 거주지가 곳곳에서 등장하게 한다.

일부 기술과 산업 종속으로 국가 간, 기업 간 침탈적 행동은 심화된다. 일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격화로 인한 전쟁 발발은 글로벌 시장 리스크와 대내외적 혼란을 증

가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 한국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구직을 위한 이민을 증가

시키고 생산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극단적 populism 정당이 진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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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에 모두 등장하게 되고, 투표율의 감소, 민주주의 붕괴, 정치단체 난립으로 의회제

도가 소멸하게 된다. 독재정권의 등장은 반정부주의/반정부단체를 등장시켜 내전이 발

생한다. 안전을 보장하는 사적무역단체/군사업체가 만연해지고, 사회 혼란은 극에 달하

게 된다. 경찰국가를 지향하는 큰 정부와 집단적 개인들과 시민단체들 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갈등이 극에 달하고 경제는 붕괴하게 된다. 2050년 대한민국은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경제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기술과 자동화기술을 최대한 반영

한 전 국민과 전 국토의 감시시스템을 일상화하는 경찰국가로 전환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공동체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회가 도래

하여 인종과 출신국, 문화와 종교, 성정체성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시스템이 정착된다. 교육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과 인공지

능, 로봇이 공존하고 공진화하는 데 최적화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발전된다. 

2) 부정적 측면

극단적 대립이 심화되어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가상현실과 사이버세계상의 영향

력이 현실세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부는 최후의 선택으로 경찰국가로 

전환시킨다. 이는 전 국민의 감시시스템의 일상화와 독재정권 수립과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정적이다. 

마. 정책적 함의

1)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적 신뢰자본 증가를 위한 정부

의 조정역량 강화 

인구 감소와 일자리 감소, 다양성 존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확대가 예상되므로 사

회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

요가 있다. 중앙집권적 세력과 네트워크화 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 간의 분업과 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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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IT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방식과 근무환경을 확대시

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되, 사회구성원들이 유년기부

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매체와 오

프라인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사회발전뿐 아니라 국가발전에 

중요한 부분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드론, 모빌리티 등 

기술개발과 활용이 각종 규제와 이익집단의 기득권 유지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미래에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2)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법규 및 규제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1인 방송의 증가와 Deepfake 정보 및 뉴스의 증가는 사회 혼란

을 가중시키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이들을 검열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 및 사전규제 강화로 범죄율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데이터 조작으

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정신적 피해, 정치 혼란 등 사이버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법적 논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

벌과 규제가 필요하다.

3) 가족의 해체와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체제 개편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은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와 청년들에게 집

중되어 있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 청년 주택 지원 및 정착금 지원, 부모 부양 세금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50년 대한민국은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혼과 재혼

의 반복으로 가족 구성원이 복잡해지고, 수명연장으로 노인 가구가 증가하며, 외국 출

생의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들의 수가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구성원의 개념이 모호

해진다. 또한 미혼인 부모의 시험관 아기가 증가하고, 사이버세계에서의 가상결혼과 현

실세계에서의 결혼생활 경계가 모호해져, 현재와 같은 가족에 대한 정의와 지원 정책으

로는 미래 인구 감소와 구성원의 다양화,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일자리 감소와 근무환경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극단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미래 대한민국의 가족 구성원 변화, 사회구성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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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 일자리와 노동환경 변화의 속도와 범위에 대응하는 정부차원의 사회복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4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가. 시나리오 개요

개인 중심 가치와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하고 불평등에 따른 갈

등이 완화됨으로써 사회적 신뢰자본은 증가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응집력이 강화된 사

회에 도달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 실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나고,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감소, 사회보장 강화 등으로 사

회 구성원 간의 경쟁이 완화되고 신뢰와 협력이 증진된다. 중앙집권적인 사회문화, 동

일성에 대한 강조가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이 확산되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개성에 대한 추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간다. 개인들의 사회 개선 활동에의 참여 증가는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들의 활동 증가를 가져온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

고 네트워크화되어 협력하고, 분업하고, 견제하면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동성 간 결혼, 시민연대계약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전반적으로 사회구성원간의 경쟁이 완화되고 자신의 

개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된다. 그로 인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인공지능 자동번역 기술, VR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그로 인해 인종과 지리를 넘어 다양한 글로벌 공동체들이 증가하고, 세계 시민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사회적 신뢰의 제고로 가짜 뉴스 등 분열을 일으키는 활동들이 위

축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으로 Deepfake, 가짜뉴스가 쉽게 검증 통제되고,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이 증가하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이 사회발전

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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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개인의 정체성과 정체성 표출 방식이 다양화되지만, 사회적으로 수용

되면서 사회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협력하며 

발전하는 시나리오이다.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1인가구 등 독립적 개인이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

을 추구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소수자인 

LGBT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비판에 적극 대응한 결과 사회적으로 다양한 개성이 수용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 다

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소외되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인의 자

존감과 자아를 추구하는 개인이다. 그런 개인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과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고 사회적 이동성이 강화되어 

능력을 갖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여유 시간을 통

해 문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성의 추구가 가능한 사회를 전제로 한다.  

경제적으로는 점진적 AI 도입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이 회복되면서 양극화가 완화되고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면서 협

력 속에 안정적 변화를 이룩하는 사회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고 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 정책이 성공한 사회를 가정한다. 정치 집단의 성숙

으로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성숙 등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사회의 갈등이 완화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사회응집력이 강화된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결혼의 구속력은 약화되지만,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확산되어 

이혼, 사실혼, 동거, 동성결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사회

이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가상의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

6G 통신과 VR, 홀로그램 기술이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실감성을 갖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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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람들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의 공간 속에서 교류하고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는 디자인 그룹의 파트너로 일한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

하는 회사들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룹이라는 회사에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이

런 그룹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합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회사의 룰은 파트너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고, 선출된 대표가 정해진 기간 동안 대표의 임무를 맡는다. 그룹

의 기본적인 업무는 합의된 룰이 적용된 프로세스로 처리된다. 파트너들의 대부분은 그

룹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인근의 워크센터에서 일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동시에 여

러 그룹에 가입해서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선우는 디자이너이면서 밴

드에서 연주자로 일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연주를 하여 앨범을 만들고, 사이버 연주 공

연을 가기도 한다. 밴드가 아직 유명하지 않아 연주곡 수입은 많지 않지만, 모았다가 여

행비로 쓰고 있다. 주로 일하는 디자인 그룹도 거의 출근하지 않고, 분기별로 회사에 모

여 전체적인 그룹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프로젝트 초기와 마무리 단

계에서 모여서 일을 하거나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2) 아바타로 여러 삶을 사는 개인

개인들은 최근 새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그 개성을 키우기 위하여 새로운 아바

타를 만든다. 벌써 5번째 아바타다. 탐험가다. 정확히는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의 탐험

팀 리더이다. 6G 통신과 VR, 홀로그램 기술의 발달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실감나는 게임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상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근에는 게임 속에서 만나 탐험팀 대원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 서로 아바타로 사귀다가 

사는 곳이 근처인 것을 알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있다. 상대방은 탐험 게임 속 팀 

리더의 과감한 성격은 어디가고 얌전하냐고 놀린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귀는 것 같다고 재미있어 한다. 가상세계 속에서 아바타로 다른 삶을 살아보

는 것보다 더 과감한 사람들은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마을로 이주를 

하기도 한다. 음악가의 마을에 가서 많은 음악가들과 교류하고 악기를 배우고, 연주 팀

을 만들어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은 기본소득과 자기개발 투자계

정 때문이다. AI와 로봇에 의한 생산성 증가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었

지만,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감축, 분배 정책으로 사회보장 재원이 늘어나면서 기

본소득 제도가 도입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기개발 투자계정이 생겨났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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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분야를 배워서 활동하면 자기개발 투자계정에 계속해서 투자금이 쌓이기 때문에 새

로운 활동이 장려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여러 경험을 한 융합적인 인재들

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혁신성이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3) 세계의 시민으로 지구를 지키는 데 앞장선 소녀

인공지능 통역기술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구하고나 

소통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인 문제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협력하게 되었다. 재생 에너지 기술과 자원 재활용 기

술의 발달, 더불어 사람들의 자원 절약이 생활화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멈추고 완화되기 

시작하였지만, 북극의 곰들은 여전히 좁아진 서식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최근 줄

어든 빙하로 인하여 엄마 곰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 아기 곰의 생활이 생생한 VR 다큐

멘터리로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환경정책을 실

시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였다. 전 세계 30억 명이 참석한 타운

홀 미팅은 인공지능 퍼실리테이터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 타운홀 미팅을 조직한 

사람은 13살 소녀였다. 그 소녀는 더 이상 어른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의 지구를 망

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온라인 시위를 제안하였다. 이전에도 많은 온라인 

시위가 있었지만, 이번 시위는 사상 최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

은 어린 북극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주인공이 이 13살 소녀였기 때문이다. 이 소녀는 

친구들과 같이 밴드를 만들어 연주 공연을 해서 번 수익금으로 북극에 몇 대의 드론을 

보내서 생생하게 북극곰의 사투를 찍는 데 성공했다. 가수로서도 유명했지만 다큐 작가

로, 환경운동가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다.

4) 다양한 인연의 가족 모임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늘어난다. 한

동안 결혼을 기피하던 문화가 바뀌어 다시 결혼이 늘어난다. 평생을 같이 하는 부부라

는 개념은 약해지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결합하는 문화로 바뀌고 결혼에 따른 속박이 

약화된다. 이혼을 하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된다. 동성혼

이라는 사회적 결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족과 같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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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나고 자녀 출생이 늘어난다. 이혼에 대해서도 상호합의를 존중하거나 일방의 결

정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뀐다. 결혼을 속박이나 책임으로 여기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쉽

게 결혼하고 헤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든다. 국가에

서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걱정

할 필요가 없고, 전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새 가정의 자녀가 같이 자라는 가정도 일반

화 된다. 가족은 그동안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 기능으로서 여겼던 장소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아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관계로서, 

자기 전략으로서의 나름의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한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고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의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도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개성의 발휘는 또한 개인의 창의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져 

자기 개발이 증가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협력, 융합 또한 증가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극화 해소, 중산층 증가는 개성 있는 자기 존

중, 자존감이 높은 개인의 등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적 측면

개인의 존중과 개성이 사회 속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이 합의

되어야 한다. 개성이 남에게 불편함을 주고, 남에게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방

식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문화까지 나타나면 오히려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즉 사회적 다양성의 수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동체 가치의 소멸은 내·외부적 강한 위

기가 발생하였을 때 사회적 역량이 결집되지 못하고 대응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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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적 함의

1) Deepfake, 가짜뉴스 확인 알고리즘

AI 기술의 발달은 정교한 가짜 뉴스,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만들어 거짓 정보를 유포

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거나 속이는 사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거나 심각해지면 사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사회 및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으로써 사회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뉴스 및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을 갖추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가짜 여부를 검

증해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정체성 보장 기본인권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능

력을 발휘하고 행복도도 높다. 개인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

라면 정체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LGBT를 포함하

여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적대적 의사표시와 행동은 인권침해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3) 자기개발 투자계정으로 개인의 도약 기회 제공

가정(부모)의 부와 돌봄, 능력의 차이는 자녀들의 개성과 능력 발휘의 제약, 사회적 

이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단계 과정을 마칠 때마다 

성취에 대한 격려와 도약에 대한 지원 일환으로 일정 정도 기금을 제공하여 개인의 도

약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혹은 취업 중이라도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금을 

제공한다면 개인의 능력 향상은 물론 삶에 대한 만족도 높아질 것이다.

4)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기술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평적이고 투명한 운

영을 보장해주는 신뢰의 기술이다. 다양한 조직 공동체들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조직운

영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Platform As Service) 방식으로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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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직 내 신뢰,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출퇴근을 안 하는 재택근무 장려 제도

장거리 출퇴근은 개인에게 시간의 낭비, 육체적 피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교

통 체증, 환경오염 등 생태 파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이나 

집 인근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가족 및 자녀,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유대

감이 늘어나고 공동체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사무 공간과 건물 유

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VR, 5G 기술 등이 발달하면 원격에서도 실감나는 커뮤

니케이션, 업무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의 변혁

가. 시나리오 개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에서 시민연대 계약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사회가 

인정하게 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ICT와 바이오 유전자조작 기술의 발

달로 사이보그, 인공지성 가사로봇, 인공지성 애완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로 진

입한다. 개인 중심의 가치와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의 규범이 형성된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적절한 융합으로 많은 공동체가 생겨

난다. 글로벌하게 네트워크 된 다양한 개인과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거

래로 창발적 일거리와 그에 따른 소득이 증가한다. 추가 이익은 원활한 정부 정책의 집

행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이해관계 집단들에게 노력한 만큼 비교적 공정하게 분배된다.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고 경제적 양면화가 일상화된다. 자동번역, AR, VR의 일상화로 

사람들과 인공지성 네트워크는 전 세계 누구와도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공동체

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세계시민 의식이 지구상에 자리 잡는다. 네트워크화 된 공동체

들은 그들만의 경제활동 거래를 암호화폐로 결제하며,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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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축소된다. 또한 사회적 신뢰자본이 축적되어 사이버해킹, 가짜뉴스, DeepFake 

등이 인공지능 기술로 검증 통제되고, 첨단기술에 대한 개인들과 공동체들의 신뢰와 수

용으로 다양한 혁신으로 사회발전이 지속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인공지성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 개인정체성의 다양성과 다

양한 O2O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면서 혁신적 역동성이 높아지며, 번역 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 발달로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가 협력적 공유사회로 발전됨을 전제로 

한다. 또한 O2O 기반의 사회적 연대로 자치권을 갖는 네트워크화 된 도시도 등장한다. 

사회의 변혁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 전제하였던 5개 미래질문별 동인조건을 만족할 경

우,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멀티 페르소나

를 이루며 존재한다. 개인의 멀티 페르소나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각 페르소나들도 상대

적으로 유동적 개념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경제적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성 기반의 플랫폼경제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공유 

플랫폼의 최적화된 융합으로 생산성 극대화와 부의 급격 창출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부

의 분배로 이해관계자들이 비교적 만족하는 제2의 골디락스(Goldilocks) 시대가 전개

되고 있음을 가정한다. 정치는 블록체인 기반의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작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로의 변환을 전제로 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개인블로그 만들 듯이 개인의 공간이 끊임없는 창조

6G, VR, AR로 가상세계에의 접속은 웨어러블로 시작해 생체부착형을 거쳐 뇌의 무

선 접속으로 완결될 것이다. 오큘러스의 목표는 몰입형 멀티미디어 체험으로 시각, 청

각, 후각, 촉각의 통합적 체험을 추구한다. 스마트렌즈나 인공피부 등의 신체부착형 기

기들은 가상현실 체험에 적용되고 있다.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나노봇을 통한 뇌무선 

접속 가능 시기는 2030년이다. 아무리 늦추어 잡아도 2050년에는 혈구 크기인 7마이

크론 정도의 나노봇을 뉴런과 직접 연결시키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뇌에서 연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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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을 완벽히 재현하는 공간 해상도와 뇌의 연산시간과 같은 수준의 시간 해상도로 생

각을 읽어낼 수 있다. 거꾸로 생각을 주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컴퓨터는 2차원 평면상의 스크린과 타일형의 명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2050년에는 3차원 컴퓨터가 일상화될 것이다. 스크린은 3차원으로 확대되어 모

든 표현이 공간에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시청각, 촉각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제공된다. 

이런 환경에서 가상공간을 만드는 것은 지금의 워드프레스나 네이버 등이 제공하는 제

작 툴로 개인 블로그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워질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자신의 가상

공간을 쉽게 창조한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운영하는 ‘미래도시 캠퍼스’에 가본다. 프

린스턴 대학 풍의 고풍스러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상암 경기장 크기의 초대형 원형홀이 

나타난다. 중앙의 큰 광장에는 고대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축소된 도시의 모형의 입체영

상이 차례로 나타난다. 광장 주변에는 원형으로 된 계단식 좌석이 있는데 계단을 세어

보니 40개 층이고 좌석을 모두 합하니 2만 석이다. 

내 좌석번호를 떠올리자 몸이 붕 떠오르며 순간 이동을 한다. 좌석에 앉아보면 내 전

용 홈시어터 모습이다. 푹신한 의자를 중심으로 360도를 돌면서 다양한 3차원 입체 화

면들이 내 손동작과 음성으로 작동된다. 시스템은 수시로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면

서 커리큘럼대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지루해지면 토론방에 접속해 한참 정치현

안을 토론하기도 한다. 스케줄러가 특강 시간을 알린다. 내가 승인을 하자 화면들이 모

두 사라지고 중앙광장이 다시 나타난다. 광장에서 한 교수가 붕 떠오르며 천천히 강의

를 시작한다. 그는 자유자재로 원형홀을 날아다니며 이야기를 펼친다. 지상에는 거대한 

도시의 모형이 있고 허공에는 그의 발표 자료가 그래픽과 문자, 수식으로 나타난다. 시

스템의 동시통역으로 누구나 자국의 언어로 듣는다. 갑자기 아내가 호출한다. 이만 가

상의 캠퍼스를 떠나자.

2) 인공의 생명체들과 공존

개인의 공간이든 플랫폼의 거대 도시이든 가상의 세계에는 한사람의 여러 페르소나

를 가진 아바타들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인공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이

들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로 묶을 수는 없지만 일단 ‘봇’ 이라 부르자. 다양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다양한 사이버 로봇들이다.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는 로봇은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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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고 고가이다. 인간정도의 자유도를 가지려면 2050년 이후 일수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의 봇들은 단지 그래픽이기 때문에 인공지성만 잘 작동하면 인간의 아바타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개인들이 사들인 봇은 주로 작업용이다. 

회계, 법률, 진단, 시뮬레이션 교육 등과 같이 특화된 기능들의 봇들이 판매된다. 전문

직 종사자들은 거의 이들을 끼고 사업을 한다. 또한 고가지만 여러 기능을 통합한 봇도 

있다. 그러나 부자들은 맞춤봇을 사용한다. 이 맞춤봇들은 특별한 성격, 음성, 외형, 지

능 등이 정교하게 되어 있어 부르는 게 값이다. 

합성 생물학과 유전 공학의 발전으로 뛰어난 외모의 건강상 완벽한 디자이너 베이비, 

인공생명체를 만드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죽은 가족을 다시 탄생시키거나 자신

의 복사본을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암을 정복하는 나노물질, 얼굴을 바꾸

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나 스파이더맨, 캣우먼 등의 영웅도 등장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혈연 중심만의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도 멀티 페르소나를 당연시 여기며 여러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게 된다.

3) 거대한 가상도시의 생성

개인들이 가상공간을 만드는 사이 페이스북 같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은 그 인터페이

스를 가상공간으로 재편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가상공간에 거주할 인구 목표를 현재 23

억에서 50억 명으로 잡을 경우 장기적으로 수천억불을 투자할 것이다. 페이스북은 알파

라는 가상의 우주도시로 이름을 바꾼다. 알파로 진입하려면 초고속 비행체를 타야 한

다. 문이 닫히자 순식간에 대기권을 넘어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인공돔에 이른다. 역 도

착 후 밖으로 나오면 수많은 신사 숙녀 사용자의 아바타, 외계인, 괴상한 동물들이 날아

다닌다.  

순간 절친의 얼굴을 떠 올리자 그가 즉시 옆에 나타나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다. 그 

집의 정문을 지나자 10명가량의 집사들이 정중히 인사하며 맞이한다. 이들은 사람이 아

니라 시스템이 만든 인공의 생명체이다. 이 친구는 알파에서 허브로 분류되는데 팔로워

만 수만 명이다. 덕분에 이런 멋진 성채와 집사들을 거느릴 수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상상대로 눈부시게 휘황찬란하다. 발코니에 앉아 저 멀리 보니 삼성, 필립스, 테슬라 같

은 낮 익은 브랜드의 미니 타운들이 보인다. 그 기업들은 나름대로 그 브랜드의 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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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있지만 이곳에도 자기들의 미니 타운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나도 바하마 무인도에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은 이곳에 와서 친구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

을 갖는다. 이곳에 오면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는 것이 넘쳐난다. 그런데 좀 찜찜하다. 

내모든 행동이 알파 통제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클라스라는 게 있어 활

동 내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내 절친인 허브와 같은 영향력자는 지갑 속에 암호 

화폐가 두둑해서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든지 구입할 수 있다. 나 같은 비기너들은 템

플릿으로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지낸다. 물론 집에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불편한 것은 없다. 이 정도면 예전 거의 재벌 저택 수준이다. 단지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흠이다.

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개인이 여러 페르소나로 활동하는 것이 존중되며 삶의 자유도가 극대화된다. 모두가 

서로 존중과 협력하는 문화로 확대된다. 특히 가상 도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아바타

와 인공 생명체와 교류하면서 창발적 사업기회로 빠른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다. 블록체

인 기반의 숙의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안정과 부의 공정한 분배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개인이 멀티 페르소나로 활동하는 것이 존중되고 사회 속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남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인정받기를 강요하며 받

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문화가 되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또 가상도시와 

같은 가상세계에 주로 거주하게 되면서 현실세계에서는 포팅서비스 같은 서비스 비즈

니스가 융성한다. 포팅서비스는 가상세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개인을 위해 현실세계에서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공급과 근력 유지를 위한 기계적 PT를 제공하고 업데이트된 

필요한 정보를 뇌로 업로드 해주는 서비스이다. 현실세계에서의 공동체 가치는 점점 쇠

퇴하고 다이내믹한 가상세계 공동체가 더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되면 인간과 공동체 정체

성 혼돈과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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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적 함의

1) 시스템이 인간지배를 방지 하는 조치

빅데이터와 인공지성 기반의 네트워크화 된 시스템은 인간의 뇌에 정보를 업로드하

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멀티 페르소나가 허용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심

한 정체성 혼란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완전한 감시와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은 물론 시스템 작동 디자인에 

사람을 보호하는 알고리즘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규칙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다면성 페르소나 보장의 기본 인권

한 개인이 다양한 페르소나로 활동하는 것을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로 비판할 수 있

다. 다수의 사회 참여자들이 멀티 페르소나를 갖는 것의 가치 판단은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다.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페르소나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적대적 

언행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LGBT, 인공적 생명체, 사이보그, 인공지성 

로봇에게 사회적으로 공정한 신분 유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부의 공정한 분배

2050년경에도 극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인류의 부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면, 

플랫폼 서비스 참여자들은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 이슈

와 사회갈등이 고조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현명한 정책 구사로 개선되어야 한다. 

부가가치 생산에서의 로봇세, 적정 이윤 이상에 대한 중과세 등의 정책과 사회 하위 그

룹의 사회안전망 확보로 평생 교육, 선별적 기본소득제 등의 시행을 필요로 한다. 



∙∙∙ 제3장 종합미래시나리오

제6절 휴먼 영역   397

제6절 휴먼�영역

휴먼 영역 종합미래시나리오는 BAU에 현재 추세의 지속(BAU), 경제적 양극화로 인

한 수명과 유전자의 양극화(Collapse), 수명의 급격한 증가(Continued Growth), 트

랜스 휴먼의 등장(Transformation) 등 4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4가지 종합 

시나리오의 의미에 맞게 각 미래질문별 세부 시나리오를 재구성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

리된다. 종합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미래질문별 세부 시나리오의 동인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하였을 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에 근거하여 휴먼 영역의 4가

지 종합미래시나리오를 각 시나리오별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 내용, 긍·부정적 의미, 

정책적 함의의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미래질문
현재 추세의 지속
(Business As 

Usual)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Collapse)

수명의 급격한 증가
(Continued 
Growth )

트랜스 휴먼의 등장
(Transformation)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까 ?

자연출산 비율 
유지

유전자 양극화와 
아기 공장

출생 장소의 
다양화

신인류의 탄생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

기대수명의 
88.9% 내외

기대수명의 86% 
내외

기대수명의 90% 
내외

기대수명의 92% 
이상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

88세 80세 내외 100세 내외 120세 이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할까 ?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현 
상태 유지

인류로서의 정체성 
단절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탐닉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강화

신인류와 세계시민 
출현

[표 3-14] 미래질문별 4가지의 미래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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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동인 및 질문 상충성 분석

4개의 미래질문에 속한 20개의 미래동인 매트릭스에서 미래질문 기준 합성합을 구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에 대한 미래질문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첨

부  3: 동인 교차 분석>을 분석하면, 동인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가 혼

재되어 있다. 이는 미래동인에 의료비용 증가와 노약자 사망 등과 같은 부정적 동인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와 기대수명 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

으나, 동인 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동인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각 숫자는 동인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1로 하고 미래질문의 동인과 

다른 동인 간의 관계의 수를 합한 것이다.  동인 간  전체 매트릭스 분석은 <첨부 3: 동

인 교차 분석>에 제시되어 있다. 괄호 안의 숫자 세 개는 각각 양의 관계의 수, 음의 관

계의 수, 방향성이 불명료한 관계의 수다. 영역 종합 시나리오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

명의 방향성은 같으며, 탄생과 정체성의 방향도 같다. 따라서 질문에 따른 동인 간 상관

관계와 영역별 미래시나리오 구성으로 보아 상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4(2, 2, 0) 5(2, 2, 1) 9(4, 4, 1) 3(1, 2, 0)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3(2, 1, 0) 14(6, 7, 1) 1(0, 0, 1)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6(2, 4, 0) 4(4, 0, 0)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4(2, 1, 1)

[표 3-15] 미래질문 간 상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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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인의 값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에서 동인 간 상

충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치료 방법으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가 발달하는 경우 유전자 조작과 관련한 윤리 문제가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시 미래동인 값으로는 신속대응 체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유전

자 조작에 대한 윤리 문제만 악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인 간 상충성이 없다. 

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자연출산율
의 유지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문제 유전자 조작에 대한 윤리적 제약 심화

부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나,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금지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 
발전

유전체 및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 보유

유전자 치료에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수정란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엄격히 금지되며 대다수의 국가와 

연구기관이 이를 준수

인공자궁 기술 및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전

미숙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자궁 활용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기대수명의 
88.9% 
내외

부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추이 현재 상태의 유지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보장 점진적 개선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의 발전
지속적으로 발달하나 치매치료 및 

암치료 등에서는 개선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현재 상태의 유지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시티의 대중화

일부 대도시 스마트 시티로 전환

[표 3-16] 현재 상태 유지 시나리오의 미래동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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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추세의 지속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 한국에서 Designer Baby으로 태어나거나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는 많

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 한계, 높은 비용과 윤리적 문제 때문이다. 유전병이나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Designer Baby와 인공자궁 출산이 허용될 것이며, 자연

임신과 자연출산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한국사회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 태어난 아이는 남녀평균 87세가 될 것이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도 2016

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88.9% 수준을 유지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노인기준연령은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로 인해 노인 부양 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비용과 의료비용은 

미래질문
질문별 

시나리오
동인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 미래동인 값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88세 

부의 양극화 현재 상태 유지

정밀의료의 대중화 일부 적용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비용 의료비용의 완만한 상승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 사망 증가 현재 상태 유지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실질적 혜택에는 제한

노화억제/역노화 기술 큰 성과 없음

인간으로
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현 상태 

유지

세대 단절 현재와 유사

가상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 offline 교육 유지

언어의 장벽 해소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장벽 해소

Brain To Machine  Interface 
기술

대중화되지 못함

원리주의의 등장 원리주의 추세 현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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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가상현실 등의 기술 발전으로 가상현실 세계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

이다. 특히 2010년에서 2024년에 태어난 알파 세대와 그 이후의 베타 세대는 가상현

실에 상당히 익숙해질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본인인증은 상당히 중요

해질 것이다. 특히 Deepfake 기술의 발달은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신뢰성을 상당히 낮

출 위험이 있다. 본인인증 기술로 인해 다중정체성의 확장이 제약될 것이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달성되는 미래에 해당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등에 대한 현재의 통계적 예측이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은 88.9%이며, 2050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7세 내외일 것으로 보

았다. 유전병 치료를 위해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를 수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 인정되지

만, 지능지수나 육체적 능력 및 수명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를 수정하는 것은 광범위하

게 금지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가상/증강/혼합 현실 기술이 발달하고 이로 인한 

다중정체성이 미치는 사회적 문제가 일부 발생하나, 사회 전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2050년 남녀 평균 기대수명 87세는 UN(2019) 보고서를 참고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우 기대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악

화되면서 평균수명 증가를 지체시킬 위험이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

명, 건강수명 및 가난 간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McCurry, 

2017.08.02.)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평균 기대수명이 UN(2019)에 따라 2050년

에 87세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WHO(2016)의 국가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보고를 기

준으로 할 때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이 85.2%에서 90.7%이다. 이는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이 일정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은 88.9%이

다. 2050년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어 89%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다. 2050년 77세까지

는 건강수명을 유지하고 10년 가까이 활동연령이 아닌 유병기간으로 생활을 할 것으로 

가정했다.

인간의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부모에게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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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 조작이 허용되었다. 지능과 외모, 육체적 역량 및 수명을 적

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는 이들 유전자 조작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

나, 의료계 혹은 종교계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것 등을 이

유로 한다.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유전병 치료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생물학적, 주관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상현실 기술 등

이 일반화됨에 따라 다중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나, 이는 현재의 인터넷에도 존재

하는 것으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만실의 모습

2050년의 산부인과 분만실의 모습은 2019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

부분의 아이는 자연임신과 자연출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유전병이 있는 경우, 유전자 

치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다만 당뇨병과 같은 병도 유전병으로 인정할 것이냐

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나, 유전자와 유전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허용될 것이다. 유전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의 범위가 확대되기는 할 것이나, 

2050년에도 그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유전자 조작을 이용하여 지능, 육체적 역량 

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재의 기대는 2050년에 비판적 기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의 수는 500개이며, 그 설명력도 40% 정도이다. 지능 관련된 유

전자는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50년에도 한국사회는 지능

을 향상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하는 데 대해 여전히 보수적이다.

2030년 초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공자궁(Artificial Womb) 기술이 성공하고 인공

자궁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을 것이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인공자궁

은 실제 인간의 자궁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며 현재의 인큐베이터를 고도화 시

킨 것이다. 즉, 현재는 인큐베이터에서 자랄 수 없는 임신 4주 이후 20주 이전의 태아까

지 확장하여 기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자궁이다. 태아의 엄마를 포함한 

가족은 인공자궁에 부착된 센서로 아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고, 태아는 엄마의 심장소

리와 목소리를 인공자궁에서 듣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공자궁은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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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산모와 아기 사이의 교감 등 태교를 어렵게 하거나 아이가 태어난 후 엄마와 아

이의 정서적 연대감이 낮다는 등의 문제가 보고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임신 중독증

으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공자궁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수요가 

적고 의료보험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공자궁 사용 시에 필요한 비용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변화를 싫어하거나,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

데 임신을 하고 싶은 가족이 인공자궁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인공자궁 기술은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대리모는 착상 등 초기 단계만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뀐다. 현재의 대리모의 

역할이 인공수정된 수정란으로 임신하고 자연출산까지 하는 것이라면, 2050년의 착상 

대리모는 인공수정된 수정란을 착상하여 4주 정도까지만 임신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대리모가 최대 1년에 1번 임신이 가능하다면 착상 대리모는 2개월 혹은 3개월 주기로 

재임신이 가능하다.

2) 노인기준 연령이 70세까지 증가하고, 중장년층의 재교육 대중화

점진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2050년 건강수명이 기대수명 87세의 89%인 

77세까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도 

증가할 것이다. 2010년대와 2020년대의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

는데, 2019년에도 이미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움직임이 있

어 가까운 시일 내에도 노인의 기준연령이 70세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점

진적인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 비율의 급진적 증가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로 유

지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2050년에는 80세 이상 인구가 745만 명, 20세 이하 인구

가 617만 명으로 전망되어 생산활동 인구의 노인부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연금의 재정건정성 뿐만 아니라, 노동가능인구도 빠르게 줄 것이다. 2050년에 건강수

명이 남녀 평균 77세까지 오를 것이라는 통계적 예측을 근거로 노인의 기준연령을 75

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층 및 청년층의 반발로 75세

로 노인기준연령을 상승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예상한다.

노인 기준연령의 상승은 소비시장,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노인 기준의 변화에 따라 60세 이상의 신중장년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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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60세에서 70세까지의 신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

다. 이는 이들 신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얻게 됨에 따라 구매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노

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늘렸다고, 해도이들 신중장년층이 쉽게 일자리를 얻지는 못할 수 

있다. 변화된 노동 환경 속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신중장년층의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신중장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

이 크다. 인구구조에서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노인 빈곤율이 40% 내외를 유지하는 경

우, 노인 범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노인이 증가

함에 따라 노인 전용 교도소가 설립될 것이다. 

신중장년층의 낮은 노동 경쟁력과 높은 실업률은 이후 세대에 반면교사가 될 가능성

이 높다. 40-60대의 중장년층이 노동생산성과 디지털 문해력 및 지식생산성을 유지하

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거나 대학원에 입학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재교

육은 전문적 지식 취득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대학교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2050년대의 대학 신입생 중에는 

20대 초의 청년 보다40-60대의 중장년층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는 대학가의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은 성장하나, 그렇지 못한 대학은 쇠

퇴한다. 20대 청년층의 인구수가 적어서 신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같은 노동 시장에서 상

호 경쟁을 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신중장년층은 융합적 사고나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육 분야나 단순 노동시장 등에 주로 취업 할 것이다. 특히 단순 노동시장에서 

신중장년층은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반면 신기술 분야에

는 적응력이 높은 청년층이 주로 일하게 된다.

3) 신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등장

신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다른 나이대에 비해 낮으나, 주택과 육아 및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수준은 유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중장년층의 

소비행태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다. 이들의 구매력은 다른 세대에 비해 크지는 않

으나, 인구규모가 700만 명(통계청, 2019)에 달해 총구매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신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의류, 주택, 여행 등의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것

이다. 이들 신중장년층의 소비 트렌드는 과거의 실버산업과는 다를 것이다. 은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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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4)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와 세대 갈등의 심화

기대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의

료비용의 상승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은 높지 않으나, 의료의 질 개선과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다. 원격의료와 정밀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전반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다만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센서 기술의 한계와 

비용 문제로 인해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의료비용의 절

감에만 기여할 것이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유병 기간도 증가하여, 노인 통증의료 분

야가 발달할 것이다. 통증의료 발달에 따라 노인의 활동수명도 증가할 것이다. 노인 기

준연령 상승에 따라 70세를 넘는 노인이 약 1,000만 명으로, 2050년대 인구 4,400만 

명(통계청, 2019)의 22.9%에 달할 것이다. 이는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인기준연령을 74세로 올림에 따라 그 부양인구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25-74세

의 노동인구 1명이 노인 0.39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부양을 위한 과중한 세

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세대는 해외로 이주할 수 있다. 특히 알파 세대의 특징인 세

계화는 알파 세대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데 대한 심리적, 문화적 저항감

을 낮출 것이다. 다만 노인기준 연령 상승으로 부양 부담이 크게 늘지 않고 의료 등 인

프라 혜택이 있어서 해외 이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는 경로가 다른 것도 세대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가

상현실을 통해 교육과 사회교류를 학습하며,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로 정보를 취득했던 

세대와 그 이전 세대 간에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의 경우 세계화에 대한 인식(McCrindle and Wolfinger, 2010.)이 커져서, 

그 이전의 세대와 세계, 국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다. 이들 세대 갈등은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2050년대의 정책결정권자, 학자와 사회 주도층의 의사결

정과 실천에 따라서는 세대 갈등을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에서

는 노인의 표를 의식하여, 노인의 이익에는 부합하나 청년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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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정치인의 

고령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노인기준연령의 상승은 신중장년층 정치인 비율을 두텁

게 했다. 2050년대에 60대 정치인을 정치신인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인 고령

화로 인해 노년층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사회가 더욱 보수화되고 개혁적 정책의 수립과 입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40대 이하의 청년층을 국회의원의 일정 비율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드로어, 2019)이 점차 힘을 얻을 수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이미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법제화된 것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노인만을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

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이다.

5) 정체성의 다중화가 진행되나 사회적 영향력은 낮음

가상현실 기술 등의 발달로 알파 세대는 문자 기반의 인터넷보다 가상현실 기술에 익

숙해질 것이다. 완전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은 개인의 정체성 다중화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나, 2050년대에도 오프라인에서의 삶에 더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다. 물질적 

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본인인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Deepfake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면서, 가상현실세계의 본인인증을 택한 가상현실 플랫폼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다중정체성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가상현실세계에서 교육을 받지만,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커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은 주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진행될 것이다. 화학 등의 과목에서 

교육 기자재로 가상현실 등의 기기가 적극적으로 이용되나, 체육 등의 과목에서는 가상

현실 기기는 가급적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원격 근무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가상실재(Virtual Presence)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담당자가 

가상실재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현실에서와 같은 몰입감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현장 근무자를 제외하고 원격근무는 점차 확대된다. 동시

에 다중정체성을 허용하는 플랫폼도 활성화될 것이나, 2050년에 그들 플랫폼은 2019

년의 Dark Web의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에서 

마약 등이 거래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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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기준연령이 상승하여 노동가능인구를 늘리며, 

이로 인해 노인부양률은 낮아지고, 신중장년층이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은 긍정적이다.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지식사회의 성숙

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국제적 합의에 의해 제약한다는 

것은 유전자 조작의 위험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전자 치료도 그 

비용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기대수명의 

증가도 극적이지 않다. 이는 정책의 가시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이다.

2) 부정적 측면

노인 기준 연령을 늘린다 하더라도 세대갈등을 회피하기 어렵다. 특히 기대수명의 증

가에 따라 노인 비율의 증가가 사회의 활력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 Designer Baby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한편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수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용의 증가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담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정부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동시에 젊은 세

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마.  정책적 함의

1)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

복지부에서는 노인 기준연령에 대해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한국일보. 

2019.04.11.)하고 있다. 노인 기준연령의 조정에 대해 노인과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상

충할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 수령에 있어서는 노인의 기대가 있고, 청년층 일자리 보장

에서도 노인 기준연령 상한선 연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 

상한 조정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인이 될 나이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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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것보다, 현재의 청년층이 노인이 될 나이를 변경하는 것이 세대 간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30년 후에 적용될 법안을 만드는 데에 따른 논란이나 리스

크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사회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2) 청년층의 정치적 목소리 강화를 통한 사회적 균형 필요

노인 비중의 증가는 사회 변혁을 위한 원동력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정치인 중 노인

의 비율이 높을 경우,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청년층의 이

해에 반하는 정책이 쉽게 통과될 위험이 있다. 40대 이하의 청년이 국회의원 중 일정 

비율이 되도록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이해관계자 설득

사회적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

명 증가 추이에 따라 의료산업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

에 부응하여 의료산업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사회복지와 산업적 측면 등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얽혀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가. 시나리오 개요 

법제도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한 수명의 양극화는 유전자 양극화를 가져오기 쉽다. 

스스로와 그들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

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부 부유한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도 더 길다. 지능과 외모 및 육체적 능력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 탁월하다.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증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은 발달했으나, 그 비용 등의 문제로 소수만이 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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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거나, 혹은 제도에 의해 다수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래시나리오는 공상과학 장르의 대중문화에서 흔히 나타난다. 1997년의 영화 

<가타카(GATTAKA)>,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2018년 미국 드라마인 <Altered 

Carbon>, 맷 데이먼 주연의 <엘리시움> 등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가급적 회피해야 할 미래이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명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가 

단순히 공상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현재도 부에 따라 기대

수명이나 건강수명이 양극화는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의 양극화는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의 격차를 넓힌다. 이에 따라 부의 양극화는 우

리나라의 평균 건강수명 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85%에서 90% 사이로, 건강수명 비율이 악화되는 경우 86%내외까지 하

락할 수 있다. 이는 노인 비율의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시에 부의 양극화는 그 사회의 평균기대수명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부의 양극화에 따른 평균기대수명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미

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소득 4분위 간 기대수명의 차가 우리나라 5분위 간 기대수명

의 차보다 넓은 상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증강을 한 트랜스 휴먼이 등장하고, 이들은 인간증강 시술을 

받지 않은 인류를 같은 인류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의 트랜스 휴먼은 그들만을 

위한 스마트 시티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려 할 수도 있다. 그 이외의 개인은 상실감 등

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다중정체성을 탐닉할 수도 있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다. 인간증강을 위해 편집해야 하는 

유전자를 파악했으며, 해당 유전자를 조작하는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존재한다. 다만 유전자 조작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 상태다. 트

랜스 휴먼의 등장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위 계층의 이해가 맞은 결과다.

경제적 양극화, 개인주의의 강화 등으로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인공자궁은 

2030년대 초에 상용화된 이후 관련 기술의 성숙으로 안전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하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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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주 이후의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자궁으로 옮겨 성장시킬 수 있는 상태다. 인공자

궁 출산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자연분만 출산아와 차이가 없음이 실증적으로 밝혀

진 상태다. 가상현실 기술 등은 충분히 성숙했으며, 교육, 원격근무, 제조업 현장과 엔

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스마트로봇은 생산성 제고

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고용안정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

라서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도 지속적으로 심화된다. 화석연료가 기후변

화의 원인임을 부정하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경제성장을 유지하려 하면서, 화석연료 사

용이 줄어들지 않고 기후변화는 가속화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유전자 양극화로 사회이동성이 동결된 사회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 충분히 성숙한다. 당뇨병과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지능과 육체적 역량 및 외모도 미리 설

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한 상태다. “남 보다 뛰어

난 아이를 설계”할 수 있다는 광고가 혼합현실 미디어에 흔히 등장한다. 그런데 그 비

용이 상당히 고가다. 안전하게 인간 증강을 할 수 있는 유전자에 대한 지식은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관련 기업은 이를 상당히 고가로 책정한 상태다. 이로 인해 상위 1%에 

속한 계층만이 자신들의 태어날 자녀를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전병이 있는 경우 그 치료를 위한 수정란 유전자 조작은 의료보험의 대상으로 하자

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고령자 비율의 증가로 국민의료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의 치료와 시술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

할 수밖에 없다. 2019년에 비해 국민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는 축소된 상태다. 

Designer Baby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확률적으로 지능, 육체적 역량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대 수명에서도 차이가 있는 상태다. 2050년 평균 기대수명에 대한 전망은 

Designer Baby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나누어 발표되었다. Designer Baby로 태어나 

성장한 아이는 자신들이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일부 

Designer Baby가 다른 아이를 따돌리는 일이 흔해질 것이다. 2019년 현재에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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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모의 빈부격차 등 계층 차이로 인한 따돌림이 존재한다. 유전자 양극화에 기인

한 따돌림은 보다 근원적일 수 있다. 지능과 육체적 역량에 대한 증강의 요구는 있으나, 

이타적이고 정직하며 선량한 성향을 유전자 수정에 의해 증강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

이다.

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2050년 한국의 

Designer Baby 중 성인이 된 사람은 없으나, 그들의 학창시절 성적은 그렇지 않은 아

이에 비해 유의미하게 탁월했다. 대학입학 등 각종 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Designer Baby의 출현은 생래적인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할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이 필요해지고, 이 때

문에 중산층에서는 Designer Baby를 갖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진다. Designer 

Baby가 아닌 아이가 경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이동성은 낮아지고, 

저소득층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유전시키지 않기 위해 출산 자체를 꺼리는 사회적 분

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2) 초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자궁 사용 장려

유효수요의 부족, 가용노동인구의 높은 노인부양률,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해지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생래적 차별 및 저소득층의 절망은 출산

율의 극심한 저조로 나타났다. 2018년의 합계출산율이 0.98이었으나 2050년에는 0.7

정도31)로 내려간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다. 사회 각계각층

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마침 인공자궁이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인공자궁이 임신에 대한 부담과 만혼

으로 인한 저출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 초에 인간을 대상으로 

성공한 인공자궁은 12주의 태아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

기 위해 인공자궁 사용을 권장한다. 모성을 중시하는 여성도 고도의 경쟁사회에서 버티

31)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이었다. 2004년 합계출산율은 1.09로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 20
04년과 2018년의 15년간 합계출산율이 0.11 낮아졌고, 이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50년 합계 출산율은 0.74가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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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공자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소득 1분위 가구에서는 미

용 및 사회적 활동을 위해 인공자궁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인공자궁 

전문병원이 번창했다. 인공자궁을 사용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2019

년 인큐베이터도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인공자궁을 활용하여 출생률을 높

이기 위해 인공자궁과 관련한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의 증가폭은 미미하다. 유전자 양극화로 인한 사회이동

성의 감소는 출산율의 획기적인 개선을 방해한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출산율은 올라가

나 그 이외의 소득분위 가구의 출산율은 정체되어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

서 인공자궁의 사용이 증가하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인공자궁 전문

병원을 아기공장이라고 매도한다.

3) 평균기대수명과 평균건강수명의 하락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평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하락한다. 2050년 남녀 평균 기

대수명은 80세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82.7세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빈부격차와 국

민의료보험 재정 붕괴가 원인이다. 한국사회의 기대수명 하락은 미국이 2012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하락(Murphy, 2017)한 경로를 밟았다. 평균 기대수명의 하락과 동시

에 소득 분위별 기대수명 격차도 벌어졌다. 2019년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기대수

명 격차는 6.6년이었으나 2050년 기대수명 격차는 15년 이상으로 벌여졌다. 이는 

2018년 미국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와 하위 1%의 기대수명 격차 15년(Belluz, 

2018.11.30.)을 뛰어넘는 것이다.

기대수명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소득층에서 Designer 

Baby로 자녀를 가지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Designer Baby의 기대수명이 더욱 길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도 낮아졌다. 기대수명의 길이와 상관없이 기

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은 85% 부터 91% 에 이른다. 2016년 한국사회의 건강수

명 대비 기대수명은 88.9%였으나, 경제적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가족 해체, 

노동조건 악화 등으로 건강수명 비율은 86%으로 낮아질 것이다. 소득분위별 건강수명 

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하락은 한편으로 노동 가능인력의 노인

부양률 증가세를 완화시켰다. 노인 인구 수 감소에 따라 의료보험재정 적자 증가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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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기 시작했으며, 국민연금 재정적자의 증가 추이도 둔화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

과 불만은 높아진다. 역사의 경험에 따르면 극단적 불평등은 오래 유지될 수 없기 때문

이다(드로어, 2019).

4)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인류의 단절 

Designer Baby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인류에 비해 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부모가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인 것도 그들의 생각을 강화하는 원인

이 된다. 그에 따라 이들은 그들만의 Inner Circle을 구성하여 교류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높으나,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는 실패한다. Designer Baby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으나, 인간 

수정란 조작은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에 국회에 대한 입법 로비를 통해 규제 법률이 제

정되는 것을 방해한다. 인간 수정란에 대한 조작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주장과 국

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Designer Baby를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의 생산성은 제고되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일

자리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다. 청년 실업률은 높은 상태이며, 사회이동성이 동결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 꿈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을 ‘계란의 꿈’32)이라고 조

롱을 받았다. 청년층은 가상현실 세계에 몰입한다. 2030년 후반부 가상현실 기술은 충

분히 성숙한다. 가상현실 세계 내에서의 콘텐츠도 풍부해진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직업

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가상세계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가상세계 내에서의 변

화의 꿈을 꾼다. 적어도 가상세계 내에서는 사회이동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기

성세대는 청년층의 이러한 무기력증을 비판했으나, 청년층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비

판일 뿐이다.

32)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을 ‘계란의 꿈‘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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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Designer Baby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결과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

다. 기술의 발달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비용이 낮춰짐에 따라 접근성이 높아질 것

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게 될 것

이다. 이와 동시에 성인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도 같이 발달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트랜스휴먼의 시대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못하게 할 것이다. 사회의 변화 동력은 

내부에서부터 싹틀 가능성이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생산성이 올라간 2050년 

한국사회는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그 안에서 키우고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기대수명의 저하는 역설적으로 노동가능인력 대비 노인비율을 

낮출 수 있다. 합계출산율의 저하로 그 비율이 유의미하게 완화되기는 어려워도 더 악

화되는 경우는 막을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극단적 경제적 양극화는 폭력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안정성은 낮아지며 기업

가 정신도 낮출 위험이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낮추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출 위험이 있다. 사회자본이 감소하고 빈부갈등과 이념갈등도 높아질 가능

성이 있다. Designer Baby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차별적 인

식을 가지는 것은 미래사회를 매우 어둡게 할 수 있다. 인류는 반복적으로 나와 다른 

인간을 배척해 왔기 때문이다. 유전자 조작이 인간 역량을 증강하는 것이지, 인간의 도

덕성을 증강하는 것은 아니다.

마. 정책적 함의

1) Designer Baby에 대한 기준과 국제적 규제에 주도적 참여

유전병 치료를 위한 수정란 유전자 조작은 불가피할 수 있다. 유전병이 있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소망을 막을 수는 없으며, 현재도 일부 국가는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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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황이다(New Scientist. 2016.09.27.). 그런데 유전병의 의미는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HIV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은 유전병인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과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의 빗장을 잘못 여는 경우,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위험이 높다. 한국사회는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역량과 동기를 모두 지니

고 있다. 선진국으로 돌입한 한국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탐색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

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전자 치료 및 유전자 조작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그 유

혹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Designer Baby에 대한 국제적 기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조세 천국과 같이 유전

자 조작 아기 천국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규제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2)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 방지

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사회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

는 경우, 사회적 불안은 극대화될 수 있다. 경제적 격차가 수명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

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公正)에 대한 관심이 많은 Z세대는 2050년이 되

면 40대에서 50대가 될 것인데, 수명 격차는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수명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환경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가 필

요하다.

3) 가상현실 탐닉 방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실업이 만연하며,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면 2050

년대 청년층의 가상현실 탐닉은 현실화될 것이다. 가상현실탐닉은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일어날 것이나,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은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시나리오일 

것이다.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없고 사회적 이동성이 풍부하기 때

문이다. 더구나 2050년대에 사회적 중심축이 될 알파 세대와 베타 세대는 가상현실 기

술을 교육 및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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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현실에 익숙한 젊은 층은 기존 세대

와 다른 세계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이동성이 낮아진 사회에서 알파 세대와 

베타 세대가 가상현실 세계로 도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상현실 세계의 탐닉 방지를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기초교육 시스템

은 협동과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인공지능 보조교사와 가상현실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들 새로운 기술의 사용

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설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가상현실 세계 탐닉은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부적

응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정신병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

해 가상현실 기술의 성숙 시기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  수명의 급격한 증가

가. 시나리오 개요

2050년에 인공자궁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적지 않다. 90%를 넘는 아이는 자연출산을 

하나 신생아 중 10% 내외의 아이가 인공자궁에서 태어난다. 인공자궁이 22주 미만의 

조산아를 위한 것이기도 하나,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육체적 변화

를 방지하거나, 임신중독증으로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어려운 여성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인공자궁 출산을 국민 의료보험으로 보장했다. 

이는 인공자궁으로 태어난 아이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 인공자궁 출생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인공자궁 출산에 대해 혐오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인공자궁 출생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자궁 이용에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아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유인한다. 이에 반해 Designer Baby는 유전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전자 치료에 의해  치료가 가능한 유전병의 목록도 엄

격하게 제한된다. 인간증강을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류는 아직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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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휴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트랜스휴먼이 등장하지 않아, 유전자 격차

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밀의료의 발달로 2050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100세를 넘긴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은 이미 올라간 상태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청년기와 중장년기를 확대한

다. 건강수명의 증가는 활동적 노인기를 늘린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안정

적 발달로 개인이 복수의 정체성을 가상공간에서 유지하고 누리는 것은 일상의 일이 된

다. 일부 사회적 부작용이 없지 않으나, 수용 가능한 정도다. 가상공간이 확대되고, 가

상공간 내에서의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복수의 아바타를 유지하는 개인의 본인인

증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로 인해 다중정체성은 삶의 풍부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피를 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이 시나리오에서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다. 인간의 유전자

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아져서 일부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편집은 그 안정성이 

입증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치료 및 성인에 대한 유전자 치료 

비용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그 비용이 낮아지면서 국민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 

포함된다. 경제적 양극화는 2019년에 비해 완화되나,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수정란

과 성인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일부 인간증강을 위한 유

전자 조작은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트랜스 휴

먼을 한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정밀의료 기술이 우리사회에 정착된 상태다. 정밀의료의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은 

2019년 전망했던 87세를 넘어 100세에까지 도달한 상태다. 건강수명도 정밀의료기술

의 발달 및 의약품의 발달과 노동환경의 개선에 따라 상당히 올랐다. 한국은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이 90%까지 올라간 상태다.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금지

된 상태이며, 유전병 치료를 위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트랜스 휴먼이 아직 등장하지 않

은 상태다. 다만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다중정체성 경향은 강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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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 내용

1) 출생률 향상을 위해 인공자궁의 적극적 이용

2050년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 기업, 학계 및 정부 등에 고

위직 여성이 많이 진출한 상태다.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에 있어서도 여성은 2005년 

이래 2050년까지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다. 이로 인해 결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늦어진

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사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

지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2030년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공자궁 연구가 성공했다. 체외인공수정 아기가 태어

난 후 40년 만에 체외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9%에 달했다. 인공자궁의 확산속도

는 이보다 빨랐다. 생명과학기술, 나노물질기술 및 인공지능의 발달 등 인공자궁 관련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것도 원인이었으나, 여성의 첫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조산이 늘

어나고, 인공자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출산

이 어려운 여성도 인공자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공자궁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조산

아를 위해서 만이 아니라 출생률 향상을 위해서도 인공자궁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임신 

12주에서 16주에 이른 태아를 산모에서 인공자궁으로 옮기는 시술은 2050년에 상당히 

안정화되었다. 인공자궁 태아의 사망률은 2015년 영아사망률인 3명 수준(국가통계포

털, 영아사망률)으로 낮아졌다.

여성은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거나 육체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자궁을 사용

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여성의 임신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합

계출산율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착상과 임신이 어려운 여성도 존재해서, 임신의 

방식과 장소가 다양해진다. 착상과 임신이 어려운 여성은 체외인공수정을 통해 대리모

에 착상하고 임신 12주 후 인공자궁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 인공자

궁을 활용한 결과 대리모의 육체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합법화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합법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공자

궁 대리모를 이용하려는 가족33)은 대리모를 합법화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에서 아

이를 가졌다. 이러한 임신 방식은 50대를 넘어선 여성도 아이를 가지는 것을 하나의 문

33) 1인 가구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부부, 커플 및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가족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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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만들었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50대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

스럽다는 주장도 있었다. 여성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것이 관행

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로 포함했다. 국립 난자은행과 정자

은행이 설립되었고, 누구나 성인이 되면 자신의 난자와 정자를 보관하는 것이 성인식의 

하나가 된다. 물론 인공자궁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없지 않다. 인공자궁 아기의 엄마는 

임신기간이 없거나 혹은 임신기간이 짧아 아이에 대한 모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 아이

에 대한 학대와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공

자궁에 있는 아기의 움직임을 엄마에게 신호로 보내고, 아기에게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

를 들려주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출산 즈음 엄마에게 모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물론, 엄마와 함께 혹은 엄마 대신 아빠가 인공자궁 아기와 신호를 주

고받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인공자궁 출산아의 수는 여전히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임신과 자연출산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50

년대 아이는 친모, 국내 인공자궁 병원 및 인공자궁 대리모가 가능한 나라 등 다양한 

곳에서 태어났다.

2)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조작 예외적 허용

유전병이 있는 경우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일정 부분 허용되나,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유전병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유전자 치료가 허용되는 유전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적 회의와 협의가 

개최된다. 국제적 기준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 치료 및 인간증강을 하는 학자, 조

직 및 국가는 국제기구에 의해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아직 인류는 트랜스 휴먼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 인간증강은 상대적으로 허용된다. 성인에 대한 유전자 치

료는 후세에 유전되지 않으며, 자신의 유전자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 때문이다.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하는 성인의 경우 암 발생률이 높아진

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나,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에 대해 유

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 모든 세포의 유전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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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전자 조작을 받는 성인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

3) 노인 기준연령이 80세로 증가

2050년대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100세로 발표된다. 유전자 치료가 일반화되고 

MIoT(Medical Io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밀진단이 일반화된 것이 기대수명을 획기

적으로 올렸다.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용 센서는 심장박동과 혈압, 혈중 당 농도와 다양

한 호르몬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기록을 개인의 유전자 정보

와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질병 가능성을 실시간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

했다. 영양과 위생이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켰는데, 21세기 전반기에는 정밀의료가 인류

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다만 120세 이상으로 기대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전

자 조작을 통한 수명을 늘려야 하나, 수명과 관련된 신체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여 아

직 인류가 이에 지식의 지평을 넓히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83세

87세 100세 120세
기간 비율

성장기 19 N/A 19 19 19

청년기 21 33% 22 26 33

중장년기 25 39% 26 32 40

노년기 18 28% 19 23 28

[표 3-17] 기대수명 대비 인생 단계 기간 배분
단위: 년

기대수명 100세의 사회는 연령 개념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생 시기를 성장기, 청년

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로 구분한다면, 2018년 기대수명 83세로 할 때 각 시기는 19

년, 21년, 25년, 18년으로 할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성년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줄어

듦에 따라 청년기가 21년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65세를 노인기준 연령으로 하고 있

어 기대수명 83세인 경우 노년기는 18년에 이른다. 그런데 노인의 기준 연령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1년 66.4세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성장기는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간으로 19년으로 고정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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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명에서 19년 성장기를 뺀 나머지 기간의 청년기에서 노년기의 비율을 계산했다. 이

를 기초로 87세 이상의 기대수명 시나리오에 각각 적용하여, 청년기 등의 적정 기간을 

도출할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청년기와 중장년기의 확장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침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의 비율이 90%가 되면서 80세 이상을 노년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얻는다. 

청년층 실업문제와 노인기준연령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전통적 고용계약

과 노동법이 약화되면서, 그러한 주장은 큰 동의를 얻지 못한다.

4)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다중정체성

2000년대 인터넷이 전통 미디어를 갈음하고, 2010년대 모바일 기기가 PC를 대체하

면서 멀티미디어가 대세가 되었으며, 2030년대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모바

일 멀티미디어를 대체했다. 가상현실 콘텐츠가 기존 콘텐츠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되

었다. 또한 가상세계의 아바타는 현실세계의 나와 동일한 외모를 지니게 할 수 있었으

며, 현실세계의 표정 및 동작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완전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각, 청각과 촉각의 일부를 현실과 구

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후각과 미각을 재현하는 기술도 등장하나 기술적 성숙도가 높

지 않은 상태다.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세계는 주

관적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개인은 가상공간에서 가족, 복수의 사회

공동체, 복수의 근무 장소, 복수의 지역공동체, 복수의 가상 국적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각 개인은 과거와 미래 등 다양한 가상적인 환경에서 활동하기도 하며, 물리적인 나이

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바타를 즐길 수 있다. 다만 가상현실 세계의 거래가 활

성화되면서 본인인증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 다중정체성 이면의 본인을 특정한 법률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정체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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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인간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이 금지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물학

적, 사회적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게 한다. 인공자궁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정밀의료의 발달과 대중화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부분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으나, 노인기준연령을 높이고, 청년기와 중장년기를 연장함으로

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노동가능인구의 노인부

양률이 다소 개선된다.

2) 부정적 측면

인공자궁이 제약 없이 이용되는 경우, 엄마와 아이의 심리적 연계가 낮아짐에 따라 

모성애가 부족하거나 낮은 엄마가 나타나는 비율이 늘 수 있다. 이를 기술, 제도 등으로 

일정 부분 보완하려 할 것이나, 자연적인 임신기간이 갖는 정서적인 측면과 태내에 있

을 때의 생물학적·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완전하게 보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성인

에 대한 유전자 치료에 제약이 없어질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암 발병 등 신체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생식세포에 영향

을 줌으로써 후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인 유전자 치료도 신중할 필

요는 있다. 그런데 역분화줄기세포의 생산이나 유전자 조작이 용이해지면서, 이에 대한 

통제는 완화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다중정체성의 문제는 사

이버 히키코모리34)를 증가시킬 것이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

한 문제가 없어 사이버 히키코모리 문제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을 가

능성은 있다.

34) ‘사회 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
는 일본의 신조어’, 출처: 한글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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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적 함의

1)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비

정밀의료로 인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급격한 증가는 다수의 법제도와 정치,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과거에도 수명의 증가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았으나, 

노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청년기와 중장년기가 확

장되는 것으로 인한 교육시스템, 가족제도, 정치 시스템 등의 변화와 국가재정의 변화

에 대한 통합적 연구와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의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드로어(2019)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깊은 불확실성(Deep Uncertainty)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는

데,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정치, 사회 및 경제의 변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인공자궁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

인공자궁은 초기에는 조산아를 위한 것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나, 그 기술이 안정되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산아의 생명을 살린다는 인도주의적 가치와 인

공자궁의 경제적 가치가 합해져서 인공자궁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자궁 기술의 발전은 외생적인 요소로 글로벌 차원의 학계에서 발달시킬 것이다. 한

국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인공자궁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태아의 정신적, 육체적 영향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3)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의 체계적 투자와 기준 설정

정밀의료는 원격의료, 양화(量化)된 자아(Quantified Self) 및 유전자 치료 등의 발달

을 전제로 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의료비의 국내총생산 내 비중이 올라갈 것이

다. 시장예측기관인 Variant Market Research35)는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의료 사

물통신 시장의 연평균성장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보았다. 정밀의료시장의 확대와 더

불어 유전자 치료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

력이 될 것으로, 지속적이고 의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35) https://www.variantmarketresearch.com/report-categories/medical-devices/iot-healthcare-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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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랜스 휴먼의 등장

가. 시나리오 개요

생명과학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 인간증강 기술이 발달하여 트랜스 휴먼이 등장한

다. 유전자 조작은 수정란과 배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가

능하다. 다만 수정란 등에 하는 유전자 조작은 후세까지 영구하게 이어지므로 더욱 효

과적인 측면이 있다. 유전자 조작에 드는 비용이 매우 낮아져서, 경제적 양극화가 유전

자 양극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인류의 유전자 기능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지속적으

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전자 편집에 따르는 표현형의 변화에 대해 정

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유전적 부작용에 대해서

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인공자궁의 사용은 여성의 권리로 인식된다. 아직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은 자연분만이나, 인공자궁 출생아가 더욱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공자궁 출생아가 점차 증가한다. 인간증강을 이용한 수정란 조작과 인공자궁의 사용

은 인간의 출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밀의료의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노인기준연령을 무의미하게 만들었

다.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만이 실질적인 노인으로 인정받으며 성장기와 노년기를 제외

한 90년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교육 시스템과 결혼제도에 큰 변

화가 온다. 3번의 직업, 3개의 전공, 3번의 결혼이 일상화된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세계국가가 출현하며, 한국사회의 국민은 한국 국적과 세계

국가의 시민의 지위를 보유한다.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경제규모가 커진다. 이에 따라 

다중정체성도 확대된다. 그러나 다중정체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중정체성

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인으로 이해되는 상황이다. 교육 시스템 내에서도 본인의 본

질적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다중정체성을 권장한다.

나. 시나리오의 전제와 가정

인간증강을 위한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일반화된다. 그 비용이 의료보

험의 대상이 되면서 개인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인간 유전자에 대해 인류가 완벽하

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나,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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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르게 증가한다.

인공자궁 기술도 발달한다. 12주에서 16주 된 태아를 인공자궁에서 키우는 기술은 

충분히 안정화된다. 이때 인공자궁 태아의 사망률은 천 명 중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

다. 인큐베이터인 인공자궁을 넘어서 착상이 가능한 진정한 인공자궁에 대한 연구도 진

행되고 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유전자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인류의 수명은 급격히 늘어난다. 2050년 태어난 아이는 보수적으로 보아도 평균 120

세의 기대수명이 예측된다. 아울러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이 92%를 넘는다. 

다중정체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상현실 속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가상

현실 공간은 또 다른 현실 공간으로 인정된다. 인류는 물질세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 가상현실의 공간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적을 지닌다. 국경

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시민들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내에 기존 한국인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 간의 혼혈이 늘어난다.

다. 시나리오 내용

1) 트랜스 휴먼의 등장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할 경우 수정란과 배아 및 성인에 

대해 제한 없이 시행된다.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유전자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 성인에 대한 인간증강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인간증강을 위한 

비용은 상당히 낮아져서 큰 부담이 없이 누구나 시행한다. 유전자 치료는 국민의료보험

의 대상이 된다. 정치인은 인간증강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유전자 올바름’으로 주장하

며 선거구호에 넣기도 한다. 미국의 Transhumanist 당은 민주당과 통합되었고, 트랜

스휴머니스트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 한국에도 트랜스휴머

니스트 당이 신설된다. 트랜스휴머니스트 당은 국방비 등의 비용을 전환하여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의 영생에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인간증강은 한편으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인다. 지능지수가 올라간 사람들은 높은 지

식생산효율성을 보인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제조 및 서비스 생산성이 올라간다. 인간증

강은 한편으로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한다. 100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나, 정밀진단

에 의한 예방적 치료와 낮은 유전자 치료 비용으로 의료비용이 절감된다. 인간증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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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연 질서에 반한다는 운동이 일어난다. 종교

적 원리주의자는 인간증강에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의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 혹

은 상당히 오랜 기간 후 유전자 조작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

지 않다. 사람들 중 일부는 인간의 유전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오지에서 단체생활을 

하기도 한다. 지리산의 청학동이 그러한 곳의 하나였으며, 지구 온난화로 생활하기가 

다소 편해진 시베리아 오지도 유전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

의 하나였다.

2) 인공자궁을 이용한 임신으로부터의 자유

인공자궁의 사용은 일상화된다. 여성의 미용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과 여성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공자궁의 사용은 여성의 권리로 인식된다. 한국의 트랜스휴머니스

트 당도 인공자궁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인공자궁 신생아의 수는 자연출생 신생아

의 수보다 많지는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50년을 기점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자궁 

출산아가 자연출생 신생아보다 많아질 것이고 한다. 인공자궁 출생아가 자연출생 신생

아보다 더욱 건강하다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풍부하게 나오면서부터 인공자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50년에 진정한 인공자궁이 등장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인공자궁은 실험실 수준에서 성공한다. 다음 목표로 인간을 대상으로 인공자궁을 사

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거세게 반발한다. 인공자궁의 찬성

론자 들은 LGBT 부부와 착상조차도 힘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거센 격론이 

벌어진다. 그러나 진짜 인공자궁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인간에서는 관련 연구

가 금지되는 것으로 결론난다.

3)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증가와 교육, 가족 등의 변화

인류의 기대수명은 120세를 넘는다. 정밀의료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100세가 넘어가

는데, 유전자 치료로 역노화도 가능해진다. 2050년에 노화 메커니즘의 대부분이 밝혀

진다. 노화의 복잡한 메커니즘 모두를 인류가 극복한 것은 아니나, 일부에 대해서는 유

전자 치료와 약물로 극복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강수명도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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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암 질환 등의 질병은 예방과 치료 모두 가능해진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은 92%를 넘는다. 120년의 기대수명 중 110년 이상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의 노인 기준은 무의미해진다. 2019년 노인기준

연령이 65세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55년을 노인으로 살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청년기와 중장년기가 확대되었다. 110세 이상, 건강수명이 종료된 이후를 노년기로 분

류했다. 청년기와 중장년기의 기간이 90년을 넘게 되면서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대학 

및 대학원이 보편교육으로 되었다. 대학원 졸업 후 매 20년 마다 2년간 집중적인 교육

을 받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 2050년에는 3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흔하

다. 2019년 현재의 프랑스와 같은 사회연대 계약이 일반화되면서 평생에 걸친 파트너

의 수도 평균 3명 이상이 되었다. 

인공자궁기술의 발달로 첫 아이를 가지는 시기는 50대 이후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인이 될 무렵 난자와 정자를 추출하여 냉동 보관 하는 것이 하나의 일상으로 정착한

다. 아이를 가지고자 할 때, 인공자궁 대리모에게 착상한 후 임신 12주 때 인공자궁으

로 옮겨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진다. 20대의 여성에게 인공자궁 대리모는 보수가 좋은 

아르바이트로 인기를 얻었다. 인공자궁 대리모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 등장하여, 전 세계의 인기를 얻었다.

4) 세계국가의 출현과 다중정체성

가상현실 세계에서 세계국가가 출현한다. 한국의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의 국적

과 세계국가의 시민자격을 획득한다. 세계국가는 단일화폐와 독자적인 외교적 지위를 

획득한다.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자동번역기로 세계국가에서는 언어적 장벽이 없는 상태

다. 세계국가는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여, 가상현실 세계

의 누구와도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 세계국가의 GDP는 한국의 GDP를 추월한

지 오래며, 미국, 중국, 인도 및 유럽 등 4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상현실 속에서

의 다중정체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다. 다중정체성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개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세계의 정신

병 발병율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은 

다중정체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는다. 경험은 하나의 상품이 되고, 다중정체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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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이를 통해 인류는 인생이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 이상의 것을 가상현실 속의 다양한 주체를 통해 얻게 된다.

세계국가의 출현에 따라 세계국가 시민 간 결혼도 빈발한다. 가상현실 공간과 현실 

공간은 연속성이 있어 가상공간의 결혼도 현실세계의 제도의 따라 신고하면 법률혼으

로 인정받는다. 현실세계에서 결혼하고 가상공간에서 법률혼을 하는 경우 중혼으로 처

벌을 받는다. 가상현실 속에서 데이트하고 결혼하면, 한국의 국적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종이 한국으로 이주한다. 2050년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한국인이 

주축이 되나,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 2050년 인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적어도 2050년의 하루는 평온하고 안정되며 평화로운 날들이

다. 다만 2050년의 주역인 알파 세대와 베타 세대의 가치관과 지향이 이전 세대와 달

라서, 이 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 이 시나리오에서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

1) 긍정적 측면

과학기술 발달로 여성이 임신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

해짐에 따라 한국사회가 안정적 경제성장을 거둘 수 있다. 유전자 치료 등의 기술이 일

반화됨에 따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하고, 이는 실질적인 노동인력을 증가시킴으

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와 노령인구 비율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

구절벽이 도래하는 것을 막아준다. 가상현실 세계에서 세계국가의 출현은 전 인류적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문제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부

족적 국가주의와 군비경쟁 등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기대수명의 증가와 인공자궁으로 인한 출산율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인구를 늘릴 수 

있다. 기후변화와 가용 국토면적의 한계에 따라 적정인구 유지를 고민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인구의 증가는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간증강과 인공자궁은 종교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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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의 폭력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양극화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종

교적 원리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 이들의 폭력적 대응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라. 정책적 함의

1) 가상공간 내에서의 세계국가의 출현

2050년대에는 자동번역 기술이 충분히 성숙할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의 2019 인공

지능 하이프싸이클(Hype Cycle)에 따르면 자연어처리(NLP)가 2020년대 중반에 충분

히 성숙할 것으로 보았다. 전문적인 번역은 2050년에도 인간 번역자가 담당하나, 일상

용어에서의 실시간 자동번역과 통역은 언어적 장벽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가상현실 공

간에서의 세계국가 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인터넷에서 세계국가 출현을 시도하

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국가가 출현하여 국제적 문제에 대해 실행력을 가진 글로벌 거

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국익과 인류 전체의 이익이 합치하는 영역만

큼 한국사회가 국제정치권 내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

는 한국사회가 가진 국력과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

2)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인구절벽과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기대 수명 

증가, 외국인의 유입, 남북한 관계 개선 등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낮으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구증가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우리 사회가 에너지, 주거 

공간, 환경, 일자리 등에서 대응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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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의제�목록

시나리오 분석영역별 정책의제 후보를 도출하여 영역별 10개의 정책의제를 도출했

다. 총 50개의 미래정책의제는 아래와 같다.

영역 정책의제

거버넌스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플랫폼 협동주의(트레버 숄츠)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디지털 농업 산업 육성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성장과 발전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표 4-1] 영역별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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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정책의제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의식주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개인과 공동체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정책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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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는 미래질문별 시나리오와 영역별 시나리오 전개 등을 통해서 도출되었다. 

각 정책은 영역별 시나리오에 대응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현재 상

태의 지속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이 대응 정책이다.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추세에 대

응하거나 해당 추세를 이용해야 하는 데 이를 대응 정책이라 했다. 각 영역별 시나리오

에서 쇠퇴 시나리오는 한국사회가 피해야 하는 미래로 상정했다. 해당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약화하거나 혹은 해당 미래 달성 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회피 

정책에 해당한다. 지속성장 시나리오는 우리사회의 시민 대다수가 선호할 것으로 상정

하여, 선호 미래에 대응한다. 선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동인을 강화하는 정책이 지향

정책이다. 전환 미래는 예외적 미래로 가치관에 따라 선호 혹은 피할 미래가 된다. 따라

서 전환 시나리오는 중립 미래로 그 내용에 따라 대응, 회피 및 지향 정책의 대상이 된

다. 이들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래 위험을 완화하고 선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영역 정책의제

휴먼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적극적 안락사 허용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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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래시나리오와 대응, 회피 및 지향 정책 연계도

각 정책별 대응, 회피 및 지향 정책의 여부는 각 영역별 정책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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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버넌스�영역

1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의제 도출

영역별 종합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모두 20여건의 정책의제 후보군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해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5점 척도의 정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가중치를 평가했다.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가중치를 도출한 

후, 이들의 표준편차를 구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10개의 정책의제를 도출했다.

순번 정책의제 내용
가중
치

표준 
편차

1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Ÿ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진행될수록 인지노동이 인공지
능과 스마트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

Ÿ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Ÿ 2030년경 레벨 4수준의 무인자동차가 개발되는 경우 버스와 
트럭 운전수부터 대체될 것

Ÿ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수요도 증
가할 것

Ÿ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을 위해 적절하고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Ÿ 헌법 상 노동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대안 수립 필요

5.0 0.0 

2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Ÿ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
라 플랫폼 정부가 개발될 것

Ÿ 플랫폼 정부 혹은 스마트 정부는 현재도 진행형

Ÿ 차세대 플랫폼 정부의 요구사항과 관련 요소 기술을 확인하고 
선행적인 연구 필요

Ÿ 이를 통해 플랫폼 정부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 확보

4.8 0.4 

[표 4-2] 정책의제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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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정책의제 내용
가중
치

표준 
편차

3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Ÿ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능력 있는 청년의 국외이주를 야기할 것

Ÿ 적시에 적절한 경험을 쌓지 못한 청년층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장래 경쟁력을 하락 시
킬 위험 존재

Ÿ 역량 있는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미래 사회지
배층이 될 현재의 청년이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보장 등 다양한 정책 시행

4.5 0.5 

4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Ÿ 갈등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 사항을 도식
화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Ÿ 숙의민주주의의 의미는 타당하나, 비용이 비싼 민주주의로 숙
의민주주의의 효율화가 필요

Ÿ 숙의민주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숙의민주주의 지원 시스
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실험적 접근 필요

4.0 0.0 

5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Ÿ 한국사회 성인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

Ÿ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필요성 
있음

Ÿ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IT 인력의 역할이 아니라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이 주요 역할하게 됨

Ÿ 공무원의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디지털 정책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4.0 0.0 

6
플랫폼 

협동주의(트레
버 숄츠)

Ÿ 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증가는 데이
터 독점과 시장경제의 혁신 저해라는 부정적 상황을 초래하고 
양극화로 전체 거버넌스에도 악영향을 미침

Ÿ 플랫폼 경제질서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의 기술적 핵심
은 수용하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유와 분배구조를 
바꾸고(민주적 거버넌스) 

Ÿ 플랫폼의 소유와 운영에 대해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최우
선으로 하여, 소수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관점 견지 필요

Ÿ 이런 측면에서 공유경제와 협동조합이 결합된 형태의 플랫폼 
협동주의 정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혁신과 효율성 개념을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동설계할 필요가 있음

Ÿ 요컨대 헌법 제121조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논의가 경제민
주화에 제한되었는데, 창의성과 연대를 더해 한층 진화된 논
의와 정책이 필요함

4.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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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정책의제 내용
가중
치

표준 
편차

7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Ÿ 4차 산업혁명 등의 진행에 따른 미래 갈등 요인을 사전에 도
출해서 미래갈등의 전개를 예측하고 갈등 해소 대안 마련

Ÿ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조직 등을 통해서 숙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고, 한국사회의 갈등 비용을 낮춤

3.8 0.4 

8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디지털 농업 
산업 육성

Ÿ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은 하나의 트렌드가 된 상태, 
하지만 지방소멸은 농업, 축산업 등의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
게 할 것. 또한 기업형 농업은 지방소멸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
할 수 있음

Ÿ 농업 사물통신과 드론을 이용한 재배현황 모니터링은 농업 등
의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Ÿ 다만 창의성 촉진을 위해 농업 등을 하는 사람이 관련 아이디
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형 농업 체
계가 필요함

Ÿ 지방소멸과 연계하여 농업 등의 변혁을 준비하고 관련 연구의 
진행 필요

3.8 0.4 

9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Ÿ 에너지 정책, 도시 정책, 재정 정책 등에 대해 미래세대의 이
익을 확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Ÿ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갈등 관리를 사전에 진행

3.8 0.8 

10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Ÿ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책 분석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

Ÿ 신경망 통계적 분석인 현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
석이 가능하므로, 정책분석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Ÿ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따른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가능한 
인공지능과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의 진행을 모니터링하면서 보
면서 관련 연구 진행

3.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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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ing

 10개의 정책의제를 거버넌스 종합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그 관련성을 확인했다. 관련

성은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 개연성에 관련된 것이다. 

각 정책의제가 BAU 시나리오에서 정책적 관련성을 직접 가진다면 ‘○’로 표시했다. 각 

시나리오에서 관련성이 직접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관련성 여부는 영역별 연구원이 토론한 후 간이 델파이 방법

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의제 목록 현재 상태의 유지(Business As Usual)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

플랫폼 협동주의(트레버 숄츠) △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디지털 농업 산업 육성 △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

[표 4-3]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ling

3  정책의제의 유형: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

미래 정책은 선호 미래에 대한 지향,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 및 위험에 대한 회피정책

으로 나눌 수 있다. 지향, 대응 및 회피의 성격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지향 정책은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시나리오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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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거버넌스 영역의 ‘현재 상태의 유지’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트

렌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추세가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

는 정책이다. 회피정책은 거버넌스 영역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시나리오가 달성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본일자리 및 일자리 보장 정

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술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진행에 대응하

는 정책이며, 청년층이 적정한 경력개발경로를 밟게 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한 사회 중산층을 양산하기 위한 지향정책인 동시에,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

는 회피정책에 대응한다. 각 정책의 지향, 대응 및 회피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표에 상

술했다. 미래시나리오별 정책믹스 설계를 위하여, 거버넌스 영역의 10개 정책의제별 지

향, 대응 및 회피를 구분하였고, 내용도 아래와 같이 상술했다.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 ○ ○

Ÿ 기술발달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
능성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

Ÿ 실질적 민주주의의 유지와 현재 정치, 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서 구조적 실업의 진행 중에도 안정
적 일자리 제공 필요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 ○

Ÿ 디지털 전환은 21세기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으로 전자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필요

Ÿ 정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제 강화 및 협치 역
량 강화를 위한 지향 정책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 ○
Ÿ 지식사회로 이행되는 중에 역량 있는 한국청년이 해외

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 △ ○

Ÿ 갈등이 다양화되고 심화될 위험이 있는 미래를 회피하
기 위해 갈등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는 IT 시스템 구축 
점검 필요

Ÿ 갈등의 심화가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대응과 예방적 갈
등관리 정책 제시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 △ △

Ÿ 디지털 전환기 디지털 역량은 상당히 중요

Ÿ 디지털 문해력과 아울러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통신 
등의 디지털범용기술에 대한 활성화 정책 마련

[표 4-4] 정책의제 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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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플랫폼 협동주의 
(트레버 숄츠)

△ ○
Ÿ 플랫폼 경제는 전 세계적인 독과점으로 흘러갈 경향 

에 대한 저극적 정책 마련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 △ ○

Ÿ 한국사회의 갈등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갈등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 구축

Ÿ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을 전망하여 예측적 거버넌
스를 마련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디지털 농업 

산업 육성
△ △ ○

Ÿ 현재의 통계적 예측으로는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

Ÿ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선호 미래를 추구하고, 지방소멸
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지향, 대응, 회피 정책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 ○
Ÿ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Ÿ 이를 통해 미래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 △ △
Ÿ 정책분석에 인공지능 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 진행 필요

Ÿ 정부의 효율성 증가와 정책 지체를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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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장과�발전� 영역

1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의제 도출 

영역별 종합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20건의 정책의제 후보군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 연구진이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가중치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들의 산술평

균에 의해 10개의 정책의제를 도출했다. 성장과 발전 영역에서 도출된 정책의제 후보군

은 아래와 같으며 순위에서 10위까지가 정책의제에 해당한다.

순
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
치 

표준
편차

1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Ÿ 산업사회 복지제도의 근간은 기업체의 고용이 기본

Ÿ 디지털화로 고용형태가 플랫폼 노동, 긱 경제, 프리랜서, 
파트타임, 독립 노동자, 부업 등 다양화되는 시대에 고용 
여부는 복지제도 기준이 아님

Ÿ 정규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 따른 수입이나 
부가가치세 방식의 사회보장세 제도를 도입 필요

4.3 0.4

2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Ÿ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라인의 오프라인, 실물경제
에 대한 지배력 강화

Ÿ 플랫폼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력 약화 

Ÿ 플랫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지를 감시하고 의
결 및 지분 참여 필요

Ÿ 법으로 플랫폼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급자와 사용자
가 공동 참여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주는 제도 마련

4.0 0.4

3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Ÿ 건강기대수명의 상승과 노인 강화기술의 발달 고려할 때 
생산가능인구는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시
대에 타당함

Ÿ 노년층의 재교육, 경제활동 지원 필요

Ÿ 생산가능인구의 상향은 연금 및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국민여론 수렴해 점진적 시행 필요

3.8 0.5

[표 4-5] 정책의제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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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
치 

표준
편차

4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Ÿ 디지털 암호화폐의 세계적 도입 추세에 맞춰서 각국 정부
는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도입을 고려치 않는다고 발표

Ÿ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가 등장할 경우 부
진한 국내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 마련 가능

Ÿ 글로벌 기업, 외국정부의 디지털 화폐 시장확장에 맞서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 로드맵 실행이 요구됨

3.7 0.7

5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Ÿ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고 광고수입을 
얻는 직업군이 늘어남

Ÿ 글로벌 노동 플랫폼에서 용역을 받아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는 등 노동의 장소 의미가 사라지고 있음

Ÿ 노동의 이동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로 이뤄짐에 따라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3.7 0.5

6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Ÿ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은퇴자
들을 겨냥한 스마트 시티, 빌리지 비수도권에 건설 필요

Ÿ 은퇴자들이 저렴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첨단 주거지역
을 조성하고 여러 채의 집을 옮겨 다니며 거주하는 프로
그램 실시해 지방도시 공동화 대응

3.5 1.0

7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

Ÿ 외국계 인구비율이 10%를 넘어섬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
체성 수립과 교육시스템 정비가 필요

Ÿ 다문화 배경의 국민들이 경제, 국방, 정치 ,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국적에 자긍심을 갖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문
화적 배경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3.4 0.3

8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Ÿ 공유경제는 향후 교통서비스, 거주 공간 외에 일상용품과 
개인 서비스 시장에도 확대

Ÿ 커뮤니티 단위로 일상용품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기여한 
지분에 따라 수익을 얻는 공유서비스의 등장

Ÿ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공유서비스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에 도움

3.3 0.8

9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Ÿ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형 혁신센터 필요

Ÿ 공유형 혁신 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구심체 역할

Ÿ 정부의 R&D 자금은 기업과의 매칭 연구에 한해서 공유형 
혁신 센터에 지원 필요

3.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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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ing

합의된 정책의제를 성장과 발전 영역 종합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그 관련성을 확인했

다. 관련성은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 개연성을 의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각 정책의제가 각 시나리오에서 정책적 관련성을 직접 가진다면 

‘○’로 표시했다. 시나리오에서 관련성이 직접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관련성 여부는 영역별 참여연구원의 토론 후 

간이 델파이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순
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
치 

표준
편차

10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Ÿ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의 로봇은 대량생산 방식에는 유리
하나 유연생산에는 오히려 인간노동자보다 불리함

Ÿ 소품종 유연생산이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인간과 
지능로봇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장려 

Ÿ 완전 자동화 로봇보다 협업 로봇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3.2 0.4

정책의제 목록 현재 상태의 고착(Business As Usual)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 ○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표 4-6]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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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제의 유형: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

성장과 발전 영역에서 지향 정책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 시나리오의 달성을 지원하

기 위한 것이다. 대응 정책은 ‘현재 경제의 고착’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트렌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추세가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

하는 정책이다. 회피정책은 성장과 발전 영역의 ‘글로벌 경제파국’ 시나리오가 달성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미래시나리오별 정책믹스 설계를 위하여, 성

장과 발전 영역의 10개 정책의제별 지향, 대응 및 회피를 구분하였고, 내용도 아래와 

같이 상술했다.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 △ △

Ÿ 정규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 따른 수입이나 부
가가치세 방식의 사회보장세 제도 도입

Ÿ 경제 및 사회활동 중심의 복지제도는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미래사회에서 대한 대응 정책이고, 정규고용이 아니라도 유
의미한 사회, 경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추구하
는 지향 정책이며 고용위주의 왜곡된 복지제도가 몰고 올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 △

Ÿ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라인의 오프라인, 실물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 

Ÿ 플랫폼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력 약화에 대비하는 정
책 개발

Ÿ 플랫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지 감시하고 의결 및 
지분 참여

Ÿ 법으로 플랫폼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급자와 사용자가 
공동 참여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주는 제도 마련

[표 4-7] 정책의제 유형 확정

정책의제 목록 현재 상태의 고착(Business As Usual)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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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Ÿ 플랫폼 독점을 막는 사용자의 플랫폼 운영 참여는 플랫폼 
독과점 추세에 대한 대응책이고,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 지향 정책이며 플랫폼 독과점이 몰고 
올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 ○

Ÿ 노년층의 재교육, 경제활동 지원 필요

Ÿ 생산가능인구의 상향은 연금 및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국민여론 수렴해 점진적 시행

Ÿ 생산가능인구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은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고 재정부족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고 회피하
는 정책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 ○ △

Ÿ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가 등장할 경우 부진
한 국내 핀테크 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

Ÿ 글로벌 기업, 외국정부의 디지털 화폐 시장확장에 맞서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 로드맵 실행 

Ÿ 외국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채택추세에 따른 대응책이
고 여타 민간기업들의 암호화폐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상
실 위험을 회피하는 정책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 △

Ÿ 노동의 이동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로 이뤄짐에 따라 소득과
세에 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

Ÿ 글로벌 노동, 플랫폼으로 인한 세수 유출을 회피하는 정책
이고 글로벌 노동을 수용하는 노동정책을 지향하는 것이며 
외국기업의 국내 노동시장 교란에 대응하는 정책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

Ÿ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은퇴자들
을 겨냥한 스마트 시티, 빌리지 비수도권에 건설

Ÿ 은퇴자들이 저렴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첨단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여러 채의 집을 옮겨 다니며 거주하는 프로그램 
실시해 지방도시 공동화 대응

Ÿ 지방공동화에 대응하는 정책이고 은퇴노인층을 활용해 생
산성이 높은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

△ ○ △

Ÿ 외국계 인구비율이 10%를 넘어섬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체
성 수립과 교육시스템 정비

Ÿ 다문화 배경의 국민들이 경제, 국방, 정치 ,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국적에 자긍심을 갖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문화
적 배경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 △ Ÿ 공유경제는 향후 교통서비스, 거주 공간 외에 일상용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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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개인 서비스 시장에도 확대

Ÿ 커뮤니티 단위로 일상용품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기여한 지
분에 따라 수익을 얻는 공유서비스 지원

Ÿ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소비를 지향하는 정책 제안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 △

Ÿ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형 혁신센터 구축 

Ÿ 정부의 R&D 자금은 기업과의 매칭 연구에 한해서 공유형 
혁신 센터에 지원

Ÿ 공유형 혁신으로 지역거점 도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책
이고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지방중심의 정책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 △

Ÿ 소품종 유연생산이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인간과 지
능로봇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장려

Ÿ 완전 자동화 로봇보다 협업 로봇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
도를 확대

Ÿ 기계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서 고용시장의 현상유지를 지향
하는 정책이고 노동력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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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식주�영역

1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의제 도출 

영역별 종합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총 25건의 정책의제 후보군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정책의제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가중치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들의 산술평균에 의해 상위 10개의 정책의제를 도출했다. 의식주 영역에서 도출된 상

위 10위까지의 정책의제 후보군은 아래와 같다.

순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평균

표준 
편차

1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Ÿ 합계출산율 상승을 위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적 지원이 필요할 때임. 인구 감소 절벽의 위기는 국가존
망에 큰 영향을 줌

Ÿ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며, 자녀 출산 시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함 

Ÿ 2자녀 이상의 출산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자녀를 양육하
는 부모에 대한 양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필요 

4.9 0.1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Ÿ 대도시권의 인구와 일자리 집중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

Ÿ 광역권과 지방권의 동시발전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의 확
대 방안 마련 필요

Ÿ 첨단교통수단발달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으로 인한 교통관리시스템의 재조정과 확대 방안 마련 필요

4.3 0.2 

3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Ÿ 가상･증강･융합 현실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실시 

Ÿ 가상현실 기술 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체제 구축 필요

4.1 1.6 

4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Ÿ 자동화와 사물의 지능화에 따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일
어나고 있어 실직 또는 전직을 원할 경우 재교육 보조금 

4.1 0.3 

[표 4-8] 정책의제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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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평균

표준 
편차

체계 구축 

지급 필요 

Ÿ 대학, 전문대, 실업계 고등학교를 평생재교육기관으로 육성

Ÿ 빠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할 교육시스템 구축 필요

5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Ÿ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노동 및 생산을 대체할 자동화와 인공지능임

Ÿ 인공지능 생산 및 관리 사회에서 1인당 소득 및 부양인구
수 문제는 해소됨

Ÿ 인공지능은 통섭적 연구 분야이므로 관련 인재 양성을 위
한 교육제도 개선 필요

Ÿ 고교 문·이과 구분 및 점수 서열화평가 축소, 토론식 교육
장려 필요

Ÿ 대학선발권을 온전히 대학에 넘겨, 1회성 시험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현 입시제도 개선 필요

Ÿ 대학 학기마다 퇴학 및 편입 가능하면, 과도한 대입 입시경
쟁이 완화되고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Ÿ 과도한 교육경쟁 및 사교육을 축소하려면, 고소득자 과세
제도 과감히 개선 필요

4.1 0.3 

6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Ÿ 현재 기후변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임 

Ÿ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 필요

Ÿ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4.1 1.6 

7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Ÿ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진국형 감시체계 구축 필요

Ÿ 신종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역학조사관에 대한 지
속적 교육과 훈련 필요

Ÿ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전문가의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분
담, 사전훈련 필요

4.1 0.3 

8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Ÿ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지식생산에 대한 입법화 및 신
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 필요

Ÿ 인공지능 활용방법의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연계성 강화 
4.1 0.3 

9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Ÿ 공유경제가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한국에
서는 제도적·인식적 틀에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함

Ÿ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 필요.

Ÿ 공유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운영 제도(권리, 의무, 
참여)에 대한 전반적 개선 필요

Ÿ 현재의 국가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광범위
한 다학제 논의 필요

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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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ing

합의된 정책의제를 의식주 영역 종합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그 관련성을 확인했다. 관

련성은 각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 개연성에 대한 질문

에 대한 대답이다. 각 정책의제가 각 시나리오에서 정책적 관련성을 직접 가진다면 ‘O’

로 표시했다. 반면 시나리오에서 관련성이 직접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관련성 여부는 영역별 참여연구원이 토론

한 후 간이 델파이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순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평균

표준 
편차

10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Ÿ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의 스마트화 요구 절실

Ÿ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
티 시스템 구축 및 확충이 필요하며, 인간의 삶을 편리하
게 할 새로운 도시형태가 필요

4.0 0.0 

정책의제 목록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

[표 4-9]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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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제의 유형: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

의식주 영역에서 지향 정책은 ‘윤택한 삶’ 시나리오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응 정책은 ‘현재 삶 유지’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트렌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추세가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이다. 회피

정책은 의식주 영역의 ‘삶의 피폐화’ 시나리오가 달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된다. 미래시나리오별 정책믹스 설계를 위하여, 의식주 영역의 10개 정책의제별 지

향, 대응 및 회피를 구분하였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상술했다.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 △

Ÿ 인구 감소 위기는 국가존망의 문제로서, 합계출산율 상승
을 위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대응
책 마련 

Ÿ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2자녀 이상의 출산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환경 및 근로환
경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 △

Ÿ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첨단고속교통 관리시스템의 확대 
및 강화 정책 지향

Ÿ 첨단교통수단발달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으로 인한 교통관리시스템의 재조정과 확대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 △

Ÿ 가상공간 관련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
화 및 보완

Ÿ 가상･증강･융합현실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실시하며, 가상현실 기술 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체제 구축

[표 4-10] 정책의제 유형 확정

정책의제 목록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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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 △

Ÿ 자동화와 사물의 지능화에 따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일
어남으로 발생하는 실직과 전직의 이슈에 적절히 대응.

Ÿ 실직 또는 전직할 경우 재교육 보조금 지급하고, 빠른 일
자리변화에 대비할 교육시스템 구축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 △ △

Ÿ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채택되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 및 교육 확대  

Ÿ 인공지능 생산 및 관리사회에서 1인당 소득 및 부양인구
수 문제 해소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 ○ △

Ÿ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글로벌 이슈이며, 현재 기후변화 위
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Ÿ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마련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 △ ○

Ÿ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선진국형 
감시체계 구축 

Ÿ 신종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역학조사관에 대한 지
속적 교육과 훈련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 ○

Ÿ 인공지능 기반 사업의 확대로 인한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Ÿ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생산에 대한 입법화 및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 △

Ÿ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발전을 견인할 공유경제의 제도
적·인식적 틀의 전환 

Ÿ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 △ △

Ÿ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의 스마트화 요구 확대

Ÿ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
티 시스템 구축 및 확충이 필요하며, 인간의 삶을 편리하
게 할 새로운 형태의 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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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개인과�공동체�영역

1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의제 도출 

연구진은 영역별 종합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여건의 정책의제 후보군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가중치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들의 산술평

균에 의해 10개의 정책의제를 도출했다. 개인과 공동체 영역에서 도출된 정책의제 후보

군은 아래와 같으며 순위에서 10위까지가 정책의제에 해당한다.

순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평균

표준 
편차

1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Ÿ AI 기술의 발달은 정교한 가짜 뉴스, 이미지, 동영상 등
을 만들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
정하거나 속이는 사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Ÿ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거나 심각해지면 사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사회 및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으로써 사
회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

Ÿ 뉴스 및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
는 기능을 갖추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가짜 여부를 검
증해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필요

4.8 0.2

2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Ÿ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Ÿ 지역 내 대학출신자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역에 기
여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Ÿ 지역대학임에도 교육을 수도권에서 받는 등 집중화 현
상(울산의대, 차병원 등) 야기

4.6 0.3

3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Ÿ P2P 공유경제 모델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 효
율성제고의 경제모델로서 이점이 있지만 수수료기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감선택권 등 취약계층
으로 전락 우려

Ÿ 개별근로형태에 따라 ‘플랫폼 노동’ 여부가 판단되나 여기에 

4.4 0.8

[표 4-11] 정책의제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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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복지혜택에서 제외

Ÿ 소위 착한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의 탈을 쓴 플랫폼 기업과 
구별

Ÿ 공공의 민간영역침해 등 불법업체 단속필요

Ÿ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의 실업의 우려
도 제기되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구축(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으로 포괄)

Ÿ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위한 정책수립 필요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Ÿ 긱경제의 활성화와 확산

Ÿ 플랫폼에서 평가받는 역량에 따라 업무와 보수가 결정 

Ÿ 그러나 플랫폼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 근로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과도수익 획득

Ÿ 사회양극화에 따른 갈등 고조와 관련 산업 성장에도 어
려움 초래

4.4 1.8

5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정책

Ÿ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의 건수와 피해액은 급증

Ÿ 국내외의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자원고갈, 식량안보 등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

Ÿ 이와 같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
결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속될 예정

4.2 0.7

6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Ÿ 빅데이터와 인공지성  기반의 네트워크화 된 시스템으로 
인해 인간의 뇌에 정보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가능 

Ÿ 멀티 페르소나가 허용 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심한 
정체성 혼란 야기

Ÿ 완전한 감시와 조정이 가능

Ÿ 이런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시
스템 작동 디자인에 사람을 위한 사람을 보호하는 알고
리즘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규칙과 제도 마련 필요

4.2 1.7

7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Ÿ 장거리 출퇴근은 개인에게 시간의 낭비, 육체적 피곤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교통 체증, 환경오염 등 생태 
파괴 등에 영향을 미침

Ÿ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이나 집 인근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가족 및 자녀,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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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평균

표준 
편차

유대감이 늘어나고 공동체성의 향상에 기여

Ÿ 기업의 경우에도 사무 공간과 건물 유지비용을 감소

Ÿ VR, 5G 기술 등이 발달하면 원격에서도 실감있는 커뮤
니케이션, 업무 협력이 가능

Ÿ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
업과 개인에게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실시

8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Ÿ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노인층, 장애
인, 저소득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 기회가 많지 않고 활
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

Ÿ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및 온라인 접속을 통
해 해결하거나 생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노
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과 교육 필요

4.0 1.0

9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Ÿ 한국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다는 점에서 늦은 가족형성은 분절화 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전성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

Ÿ 또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와 가족에 대한 열린 태
도는 조기가족형성에 기여하는 환경 제공

Ÿ 넓은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동거하는 커플에 대한 차별
(사회적 차별과 복지혜택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법적 안정성을 위한 계획 수립

Ÿ 가족형태(커플결합)의 다양성(동거커플, 비동거커플, 결
혼한 부부, 재결합 커플) 인정

Ÿ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커플 지원에 더 중점

4.0 1.5

10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Ÿ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간, 집단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에서의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Ÿ 과거에는 공공예절(ex.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통화소리는 작게. 금연. 지하철에서의 매너 등)에 관한 
캠페인을 대국민 상대로 지하철 배너광고, 영화관 광고,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전개

Ÿ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윤리 및 예절에 
대한 공공캠페인 전개 필요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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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ing

합의된 정책의제를 개인과 공동체 영역 종합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그 관련성을 확인했

다. 관련성은 각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각 정책의제가 각 시나리오에서 정책적 관련성을 직접 가진다면 ‘○’로 표시했

다. 관련성 여부는 영역별 연구진이 토론한 후 간이 델파이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의제 목록 현재 삶 유지(Business As Usual)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정책 △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

[표 4-12]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ling

3  정책의제의 유형: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

개인과 공동체 영역에서 지향 정책은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시나리오의 달성을 지

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응 정책은 ‘현재 상태의 고착’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

건인 트렌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추세가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이다. 회피정책은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공동체의 해체’ 시나리오가 달성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미래시나리오별 정책믹스 설계를 위하여, 개

인과 공동체 영역의 10개 정책의제별 지향, 대응 및 회피를 구분하였고, 내용도 아래와 

같이 상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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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 △
Ÿ 뉴스 및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

능을 갖추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가짜 여부를 검증해주는 추
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 △

Ÿ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Ÿ 지역 내 대학출신자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보건의료 인력의 지역유치
를 위해 지역대학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도입) 제공 필요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 △

Ÿ 소위 착한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의 탈을 쓴 플랫폼 기업과 구
별하여 정책의 다변화

Ÿ 공공의 민간영역침해 등 불법업체 단속

Ÿ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의 실업의 우려도 제
기되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구축

Ÿ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위한 정책수립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 △

Ÿ 플랫폼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 근로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과
도수익 제재 방안 마련

Ÿ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갈등 고조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한 정책 개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정책
○ △ △

Ÿ 국제 공동협력을 위한 협련 네트워크 확보

Ÿ 실질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 연구 실시

Ÿ 국제법 활용을 통한 국가 간 상호 책임성 확보를 제안하고 이
를 홀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 ○ △

Ÿ 빅데이터와 인공지성 기반의 시스템 견제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Ÿ 알고리즘 개발과 시스템 작동 디자인에 사람을 위한 사람을 
보호하는 알고리즘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규칙과 제도 마련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 △ ○

Ÿ VR, 5G 기술 등이 원격 근무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접 제도적 방안 마련

Ÿ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

[표 4-13] 정책의제 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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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 ○

Ÿ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및 온라인 접속을 통해 해
결하거나 생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노하우'를 습득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교육 지원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 △

Ÿ 동반자관계(partnership)와 가족에 대한 열린 태도는 조기가
족형성에 기여하는 환경 제공

Ÿ 넓은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동거하는 커플에 대한 차별(사회
적 차별과 복지혜택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법적 안정성을 위한 계획 수립

Ÿ 가족형태(커플결합)의 다양성(동거커플, 비동거커플, 결혼한 
부부, 재결합 커플) 인정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 △ △

Ÿ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윤리 및 예절에 대한 
공공캠페인을 전개

Ÿ 개인의 디지털 인성 강화를 위한 교욱 및 규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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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휴먼�영역

1  정책의제 후보군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의제 도출 

연구진은 동인분석, 질문별 시나리오 작성 및 영역별 종합시나리오 구성 중 얻은 경

험을 통해 20 여건의 정책의제 후보군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제 후

보군을 도출한 후 그 가중치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산술평균을 구했다. 다양한 정첵의

제를 도출한 후 동일 점수에 대한 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해, 산술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10개의 정책의제 후보군을 확정했다. 휴먼 영역에서 도출된 

정책의제 후보군은 아래와 같으며 순위에서 1위에서 10위까지가 정책의제에 해당한다.

순번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표준 
편차

1

정년폐지 
(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

Ÿ 기대수명이 88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노인 기준연령을 70
세로 유지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음

Ÿ 지식사회로의 이행은 지식반감기를 단축시켜 평생교육이 필요

Ÿ 청년층에게 노인 기준연령의 변화를 미리 알려 인생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

Ÿ 노인기준연령을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의 변화와 연동하여 ‘연동형 
노인기준 연령 설정’을 채택하고 이의 시행을 30년 후로 설정

5.0 0.0 

2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Ÿ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정란과 배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엄
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배아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정란과 배
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
포를 이용한 치료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

Ÿ 향후 생명과학기술의 산업적 가치는 매우 크며, 우리나라의 역
량도 높은 상태

Ÿ 이들 기술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Ÿ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예측적 측면에서도 관련 제도를 점검

4.8 0.4 

[표 4-14] 정책의제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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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표준 
편차

3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Ÿ 노인비율의 증가는 우리나라 사회의 의료비용 비중을 지속적으
로 증가시킬 것

Ÿ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밀의료와 원격진료를 체계를 시급하
게 도입하는 것 필요

Ÿ 그러나 정밀의료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그 갈등이 
첨예

Ÿ 이해 당사자가 미래예측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여, 갈등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

4.4 0.5 

4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Ÿ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자궁은 2020년대 말에 가능

Ÿ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연분만 신생
아와 차이가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

Ÿ 나노물질기술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자궁이 결합하는 경우 자
연분만 출생아와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서 차이가 없어지는 것
은 시간의 문제

Ÿ 인공자궁의 사용이 일상화되는 경우 여성의 사회적 참여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

Ÿ 이에 대해 선행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대응할 수 있도
록 해야할 것 

3.8 0.4 

5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Ÿ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인 여명의 증가도 가져올 것

Ÿ 기대수명이 100세가 되는 경우, 현재 70대 노인의 다수가 100
세까지 생존할 것

Ÿ 40년 이상을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게 큰 부담

Ÿ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노인의 디지털 격차는 더욱 큰 결과를 낳
을 것

Ÿ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문화적, 교육적 
방안 마련 

3.8 0.7 

6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Ÿ 스마트 도시의 요건 중 하나가 고령친화

Ÿ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도시의 각 Layer별 고령친화성 
연구

Ÿ 고령자가 활동적 노년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 Layer별 기준 등을 연구

Ÿ 이들 연구 결과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접근

3.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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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ing

합의된 정책의제를 휴먼 영역 종합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그 관련성을 확인했다. 각 정

책의제가 각 시나리오에서 정책적 유의미성을 직접 가진다면 ‘○’로 표시했다. 유의미성

에 대한 판단은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인 질문에 대한 

순번 정책의제 목록 내용 가중치
표준 
편차

7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Ÿ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Ÿ 노인 빈곤율은 현재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1위

Ÿ 빈곤으로 인한 노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Ÿ 육체적 인지적 역량이 낮은 노인 범죄자에 대해 전용 교도소 설
립을 통해  노인 범죄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
이는 방안 검토 필요

3.8 1.2 

8
적극적 

안락사 허용

Ÿ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가능하고, 이는 
환자의 존엄을 해치며 귀한 사회적 자원을 낭비

Ÿ 인구중 노인 비중의 증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등의 문제의 사
회적 중요성은 늘어날 것

Ÿ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하
는 방안 마련

3.8 1.2 

9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Ÿ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통증관리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

Ÿ 노인의 통증관리는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

Ÿ 노인의 통증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3.8 1.2 

10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Ÿ 평균연령이 올라갈수록 국회의원의 평균연령도 올라갈 가능성 
높음

Ÿ 현재도 40대 이하 국회의원의 수는 20대 국회에서 23명에 불
과하여,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7.7%에 불과

Ÿ 2019년 10월 현재 20-49세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43.0%로 
국회의원연령대가 50대 이상으로 치중되어 청년층의 요구와 목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Ÿ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경향이 늘어날 위험 존재

Ÿ 따라서 국회의원 중의 일정한 자리를 청년층에게 강제로 할당하
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

3.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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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이다. 관련성 여부는 영역별 참여연구원이 토론한 후 간이 델파이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의제 목록 현재 상태의 고착(Business As Usual)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 ○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

적극적 안락사 허용 ○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

[표 4-15] 정책의제에 대한 Wind Tunnelling

3  정책의제의 유형: 지향, 대응 및 회피 정책

미래 정책은 선호 미래에 대한 지향,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 및 위험에 대한 회피정책

으로 나눌 수 있다. 휴먼 영역의 지향 정책은 ‘수명의 급격한 증가’ 시나리오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응 정책은 ‘현재 추세의 유지’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트렌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추세가 주는 기회를 최대

한 활용하는 정책이다. 회피정책은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시나리오가 달성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지향, 대응 및 회피의 성격은 상호 배타적이

지 않다. 각 정책의 지향, 대응 및 회피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상술했다. 미래시나

리오별 정책믹스 설계를 위하여, 성장과 발전 영역의 10개 정책의제별 지향, 대응 및 회

피를 구분하였고, 내용도 아래와 같이 상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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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
○ ○

Ÿ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년층 비
중이 증가

Ÿ 선호 미래의 경우 기대수명이 상당히 증가할 것

Ÿ 미래 변화에 대응 및 지향 정책으로 의미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 ○ Ÿ 유전자 치료는 산업 및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 ○ ○
Ÿ 정밀의료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의 사회적 부담

을 줄이는 방향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 ○

Ÿ 인공자궁이 초미숙아 이외에도 활용되는 경우 상당한 사
회적 파급이 있을 것

Ÿ 인공자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용을 위한 관련 연구
가 지향 및 회피정책으로 필요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 ○
Ÿ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시나리오에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 필요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 ○
Ÿ 스마트 도시에는 고령친화적 요구사항이 있음

Ÿ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고령친화적 스마트 도시를 연구
하고 관련 산업 및 표준을 선도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
Ÿ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와 고령자의 극빈층 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 노인 범죄는 비례하여 증가할 것

Ÿ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전용 고도서 필요

적극적 안락사 허용 ○ ○
Ÿ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필요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 ○

Ÿ 노인 비율의 증가에 따라 노인  통증관리에 대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 필요

Ÿ 이를 통해 건강수명의 증가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가 
유인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 ○ ○

Ÿ 국회의원 중 청년층을 일정 수준 할당하는 것이 필요

Ÿ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실버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Ÿ 이는 지향 및 대응 정책이기도 하며, 쇠퇴 미래를 지양하
기 위한 회피 정책에도 해당

[표 4-16] 정책의제 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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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1  미래질문의 도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및 휴먼 등 5개 영역에서 24개의 미

래질문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하였던 2018년 ‘미래시나

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를 바탕으로 2050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종합적 미래

를 전망하기 위해 5개의 영역을 나누어 다양한 미래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안적 

미래를 탐색했다. 미래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단계적 내용이 본 연구의 상세 내용이

다. 미래질문 도출을 위해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질문을 도출할 프레임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역별 5개의 미래질문을 확보하였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누가 사회를 이끌 것인가?’라는 핵심 미래질문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 갈등관리, 대외 

거버넌스를 축으로 5개의 미래질문 도출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영역은 ‘얼마나 어디까

지 발전할 것인가?’를 상세 설명하기 위한 5개의 미래질문의 프레임으로 성장과 분배라

는 두 축을 활용하였다. 의식주 영역에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각 틀로 하여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 미래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으며, 개인과 

공동체 영역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핵심질문을 개인, 가족 공

동체, 사회 공동체를 층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5개의 미래질문을 확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휴먼 영역은 인간의 생애주기인 생로병사를 기준으로 핵심질문인 ‘어떻게 태어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세부 미래질문으로 생로병사에 맞춰 4개의 미래질문을 도출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영역별 미래질문은 아래와 같다.

영역 미래질문

거버넌스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표 5-1] 정책의제 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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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질문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현재의 방향 설정을 위한 질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H.Carr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미래학에서의 미래예측이란 ‘현재와 미래의 부단한 대화

영역 미래질문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성장과 발전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개인과 공동체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 할 것인가?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 할 것인가?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의식주

우리가 사는 미래사회는 더 안전해질까?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자연환경은 지금보다 쾌적해질까?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휴먼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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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다. 즉, 미래질문은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현재의 고민과 원려(遠慮)를 

담은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변화 단독이 아니고, 사회변화 홀로 작동하지 않듯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

래질문도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미래질문의 결과는 다른 미래질문에 영

향을 준다. 예를 들어 205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사회갈등, 대의민주주의, 경제적 불

평등, 사회적 이동성, 일자리 판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들 미래질문 간 또는 하

위 단계의 질문 등의 관계가 복잡하며 단일한 관계가 아니므로 그 방향성을 명료하게 

알 수는 없다. 이들 미래질문의 상호 연계도는 미래연구의 복잡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미래질문 간 상호 연계도

2  미래동인 분석

이러한 미래질문을 바탕으로 24개의 미래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미래에 영향을 미치

는 동인을 확정하고 각 동인의 상세 내용을 분석했다. 각 동인의 현재에서 바라보는 예

측과 함께 미래의 모습에 따른 각 동인별 변화 형태(현행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470   국회미래연구원

로, 2050년 전망)를 제시하였다. 이는 첨부1 동인 분석서에 상세히 작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5개의 미래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각 5개씩의 핵심동인을 도출하였으며 동인

에 따라 STEEP분석, 내외생성(동인을 한국사회 내부의 것이거나 혹은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면 내생 : 한국사회가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그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

다면 외생) 및 동인의 유형(Uncertainty, Weak Signal, Trend, Wild Card 등)을 구

분하여 각 핵심동인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핵심동인을 STEEP의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

면 기술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환경 영역에서 9개로 가장 적었다. 미래변화의 가속도

가 과학기술로 인한 것이므로 기술에서 가장 많은 동인의 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 영역에서의 동인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수질 및 토양오염, 사회계층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동인의 수는 9개이나 도출됨으로써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5-2] STEEP 기준 핵심동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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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미래시나리오는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래질문별 시나리오,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 및 전체 종합미래시나리오가 그것이다. 미래질문별 시나리오는 간략

하게 구성했으며,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와 전체 종합미래시나리오에 대해 구조적으

로 풀어냈다. 미래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복수의 미래동인을 확인할 필

요가 있고, 2050년이라는 한 세대 이후를 전망하는 시점의 문제에서 미래원형(Jim 

Dator(2009), Peter Schwartz(2004))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30년 이후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미래의 다양한 대안미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복

수의 미래동인과 미래질문을 통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미래원형은 Plausible

한 대표 미래를 모두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Peter Schwartz(피터 슈와츠, 

2004)의 방법을 근간으로 Jim Dator(2009)의 대안미래를 결합했다. 미래원형은 네 가

지로 현재 상태의 지속미래(Business As Usual), 쇠퇴미래(Collapse), 지속 성장미래

(Continued Growth), 전환미래(Transformation)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영역별 미래질문하의 핵심동인의 2050년 미래예측 및 전망을 바탕으로 4개의 미래원

형을 결정하는 키워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5개 

영역의 미래질문 시나리오와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 및 전체 종합미래시나리오의 구

성은 아래 표와 같다.

종합미래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Business As 

Usual)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Continued Growth)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Transformation)

거버넌스
현재 상태의 

유지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현행 정치/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의 등장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정치권에 의한 
AI의 도구적 

활용

AI 가 정치인의 
정략적 이해 

관철에 
전략적으로 이용

의회민주주의 
공고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균형

플랫폼 정부의 
탄생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기능 약화 및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 

[표 5-2] 영역별 시나리오 및 종합미래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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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래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Business As 

Usual)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Continued Growth)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Transformation)

소선거구제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및 대중영합 

주의의 횡행
등장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갈등 종류의 
다양화와 횟수 

증가

갈등의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이 극단화 및 
폭력화

갈등이 대의제 
내에서 표출, 

갈등의 극단성 약화 
및 갈등 횟수 감소

갈등의 감소 및 
약화

정부와 시민 
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사후적 미봉책적 
갈등 관리

극단적 갈등으로 
갈등관리 능력 
부재 및 포기

선행적 갈등 관리 예측적 갈등해소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갈등적 
국제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

갈등적 
국제관계에 대한 
대내적 대응이 

붕괴

갈등적 국제관계가 
대통령-의회 

여-야간에 협상/ 
합의로 대안마련 

으로 이어짐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등장과 

국내거버넌스 
동조화

성장과 발전
현재 경제의 

고착
글로벌 경제파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새로운 발전 
시스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경제성장 정체
마이너스 
경제성장

완만한 지속 성장 성장중독 탈피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급속 
감소 시나리오

일자리 증가 Post Work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비교우위 유지 
시나리오

내수, 글로벌 
수요정체로 인한 

하락

비교우위 
유지시나리오

탈성장 경제시스템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불평등 확대 
시나리오

불평등 확대 
시나리오

불평등 완화 
시나리오

사회가치 다원화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이동성 유지 이동성 하락 이동성 증대 이동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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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래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Business As 

Usual)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Continued Growth)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Transformation)

의식주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윤택한 삶 삶의 방식 전환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선형적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경제 저성장 및 
초고령화로 인한 
평범한 삶 영위

로봇과 자동화로 
일자리 위협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족한 사회

웨어러블, 가상현실 
기기의 확대와 

고용률 증가로 인한 
경제력 확보 통한 
풍요로운 삶 영위

로봇과 인간 공존, 
웨어러블 확대로 
인한 인간 육체 
한계 극복 등의 
새로운 전환사회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환경친화와 
편의주의의 

절충된 사회, 
자동화 및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사회

과소비, 과도한 
친환경 고집, 
공유경제의 
정체로 인한 

비효율적 사회

공유경제 실현,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건설적이고 창조적 
사회

친환경적이고 개인 
맞춤형의 새로운 
경제체제 실현

쾌척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현 

상태 
유지만으로도 
위험한 사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악화로 인한 
오염사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호전으로 인한 
에코사회

자연친화적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를 통한 
쾌척한 생태계 

사회

미래사회는 
안전해질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정이 유지되는 

편안한 사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 사회

보안이 강화된 
보안사회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유지되는 지속 

사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약화되는 불편한 

사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강화되는 스마트 

사회

첨단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연결사회

개인과 공동체
현재 상태의 

고착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사회의 변혁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 중심 
가치관 확산과 
비정형성 가족 

증가

일인가족 증가와 
가족해체

시민연대계약 
형태의 가족 비율 

증가와 출산율 제고

Polygamy, 
생물학적 유대 
관계를 벗어난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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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래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Business As 

Usual)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Continued Growth)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Transformation)

공동체 
운영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 
방식이 온라인과 
시민단체로 이행 
되며 기존체계 
와의 갈등 심화

다양한 공동체 
운영방식이 

교대로 등장하며 
사회적 혼란 

극심화

중앙집권적 세력과 
네트워크화된 
소비자와 시민 

단체들 간 분업과 
협업체계 구축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방식 도입과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1인 방송의 

증가와 
Deepfake 뉴스 
증가하나 통제 

가능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다양성의 폭발과 
Deepfake 기술 
발달로 통제의 

불능 

인공지능 통역으로 
다양성 제고와 
Deepfake의 
적절한 통제

가상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통역으로 

개방적 포용적 
다양성 증가와 

Deepfake 검열 
인공지능 플랫폼 

발달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사회적 신뢰 

수준과 경쟁지속

사회적 신뢰 
저하와 실업률 

증가로 사회불안 
심각

사회적 신뢰 점진적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 진행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과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로 경쟁의 

최소화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집단적 저항 
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을 
지는 도시 등장

휴먼
현재 추세의 

지속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수명의 급격한 증가
트랜스 휴먼의 

등장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까?

자연출산율의 
유지

유전자 양극화와 
아기 공장

출생 장소의 다양화 신인류의 탄생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기대수명의 
88.9% 내외

기대수명의 86% 
내외

기대수명의 90% 
내외

기대수명의 92% 
이상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88세 80세 내외 100세 내외 120세 이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할까?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현 

상태 유지

인류로서의 
정체성 단절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탐닉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강화

신인류와 세계시민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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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정책의제 도출

영역별 정책의제 후보군을 도출하고 간이 델파이와 함께, ‘현재 상태 지속(Business 

As Usual)’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Continued Growth)’, ‘경

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Collapse)’ 및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Transformation)’

과의 갭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10개의 정책의제를 선정하여 총 50개의 미래 정책의제

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영역 정책의제

거버넌스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플랫폼 협동주의(트레버 숄츠)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디지털 농업 산업 육성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성장과 
발전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표 5-3] 정책의제 최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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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정책의제

의식주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개인과 
공동체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정책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휴먼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인공자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적극적 안락사 허용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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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로 상정한 미래질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이

렇게 도출한 시나리오의 전개 형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미

래 모습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적 속성과 환경변수의 변화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안

(BAU)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최가능 미래로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시

나리오에 포함된 주요 환경변수 및 정책(제도) 변수의 변화 추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대응 정책으로 명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쇠퇴 시나리오

의 경우는 우리 한국사회가 피해야 할 미래시나리오로서, 해당 미래시나리오에서 제시

하는 주요 환경 및 제도 변화의 흐름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회피 정책으로 명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지속성장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한국사회 내 

국민 대다수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시나리오로서, 선호 미래에 대응하는 것으

로 상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변수 및 정책변수 등 동인들의 변화 추세를 선호 미래시나리오 추세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지향정책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환적 시나리오의 경우는, 예외

적 상황을 고려한 미래시나리오로서, 한국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요소의 분절성 등이 고려된 미래 환경 변화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전환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미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선호 혹은 피할 미래로 인식된

다. 그에 따라, 전환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대응, 회피 및 지향정책의 대상으

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문별 정책

의제를 요약 및 정리하여 지향, 대응, 회피 전략을 중심으로 최우선 순위의 정책 중심으

로 상세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향 전략

지향 전략의 경우 지속성장과 전환 시나리오 등 선호적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시나

리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로 도출하였다. 부문별 미래시나리오별 지향정책들을 정리

해보면 우선,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이 지향 전략

을 지향하는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21세기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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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스마트 기술 기반 정부 

형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에 따라, 전자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 서비스의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제와 중앙정부 간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향 정

책으로서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이 중요한 정책의제로서 파악되었다. 그 

외, ‘기본 일자리 및 일자리 보장’,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의 경우에도, 정

책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때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로서 파악되었다. ‘기본 일자리 및 일자리 보장’ 정책의 경

우, 기술발달로 인한 구조적 실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

응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를 반영한 대응책이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의 경우에는 지식사회로 이행되는 중에 역량 있는 한국청년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

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의 경우에는 갈등의 심화가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대응과 예방적 

갈등관리 측면에서 대응과 지향 미래 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의 역할

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은 디지털 전환기의 플랫폼 기반 및 스마트 기술 기반 정부 등

장에 대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장과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그리고 ‘인

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가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나타났

다. 미래에는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용형태가 플랫폼 노동, 긱 경제, 프리랜서, 

파트타임, 독립 노동자, 부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화될 것이며, 고용 여부가 복지제도 수

혜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에 따라, 정규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 따른 수입이나 부가가치세 방식의 사회보장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를 위한 제도 마련은 정규고용

이 아닌, 다양한 분권화된 형태의 자율적 지식노동자들의 출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과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플랫폼 경제

가 성장하면서 온라인의 오프라인, 실물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예상되며, 플랫폼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플랫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시, 의결 및 지분 참여 등을 지원하는 정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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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확대를 이끌어냄으로써, 플랫폼 경제체제의 독점화 방지,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의 출현을 촉

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미래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동의 경계가 재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세제제도 개편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글로벌 노동이동의 확산과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의 확대

에 대응한 세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

유형 혁신생태계 구축’의 경우에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

기 위해 지역의 산업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인

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소품종 유연생산체제의 확대를 통한 고

부가가치화와 고용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향해야할 정책과제로서 이해할 수 있

다. 이외에 ‘성장과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한

국은행 주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지방에 스마트 실버시티, 빌리지 건설’, ‘다문

화 가구의 교육 강화’, 그리고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등이 선호 미래 달성

을 위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로서 파악되었다. 

‘의식주’ 부문에 있어서는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그리고 ‘기후변화대

응 통합지휘체계 구축’이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나타났다. 미래 사

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고려됨에 따라, 이를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 확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과

제 수행은 인공지능 생산 및 관리사회에서 1인당 소득 및 부양인구수 문제를 해소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상황인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이 독립적으로 신설되어 운영될 때, 기후변화에 따

른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호 미래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

학습 체계 구축’이 정책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때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로서 파악되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정책의 경우, 첨단교통수단발달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

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교통관리시스템 재조정 확대에 대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대응

한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의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 

480   국회미래연구원

경우에는 자동화와 사물의 지능화에 따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일어남으로 발생하는 

실직과 전직의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

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

산’,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

책’,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

책’, 그리고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등이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핵

심 정책수단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의 경우에는 

지역 내 대학 출신자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소

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과 급속한 기술진보 및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출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완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혜택 및 기회 제공에 제약

을 받는 계층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수단 실행을 통해 포용적 혁신국가로의 이행과 선호 미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실행의 경

우에는 근로자들의 생산성 있는 업무 유도와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제약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 해소와 사회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소함으로

써 장기적으로 선호 미래 실현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개

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의 경우에는 동반자 관계 및 가족에 대한 열린 태도와 다

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호 미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의 경우에도 온라인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양상을 조기에 해결하고, 

사회 내 통합성을 제고하여 선호 미래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휴먼’ 부문에 있어서는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

준연령 설정’,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기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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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적극적 안락사 허용’,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가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노년층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선호 미래의 경우 기대수명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노인교육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령인구의 사회

적 활동 유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에 따라, 고령 인구들의 사회적 활동을 유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의 역동성을 더욱 증진시킴과 동시에 사회 내 통합을 유

도하는 선호 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염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등 정

책과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노년층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환경에

서는 그에 대응한 고령인구 친화적 도시 인프라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시스템 

운영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지향정책으로

서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과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등 정책과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연령이 올라갈수록 국회의원의 평균연령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청년층의 정책 수요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회 내 편향적인 의사

결정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을 내재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향정책으로서 ‘선

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를 또 다른 정책과제로서 제시하였다.

나. 대응 전략

특히, 대응 전략의 경우 지속성장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로 도출하였다. 

부문별 미래시나리오별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과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이 선호 미래 달성을 위한 대

응 전략 즉, 핵심 정책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달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지속

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유지와 현재 정

치, 경제시스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서 구조적 실업의 진행 중에도 안정적 일자리 제

공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향 전략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21세기 전

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자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지향하고 정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제 강화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세 정책 발굴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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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함께, 지식사회로 이행되는 중에 역량 있는 한국청년이 해외

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갈등이 다양화되고 심화될 위험이 있는 미래를 회피하기 위해 

갈등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는 혁신적 IT 시스템 구축, 디지털 문해력과 아울러 인공지

능, 블록체인, 사물통신 등의 디지털범용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공무원의 역량 강

화, 플랫폼 협동주의에 입각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디지털시대에 기반하는 거버넌스

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특히,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

계구축를 강조하는 등 이를 통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성장과 발전에서는 건강기대수명의 상승과 노인 강화기술의 발달 고려할 때 ‘생산가

능인구 70세로 상향 및 연금개시조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을 강조하고 ‘다문화 배경의 국민들(다문화가

족)이 경제, 국방,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국적에 자긍심을 갖고 능력을 발휘

하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 발굴’등이 정책의 우

선순위로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로 고용형태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파트

타임, 독립 노동자, 부업 등 다양화되는 시대에 고용 여부는 복지제도 기준이 되기 어려

움에 따라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성’ 강조 및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등은 지향 전략과 더불어 대응 전략에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의식주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 신설과 국가

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등 ‘기후변화 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지식생산에 대한 입법화 및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 등을 강조하는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되었다. 이와 함께, 2자녀 이상의 출산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 지원, 다둥이 교육비･양육비 

지원, 부모 양육환경 개선’과 첨단교통수단발달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으로 인한 교통관리시스템의 재조정 및 확대방안과 ‘가상현실 기술 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체제 지원을 위한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등도 지속성장을 위한 기

반 정책으로 관련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생산성 유지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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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등 재취업과 새로운 산업의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도출이 되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인류의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 기반 사회의 심화에 대비한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생활의 핵심인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을 위

한 정책 발굴도 제안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 영역에서는 뉴스 및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을 갖추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가짜 여부를 검증해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하는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

산’과 같은 현재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나 2050년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 함께 제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항상 강조되고 있는 IT 기반의 중요성을 지향하는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환경오염 이슈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화 된 시스템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과 동반자관계

(partnership)와 가족에 대한 열린 태도는 조기가족형성에 기여하는 환경 제공하는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또한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인

터넷이라는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개발도 요구되었다. 

휴먼영역에서는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염 연동 노인 기준연령 설정’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과 ‘빅데이터, AI 활

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논의가 되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시나리오에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고령

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및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등 역시 필수적 고려 정책으

로 발굴되는 등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에 대비한 정책 발굴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교도소 설립’과 ‘적극적 안락사 허용’ 등 현재 논란의 여

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도입도 강조하였다. 노인정책과 더불어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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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등 청년정책 등도 

함께 제시되었다.

다. 회피 전략

파국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의 경우 미래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예측을 하

는 핵심일 수 있다. 파국시나리오의 특징상 차선책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

에 적제적소의 정책 제안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문별 미래시

나리오별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회피 전

략으로 도출되었다. 경제적 안정성과 삶의 질을 위해 적절하고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 일자리 혹은 일자리 보장’ 도입은 미래에는 필수적인 요

소로 판단되며,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능력 있는 청년의 국외이주를 방지하고, 숙의민주

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숙의민주주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실험적 

접근 필요함에 따라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로 

확인되었다. 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증가는 데이터 독점과 시

장경제의 혁신 저해라는 부정적 상황을 초래하고 양극화로 전체 거버넌스에도 악영향

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진행에 따른 미래 갈등 요인을 사전에 도출해서 미래

갈등의 전개를 예측하고 갈등 해소 대안을 마련하는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농어

촌 소멸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래세대법 제정’ 등 갈등 유발을 통

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성장과 발전 영역에서는 제시된 정책들이 회피 전략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확인되지

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정책과제를 통해 암울한 미래를 지양하는 요소로의 역할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제 및 사회활동 중심의 복지제도는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미래

사회에서 대한 대응 정책이고, 정규고용이 아니라도 유의미한 사회, 경제활동을 장려함

으로써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지향 정책이며 고용위주의 왜곡된 복지제도가 몰고 올 사

회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라인의 오프라인, 실물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

지’ 등은 소외되는 경제적 역할을 법적, 제도적으로 제공하여주는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외국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채택 추세에 따른 대응책이고 여타 민간기업들의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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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상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한국은행 주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과 다문화 가구의 양적 증가에 불가피하게 대응하는 정책이고 문화, 인

종적 갈등의 확산을 피하기 위한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발굴

되었다.

의식주 영역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역학조사관에 대한 지속적 교

육과 훈련 및 신약 개발 등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발굴하

였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위기는 국가존망의 문제로서, 합계출산율 상승을 위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대응을 위한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과 전 지구

적 문제의 핵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지휘체계 구축’ 등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

로 논의가 되었다. 개인과 공동체 영역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활용의 주체로서 

인간을 강조하는 정책들도 제시되었다.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및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등 다양한 IT 기반의 활용성을 강조하는 정책 발굴도 이루어졌다.

개인과 공동체 영역의 경우 우선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도입으

로 가짜뉴스 문제가 확산되거나 심각해지면 사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이 사회 및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으로써 사회적으로 높은 비용 지불을 방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소외를 막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은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

로 국내외의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는 기후변화

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자원고갈, 식량안보 등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국가 간의 갈등

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를 도출함으로써 

전 지구적 환경 이슈에도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휴먼 영역에서는 노인 비율의 증가는 우리나라 사회의 의료비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밀의료와 원격진료 

체계를 시급한 도입 및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대응하여 ‘인공자

궁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이 핵심 정책으로 고려되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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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공자궁은 2020년대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연분만 신생아와 차이가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

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선행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0월 현재 20-49세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43.0%로 국회의원연령대가 50대 이상으로 치중되어 청년층의 요구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

되는 바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를 도입하여 미래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과제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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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T, BT 기술과 같은 세부 기술 분야 또는 인구추계와 같은 세부 사회 분야 

등 특정 분야를 넘어서 영역을 도출함으로써 종합 미래예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의 국내 미래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공동체, 의식

주 및 휴먼의 5개 영역에서 24개의 미래질문을 도출하고, 각각의 미래질문에 대한 대

안미래를 탐색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미래연구에서 하나의 미래질문에 대한 답을 탐

색하는 것에 비하면, 본 연구는 미래질문의 규모와 종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리고 미래시나리오의 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

다. 하나의 미래질문에 대해 복수의 대안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미래

연구의 일반적 모습이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질문 시나리오, 영역별 종합미래시나리오, 

종합미래시나리오 등 3층 구조로 미래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동인 분석, 시나리오 및 

미래정책을 표준화된 정보구성요소로 접근했다. 타 연구에서도 표준화하여 접근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동인 등의 정보구성요소를 다른 사례를 분석하여 이전 연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성, 전방위성, 3층 구조의 미래시나리오 및 미래연구 결과물의 구조성은 본 연구

가 가진 장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적, 인적자원에 비해 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어,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어려웠으며, 3층 구조의 시나리오 구조라는 

연구의 복잡성으로 인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상세 내용 작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

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동인의 예측(전망)자료

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 진행 시 사용 가능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동인의 예측(전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미래연구를 미래시나

리오가 아닌 미래동인 만을 제시하는 것도 미래연구의 대상이 된다. 미래동인의 변화를 

미래 시점별로 제시하고, 이 미래동인이 STEEP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와 기업 전략 담당자 및 비정부기구의 기획자에게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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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줄 수 있다. 관련된 새로운 연구를 기획할 때에는 미래동인에 집중하여 연구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 2050년의 미래예측을 위한 상세 동인의 예측 자료를 담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미래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사회변동의 핵심동인은 과학기술 발전이 될 것이다. 이들 동인은 대부분 외생변

수로 한국사회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런데 이들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 경

제 및 사회에 깊은 불확실성을 줄 것으로, 단순 트렌드 분석이 아니라, 정치, 경제 및 

사회에 열려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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